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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협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었지

만 이후 국내외적인 여러 변수에 의해 지속적인 화해협력의 모습이 이뤄

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기류로 선회

되면서 남북협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그동안에도 계속 경색되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면서 진전되어 왔다. 최근의 추세가 언제까지고 계속되지

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다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

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장

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해 대비해야 한

다는 점이다.

과학기술협력 사업은 비정치적 특색이 있어 정치와는 무관하게 협력

의 여지가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협력 성과는 뚜렷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의 각급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에서 중국지역에서의 북한

과의 학술회의 개최를 꾸준히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낮은 호응도와 중국

의 남북 등거리 외교정책 및 당사자 문제해결 원칙으로 남북협력이 부진

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이 제기한 과학기술협력 과제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우

리가 제기하였던 주요 협력과제들의 전략성이 부족한 이유도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즉 우리의 희망 협력 분야이외에 북한이 원하는 분야를 고려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서 남북과학

기술공동체 건설은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 이유는 생산요소에서 중요

한 부분은 과학기술요소이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공동체의 1단계의 목표

가 남북간 생산요소가 제한적으로 이동하는 단계로 본다면 북한이 필요

로 하는 것은 제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인 과학기술이 필

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생산요소에는 제품 및 공정기술 등



생산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에 체화되어 있는 Humanware로서의 종합적

인 과학기술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한과학기술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

그램들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 이질적인 과학기술체제와 과학기술수준으로 인하여 타 분야와 마

찬가지로 과학기술통합과정에서도 수많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대

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중국·

일본의 관련 인사들이 모여 개최한 워크샵 내용도 수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남북 과학기술협력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접근방법과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연구자, 실무자

및 정책입안자들이 모두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저자의 견해이며, 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

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1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강 광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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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1. 서 론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꾸준한 햇볕 정책 및 정경 분리 원칙 에

따라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특히 남북간 정상의 만남

은 기존의 남북한 관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음. 그러나 국내외적

으로 새로운 협력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남북협력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임. 새로운 협력 환경 하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많은 계

획들과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재검검하고 그런 노력을 더욱 배가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이 뒤떨어져 있

는 북한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존하고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 특히 과학기술공동체 구성은 남북협력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각 분야인

제조업, 농림수산업, 통신, 교통, 에너지·지하자원 등 각 분야는 과

학기술적 요소가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 또한 지식기반사

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좌우하는 시

대가 되었으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심화 완성단계라는 일련

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지식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인 바 그 핵심

은 과학기술임은 자명한 사실임. 즉 소프트웨어의 발전, 연구개발 지

원서비스업의 등장, 정보혁명의 가속화, 서비스업의 과학기술 활용

확대 등 서비스업 부문의 과학기술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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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과학기술협력은 1단계 남북한 과학기술동질성 확보단계, 2단계

과학기술공동체 구성단계, 3단계 한민족 과학기술혁신 구축단계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도출, 추진해 나가야 함.

2. 남북한 경제공동체 추진방향

88년 7.7 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한 경제협력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단순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 및 직접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교역 규모도 초기에 수백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3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거래 품목도 초기에는 주로 농수산물 및 지하자원 등

1차 상품 위주의 단순교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섬유류 위탁가공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전자제품 위탁가공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직접

투자에 의한 현지 생산 등이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경제협력

방식은 초창기에 제3국을 거친 간접거래 방식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북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가 성사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제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남북간에는 정치체제의 상이성, 경제규모의 격차 등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경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협력

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

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시

장경제권의 경제통합과 계획경제권의 경제통합 사이에는 통합의 목

적, 접근방법, 통합효과 등의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따

라서 남북경협이 경제통합론적 접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시장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

북한 경제협력은 근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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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남북경제협력의 부진요인은 크게 북한측 요인, 국제적 환경요인, 남

한측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북한측 요인으로는 첫째, 교역을 위

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남북 간에는 없다는 점 둘째, 위탁가공 교역

에서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점 셋째, 북한은 아직 대외개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 넷째, 북한은 법·제도 적용상의 자의성

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섯째,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

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 여섯째,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율로 인한 북한당국의 중간 왜곡이 예상된다는

점 일곱째, 투자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력관리 개입이 예

상된다는 점임. 국제환경요인으로는 엄격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가장 큰 요인임.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

으나, 대미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서방국들이 북한에 자금지원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남한측 요인은 남한경제의

구조조정으로 대북사업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임. 경

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해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투자유치는 물론 외자조달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음. 정부차원의 대북사업도 국내경제 침체로 인해 국민적 지

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남북한 경제체제 공존 하에서의 경제협력은 첫째, 북한의 눈높이 맞

춘 경제협력이 필요함.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 본 투자가능 분야는

수출산업 육성투자분야, 내수시장 안정용 투자분야, 일부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임. 둘째, 제도적 장치로 남

북 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은 교역시스템 정상화, 분쟁조정기구의 설

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상시

적 운영 체제 구축, 환결제의 정착, 원산지 확인창구의 설치, 연락사

무소 설치, 육상 운송로의 확보 등이며, 우리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대북경제정책도 경제정책임을 인식, 남북경협 청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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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원칙, 남북경협 관련기

구의 정비, 환경 관련 국내제도의 적용, 남북경협 관련 규제의 지속

적 완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등임. 대외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북-일수교와 청구권 자금의 활용, 북-미 관계 진전과 국제금융기관

의 차관 활용, 국제적 차원의 대북 투자 그룹 형성 및 운영 등임

3. 남북관계와 과학기술공동체 추진방향

한반도 통일환경은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으로 구분되며 외적 환경

은 4강대국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구

조라 할 수 있고 내적 환경은 남북한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외적·내적 환경은 상호작용하여 남북관계와 한

반도 통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음 첫째, 남북 간에 있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정

부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 특히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마찰

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북한과의 동질성을 증

대시키고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둘째, 엄격한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과학기술협력이 추진되면 이는

남북한간의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가져오며 통일의 사전 준비단계이

자 출발점으로서 남북 양체제가 공존하면서 상호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기 때문임. 셋째, 기술패권주의와 과학기술

의 세계화 시대에서 남북한간의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은 장차 통

일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의 확대에 기여할 것임. 넷째, 남북한간에 과

학기술분야 인력의 접촉이 활성화될 경우 이는 동아시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모태로서 작용하여 이 지역의 과학기술공

동체 구축을 가능케 하며 비정부기구간의 교류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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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남북관계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추진 방향은 전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음.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발

생하지 않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

다고 봄.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

성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을

몇 가지로 전망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소강

국면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의 제한상황임. 이 경우 김정일은 남한으

로부터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한적·취사선택적으로 받아들

임으로써 자신의 정권 유지에 힘쓸 것임. 따라서 남북한간에 과학기

술협력도 전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적

어도 북한에 이득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제한적인 교류·협력

을 예상할 수 있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악화와 과학기

술협력의 정체상황임. 이것은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

악의 상태로 빠지는 경우를 상정함. 이러한 경우에 남북한의 과학기

술협력은 정체되거나 단절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과학기술협력의 제도화

상황임. 이것은 획기적인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가 제도적인 틀 내에

서 이루어지는 경우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더욱 활성화되어 이

분야에서의 통합과 과학기술공동체 형성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

으로 전망됨.

4. 분야별 과학기술공동체 추진전략

에너지부문의 추진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양 국가간에 상호이

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

하여 남북 통합시 한반도 전체가 갖는 에너지수급상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과제를 검토,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남북한 에너지협력방안은 주로 남북한 전력교류, 남한의 중유와 북

한의 석탄교류, 북한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그리고 해외 에너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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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공동 참여 및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떠한 방안도 쉽게 접근할 수 없음.

- 북한은 에너지난, 특히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연료나 석유화학원료와 같이 주 에너지원인 석탄으

로 대체할 수 없는 부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는 실정임. 석탄이 에너지소비구조의 중심에 있는 북한의 상

황을 유추해 볼 때 협력이 필요한 관련기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

음. 현재 북한의 에너지상황은 남한의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의

수준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탄 제조기술 제공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협력사업으로 매우 적합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남한의 높은 석유의존도와 향후 북한의 경제회복에 따른 에너지수

요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석유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이 힘

을 합쳐 추진해 볼 만한 전략적 가치가 있음

농업생명분야는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

- 첫 번째가 감자농업의 중흥을 통한 생산성 증대 사업임.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조직배양에 의한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기술개발, 북한

지역의 기후 풍토에 알맞은 감자 품종 육종, 감자 관련 중요 병, 해

충 방제기술개발, 생산된 씨감자의 장기저장 기술개발, 감자 가공

기술 개발과제 등이 추진될 수 있음.

- 두 번째는 남, 북한을 통 털어 한반도에는 약 4,000종의 식물이 자

생,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식물의 종합 명세

서에 해당하는 한반도 종합식물분류학지의 작성과제 임.

- 세 번째는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과 의료난에 직면해 있기 때

문에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한 생명공학분야 그리고 식량증산과 관

련한 농업생명공학분야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더불어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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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있음. 즉 약용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건강 식의약품 개발, 약용식물

종자은행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북한은 현재 허용하고 있는 통신교류를 보면 북한 당국에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통신교류를 허용하고 있음.

북한이 남한의 기업에 통신사업의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북한의 일

반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사업만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지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남한기

업의 직접 주도적인 참여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

으나, 이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음.

- 통일이전의 남북한 통신교류 사업은 북한 경제교류의 통신지원,

남북한간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의 확대, 북한 내 특정지역 통신

망 현대화 사업의 참여, 남북한간의 정보통신분야 기술 표준화 및

교육시행 등의 교류사업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1단계 기반구축단계의 협력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유지

되는 가운데,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의 질적 확대를 통한 공동사

업 가능성이 증대되는 단계로 남북한의 두 지점간(point - to- point )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접촉점을 확대한다는 전략 하에 추진하되,

북한 내 특정지역과의 통신회선 연결범위는 전용회선 수준을 넘

어선 지역 교환망 접속의 수준으로 확대함.

- 2단계 협력증진단계의 협력은 전체적으로 북한지역에 시장사회주

의가 도입되고, 남북한간 공동생산이 본격화되는 등 경제교류 협

력이 고도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북한지역내의 접속점까지

회선용량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광케이블의 포설, 마이크로웨이브

망의 구축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평양과 같은

시외자동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 이

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교환기를 자동교환

기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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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공동사업단계의 협력은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요소(노동력, 자본, 기술)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임. 통일에 대비한 통신망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통신망 접속

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

한 준비를 추진함.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현황을 분석해보면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

망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산업은 전반적인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에 비해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북한 당국의

육성의지와 프로그람종합연구실, 평양정보쎈터, 조선콤퓨터센터 등

의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 소프트웨어 사업은 북한 당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노력과 남

한의 자본 및 기술이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게임 및 애니메이션의 경우 정치적인 부

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가가치가 큰 만큼 이 부문의 남북한 공동

개발사업 유인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교류 협력 초기에는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과 공동 개발, 위탁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되, 향후 김일

성종합대학, 김책공과대학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평양을 비

롯한 주요 도시에서 합영 합작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소프트웨어 사업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자판 표준안 도

출, 용어 통일 등을 통해 남북한 단일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개

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협력은 남북간 당사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임.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산업생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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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를 갖출 남한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국제 수준의 측정표준 서비스

를 제공하여 북한에서의 생산품이 남북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호환

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아울

러 남북이 국가표준에 대한 상호인정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표준의

선진화와 국제인정을 획득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제화 성취에

기여하는 데에 궁극적인 협력의 목표가 되어야 함.

- 국가표준 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 성사의 관건은 북한의 긍정적

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 사업의 성사를 위해 조급한 시도는

금물임.

- 지역협력기구와 국제기구 활동에 공동참여를 통하여 상호 접촉과

교류의 폭을 확대해 가면서 표준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북한측이

깊이 인식하고 그 인식의 바탕에서 북한의 CIQM이 KRISS와의

협력에 스스로 나아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

안으로 판단됨.

- APMP와 BIPM라는 지역기구와 국제지구를 통하여 현재 확보된

남북 표준기관간 직간접 교신 경로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외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

- 독일의 사례와 같이 남북의 표준기관을 서로 오가는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임.

기계분야는 북한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분

야로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

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기술분야와 마찬가

지로 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

한과의 교류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추

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이 최근 전자, 통신, 생

명 분야 등 신생첨단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

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산업과 국민생활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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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결국 기계기술의 협력이 없이는

힘들 것임.

- 북한의 기계산업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쟁력이 전반적

으로 취약하지만 장기간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폭넓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음. 더구나 기계산업은 수요자에 따라 그 특

성이 달라지며 각 기계에 따라 기술과 기능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은 북한 내 직접투자를 통한 기계완제품생산과 수출보다는 북한

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시키고,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를 통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통기반을 갖추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기적으로는 남북한간에 산업 내 분업이 일부 분야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실제로 지금도 일부 금형이나 주물분야에서 중

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투자진출이 검토되고 있음. 베어링 등

일부 범용부품, 공작기계, 농업용 기계, 광산건설기계, 철도차량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부 범용부품

등을 북한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임.

- 전체적으로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나 공작기계, 농업용 기계,

건설광산용 기계, 전기기관차 등과 관련한 기술은 북한도 어느 정

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분야의 남북한 기술협력은

추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산업재배치 차원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이 검

토되어야 할 것임. 희천공작기계공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모

란봉공작기계공장 등 대규모 기계공장을 현대화하고, 남한의 기계

산업과 결합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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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체 구축 방안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이해를 증

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과제는 남

북한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 협력이 가능하고 남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협력을 추구

해야 할 것임. 즉,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을 심층적으로 활성화하

기 위하여 남북한 과학기술계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간 신뢰를 구

축하고, 쌍방의 과학기술 수준 및 과학기술체제에 관한 이해를 증

진을 도모 필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은 북한의 국가혁신체제, 즉 과

학기술 하부구조(공공연구기관, 대학, 산업연구기관)의 현대화를 도

모하고, 보완성 및 미래지향성의 관점에서 남한의 국가혁신체제의

세련화를 가져오며, 양자간의 협력활성화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

술통합을 효율적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 이는 남북

한 과학기술체제의 구조개선의 문제로서 양측의 국가혁신체제의 장

단점을 인지하고 구조를 개선함으로서 북한의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현대화하고 통일을 대비한 화학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과학기술공동체

의 구축 및 운용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

과제로는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추진

하고, 남북한 상호간 연구소 분원, 벤처창업센터, 기술이전센터 등

의 설립을 추진하고, 남북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남북한 과학기술

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이와 같

은 남북 과학기술공동체 는 통일이 완성되었을 시 통일한국의 통

합국가혁신체제 (integrated national innovation sy stem )의 구축

및 운용의 초석이 될 것임.

11



협력의 초기에는 인적교류부터 시작하여 물적교류, 기술분야별 공

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교류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의 통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단기협력과제로는 남북한

과학기술수준 공동조사, 한반도 청소년 과학캠프 의 개최, 북한 우

수대학생의 초청 및 교육훈련, 남북한 신진 과학기술자 단기교류사

업, 북한 신진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가칭) 연구진흥상 추진, 대북

한 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북한의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사업, 개성

지역의 기술이전 모범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장관회의 의 개최, 북

한 과학기술자의 북한 내 창업의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중기적

으로는 남북한 과학기술자 상호교류 사업, 남북한 공동학술대회의

개최, 남북한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추진, 남북한 생산기술 협력사업

의 실시,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들의 대 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 황해의 대륙붕 및 환경오

염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등임. 장기적으로는 북한 과학기술자의

유치 및 국내산업 활용, 북한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연구사업에 대

한 참여허용, 북한지역 내 (가칭) 기술지원센터 의 설립·운영, 남

북한 공공연구기관 분원(소)의 설치, 첨단과학기술 분야별 공동연

구 실시 등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성과를 지

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협력의 단

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 즉,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지향하여야 함. 이를 시스템적으로 파악하

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통일한국의 경쟁력 있는 통합국가혁신

체제 (integrated national innovation system )의 구축 및 운용을 지

향해야 함. 여기에 남북과학기술공동체 의 구축 및 운용은 핵심적

인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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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 21세기 동북아와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활성화 북경 워크샵

워크샵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매우 만족스러운 분

위기였음. 우선 이번 워크샵(비공개)을 계기로 재중 조선족 과학자,

재일 조총련 과학자들과의 만남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는 남

북한 과학기술교류협력에 있어서 주요 전기가 될 것으로 봄. 실제

그 동안의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은 비정치적인 측면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남측과의 만남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북측의 입

장과 북측과의 만남을 언론에 홍보하고자 하는 남측의 입장, 한국

의 민족 의식 고취를 꺼려하는 중국의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

러져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번

비공개 워크샵은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신뢰구축의 의미가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북한의 과학기술은 국방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실험 등을 제

대로 할 수 없으며 재중 재일 동포 과학자에게 많은 지원을 요청하

고 있는 형편임. 이에 따라 이론 분야는 상대적으로 더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마저도 국제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에너지,

식량,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한의 과학

기술 정책 및 시스템의 붕괴, 예를 들어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 저

하 및 숙청 등에 따라 제대로 된 연구는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국

방 등 특정 분야는 재중 동포 및 재일 동포 과학자들도 잘 알지 못

하고 있음.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장소 측면에서는 중국이, 협력 파트너

측면에서는 재일 조총련 과학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남북한

모두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역시 중국이 용

이함. 북한의 과학기술 및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재중

동포 및 재일 동포가 모두 같지만 재일 동포 과학자들이 북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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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발전을 위해 모든 열의를 다하고 있으며 현재도 북한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등 북한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편임.

그러나 재중동포들은 중국의 개방 정책 및 중국의 소수민족 포용

정책에 따라 이미 그 열의가 상당 부분 식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 따라서 재일본 동포 과학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해야 할 것

으로 봄.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하여 일본 및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

과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많은 장애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재중·재일 동포 과학자들과의 접촉 및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이들과의 접촉은 비

공식적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

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가칭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 협회 등 실질적인 협력 추진체를

구성 운영해야 할 것임. 협력 방안, 분야, 방법 등 여러 의견이 있었

지만 실질적인 협력 추진체가 없음으로 해서 협력이 이루어진 측면

이 많음. 특히 같은 동포 과학자들끼리의 연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간 협력이 미진했음. 이런 관점에서 교류협력의 구심

점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정보 및 인력의 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동 연구 추진, 비교용어집 발간 등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필요. 실질적인 협력 추진체를 만들고, 중국 등의 장소에

과학기술 관련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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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체 추진전략



제1장 서 론

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꾸준한 햇볕 정책 및 정경 분리 원칙 에 따

라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특히 남북간 정상의 만남은 기

존의 남북한 관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현대 그룹의 대북사업이 상

징적으로 시사하듯이 경제분야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상호 교역 및 분업

의 규모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미 상호보완적인 경제공동체를 형성하

고 있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김순권 교수

의 옥수수 기술 이전, 정 혁 박사의 씨감자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실질적

인 협력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협력 환경 하에서 우

리 정부도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많은 계획들을 입안하고 실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는 이런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야 할 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모

든 분야에서 남북협력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

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협력 사업은 비정치적 특색이 있어 정치와는 무관하게 협력

의 여지가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협력 성과는 뚜렷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의 각급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에서 중국지역에서의 북한

과의 학술회의 개최를 꾸준히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낮은 호응도와 중국

의 남북 등거리 외교정책 및 당사자 문제해결 원칙으로 남북협력이 부진

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이 제기한 과학기술협력 과제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우

리가 제기하였던 주요 협력과제들의 전략성이 부족한 이유도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즉 우리의 희망 협력 분야이외에 북한이 원하는 분야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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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

즉 식량 문제와 관련된 농업 및 bio- technology 분야, 에너지 수급과 관

련된, 발전 기술 및 에너지 분야, 의료 문제와 관련된 의과학 분야, 위탁

가공교역과 관련된 애로기술 분야 등에서 비교적 쉽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이 뒤떨어져 있

는 북한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존하고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매우 시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각 분야인 제조업, 농림수

산업, 통신, 교통, 에너지·지하자원 등 각 분야는 과학기술적 요소가 기

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

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남북경제

공동체 구축 → 심화 → 완성단계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지식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인 바 그 핵심은 과학기술임은 자명한 사실이

다. 즉 소프트웨어의 발전, 연구개발 지원서비스업의 등장, 정보혁명의

가속화, 서비스업의 과학기술 활용 확대 등 서비스업 부문의 과학기술수

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기본 추진전략인 우회전략, 유인전략, 연계전략,

파급전략, 의존전략에서 과학기술은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과학기

술교류 및 협력은 비이데올로기적이고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교

류협력의 선발추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남북

한 통합 혹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의 지역혁신체

제(regional innovation sy stem )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이에 남

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있다. 결국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은 균형된 남북한 지역혁신체제를 형성함으로써, 1)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2) 통일 비용 감소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과학기술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구

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단계별로 기획·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서독 통합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 이질적인 과학기술체제와 과학기

술수준으로 인하여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통합과정에서도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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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과학

기술협력 나아가 과학기술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이러한 바

탕에서의 유기적인 교류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２절 연구 내용 및 범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로는 구체적인 action

program 수준보다는거시적인 교류및 통합전략에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홍성표(1989), 김병목·임기철·이장재(1992), 김병목·정선양·임덕

순(1994), 정선양·김병목·임덕순(1996) 등인데, 이들 보고서들은 상당부

분 독일통합과정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타

진하는 연구들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추세는 북한 과학기술시스템, 과

학기술수준 등에 대한 실체 규명작업이다. 협력은 상대방을 잘 알아야 효

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 협력은 사실에 대한 접근이

힘든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방적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김철환(1989),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199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1992), 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1993) 등은 북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실체확인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세부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따른 남북과학기술공동체 건설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생산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학기술요소이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공동체

의 1단계의 목표가 남북간 생산요소가 제한적으로 이동하는 단계로 본다

면북한이필요로하는것은제품경쟁력을높일수있는무형의자산인과

학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생산요소에는 제품 및 공

정기술 등 생산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에 체화되어 있는 Humanware로서

의 종합적인 과학기술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축단계에서 위탁가공 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북한

의 외화난, 식량난을 해소해 주는 사업에서 과학기술은 핵심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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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부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북한의 외화난은 결국, 북한 제품의 수

출경쟁력와 직결되어 있으며, 수출경쟁력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이후 사회 각 단위별로 통일에 대한 준비가 활발

하게 이뤄졌다가 최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주춤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남북 간은 오랜 정치적 대립과 이데올로기가 상존하고 있어

상호신뢰의 구축과 구체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합의 길

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한 과학기술협

력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1단계로 실현 가능한 분야의 지

속적 교류를 통해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2단계로는 북한경

제의 시장적응력 제고와 남북경제의 이질성 해소에 주력하는 경제공동

체 구축 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며, 3단계에서는 남북의 모든 부문에

걸쳐 실질적인 동질성을 이루는 통합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과학기

술협력도 1단계 남북한 과학기술동질성 확보단계, 2단계 과학기술공동체

구성단계, 3단계 한민족 과학기술혁신 구축단계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하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도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크게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체 구축을 위한

거시적인 전략도출, 이에 따른 각 분야별 전략 그리고 전략도출을 위한

워크샵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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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남북한 경제공동체 추진방향

제１절 개 관

'88년 7.7 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한 경제협력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단순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 및 직접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교

역 규모도 초기에 수백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거래 품목도 초기에는 주로 농수산물 및 지하자원 등 1차 상품 위

주의 단순교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섬유류 위탁가공을 비롯하여 최근에

는 전자제품 위탁가공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

생산 등이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경제협력 방식은 초창기에 제3국

을 거친 간접거래 방식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북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제인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북한은 정부를 배

제한 채 민간차원의 접촉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제도적 뒷받

침이 없이 관례에 의존해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 정부는 2차례에 걸친 경협 활성화 조치를 통해 남북경협을 확대

할 수 있는 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정상회담 이후 4차례에 걸

친 장관급 회담 과정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4개의 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는 남북경협을 추진하

는데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간에는 정치체제의 상이성, 경제규모의 격차 등에도 불

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경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

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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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 건설은 일종의 새로운 통일방안의 제시라고 할 수 있는바,

탈냉전 이후 냉전적 통일 방식한 탈피하여 지역경제 통합방식의 통일 방

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공동체 건설은 일종의 국가간 경제통합

과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국가간 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공동이해관

계를 가진 국가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광역시장권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각 가맹국은 대

시장의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향유하며, 통합체 전체의 후생증진을 꾀

하고자 하는 국제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 로 정의된다. 남북한 경제통합

이란 통일이라는 남북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제조치를 취함으로써 통합된

남북한 시장을 형성하고, 남과 북의 경제적 장점을 조화시켜 남북한 전

체의 후생증진을 도모하는 경제협력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범세계적 자유무역이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

적 제약여건 아래서 지역적 규모에서나마 경쟁의 영역을 확대시켜 기회

균등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조치로서 개별 가맹국은 물론 가맹국으

로 구성된 통합체 전체, 나아가 세계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은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통일개념을 정립하고

추진하는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을 추진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종래 남북경협이 단순한 물적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정

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은 공식화 및 제도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물

적, 인적, 제도적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통령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논의 제안, 남북경협

제도화를 위한 4개 기본합의서를 남북간에 채택(투자보장, 이중과세 방

지, 상사분쟁 조절, 청산결제), 남북경협에 관련된 공식 협의 체널인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결국 정상회

담 이후 남북관계는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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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도 공식화, 제도화됨으로서 2국가 2체제 하에서 남북간의 경제

적 연관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일종의 경제통합 과정에 진입하기 시

작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시장경제하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의 핵심은 가맹국간에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시장

을 확대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시장확대로 인한 국제분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 금융, 산업 부문에서 정책의 상호조정을 도모하고

고도의 통합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경쟁기회의 확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역내의 모든 생산자, 소비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제공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반면 계획경제하의 경제통합은 생산, 투자, 가격이 계획에 의해 인위적

으로 설정되고 대외무역은 생산 및 투자계획에 맞추어 부수적으로 조정

통제되며, 사전적 계획 하에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진다. 사회주의권 내에

서는 생산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역내의 천연자원을 비롯한 물자의 상호

교환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보호체제로서 경제통합이 필요하

다. 따라서 시장경제 하의 경제통합에서 중요시되는 무역장벽은 별 의미

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각종 경제통합이론들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권의 경제통합과 계획경제권의 경제통합 사이에는

통합의 목적, 접근방법, 통합효과 등의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

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경제통합론적 접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북한

이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시장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

북한 경제협력은 근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만일 북한이 시장개혁

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차

원의 지원, 우회 생산기지로서의 활용에 국한되며, 오히려 북한경제 운영

으로부터 남한경제를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차단 정책이 보다 큰 의미

를 지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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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 인식

1. 최근 남북경협 변화의 특징

남북경협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협력사업, 민간차원의

경제교류,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 세 가지 범주1)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관계에 민감

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민간차원

의 경제교류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최근 현황을

볼 수 있는 범주는 민간차원의 경제교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역품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아연괴,

금괴, 철광석 등 철 및 비철금속 등이 주요 거래품목이었으나, 90년대 후

반 이후 최근에는 농수산물, 임산물, 섬유 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위탁가공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섬유류 및 전자제품의 원·부

자재의 대북 반출(수출)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섬유 및 전자 완제품의 반

입(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교역규모는 확대됐으나, 상업적 거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교역규모를 보면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로 98년 일시적으로 2억 달러대로 떨어졌으나, 99년에 다시 3억 달

러대 규모를 회복하였고, 2000년에는 교역규모가 최초로 4억 달러 대를

돌파했다. 이는 95년부터 시작된 대북지원 및 경수로사업 물자 등 비거

1)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은 경협 합의서 체결, 경협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의선 연결 및 임
진강수해 방지 사업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포함한다 . 인도주의적 지원은 인도
주의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 NGO 등에 의한
민간차원의 지원, 국제구호기구 기금출연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 민간기업
의 비즈니스는 민간차원에서 정경분리 원칙과 수익성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상업적 거

래를 의미하는데, 단순교역, 위탁가공, 투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정부간 협력사업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진전을 보이기 힘든 반면, 북한의 경협 환경을 개선하
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 반면, 민간기업의 비즈니스는 직접 북한시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에 후속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 그
러나 현상적으로 정부차원의 협력사업과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함

으로써 수익성을 중시해야 할 민간사업을 민족적 관점으로 접근하길 기대하는 현상이 있으

며, 역으로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을 수익성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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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성 교역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상업적 교역은 90년대 중반 수준에 머

물고 있다. 북한산 제품 가운데 가장 상품성을 인정받은 품목이 지하자

원 분야였는데, 북한지역에서 3년 연속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광산물

생산중단 및 전력난으로 인한 광산물 관련공장들의 가동중단으로 이들

제품의 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또한 IMF 경제위기로 국내 종합상

사들의 경영방식이 외형확대에서 수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대북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작용했다. 비상업적 교역을 포함한 명목수지

도 98년부터 흑자를 보였지만, 상업적 교역만을 계산한 실질수지는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국내경제의 침체로 대북반입이 줄어, 적자폭

이 많이 축소됐다.

<표 1-2- 1> 최근 남북교역 추이

(단위 : 1,000달러)

연도
명목

교역액

비거래성물자

실질

교역액

교역수지
반 출

경수로
대북

지원

KEDO
중유
금강산
협력

사업
소계 반입 명목수지 실질수지

95 287,291 217 10,778 10,995 276,296 △158,419 △169,414

96 252,039 1,437 12,782 14,255 237,784 △112,761 △127,016

97 308,339 17,842 8,389 29,019 55,250 2,788 250,301 △77,799 △133,049

98 221,943 3,954 15,628 19,819 37,551 1,197 78,149 105 143,689 37,415 △40,629

99 333,437 14,434 43,426 39,512 40,575 6,332 144,279 122 189,036 90,228 △53,929

2000 425,148 35,609 104,477 7,192 14,608 17,166 179,052 1,856 244,240 120,402 △56,794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남북교류동향 , 각월호

셋째, 위탁가공 분야가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남북경

협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 교역은 94년

1,000만 달러 수준을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1억 달러를

상회했다. 참여업체 수와 교역품목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교역업체

가 92년 4개에서 2000년말 현재 151개로 증가했으며, 품목도 농산물·섬

유·신발 등 단순가공에서 컬러 T V, 자동차배선, 컴퓨터모니터 기판, 카

세트라디오, 전화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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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96년부터 10% 이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99년 44.2%, 2000년에는

47.2%에 달했고, 상업적 거래규모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 교역규

모는 증가추세에 있다.

<표 1-2-2> 연도별 위탁가공 교역 추이

(단위 : 천 달러)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계

대북

반출
200 4,023 11,343 24,718 38,164 36,175 29,617 45,883 57,224 247,347

대북

반입
638 2,985 14,321 21,174 36,238 42,894 41,371 53,736 71,966 285,323

총액 839 7,008 25,663 45,892 74,402 79,069 70,988 99,619 129,190 532,670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남북교류동향 , 각월호

넷째, 남한기업의 대북 직접투자는 부진하다. 현재까지 협력사업자 승

인을 받은 사업건수는 총 39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건수는 18건

이며, 정부는 2000년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1건에 대해 협력

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내주었으며, 평화자동차조립공장 건설사업에

대해 협력사업 승인을 내주었다.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가운데 사

업을 실행한 기업은 경수로 및 금강산관광 관련사업 이외에 (주)대우의

민족산업총회사, 평화자동차, 태창의 금강산 샘물, 녹십자, 삼성전자 소

프트웨어 개발,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 종자 개발사업 등에 불

과하다. 개성공단사업은 현대아산과 북측간에 합의(2000. 8. 22)가 이루

어져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협력사업 승인단계는 아니다. 최근 벤처업

체들을 중심으로 북한 IT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측과

의 사업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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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경협 부진 원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정상회담 이후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나

름대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북한경제는 내부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

므로 동등한 방식의 경제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한의 자본

이 북한에 진출하여 북측의 경제적 능력을 일정정도 발전시킨 이후에 경

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 고수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자본은 시

장경제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어느 한쪽이 경제 시스

템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경

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북한측 요인

첫째, 교역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남북 간에는 없다. 사업성사를

위해 북한측과 접촉하기가 힘들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고, 국내에서 북측과의 직통전화가 불가능하며, 북측의 무역회사와 연

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역을 위한 신규진입이 대단히

힘들다. 북측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항상 북경 등 제3국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부수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사업으로 연계하

기 위한 상품이 부족하다. 북측기업과의 접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

품에 대한 홍보가 없고, 직접 북한 내에서 시장조사를 통해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므로, 북한이 어떤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아직도 북측은 남한물자를 구입하는 데 제

한을 두고 있어서, 필요물자는 대부분 중국산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반출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은행간 환거래도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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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 대금결제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 최근 청산결

제방식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유일

한 물류 수단은 해상운송인데,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인천-남포

간을 월 3∼4회의 비정기 화물선이 운항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이 남북

교역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교역과 관련된 시스템조차

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위탁가공 교역에서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열악한 생산

능력에 기인하는 규모의 영세성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의류 임가공

은 90년대 중반 이후 남한 및 일본 조총련계 기업들이 많은 기자재를 공

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단위가 형성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는 생

산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보장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또한 복잡한 생산설비가

필요 없고, 전력도 최소한으로만 공급되면 생산이 가능한 품목들만 가능

하며, 전략물자 대북 반출 제한품목이 많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원부자

재는 물론 설비 자체를 북측에 공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생

산라인을 관리하기 위해 펜티엄급 컴퓨터가 필요한데, 486급 이상의 대

북 반출은 제한을 받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생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386급 컴퓨터로는 불가능하여 생산관리 자체가 될 수 없다.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북한측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습득에 수동적이며, 연간단위로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

기 때문에 급작스런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의류 위탁가공의 경우, 북측은 자신들이 의류생산에는 세계 최고이기 때

문에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기술자의 방북을 허용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류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은 대부분 중국산

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브랜드들은 고가시장을 겨냥하게 되었

고, 이에 따라 대북 위탁가공 품목도 첨단기술이 가미된 제품들로 전환

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은 기술자들의 방북을 통한 기술지도

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시장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 복잡한 생산설비가 제공됐을 경우 전력 불안정 및 북측의 기술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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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설비의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기술자들이 바로 투

입돼야 하지만 방북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만큼 생산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물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상운송 등의 지연으로 일일단위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는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 분야가 유망하다고 지적하는 이유

는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가공을 과도기적으로 선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생산 및 납

기가 불안정하게 되면 시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더욱이 주문자측이 자체적인 유통망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은 아직 대외개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현재 남과

북의 경제교류는 갑(甲)과 을(乙)이 뒤바뀐 상황 이라는 지적을 종종 받

는다. 북측이 특정지역 또는 산업개발을 위해 외자를 유치할 품목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측이 투자사업을 제시하면 북측이 검토하

여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받아들이고 싶은 분야만을 취사선택

하는방식이다. 또한 북한은자본주의 시장경제 방식의확산에 대한우려

가 여전하다.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최고의목표로 삼고있으

며, 정치 및 군사강국은 달성했으므로 이제는 경제강국을 달성하는 것만

남았다고 표방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여 낡은 틀은 과감히 버

리고 새로운 관점과 사고로 무장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강조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황색바람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자는 결의가 더욱

강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북한경제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이완

된 정신상태를 다시 가다듬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

하자는 일종의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법·제도 적용상의 자의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까지 북한은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를 특별히 허용한다는 입장에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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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기 때문에 북측은 마치 특혜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투자가 성

사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북측의 최고의사결정권자와 남한기업의 최고

경영자간의 만남을 통해 성사됐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내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직접투자 방식은 합영기업(외국측과 북한측이 공동출자하고 공

동운영하는 방식), 합작기업(외국측과 북한측이 공동출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는 방식) 및 외국인기업(외국측이 출자하고 외국측이 운영하는 방

식) 등 세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한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합영에서 출발하여 외국측 투자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작의 형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초의 남북 합영회사인

대우의 민족산업총회사 사례를 보면, 합영법에 따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사회도 구성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력 관리를 물론이고 민족산업총회사의 내부장부에 접

근할 수 없어서 수익여부를 알 수 없었음. 결국 남측의 역할은 동 회사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주문을 받아오고 필요한 생산설비 및 기술을 제공

하는 데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84년 북한이 합영법을 도입한 이래

80년대 후반부터 일본 조총련계 기업들이 북한에서 다양한 합영사업을

전개했다(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00여건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

나 현재는 대부분 철수 또는 포기한 상태인데, 초기에는 합영형태로 진

행됐으나, 점차 경영권을 북한측이 전부 가져감으로써 합영 자체가 무의

미해졌기 때문이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98년 합영으로 시작하여

99년 100% 단독투자로 전환, 북측에 관광대가로 6년에 걸쳐 9억 4,200만

달러를 매달 분할해서 지급하는 계약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금강산

을 관광지로 활용하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이므로 금강

산 지역 내에서 관광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현대 측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함이 당연하지만, 북측이 정해준 코스에서 정해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한계를 보였다. 물론 이는 계약 당시의 문제에서 비롯하지만 상식

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의미하는 것은 투자

보장합의서 체결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에 기초하여 직접투자를 행

하더라도 북한의 초법적인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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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협에서 위탁가공 교역과 직접투자를 혼동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

히 구분하는 문제는 남북경협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

다. 대북 위탁가공 교역은 남한기업이 생산설비, 원·부자재 및 기술지도

를 제공하지만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합작기

업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투자지분이 없다는 점에서 합작

이라고 볼 수 없다. 위탁가공을 투자로 혼동하는 이유는 북한측에 생산

설비를 제공하는 데서 비롯하는데,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방식은 남한기

업이 투자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불 수출형태로 북측에 생산

설비를 판매하고 위탁가공비로 상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만일 위

탁가공 사업이 투자로 인식될 경우, 북한에서 직접투자를 받아들이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가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상식으로는 투자라고 하면 경영권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북측은 위탁가공 교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서류상으

로는 합영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작투자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된

다. 북한측은 남한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일종의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여 시장진입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

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간접

자본이 부족하므로 투자하는 측이 갖추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예를 들면 생산된 제품을 항구까지 운반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므로 도

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투자자측이 부담토록 하는 경우, 항만

에서 원부자재를 하역해야 하는데 하역에 따른 운송장비가 없으므로 남

측 기업이 준비토록 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이 열

악하지만, 북한당국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부

분의 투자사업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더욱이 사업이 구체적

으로 추진되어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경우 울며 겨

자 먹기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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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율로 인한 북한당국의 중간 왜

곡이 예상된다. 현재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공정환율(1달러 : 2.15 북한

원)은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사용하는 환율이다. 북한 최초의 개방지역인 나진-선봉 경제무

역지대(현재 나선시로 개칭)에서는 1달러당 200북한원의 환율을 사용하

고 있는데,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암시장 환율을 반영한 것이

라고 한다. 50 : 50의 투자지분을 갖는 합영투자를 할 경우 북한측은 토

지, 건물 등을 국제시세 기준으로 출자하고 외국 측은 설비 및 현금을 출

자한다면, 공정환율을 적용하면 북측의 투자지분은 실제로 투자하는 것

에 비해 100배 가까이 과대 평가되는 것이다. 결국 외국 측이 대부분 투

자하고 경영권은 50%만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기

업이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인건비를 투자기업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

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력관리기관(내각의 재정성에서 관리)에

달러로 지급하고 노력관리기관이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북한원으로 인건

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측은 북한인력의 인건비를 100달러 정

도로 지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건비가 월 평균 100∼200원 정도이므로

공정환율을 적용할 경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시장 환율

을 적용할 경우 북한 근로자의 인건비는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

론이 나온다. 결국 인건비 100달러 가운데 근로자들에게는 1달러가 돌아

가고 나머지 99달러는 북한당국이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일곱째, 투자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력관리 개입이 예상된

다. 투자기업의 인력은 노력관리기관을 통해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이 방식은 중국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

식이다. 문제는 이미 기업에 배치된 인력까지도 북한당국이 관리한다는

점에 있다. 조총련계 투자기업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일주일에 학습

및 사상교육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이 최소한 1∼2일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 3개월 단위로 인력을 교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노하우를 습

득할 때쯤 되면 교체되어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KEDO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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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KEDO사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월 180달러(복리후생비 80달러

포함) 정도의 임금을 받았는데, 이를 600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

서 쟁의를 벌였고, 결국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노동자들이 전부 철수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나. 국제적 환경요인

엄격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들 수 있다. 미국은 50년 한국전쟁 이

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대해 전 분야에 걸쳐 경제

제재를 취해 오고 있다. 94년 제네바 핵합의 및 99년 베를린 미사일 협

상 타결에 따라 2차례에 걸친 경제제재 완화를 단행했지만, 실효성이 별

로 없다. 북한은 미국이 매년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무역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를 받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제재로 국제사회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

다. 개발 초기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

제통화기금(IMF )에 가입하고 세계은행의 회원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

다. 최근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가입을 추진했으나, ADB

의 최대주주인 미국 및 일본의 반대로 인해 가입이 무산된 바 있다. 국제

금융기구 가입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만 기구가입을 위해서는 북한측이 경제통계 및 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해

야 하며, 국내경제를 개방하는 과정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한데, 북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86년에 도이모

이(쇄신)정책을 추진했지만 89년 캄보디아 철군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IMF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해졌고, 그 이후 외국자본이 베

트남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대미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서방국

들이 북한에 자금지원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무역제재는

완화됐지만 특혜관세를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미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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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제2차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미국기업들이 북한과 교역을 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북한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최혜국대우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부시행정부 출

범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제

고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제한

으로 북한과의 교역에 제한이 많다. 이는 코콤체제를 대체한 바세나르협

정에 따라 회원국 자체적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회원국에게 통보

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완화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 상무부와의 정책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 남한측 요인

우선 남한경제의 구조조정으로 대북사업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

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남한경제는 국제 스탠더드에 맞추는 구조조정

과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 여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은 물론이고 기업운영 방식이 철저히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다. 대북사업도 예외일 수 없

는데, 과거와 같이 사업성은 없지만 민족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

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더욱이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사업성이 없

는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해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투

자유치는 물론 외자조달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의 대북사업도 국내경제 침

체로 인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인 국민여론이

우리도 어려운데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대규

모 대북 지원사업을 전개하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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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남북한 경제체제 공존 하에서의 남북경협

1. 북한에 눈높이를 맞춘 경협의 필요성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방식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북한

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정치 및 군사

강국은 달성했으므로 이제는 경제강국을 달성하는 것만 남았다고 표방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여 낡은 틀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관

점과 사고로 무장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강조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황색바람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자는 결의가 더욱 강해지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북한 경제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이완된 정신상

태를 다시 가다듬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는 일

종의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개방 지역의 일부 확대를 통한 외자유치를 도모할 것으

로 예상된다.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최근에 나선시로 명칭을 변경)를

개발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사업 가운데 하나이므로 북한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개성 및 금강산 지역은 현대 측과 개발하기로

합의한 지역이므로 남한의 개발자금 유입 여부에 따라 개방이 결정될 수

있다. 평양 인근 지역은 비록 북한측이 직접 투자를 받아들이기는 꺼리

지만, 위탁가공 사업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는 지역

이다. 신의주 지역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직후 현지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개방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

한의 상기와 같은 개방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경제통합적 접근 이전 단계로서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을 유도하는 정책

이 구사돼야 한다. 남북한이 본격적인 경제통합과정으로 진입하기 이전

에 북한의 시장개혁이 필수적이므로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는 차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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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

이다. 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주로 당근

정책을 구사했다면,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구도에서는 당근과 채찍 정책

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

북지원과의 상호주의 철저한 적용 및 북한의 개방지역(경제특구) 개발성

공을 위해 남북경협 애로요인 제거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당국이 경

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혁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

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는 물론 국제환경을 적

극 활용하여 북한이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국

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 경제로부터 남한경제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차

단할 수 있는 정책도 구사해야 한다.

2. 본격적인 통합 이전 과정에서의 경협 방향

가.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과 경협가능 분야

(1)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① 농업부문에서의 식량문제 해소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료 및 농약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

제로 삼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모작 확대, 감자농사에서의 혁

명을 통해 알곡생산 확대, 종자혁명, 토지정리사업 확대 및 농업생산의

종합적 기계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

까지나 외부지원만을 원할 수는 없으므로 내부 생산력 제고를 위해 다방

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농지정리사업을 들 수 있

다. 강원도 및 함경남도 지역의 농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논두렁

을 없애고 농기계로 경작할 수 있는 규모로 정리하여 약 20만 정보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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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농지를 확보했고, 현재 황해남북도 지역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

다. 둘째, 종자혁명을 추진해서 냉해에 강하고 비료를 적게 쓰고, 이모작

할 수 있는 쌀 종자를 개발 중에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셋

째, 감자의 주식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자혁명을 통해 통감자를 직접 땅

에다 심어서 강한 감자를 생산토록 하며, 개마고원 등 광활한 고랭지역

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당 10톤 정도의 생산을 목표로 생산하고 있다. 각

생산지역에 감자 가공공장을 세워 저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감자는

간식으로 여겨 왔는데, 감자쌀, 국수 등 약200여종의 감자식품을 개발하

여 주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쌀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넷째, 수리화이

다. 그동안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물을 산꼭대기에 끌어올려 밑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가뭄이 심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으나, 현재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대기 위해 대규모

수로를 건설(압록강 중류에서 남포까지)중에 있다.

② 기간공업 부문에서의 전력과 강재생산 확대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전력산업 분야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

고 전력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찾은 것이 중소형 발전소

건설이며, 또한 대형 수력발전소 및 중유발전소 건설 등에도 자원을 배

분하고 있으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문제는 대형 화력발

전소 건설과 함께 수력을 이용한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 2,00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여 이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

다면 전력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북한은 선전하고 있다. 다만 북한

은 주로 중소형 발전소는 물론 대형발전소도 수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

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는 대부분 소련에서 들여온 것인데 설비가 낡아서 당장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금속공업 부문에 대해 관심이 높다. 우선 건설자재 및 철로

건설을 위해 강재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책제철연합기업

소 등 기존 생산공장의 노후화 및 원료공급 부진으로 생산이 원활치 못

37



한 실정이다. 한편 북한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스텐레

스 생산설비인데, 이는 대부분의 설비가 철강제품으로 이루어져서 매년

보수·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

및 강재생산 확대를 기반으로 철도 및 도로 기능의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철도는 김일성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 철도연

결 및 중량화, 복선화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진-선봉 지역을

비롯해서 주요 무역항의 시설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나 공사규

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여력으로 인해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경공업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인민소비품 조달 유지

인민소비품의 생산보장을 위해 지방공업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인

민봉사 부문에서 자기단위의 실정에 맞게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경

공업 부문은 주민들의 생필품 조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경공업 제품 공장들을 보수·수리하

는 한편 생산력 제고를 위한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적 기

술과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자진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별다

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필품 생산을 위한 원료공급에 어

려움이 있는데,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하더라도 소량에 불과한

제품들의 부족은 심각한 상태이다. 예를 들면 비누, 소금, 설탕, 신발 등

이 그것이며, 또한 식량부족을 감안하여 가공식품 공장 건설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과학기술로 첨단분야 기술확보

북한은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추동력이라고 강조하고 과학중시

풍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자산업 등 첨단분야의 기술확보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남북경협에서 IT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공장들은 대부분 중후장대형으로 전력과소

비형이며, 모두 노후화되어 있어 새롭게 개선해야 하는데 달러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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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통해 전력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IT 등 유능한 인재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김책공대

를 현지지도하면서 이러한 정신을 강조했으며, 과학기술인력들에게 실험

자재와 생활환경 개선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⑤ 대외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일군 양성과 첨단산업 투자유치

내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수출확대를 통해 필요물자의 원활한 공급

을 도모하는 한편, 개방지역의 일부 확대 또는 보세가공구와 같은 형태

의 수출생산기지 조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거

래방식의 학습 및 전문 무역일군 양성은 물론 첨단산업 투자유치 등에

관심이 높다.

(2)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 본 투자가능 분야

① 수출산업 육성투자

수출산업 육성차원에서의 공단개발.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 수출

전용공단을 개발하여 섬유류, 신발, 전자기기, 수산물 가공공장 등이 입

주. 첨단산업 및 수출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교육 관련투자

② 내수시장 안정용 투자

식량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료 생산공장, 농약 생산공장, 농

기계 생산공장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제빵·제과 공장, 라면공

장, 조미료 공장 등에 대한 중규모 투자. 신발공장, 가정용 전기 소모품

생산공장, 비누공장, 제지공장 등 생활필수품 생산과 관련된 투자

③ 일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항만에 대한 투자와 함께 도로, 통신 등 남북간 교

류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및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

모 공업단지 개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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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기술분야

일단 에너지 절약 방식에 대한 지원 및 기술관련 인력들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며, 공단이 개발될 경우 기술인력 양성소 등은 필수적으로 필

요한 투자

<표 1-2- 3> 단기투자의 가능분야와 예상 투자규모

분 야 투자대상사업 예상투자금액

수출산업육성

(신의주 및 개성 중심)
추정 : 3.93억 달러

1. 의류제조공장
2. 견사, 견직 공장
3. 직물공장
4. 디자인 및 기술연구소
5. 스포츠 용품 공장
6. 수산물 가공공장
7. 건강식품 개발공장
8.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9. 자동차 부품생산 공장
10. 중소형 공단개발

2,000
2,000
1,000

100
1,000

500
200
500

2,000
30,000

사회간접자본

추정 : 3.1억 달러

1. 남포 컨테이너 하역설비
2. 나진항 하역설비
3. 유선통신망 확충
4. 평양무선통신시스템
5. 서울-개성간 고속도로
6.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2,000
1,000
3,000
3,000

10,000
2,000

내수시장안정

(평양 및 미개방지역 중심)
추정 : 0.5억 달러

1. 농약생산공장
2. 금성, 원산 트랙터 공장설비대체
3. 제과, 제빵공장
4. 라면생산공장
5. 조미료 생산공장
6. 염전개발
7. 의료용품 생산공장
8. 종이생산 공장
9. 비누공장
10. 신발공장
11. 스텐레스 생산공장

1,000
2,000

100
200
100
100
200

1,000
200
100

10,000

추 정 합 계 7억 6,000만 달러

주：투자규모는 국내 투자기준이며, 투자분야는 나진-선봉 투자유치 희망분야 및 남
북경협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분야를 감안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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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개방 예상지역과 경협 방향

① 나진-선봉 지역

나진-선봉지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변경무역지로 위상이 약화된

상태이다. 북한 최초의 개방지역인 나진-선봉은 북한이 동북아의 싱가

포르를 지향하며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 중심지로서 물류 및 금융 분

야의 개발을 목표로 야심 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① 국제자본의 무

관심, ②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의 동해연안 지역 등 주변 지

역의 경제적 미발달, ③ 자유주의 물결의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제한

적 개방 태도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는 비교적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변경무역지 가운데 하나로 전락

했다. 개발 성공의 관건은 북한의 개방정책은 물론 주변 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남북 간에는

구체적 협의는 없으나 러시아 측과는 일부 논의되고 있는 경원선 연결을

통해 러시아 연해주 및 중앙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동북3성 지역 중 지역적 고립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

한 중국 길림성(吉林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태평양에 연해

있는 소위 바깥의 일본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각종 물량이 이

지역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음) 등이 있다.

또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조의 유입에 대해 북한 당국의 과감한 개방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경학적 측면에서의 유리한 분야는 경원선 연결에 따른 중간 물류 기

지로서 천연 자원, 곡물 연계 수송 및 가공 기지, 중국 동북3성 및 러시

아 시장을 겨냥한 중저가 생활용품 제조업(이 분야는 사실상 중국 및 러

시아 현지에서의 활동이 보다 경제적), 나진항 등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중심으로 백두산 및 칠보산을 연계한 접경 3국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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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양-남포 인근 지역

북한 최대의 공업지역이자, 북한경제의 중심지이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은 부진한 상태이다. 가동기준으로 북한에서 공장가동율이 가장 높

은 지역으로서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체제 문제로 인해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에 가장 제

한적인 지역으로서 일본의 조총련계 자본을 비롯해 일부 외국자본이 진

출한 바가 있지만 북한의 텃세로 인해 대부분 철수한 상태이다. 한편 이

지역은 단기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지역이다. 평양을 개방

(외국자본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해 지는 시점)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이 실질적인 개혁개방을 시작한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북한이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방이

지연될 경우에도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동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 투자 시점에서 당

장 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북한의 여타 지역에 비해 사업환경이 양호하다.

유망 분야로는 북한은 평양-남포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방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자본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합영

투자는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분간 수출 및 국내 내수

시장을 겨냥한 위탁가공 관련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측이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경험을 축적토록 함과 동시에 동 지역 내에 있는 수출 유망

형소규모제조업시설에대한설비대체작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

다. 또한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와 같이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를 중

심으로 경영권을 허용하는 합영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③ 개성 지역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현대 측이 공단개발을 합의함으로서 개방지

역으로 급부상했다. 초기 100만평을 시작으로 2,000만평 규모의 대규모

공업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휴전선 통과에 따른 군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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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무협의 및 남북한 양측간의 운영 방식을 놓고 협상 중에 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또 하나의 공업단지

가 형성되는 것이며, 남북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은 물론 기존의 산업시설도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역 개발의 성공 관건은 휴전선 지역의 자

유통과가 보장돼야 한다. 개성지역은 휴전선의 통과가 불편하다면 사실

상 고립된 지역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경의선 복원 및 도로 개통은 물

론이고 휴전선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지만 생활환경이 열악하므로, 남한 인력이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을 활용할 뿐 아니라 입주 품목도

초기에는 수출 및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분야가 주를 이룰 것이므로 수

원,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된 공업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는 물론 생산

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가

격경쟁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셋째는 공단 운영권 확보 및 북한인력

의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 공단 운영은 전적으로 남한측이 맡

아야 하며, 북한측은 인력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개성지역에 산

업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남한전력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남한의

대규모 자본 투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중국산 제품과 경쟁을 하기 위

해서는 경영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측은 저

렴한 인건비의 인력공급을 책임지지만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전적으

로 남한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④ 신의주 지역

차기 개방지역으로 항시 주목받아온 지역이다. 신의주 지역은 북한-중

국간의 경제교류 중 대부분을 소화해내는 지역으로서, 중국 대경유전에

서 공급되는 원유를 정제하는 봉화화학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북한 최

대의 수력발전소인 수풍발전소 등이 있어서 북한의 에너지 공급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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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량 감소 및 설비 노후 등으

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

의 영향으로 타지역에 비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방의 적

격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체제에 대한 반골 기질이 있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신의주 개방에 따른 중국내의 영향 파급을 우려해 왔기 때

문에 지역 개방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현대 측에게 비단섬 등

신의주 지역 개발을 요청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상하이(上海) 방문

직후 경공업 공장 등을 현지지도 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개방지역으로 선

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의주-단둥(丹東) 포괄경제특구 지정

을 통해 신의주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중국 지역과 다름없는 혜택과 시

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의주 지역의 주 대상 시장은 중국 동

북3성 지역이 돼야 한다. 특히 단기간에 신의주 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는 단둥(丹東)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압록강 지역에 연육교 건설, 전력 송전 시설 설치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지역 연계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중국 랴오닝성(遼

寧省)의 따렌(大連)과 단둥(丹東)지역의 경제적 연계성 확대를 통해 단둥

(丹東)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이 증대돼야 한다. 유망분야로는 중국 시장

을 겨냥한 국내 브랜드의 중저가 의류 및 생활용품 생산 공장, 원유 정제

임가공 및 관련 산업 분야, 북한 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분야

(1) 남북 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

① 교역시스템 정상화

우선 기업인의 만남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접촉 장소를 중국 북경 등

해외지역에서 평양 및 서울로 이동하고 무역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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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치하고 남북간 무역업체의 만남을 주선하는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육상연결 이전이라도 비행 직항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직통전

화 개설을 추진하고 당장 직통전화 개설이 어렵다면 상호간 팩스 서비스

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직교역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해운 직항로 개설에 대한 남북한 당국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청산결

제에 관한 합의서 에 기초하여 남북간 대금결제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

에 정비해야 하며, 특히 일반결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북한

산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위탁가공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교역시스템

정비와 더불어 기술자 방북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공동브랜드

를 확대(예 : 담배인삼공사의 한마음 담배 등)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거래에 관한 규

정·관행도 상이하므로 남북경협의 추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 실제로 그동안의 남북경협에서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과 같은

계약 불이행 사태가 여러 차례 일어난 바 있으며, 이는 남북경협의 채산

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사이

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 남한이나 북한의 상사중재기관이 개입하

여 해결한 전례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는 남북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

더라도 중재기구를 이용하기보다는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한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는 경우 북

한측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해결과정과 그에 다른 손실에 대해서 사전

에 인지할 것이므로 계약 불이행 사태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남한의 기업도 분쟁 발생시의 해결방안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

므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남북한은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 에 서명함으로써 남북중재위원회 의 설치에 합의한 바 있

으므로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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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화

남한 기업의 대북진출과 관련하여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및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의 형태로 서명된 바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를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④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 체제 구축

남북한은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전력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현재까지 2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남북

경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북한이 1991년 12

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22조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

원회 수준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기구의 산하 조직으로 남북경

제사무소 혹은 남북경제대표부 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제사무소 는 남북한 양측이 서로 상대방 지역인 평양과 서울에

상주 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경협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인데,

여기에서는 정부 차원의 협의는 물론 민간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

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중재위원회 를 비롯한 다른 경제

부문에서의 위원회는 경협추진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위원

회를 남북경협에 관한 당국간의 최고 협의기구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⑤ 환결제의 정착

최근 남북한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의 서명을 통해서 청산결제

의 도입에 합의한 바 있으나, 청산결제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 이제는 남한이 북한이 세 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두 번째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정도로 남북교역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직접 송금만 이

루어지지 않을 뿐, 환결제 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직결제 체제를 갖춘다는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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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첫째, 북한의 개방지원에 역행한다. 청산결제제도 자체가 계획

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북한 내에서도 이미 무역의 분권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산결제의 도입은 북한경제의 제

도적 퇴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는 환결

제의 문제이다. 지난 수년간의 남북경협을 통해 환결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산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의 환결제를 청산결제

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환결제를 그대로 용인하

는 경우 청산결제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북한진출 기업과

북한 현지기업과의 거래는 당연히 환결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교역

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이나 대북투자자금의 송금은

환결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산결제의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품

질이나 가격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남한의 반입기업은

남한의 청산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므로 북한측은 무리한 가격을

책정하거나 남북한 해당기업 사이에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담합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기업에게도 최대한의 경화를 획득

하기 위해 품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납기를 준수한다든가 하는 유인이 반

감될 것이다. 다섯째, 재정부담의 문제이다. 남북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남한은 매년 상당액의 지불유예(swing )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는 결국 재정자금에서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의 경제적 능력 및

일반 국민의 동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청산결제의 도입은 현재의 남북경

협 상황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결제의 정착이 보다 중요한 과제임. 물론 청산결제

에 관한 합의서 는 청산결제 이외의 결제방식도 병행하기로 합의하고 있

으므로 가급적 청산결제의 대상은 축소하고 빠른 시일내에 직접적인 환

결제 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⑥ 원산지 확인창구의 설치

현재는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의 확인이 불가

능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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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

장되어 반입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예컨대 북한산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곤란함을 이용하여 위조 증명서가 상당 규모로 유통되고 있어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가 중복·누락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로 인한 세관검사의 강화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인해서 물

류비, 창고료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대북교역의 채산성 악화

및 유통질서의 저해로 이어져 남북교역 참여의 유인을 저하시키고 있는

바, 남북한 당국간 원산지 확인창구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

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한의 인천과 북한의 남포에 각각 원

산지 확인창구를 설치하고, 두 창구간에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원산

지 증명서를 송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⑦ 연락사무소 설치

현재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직접 통신의 불가능으로 인한 비용

이 상당한 수준이다. 예컨대 교역을 상담하거나 진행중인 위탁가공사업

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간단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한 경우도 북경 등으

로 가서 전화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이 경우에도 북한측 전화회선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판문점 등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전화 회선을 연결하는 한편

전문 상담역을 배치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연락사무소는 우선은 민간 차원의 교역

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사무소 로 기능을 흡

수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⑧ 육상 운송로의 확보

현재 남북한간 물자 수송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임이 지나

치게 과다하여 남북경협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인천-남

포 항로의 경우 20FT당 편도운임이 850∼900달러로 인천-천진(250∼

350달러), 인천-단동(600달러), 인천-홍콩(500달러) 등 일반적 국제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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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물류비 과다 → 물동량 확대 제

약 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물류비 절감을 통해 남북경

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 운송을 위한 육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경의선 철도나 도로 연결공

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 내에 완공되기는 어려

울 것이며, 북한 지역내의 도로·철도망도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육상 운송로의 확보

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며, 중간단계로서 현재 이용

되고 있는 해상 운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북한 남포항의 하역설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정기운항, 항

비 인하, 선하역 우선권 등을 확보한다면 체선기간의 단축 및 부대비용

의 절감을 통해 물류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2) 우리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① 대북경제정책도 경제정책임을 인식

경제정책이란 민간 경제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틀인 것이지, 민간의 경제활동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그 규정된 시스템 하에서 민간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

은 물론이지만, 정부가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니까 선택을 바꾸라고 강

제할 수는 없다. 대북경제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대내

경제정책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실이 대북경제

정책의 경제정책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대북경제정책은

크게 보면 대북·통일정책의 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남북경협에 참여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대북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경제정책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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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북경협 청사진의 마련

남북경협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청사진이 마

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분야에

어떤 형식으로 대북진출을 모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용이하다. 남북

경협의 청사진은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북한경제의 남한경제로의 편입을 전제로 하게

될 것이므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

한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느 분야의 남북경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정책의 내용을 보면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대북사업은 위탁가공교역

이며, 앞으로도 남북경협은 당분간은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 단계에서 대북투자에는 관심

을 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투자에 중점

을 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기업들의 대북진출 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단기적이나마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제

공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남북경협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 하에서

체계적인 대북진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원칙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그 성격상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남북경협 관련기구의 정비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 부처별 남북경협 관련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정·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관련 정책개

발, 민·관간 역할조정 등을 이유로 부처별로 협의회·위원회 형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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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 중이나, 협의체 상호간에 일부 기능 및

역할이 중첩되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공식 기구와 연계

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중복

위촉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협의체의 경우는 현재까지 발족 직

후 1회 개최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물론 부처별

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경우 남북경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구들이 다른 분

야의 협의체와의 연관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면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조율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남북교류협력추

진협의회 등 공식기구와 부처별 협의체간 역할 및 연계체계를 조정·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통일부 주관의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정상회담 이후 발족된 재정경제부 주관의 남북경

제협력추진회의의 정비 문제이다.

⑤ 환경 관련 국내제도의 적용

남한은 지난 시절 개발 우선의 논리에 의해 무시·간과되었던환경 문

제의 중요성을 이제야 인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1항은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도

시의개발,산업입지및공업단지의조성,에너지개발,항만건설,도로건

설,수자원개발,철도(도시철도를포함)의건설, 공항의건설, 하천의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

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기타 환경

에영향을미치는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등이다.따라서법규정대로해

석한다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현대에서 추진중인 개성공단

조성사업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남북경협 사업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나, 잘 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자신이 과거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의 문제점을 요즘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북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험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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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남북경협 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우리 기업의 남북경협 관련 규제는 이미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나, 남북

경협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지

속적이 완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경제협력사업자와 경제협력사업 승인의

경우 업계에서는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경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시행시에 다시 협력사업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협력사업자 승인은 특정 협력

사업을 시행하려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

시에도 협력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반출입 승인권의 위임, 대북반입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의 완화,

반출입 승인 대상품목의 축소, 북한주민 접촉승인의 사후신고제, 방북신

청 절차의 간소화(예를 들면 북측과 비자협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체

결) 등 기존 남북경협이나 국내 경제질서에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단기적으로는 본격적인 투자사업을 전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양 및

남포지역을 중심으로 단순 교역 및 설비반출형 위탁가공 사업을 중심으

로 전개하고, 사업대상도 경공업 및 수출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침 통일부는『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

금 지원지침』을 제정(1999) 및 개정(2000. 11.)하여 민간기업의 대북사

업에서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차원에서는 협

력기금 사용에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협력기금 사용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지원지침을 마련했으니까 기업들이 기금사용을

요청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질적

인 기금지원으로 대북사업에 성공한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하며, 이는

향후 협력기금 충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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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출보다는 위탁가공 및 교역에 대한 자금대출

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교역분야의 대출은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중은행보다 수월한 대출절차와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직접투자는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조

달해야 한다. 단기적 단계에서 북한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차원의

직접투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국내투자기업의 책임에 입각하여 시중은행

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

(3 ) 대외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① 북-일수교와 청구권 자금의 활용

일본은 북한에 대해 약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된

다. 일본은 과거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2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는 상업차관 방식을 활용했듯이 북한에 대해

서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무상을 통틀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투자프로젝

트, 또는 일본기업의 진출을 전제하는 타이드론 형태가 대부분일 것이다.

결국 대부분이 일본기업이 진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일본기업은 이 경우에 한국기업과의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은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과거 일본이 투자한 대형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현대화 사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차원에서는 60년대 한

국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했던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북한 및 일본측과 연계할 것인가를 분석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이 북한에 배상금을 지급

할 경우 한국과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전경련

등 기업단체 및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일본측과의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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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북-미 관계 진전과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활용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측과 공동으로 사업프로젝

트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들여올 수 있

을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북한기업의 현대화 프로젝트 및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우선 북한이 각종 국제금

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때마다 미국의 비토권으로 가입이 실패로 돌아갔다. 북-미 관계가 진전

되면서 금융분야에 대한 대북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이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을 고

수하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기업차원에서는 북한측

과 기존에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 분야 및 북한기업의 현

대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제금

융기구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③ 국제적 차원의 대북 투자 그룹 형성 및 운영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완화 이후 1993년 11

월 프랑스, 일본, 세계은행 및 UNDP 등이 공동으로 제1차 베트남 지원

국 회의를 개최하여, 16개 국제기관과 22개국이 참석하여 베트남에 대한

협조융자와 법제도정비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논의했으며,

베트남도 신속한 시장경제전환, 거시경제조정,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

인적자원개발 계획, 각종 법제 및 제도개혁을 포함한 개혁개방의 지속적

이고 강력한 추진을 지원국 회의에서 표명했다. 현재까지 제7차의 지원

국 회의가 개최됐는데 대규모 차관 지원은 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자문그룹은 서방국들의 대베트남 원조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외자도입 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주력했다. 북한의 경우도 대북 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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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원국 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남한도 경제개발 초기에 베

트남과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험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

지원그룹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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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절 통일환경과 남북과학기술협력

한반도 통일환경은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으로 구분되며 외적 환경은

4강대국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구조라 할

수 있고 내적 환경은 남북한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적·내적 환경은 상호작용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1. 동북아 환경의 변화

냉전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의 국제정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제질

서의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

제질서는 새롭게 변모되었고 세계화와 정보화는 새로운 국제환경을 규

정하는 개념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환경의 변

화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그대로 투영되었다. 특히 탈냉전시대 미국의

세계전략이 정치·안보적인 요소를 중시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점차 벗

어나 경제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헤게모니의 확보와 유지에 초점을 맞추

게 되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

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행위자인 미국·중국·

러시아·일본 등이 이른바 4강 체제를 형성하면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맺

고 있다. 이들 4강간의 관계는 탈냉전의 화해협력과 개방·개혁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존중, 자유시장경제를 통

한 번영, 지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면서 비교적 안

정적인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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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Uni- superpower )으로서 팍

스 아메리카(Pax - Americana,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를 추

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국의 리더쉽 행사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 온 클

린턴정부와는달리힘을바탕으로한평화를강조하는부시정부의출범

과 9·11 테러 대 참사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일련의 보

고서를 통하여구체적으로 제시되고있다. 이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적

관심사는우선중국에 대한우려로 나타나고 있다.미국은 중국이 2020∼

40년 사이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중국이 21세기에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으로서 성장하여양극체제를 구성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에 의해 새

로운 양극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에 대한견제책으로 미국은 일본의역할증대를 꾀하고 있다.일본

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와 적극적인

군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군사적인 역할 증대

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과 지역안보에 대한 방

위비 분담 그리고 국제평화에 대한 역할 등을 기대하며 일본과 공동보조

를 취하고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체제 붕괴로인한정치적 불안정을해소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막강한 군사력

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지만 국내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있는 관계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저해할 만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4강 간의 관계와 역학구조는 한반도 통일환경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변 4강들은 동북아시아에 있

어 기본적으로는 불안정하나 지속적인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유지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역시 미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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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변화

미국은 이러한 현상유지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소로 북한을 지목

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인공위성발사 시험은 이 지

역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미국과의 핵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상당한 실리를

얻어낸 바 있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

으로 인해 북·미 관계는 경색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북·미 관계의

악화는 남북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고조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지난 11월 금강산에

서 개최된 남북한 장관급 회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됨에 따라 남

북관계는 당분간 정체와 소강사태에 빠지게 되었다. 향후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

다. 북한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미관계는 냉각되

고 남북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계속 유

지할 경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장기간의 소강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당면하고 있는 식량난, 에너지난 등 경제적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북한이 국제정치에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개

혁·개방으로 나선다면 북·미관계도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 남북한 교류의 원칙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원칙은 1973년 6월 23일 발표된 평화통일외

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선언)2)과 1991년 5차례에 걸친 남북한 고

2) 6·23선언은 총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및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고, 호혜평
등(互惠平等)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 6·23선언은 기존의
할슈타인원칙에 따른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통일정책을 탈피한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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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회담 결과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

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3)에 기초하고 있다. 평화통일의 대원칙 하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신뢰구

축을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신기능주의적 접근 방

법은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조가 된 것이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체제전환 문제를 우리 대북정책의

또 다른 기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시키는 일로서 남북관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engagement )과 확대(enlargement ) 전략을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에 입각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론적이고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며 궁극적으로

는 남북한의 통합에 유익한 이론적·정책적 자료들을 도출하는 방향으

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기조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의 방

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일은 급격한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이다. 독일의 급격한 흡수통일방식은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야

기시켰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통제 가능한 환경에

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꾸준히

수립해야 하며 실제적인 통일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면 정치적 결단과 통

일정책이 주어진 여건과 완벽하게 맞물려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치경제적 통합보다는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통일의지를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가진다 . 그러나 북한에서는 6·23선언을 한반도
에 2개의 정부를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모든 남북대화 중단
의 구실로 삼아 이후 남북대화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3)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면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로 나아
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진행된
소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의제로 8차례
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남북간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합의서가 채
택되었다 . 이는 남북당국이 '7·4 공동성명 '에 이어 두 번째로 협의하여 작성한 문서이기 때
문에 그 역사적 의미는 '7·4공동성명 '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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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통일독일이 아직도 심각한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 정

부는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수용하는 자유민주적 가치체계 형성을 통

해서 그들간에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4. 과학기술협력의 의의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에 있어 민

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정부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 특히 이념

적·정치적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북

한과의 동질성을 증대시키고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남북한

은 공동 번영과 통일 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 엄격한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과학기술협력이 추진되면 이는 남

북한간의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가져오며 통일의 사전 준비단계이자 출

발점으로서 남북 양체제가 공존하면서 상호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셋째, 기술패권주의와 과학기술의 세계화 시대에서 남북한간의 과학

기술의 교류·협력은 장차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간에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접촉이 활성될 경우 이는 동아

시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모태로서 작용하여 이 지역

의 과학기술공동체 구축을 가능케 하며 비정부기구간의 교류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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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1.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현황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의 교류·협력은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

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후 남북한 관계가 활성

화됨에 따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도 진척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 남

북한이 추진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사업

- 슈퍼옥수수사업(경북대 김순권 교수, 1998)

- 인공씨감자사업(한국생명과학연구원 정 혁 박사, 1999)

② 정책연구

-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의 가능성과 협력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대응(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4)

-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전략(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 남북한 공공연구통합전략(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③ 정보수집

- 북한의 전기공업정보수집(전기연구원, 1998)

- 러시아소장 북한산기준 및 정기준 식물표본 목록조사(한국생명과

학연구원, 1999)

- 남북한 총서대비를 위한 북한자료수집연구(자원연구원, 1999)

- 북한의 정보통신기술동향조사분석(포항대, 1999)

④ 남북한과학기술관련 학술회의(1990∼1996) :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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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술조사

- 남북과학기술포럼(과총, 1991)

-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 추진협의회 개최(과총, 1991)

- 학술조사 연구사업(과총, 1991)

- 학술지 북한 제공(과총, 1991)

⑥ 남북한 과학환경교류협력(2001)

- 주민접촉건수 : 총 61건, 총 322명

⑦ 과학기술부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 업무

보고(2001)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통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신뢰 구축.

- 현안문제(식량난·에너지난 등) 해결을 위해 북한 적응도가 높은

옥수수 개발, 씨감자 생산기술, 농약시험사업 등에 10억원 지원.

⑧ 과학기술부의 중·장기적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계획

- 남북한 상호보완적 협력(기상협력, 남북 과학표준제정, 자생식물

활용, 생태계 보존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 위한 남북과학기술교

류협력실무협의회 설치.

⑨ 남한의 하나비즈닷컴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구회 및 평양정보

센터는 남북한 합작회사 설립 및 공동 기술협력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단둥(丹東)에 최초의 남북한 합작 정보기술회사를

설립.(2001. 2)

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문제점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의 현황을 고려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다음

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에는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원활한 교류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한 과학기술교류·협력은 엄격한 정경분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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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주체는 민간단체가 되고 정부는 환경조성 및

지원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협력은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우가 많아 효율성 면에서 큰 기대효과

를 얻지 못해 왔다. 이로 인해 당초의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고 단발성의

교류로 끝나버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따라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효

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시기, 협력분야, 협력형태별로 종합적 계획은

물론 세부계획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과학기술 교류는 제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북한 과학기술교류·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남북한 과학기술교류·협력에 혼란과 불일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에 의한 다양한 교류와 접촉은 견지

하면서 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정책에 있어서의 지속성·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3. 남북관계의 전개와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방향

남북관계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추진 방향은 전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

화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1990년대 들어와 동구권

이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이른바 사회주의체제 변화에 따른 북한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특히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김정일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아직까지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는

북한체제가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불안정성과 위

험성을 우려하는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점진적인 연착륙(soft - landing )

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가 일정기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일

정권이 견고한 정권유지를 통하여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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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

제·사회적인 문제점들이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위협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은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 위협요소는 대외적 부

문과 대내적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대외적 부문을 보면 동구권과 소련

의 붕괴에 따라서 북한은 국제정치적으로 고립되었고 그 결과 구사회주

의 국가들과의 대외무역량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또한 소련과의 군사동

맹관계가 와해되었고 중국과의 군사교류도 축소되고 있다. 대내적 부문

은 식량난·외화난·에너지난으로 요약될 수 있는 북한 경제의 파국상

태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

고 본다.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변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대외적 요인

김정일 정권의 국제환경에 대한 적응력: 중국·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방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분적인

개방과 실리추구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내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핵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지원, 특히 식

량지원을 얻어내 정권붕괴 상황을 모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하여 연

착륙을 꾀할 수 있다.

(2) 대내적 요인

① 김정일 정권의 사회통제력 약화.

② 유일체제와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적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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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부의 정권지지도 약화.

④ 당·군·정간의 권력분립정도.

⑤ 경제적 상황의 변화.

⑥ 외부와의 교류를 통한 정보의 확산 정도.

(3 ) 개인적 요인

① 김정일의 체제장악능력과 통치능력

② 김정일의 김일성에 버금가는 카리스마 형성 문제

③ 김정일의 건강 문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

망해 볼 수 있다.

<시나리오 1>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의 제한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은 남북한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지도 않고 급격하게 악화되지도 않는 상

태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김정일 정권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기보

다는 정권의 공고화에 주력할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추진하였던 혁

명과 건설에 대한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자신도 김일성처럼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사상에서의 기본은 당과 자신에 대한 당과 자신에

대한 충성이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하여 사회의 주체사상, 인간개조와 문

화건설은 우리 식대로 등의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

정일은 북한체제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점진적인 개혁과 개

방을 시도할 것이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

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남한으로부터 북한이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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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제한적·취사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정권 유지에 힘

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과학기술협력도 전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에 이득이 되는 과학기술분야

에서의 제한적인 교류·협력을 예상할 수 있다.

<시나리오 2> 남북관계의 악화와 과학기술협력의 정체

이것은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경우

를 상정한다.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김정일의 전쟁 도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김정일이 체제관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나 군부의 지지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경제난·식량난의 심화에 따른 북한 국민들의 봉

기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김정일 정권은 붕괴하거나 사태

모면을 위해 김정일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남

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은 정체되거나 단절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 3>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과학기술협력의 제도화

이것은 획기적인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가 제도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를 나타낸다.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짐으로써 한반도에 항

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남북교류가 전분야로 확대되는 이른바 남

북한 평화공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사상보다는 전

문성과 실무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권력구조에 기술관

료들을 많이 기용하고 물질적 유인의 강조를 통해 인민의 생활을 개선시

킬 것이다. 따라서 자력갱생적인 경제체제와 동원사회체제를 포기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는 전분

야에 걸쳐 활성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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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일 축출과 이에 따른 실용주의적인 제3의 인물이

지도자로 등장하여 북한을 통치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당, 정부, 군부의 실용주의적인 중간세대들과 제휴하고 김정일

및 원로지도자 세력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경우 전면적인 실용주

의 노선을 추진하면서 북한체제를 더욱 개방화시킬 것이다. 김정일이 추

구했던 개혁·개방 정책은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함

으로써 인민 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집단적

기대감은 향상되었으나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북한사회 전체의 능력

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승하는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에서 오는

사회적 좌절감이 매우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의 개

혁·개방 정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책은 인민 대중의 개혁에 대한 더 많은 요구를 강압적으로 억제하기보

다는 정치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완전한 실용

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지

못할 경우 인민 대중의 불만은 거세지고 반대세력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

며 결국 정권이 붕괴되어 제3의 지도자가 등장하여 완전한 실용주의 노

선을 추구할 것이다. 완전한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 북한사회의 개방이

더욱 가속화되어 각 분야에서의 개혁을 실시할 때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전문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이

러한 경우에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더욱 활성화되어 이 분야에서의 통

합과 과학기술공동체 형성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과학기술력의 차이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북

한이 수용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의제의 개발은 북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남북

한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인프라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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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측면4)과 함께 북한의 고용창출효과 및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교류 주체인 각 과학기술

단체 내에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한

다. 각 과학기술단체 내에 대북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신설

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다각적인 과학기술교류·협력은 물론

남북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 과학기

술자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다. 과학

기술교류·협력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추진될 경우 과학기

술공동체와 민족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국제학

술행사에서 북측 과학기술자들의 참가를 유도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제적 학술행사에서의 남북한 과학기술자들의 빈번한 접

촉과 교류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내실있는 교류·협력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4) 예를 들어 남북간 통신분야의 과학기술 교류는 자유무역지대인 나진·선봉 지역의 통신인
프라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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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분야별 과학기술공동체 추진전략

제１절 에너지분야 추진전략

1. 협력방향설정

에너지부문의 남북협력사업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양 국가간

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통합시 한반도 전체가 갖는 에너지수급상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과제를 검토,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남북간 서로 이질적인 에너지생산, 유통 및 소비체계로 말미암아 실질적

인 에너지수급구조의 통합구조를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혼란과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따르기 때문에 통합비용을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협력이 남한의 지원형태로만

추진된다면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동안 북한이 축

적하여 온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남한의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제

고시키고 전반적인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도모토록 해야 한다.

남북협력사업은 첫째로 남북관계의 방향설정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시행되는 KEDO경수로 사업, 경의선 복원공사, 식량, 비료, 차관 제공 등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이 있으며 둘째로 종교단체, 국제구호기구를 통한

지원, 민간차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인도적인 지원 협력사업과 셋째로

민간차원에서 정경분리 원칙과 수익성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는 상업

적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납북협력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남북협력사업은 반세기 동안의 냉전 대립상태를 청산하고 신뢰회복

과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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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북아시아권의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함으로서 민족 공동의 번영을

구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표 1-4- 1> 남북 에너지산업의 비교우위

구 분 남 한 북 한

장 점

·자원보유국들과의 교역경험이

풍부하며 국제시장 대응력이

높음.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경영과 기술의 know- how가
발달 하였음.
·자본력과 경화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풍부한 석탄자원을 갖고 있음

·수력발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풍부한 에너지보유지역인 시베리아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함.
·소련, 중국과 에너지교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에너지개발 및 건설투자에 필요한

노동력 풍부.
·환경과 입지문제에 남한보다 다소

여유가 있음

단 점

·에너지부존자원이 부족함.
·환경과 입지문제가 심각하며

비용도 높음.
·에너지자원보유국과의 수송거리

가 멀며 소련 및 중국교역도

해상수송 이외에는 불가능함

·자본력과 경화지불능력이 약함.
·석탄과 수력발전 이외 타 에너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
·국제시장 대응능력이 약함

자료 : 「남북한 에너지체계 비교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역업체가 급속하게 증가해 업체

수만도 2000년도 말현재 151개에이르고있으며품목도 농산물, 섬유,신

발 등 단순가공단계에서 컬러T V, 자동차배선, 컴퓨터 모니터 기판, 카세

트라디오, 전화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부족 등 북한의

열악한 생산능력으로 인해 남한이 진출한 교역업체는 전력을 많이 필요

로하는생산설비에의한제조공정이아닌전력이최소한필요로하는품

목만이 위탁 가공할 수 있어서 교역의 한계를 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에너지부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초석은 에너지협력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북한이당장필요로하는분야는전력이지만북한의낙후된송배전체계

로는 KEDO원전이 건설되어도 전력이 제대로 공급될 수가 없다. 먼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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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송전망 체계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남북간 에너지협력사업은 정부차원에서 검토, 시행해야하는

전력협력사업및석유공동개발 사업과같은정치적이며정책적인것이있

는가 하면 신·재생에너지이용기술과 같은 학술적 교류차원의 협력사업

이 있다. 특히 기술교류사업은 교두보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 지역간 전력연계 협력사업

남북한 전력사업협력방안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

의 통일을 대비하여 사전에 남북한간 전력의 표준화와 계통연계 등에 대

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러시아,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를 묶는 전력계통연계방안을 들 수 있다. 셋째는

북한의 전력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기존의 발전소 가동율을 증대

시키거나 남북한간 전력계통 연계를 통해 남한의 여유 전력을 북한에 송

전해 주는 방안이 있다.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당히 광범위하면서

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남북간전력교환 및 북

한 발전소의 가동율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단의 환경 때문에 마치 섬

(island)과 같은 제약을 받고 있다. 생산과 동시에 사용해야하는 전력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는 남북이 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나 환경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 예컨데 100만kW급 발전기 1기에 2조

원이 소요되는 원전건설을 통해 1991년 수준의 북한 발전의 10%가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문산에서 개성까지 연결시켜 같은 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설비의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협력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간 전력연계사업이 필요하다.

전력연계를 통해서 남북한이 전력수요가 계절대에 따라 다른 점을 이

용하여 북한의 피크수요기인 동절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송전하고 남

한의 피크수요기인 하절기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송전하는 전력교환방

식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약 70만kW를 공급받을 수 있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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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남한은 100만kW의 안정공급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문제는 전력계통의 연계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예컨데 북한의 전력계통의 수급 불안정

이 남한의 전력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 내

계통선의고장율증가와빈번한연계선정지로인한분쟁발생등을들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전력계통의 일부

를 분리한 후 남한 계통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한의 전력망이 북한의 전력망과 동일한 주파수로 작동함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태로서는 쌍방간 수전되는 전력은 일정한 지점

에서 AC- DC- AC로 변환시켜주는 변전소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남북당국간에 전력의 교류규모. 계통연결공사 추진주체와 비용분담

방안, 전기요금정산 방법 등이 협의되어야 한다. 한국전력이 제시한 「남

북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에 따르면 남북한 소규모 전력교류 용량은 30

만kW수준으로 자체 예비전력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까지의 송전거리는

30km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력의 기술적인 위험부담을 피하고 비교적 큰

비용의 설비투자를 줄일 수가 있다고 본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진출하게 될 남한기업의 경

협차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개성공단은 남한이 자본과 기술 그리

고 북한이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양측이 공동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

품을 생산하는 전용공단으로서 지리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다.

<표 1-4-2> 남북한 소규모 전력협력시 연계방안

지역 연결구간 거리(km) 공급량(kW) 배후계통 보강

서부 문산→개성→평산 65 20만 양주→금촌→문산

중부 포천→운천→철원 70 70만 의정부→금오→포천

동부 속초→간성→금강산 83 80만 상남→인제→간성

자료 : 한국전력「남북한 전력계통 연계방안」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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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3> 남북한 전력계통 현황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차 이 점

주파수(Hz) 60.0 60.0 동 일

송전전압(kV) 765/ 345/ 154 220/ 100/ 60 상 이

배전전압(kV)
22.9

0.38/ 0.22/ 0.11
20/ 10/ 6/ 3

0.38/ 0.22/ 0/ 11
1차 배전전압 상이
2차 배전전압 동일

계통루프화 완전루프 동서부계통 연결미약

접지방식 직접접지
220, 100：직접접지
60：소호리액터접지

동일

단락용량 대 소

차단방식
765：단상재폐로

345/ 154：3상재폐로
3상재폐로 거의 동일

주변압기

765：2000(MVA)
345：500(MVA)

154：60/ 80(MVA)

220：100(MVA)
110：10/ 20/ 50(MVA)
60：7.5/ 10/ 20(MVA)

상이

조상설비
765/ 345：리액터
154：캐패시터

220/ 110：캐퍼시터

문제점
단락용량과다

수도권 유입 조류과다

약소계통

전압강화, 주파수저하

자료 : 전기연구원 「북한전력산업현황분석」 2001. 11
주 : 98년 기준으로 추정

3. 북한의 전력증진 협력사업

북한의 전력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남북한간의 전력사

업 협력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쉽

지 않지만 약 30%선으로 알려진 북한의 전력가동율을 증대시키거나 화

력발전소를 증설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한이 경제성이

있는 양질의 무연탄을 증산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채탄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이미 심부화된 산지의 여건

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산업부문의 총 소비

에너지의 90%가 석탄인 점을 고려해 보면 에너지이용 효율측면에서 문

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같은 양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

석탄의 에너지효율이 전기나 가스 그리고 석유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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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한보다 적어도 12% 이상의 에너지가 더 필요로 하게 된다.

남한은 저렴한 양질의 발전용 석탄이 필요로 한 현실에서 북한이 기계화

채탄을 통해 양질의 석탄을 생산하여 남한에 보내거나 북한의 화력발전

가동율을 증가시켜 남한에 전력을 송전하고 남한은 그에 상응한 가치의

제품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예컨데 남한의 정유공장 및 석유

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류제품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첫째로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탄 확보를 위해 남한이 광산장비와 기

술자를 파견하여 기존 탄광의 증산을 돕거나 새로운 탄광을 개발하도록

자금과 장비를 지원해야 하며, 두 번 째로 북한 내 화력발전소의 가동율

을 높일 수 있도록 돕거나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이 처한 입지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

으며 높은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장점 외에 중질유석유제품의 과

잉생산을 처리할 수 있는 수요처 발생과 전력피크 부하를 해결할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북한으로써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 및 전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점 외에 석유수입을 늘리지 않고도 필요한 석유

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 석유개발 남북협력

북한지역에는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으나 상당량의 원유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현재 북한에는 2개의 석유개발 프로젝트

가 추진되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 자체기술로 진행되고 있는 남포 앞 바

다와 평안남도 안주지역에 대한 시험시추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호

주(Beach Petroleum ), 스웨덴(T auru s Petroleum ), 영국(Britain s Soco

International) 등 서방국 회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탐사 프로젝트이다. 북한의 석유산업부의 발표

에 의하면 북한은 8곳의 석유매장 후보지를 확정했으며 그 가운데 서한

만과 안주만이 가장 유력하며 서한만에는 50억에서 400억 배럴 상당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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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원유개발은 크게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는 1993년 제정된「지하자원법」이다. 동 법 제 8조는 석유자원의 개

발·이용을 위해 외국과의 교환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외국자본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 국내기술과 러시

아의 협력에 의존해 오던 폐쇄적인 입장에서 서방국가와의 협력이 가능

하도록 개방적인 석유자원 개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유전개발에 획기적

인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

여 법체계의 정비와 함께 1978년에 설립된 연료탐사국을 확대 개편하여

석유자원개발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으로 석유산업부를 신설하였다. 그리

고 세 번째로 북한 당국은 1993년 3월에 지하자원법 제정과 함께 북한

당국의 석유개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이후 1997년

6월에 남포 앞 바다에서 450배럴의 석유를 최초로 생산함으로서 본격적

으로 석유개발을 위한 서방기업과의 합작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간 북한에 진출한 서방회사가 남한기업에 북한 석유자원 합작개발

을 위한 컨소시엄 결성을 제안한바 있으며 1998년 10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두 번째 방북 후 북한당국과 원유개발에 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내에도 북한의 석유개발에 관한 관심도가 높

아지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일환으로 북한 석유

자원의 공동개발사업이 실현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다. 남한

의 높은 석유의존도와 향후 북한의 경제회복에 따른 에너지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석유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이 힘을 합쳐 추진해

볼 만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5. 남북연료 협력사업

북한에서 에너지란 의미는 석탄 및 광물자원에 대한 채취공업과 동력

원으로서 전력생산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

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북한의 주요 석탄자원 부존 지역은 평

남남부와 평북북부 그리고 고원탄전지역인데 평남남부탄전은 부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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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30km2 , 평남북부탄전의 부존면적은 862km2
그리고 고원탄전은 90km2

나 된다. 석탄의 산상은 보통 분말형태의 무연탄이며 괴탄이 나오기도 한

다. 또한 무연탄의 발열량은 남한의 무연탄보다 높은 평균 6,150Kcal/ Kg

이다.

<표 1- 4-4> 북한의 주요탄전 매장량

탄 전 명 석탄 종류 매장량(단위 100만톤)

평남북부탄전 무연탄 3,670

평남남부탄전 무연탄 1,260

고원탄전 무연탄 320

함북북부탄전 갈 탄 1,910

함북남부탄전 갈 탄 570

주：무연탄 매장지역에 상당부분이 유연탄과 혼합된 것으로 추정.
자료：「북한의 비금속자원 및 석탄자원 현황 분석연구」1992년, 과학기술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석탄은 발열량이 높은 무연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들 무연탄이 대부분

발전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반적인 주택유형은 평양 등 대

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아파트형 주택과 농촌에 보급되고 있는 문화주

택 그리고 일반주택으로 구분된다. 동절기 아파트난방은 중앙공급식 난

방에 의존하고 있으나 문화주택과 일반주택은 갈탄이나 화목을 이용한

온돌난방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7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가 많은데 이들 주택은 주로 석탄을 이용한 개별난방이거

나 갈탄 및 무연탄을 이용한 중앙공급식 난방에 의존하고 있으나 역시

연료공급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북한사회의 일부계층에서는 무연탄을 이용한 구멍탄을 일부 이

용하고 있으나 연탄 한 장 당 가격이 24.5전(남한 화폐기준 96원 정도)정

도로 높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 도시에서는 소규모이기

는 하지만 연탄제조공장이 가동되며 농촌에서는 수작업에 의해 연탄이

제조, 일부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무연탄을 뭉쳐서 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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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멍을 내어 건조시킨 후 이용하거나 무연탄을 두부처럼 잘게 각을

내서 건조 후 이용하는 등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연탄이용은(구멍탄이라 함) 1구 3탄 또는 1구 4탄 형태로

난로나 온돌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난방용 연탄 보일러로는 아직 이

용되지 않고 있다.

<그림 1- 4- 1> 연탄을 이용한 북한의 온돌

또한 북한에서는 취사용 연료용으로 천연가스(LNG)는 전혀 없으며 평

양 고급 주택가에 매일 LP가스를 싣고 다니는 차로부터 개별적으로 구

입하여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석유를 구입하여 취사용 연료로 이용하

고 있다. 남한에서 연탄은 70년대까지 서민의 주 연료로 이용되다가 지

금은 대부분 유류 및 가스로 대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북한에서

연탄제조기술은 아주 긴요한 현실 응용기술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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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78년 전국

5,242천호를 대상으로 조사된 남한의 주택형태별 난방방식은 도시는 연

탄아궁이 64.9%, 연탄보일러 4.9% 농촌은 64.3%가 연탄아궁이며 단

2.9%만이 석유를 이용한 보일러이다. 무연탄 교역은 과거 남한이 북한산

무연탄을 도입한 바 있기 때문에 상호 정치적 부담도 없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연탄 제조기술 제공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 정

부의 대북협력사업으로 매우 적합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1-4- 5> 협력지원 대상기술

지 원 기 술 기 술 내 역

연탄 제조기술 연탄의 규격화 및 대량 생산기술

연탄 보일러 제조기술
새마을 보일러 제조기술 1구2탄 및
3구3연 연탄보일러 제조기술

연탄 보일러 응용기술
수조식, 수관식, 수조수관식 등
온수순환시스템 응용기술

연탄 가스 방제기술 연탄가스 배출기 중심의 방제기술

6. 신에너지 기술교류 협력사업

최근 북한은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다. T he Nautilus In 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서해안 촌

락에 9kW급(40kWh/ day ) 풍력터빈 7개소를 설치, 내과 진료소 및 유치

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 실험단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 및 풍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원분석자료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양열 및 태양광 시스템의 설계

기준 및 이에 따른 설계자료로서 해당지역에 대한 최적 일사자료가 절실

히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적화사업은

그 목적에 적합한 태양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전력공급을 위한 태양전지판과 축전지의 용량, 건물의 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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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적정 집열면적 등은 정확한 일사량 자료가 있어야 계산결과의 신뢰

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기상년감, 기상년보, 기상월보 등 각 관측소의

자료를 통계자료로 발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기

상관측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과학적인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1일 6회∼8회의 관측자의 노장관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

는 기후 통계자료로는 이용될 수 있으나 태양에너지이용 등 신·재생에

너지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 표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북한지역내의 기후관측을 토대로 북위 38도선 이상 북한

지역을 9개 거점별로 임으로 분리하여 과거 10년 동안의 수평면일사량을

분석한 것이다.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일사량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기기를 해당지역에 설치하여 10여년 동안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

여야 하기 때문에 미항공우주국이 수만 피트 상공에서 측정한 인공위성

자료로는 데이터의 현실 값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써는 이

를 기초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

분석결과 평양지역의 직달 일사량이 무려 3,432kcal/일/ m 2로 매우 양

호한 편이다. 이는 서울지역의 연평균 직달 일사량이 2,762kcal/일/ m 2 것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인데 이는 대기오염에 의한 일사감쇄 등 청명

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부문에서의 남북의 협력방안은 학술적 성격이 보

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협력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중요하

다. 협력을 위한 교두보 확보는 남북간 과학자간의 교류를 위한 연결고

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남북간 우위기술의 평가 및 교류를 통해 놀라운

기술의 진보와 기술 응용을 통한 북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와 같은 기술은 상대적으로 남측

이 앞선 것으로 예측되며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기술, 중소수력 등 기술

은 상대적으로 북측이 앞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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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 6> 북한지역 9개 지역별 수평면 일사량

(단위：kcal/ day/ m2 )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나 진 1,883.4 2,752.0 4,016.2 4,308.6 4,712.8 4,291.4 4,016.2 3,827.0 3,517.4 2,829.4 1,892.0 1,591.0 3,303.1

청 진 2,098.4 2,915.4 4,016.2 4,368.8 4,790.2 4,334.4 4,024.8 3,878.6 3,577.6 2,967.0 2,029.6 1,720.0 3,393.4

중강진 2,064.0 2,777.8 3,947.4 4,257.0 4,695.6 4,429.0 4,033.4 3,861.4 3,465.8 2,855.2 1,969.4 1,685.6 3,336.8

함 흥 2,150.0 2,863.8 3,878.6 4,308.6 4,747.2 4,429.0 3,878.6 3,835.6 3,474.4 2,932.6 2,038.2 1,754.4 3,357.5

원 산 2,201.6 2,941.2 3,801.2 4,403.2 4,816.0 4,437.6 3,698.0 3,801.2 3,483.0 2,992.8 2,089.8 1,806.0 3,372.6

희 천 2,046.8 2,726.2 3,878.6 4,300.0 4,695.6 4,463.4 3,878.6 3,835.6 3,483.0 2,881.0 1,986.6 1,702.8 3,323.1

해 주 2,313.4 3,087.4 3,844.2 4,566.6 4,927.8 4,652.6 3,827.0 4,067.8 3,698.0 3,164.8 2,244.6 1,917.8 3,526.0

평 양 2,150.0 2,881.0 3,870.0 4,446.2 4,816.0 4,601.0 3,878.6 3,981.8 3,629.2 3,018.6 2,115.6 1,792.4 3,432.1

신의주 1,840.0 2,408.0 3,938.8 4,343.0 4,721.4 4,618.2 4,093.6 4,016.2 3,620.6 2,872.4 1,952.2 1,591.0 3,334.6

자료 : 미항공우주국.

협력 교두보 확보를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중국 연변과기대

가 주축이 되어 현재 건설계획 중에 있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설과

연계하여 「남북에너지기술 협력시범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시범사업

으로 대학설계단계에서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에 의한 일부 전원공급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협력사

업 인식을 제고시키며 남북간 에너지관련 과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연구

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7.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거론된 남북한 에너지협력방안은 주로 남북한 전력교류, 남

한의 중유와 북한의 석탄교류, 북한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그리고 해외

에너지 개발 공동 참여 및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

나 현 시점에서 어떠한 방안도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에너지난, 특히 전력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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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연료나 석유화학원료와

같이 주 에너지원인 석탄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북한은 석탄을 액화하여

석유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었지만 1986년 이후 세계유가가 낮

은 현실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에너지구조가 주

탄종유의 정책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소비구조는 상용되고 있는 에너지기술, 기술개발, 기술수요창출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데 남한의 에너지소비구조가 신탄중

심→석탄중심→석유중심으로 변천되면서 에너지기술의 흐름 또한 신탄

위주의 온돌난방→석탄중심의 산업활동→에너지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원의 다원화→환경을 고려한 신에너지기술 이용확대 등으로 이어져 왔

다. 이러한 관점에서 석탄이 에너지소비구조의 중심에 있는 북한의 상황

을 유추해 볼 때 협력이 필요한 관련기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상황은 남한의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의 수준이다. 지금

까지 발표된 북한에너지관련 연구는 에너지의 시대 변천사적 관점을 무

시하고 북한이 겪고 있는 에너지난 만을 고려하여 대안을 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장차 극동지역 아시아권의 에너지물류망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

할 시각에서 주변국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에너지협력방안의 연구

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며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심

한 경제규모의 격차와 융합이 어려운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남북이 최대

한 협력을 통해 공존과 번영을 찾아야 한다는 견지에서 미시적이기는 하

지만 실현 가능한 협력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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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농업생명분야 추진전략

1. 감자농업 생산성 증대 관련 분야

북한은 잘 알려진 바대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감자농업

의 중흥을 통한 생산성 증대 사업이다. 감자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은 토지, 기후조건, 비료, 농약, 영농기계화, 재배기술, 바

이러스 무병 우량씨감자의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가장 중요

한 것이 바로 우량씨감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왜냐하면 애당초 우량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서는 그 이후에 투입되는 모

든 노력들이 모두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북한당국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량 씨감자 생산과 관련한 갖가지 선진 과학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30∼40년의 우량씨감자 생산과 관련한 다양한 과학기술을 개발 보유하

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방면에 있어서 북한과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과

제를 도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며 구체적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협력과제는 조직배양에 의한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기술개발

과제이다. 이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기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대한민국에서 이미 실용상업화에 성공한 기술로

서 기술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북측도 이 기술을 일

부 응용하여 잔알 감자 (인공씨감자를 북한에서 지칭하여 부르는 용어)

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조직배양 사업을 각 도별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품질의 인공씨감자를 충분한

양으로 생산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면역 혈청법, 유전자 분석

법을 이용한 감자 바이러스 진단법, 감염세포에서 감자 바이러스 제거법,

기내줄기 대량 번식법, 인공씨감자 형성용 특수배지개발, 생산된 인공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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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의 장기 저장 및 휴면 조절법 등)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서 많은 애로사항을 북측이 느끼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제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개발분야에 있어서 두 번째 협력과제는 북한지

역의 기후 풍토에 알맞은 감자 품종 육종 과제이다. 감자는 영양번식하

는 작물로서 중요 우량품종의 다양한 확보(최소한 5∼6가지 이상의 우량

품종을 확보하여야 함)가 선행되어야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할 수가 있

다. 북한의 경우 중요 우량품종의 숫자도 적지만 그나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중요 품종들도 북한에 도입 된지 매우 오래된, 생산력과 품질이 떨

어지는 품종으로서 신품종으로 대체가 시급히 요망되는 현실에 처해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북측을 설득하여 대한민국의 감자육종 관련 전문 연구기관(고령지 시험

장)과 대학(서울대, 강원대, 동국대 등)등과 연계하여 우수 감자 품종 육

종 project를 수행하게 되면 남, 북한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량씨감자 생산을 위한 세 번째 협력과제는 감자 관련 중요 병, 해충

방제기술 개발 과제를 들 수가 있다. 감자는 작물의 특성상 엄청나게 다

양한 병과 해충이 가해하며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씨감자의 질적 저

하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점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도 이 문제

에 있어서 전혀 예외는 아니며 비료, 특히 농약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에서 병, 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감자역병을 방지할 수 있는 농약개발,

더댕이병 방제를 위한 생물농약개발, 감자나방 퇴치를 위한 살충제 개발

등의 세부내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농약회사(동부한농)와 화학연구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진흥청, 관련 농과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

연 콘소시움 형태의 연구과제로 협력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매우 효율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과제로서는 생산된 씨감자의 장기저장 기술개발 과 관련한

과제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씨감자를 생산하는 일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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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산된 씨감자를 그 이듬해 봄 파종기 때까지 이상 없이 잘 저장

하고 갈무리하여 생리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의 씨감자를 적재적

소, 적기에 공급하는 것 또한 성공적인 감자농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습도가 잘 조절되는 저온저장고에서 체계적으로 씨

감자를 저장하고, 저장기간중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저장설비 및 저장방법(온·습도, 환기, 적재방법,

용기형태, 맹아억제제 사용 등)과 관련한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어야만

비로소 효율적인 대규모 씨감자 저장이 가능하다. 북측도 이러한 문제점

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 방면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남측의 기업체(농심, 해태, 오리온, 프리토레이 등)와 관련 대학 연

구진과 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협력가능 과제는 감자 가공기술 개발과제 이다. 생

산된 감자를 쪄서 먹거나 찌개에 넣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북

한과 같이 쌀을 대신하는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기술

을 활용하여서 식품의 형태로 감자를 가공하여야만 한다. 북측도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감자쌀, 감자국수, 감자빵 등의 감자를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

로 보여지며 이미 수십 가지 형태의 감자 가공식품을 개발하였다고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가공분야에서 거의 선진수준에 이르고 있는 대한

민국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서 협력연구가 이루어지면 북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식품개발연구원, 농심, 제일제당, 대

상 및 대학의 식품공학 전공관련 학자들이 연계된 산·학·연 콘소시움

의 협력연구를 북측과 수행할 수 있으면 쌍방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2. 기초 생물학(식물분류학) 분야

현재 남북한을 통 털어 한반도에는 약 4,000종의 식물이 자생, 서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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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식물의 종합 명세서에 해당하는

한반도 종합식물분류학지 는 불행하게도 발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제

대로 된 식물분류학지는 국제적인 표준검색표와 guide line에 의해 영문

과 국문으로 동시에 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2000년에야

비로소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으로 식물지 사업을 10년 장기사업으로 시

작하였고 북측은 1판과 2판(수정판)까지 국문으로 발간하였으나 내용의

질적 수준으로 볼 때 국제수준으로 보기에는 함량 미달로 파악되고 있

다. 따라서 과기부 프론티어사업 중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의 공통

기반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종합식물지 발간 사업을 북측의 식물

분류학자들이 함께 대거 참여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남북협력과제로

수행할 경우 상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기초과학분야에 있어서 실질적 효

과는 그 어느 과제보다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는 남북 협력과제로서 비무

장지대 내의 식물생태 및 식물다양성 현황조사 과제를 들 수가 있다. 잘

알다시피 비무장지대는 분단 이후 50년 동안 자연 그대로의 생태가 완벽

하게 보존된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으로서 식물생태연구에 있어서 세계

적인 희귀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따라서 만약 남북한의 식물학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이 지역 내에서 식물생태상의 자연적 변화와 관련한

탐사와 조사활동을 하여 국제학회에 보고할 수 있다면 전세계 기초 및

응용 생물학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

고 그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하고도 상징적인 남북 협력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식물학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협력가능 과제는 백두산과

한라산의 식물 다양성 비교 조사연구 과제를 들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 속한 나라로서 최남단에 아열대 기후대의 한라산과 최북단

에 아한대 기후대의 백두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두 지역의 산은 각각

남북한의 가장 상징적인 산일 뿐만 아니라 서식하고 있는 식물상으로 볼

때도 상호 매우 특이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측 식물학자들은

백두산에서 북측 식물학자들은 한라산에서 식물관련 연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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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또한 얼마나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연구테마가

될 것인지 쉽게 짐작이 갈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협력과제 이외에도 남북한에 식물 생태적으로 특이한

성질을 지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호교차 방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협력과제를 얼마든지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응용 생명공학 분야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과 의료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생명공학분야 그리고 식량증산과 관련한 농업생명공학분

야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더불어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

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가능한 연구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약용식물을 이용한 기능

성 건강 식의약품 개발 과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

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한방지식을 활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 털

어 고려의학 이라고 하면서 이 분야 연구를 권장해 왔다. 그리고 특히

장수문제연구소 라는 특이한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 분야 연구를 활성화

시켜오고 있으며 그 수준도 상당히 앞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남측의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 과 다양한 형태의 공

동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매우 큰 synergy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부적인 협력 project로는 약용식물 추출물은행 구축 , 난치

성질병 예방, 치료용 식품의약 개발 , 약용식물로부터 천연신약 소재개

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약용식물 종자은행 사업 ,

야생화 종자은행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쌍방간의 식물다양성 자

원을 공유하고 활용할 경우 양측이 모두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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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농업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남한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종자문제

에 대하여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비료, 농약에 대하여는 너무도 절실하

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북한의 주력 작물인 옥수수는 특히 비료소모를

많이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수십년간 계속적으로 비료나 퇴비 없이 옥수

수를 재배해 온 관계로 토양의 영양분이 거의 고갈 상태에 있어 증산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며 남한 정부가 제공하는 비료가 큰 도움이 되

고 있다.

북한 관계자들은 남북간의 더욱 긴밀한 기술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북한의 기술기반을 강화할 수 있기를 소원하였다. 현재의

일회성 지원방식은 정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

가 발생하므로 절기에 민감한 농업에서는 시기를 놓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간 프로젝트 방식으로 기술과 설비등

기반이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농업 및 농약기술 또는 정밀화학기술은 너무도 피

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한의 정보, 지식, 기술 및 자금 지원이 필수

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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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사례

가. 판문점을 경유한 통신망 교류

(1) 추진경위

70.8.15 우리정부 광복절 26주년 경축사「평화통일의 구상」발표

71.9.16 판문점내 한국통신(당시 체신부)통신분실 설치

71.9.22 자유의 집(남)-판문각(북)간 직통전화 2회선 개통

71.9.20 1천만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및 북한측 수락으로 남북간 회담개최

72.4.29 서울-평양간 남북조절위원회 직통전화 1회선 개통

72.7.4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

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를 설치 운용한

다. 는 목적으로 남측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북측의 조직지도

부장(김영주) 간에 「남북간 직통전화설치에 관한 합의서」체결

72.8.17 서울-평양간 남북적십자 직통전화 20회선 개통

76.8.30 신진3호납북사건 계기로 남북직통전화북측 일방적 절단

80년 일부 전화회선 재개통 및 절단 반복

84.7.1 북측 수해물자 인수 계기로 직통전화 전회선 재개통

84.12.20 남북 경제 단체용 직통전화 1회선 개통

92.5.18 평화의 집-통일각간 남북연락사무소용 직통전화 2회선

개통

97.11.19 대구관제소-평양관제소간 항공 관제용 전화 2회선 개통

98.2.17 아시아셋을 경유한 예비회선 1회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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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통신망의 연결 내역

남북한간의 통신망 연결은 판문점을 통한 직접 연결과 제3국을 통한

직접 연결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판문점을 통한 연결은 다음 <표

1- 4- 7>과 같다.

<표 1- 4- 7> 남북한 통신회선 직접연결 현황

구 간 회선수 방 식 용 도

서울∼평양
20 2W R/ D

남북적십자중앙기관 2회선 및 회담행사용
18회선

1 2W R/ D 남북조절위원회

1 2W R/ D 남북경제위원회

평화의집∼통일각 2 실 선 남북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자유의집-판문각 2 〃 적십자회담상설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대구-룡양관제소 2 2W R/ D 대구∼평양 항공관제소간 직통전화

계 28

(3 ) 통신망 구성 및 운용현황

판문점 내 남북 간에 구성된 통신케이블은 총 전화 160회선의 용량으

로서 남측 포설이 82P (0.9mm PEF Cable 28P×1조, 54P×1조)이고 북측

포설이 78P (0.7mm 지절연Cable 50P×1조, 1.2mm 무장하14P×2조)로 되

어 있다. 남측구간의 통신망 구성 및 운용내역으로서는 서울에서 판문점

구내까지 약8천 회선 규모의 622Mbps급 대용량 광통신 시설이 구축·완

료되어 있으며, 최상의 통신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 M/ W로 이원

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판문점 내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전방사무소에

는 한국통신의 운용요원이 상주 중이며 북측과의 일일 회선시험, 판문점

내 통신시설 유지 보수, 남북간 행사 개최 시 통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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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2> 남북한 직접연결 통신망도

북측구간의 통신망 구성 및 운용 현황은 최근 개성-평양구간에

34Mbps급의 소용량(약 500회선) 광통신을 구축하여 운용 중이며 수명의

통신종사자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판문점간 T V

전송로용으로 서울 판문점간 방송전용 3회선이 광통신 방식으로 양방

향 구성되어 있고 남측 T V방식(NT SC)과 북측 T V방식(PAL)간의 호환

을 고려하여 변환장치를 비치하고 있다. 1990년 남북한 축구교환경기 시

북측구간은 아날로그 M/ W로 중계하였으나 1999년 남북통일농구대회

방북경기 중계 시, 시설노후에 따른 품질 불량을 이유로 중계가 불가함

을 북측에서 언급하여 제3국의 위성을 경유, 중계를 실시하였다.( 서울

과 평양을 연결하는 광통신방식의 T V중계를 위해서는 평양과 판문점

구간의 광통신을 대용량화하여야 하며 디지털 T V전송장치를 신규 설치

하여야 함)

(4 ) 분 석

판문점을 경유하는 남북 간 직접통신망은 현재 당국간 대화용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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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운영되고 있으나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남북한간 통신교류의 가장 핵심적인 루트가 될 것이며, 현재 운용

되고 있는 타 분야 통신망의 경우 최단거리, 고품질의 판문점루트가 북

측의 정치적인 논리로 배제되고 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비경제적, 비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북측을 설득하여 판문점루트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한 항공 관제용

통신망을 들 수 있다. 판문점루트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평양-판문

점 구간의 광통신을 대용량화, 현대화시켜야 할 것이며, 남북 간 체육, 문

화 교류와 함께 다양하게 펼쳐질 행사의 T V중계를 위하여 소요장비의

설치도 시급한 실정인 바 남측의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사

업을 북측에 제안하여 통신교류의 확산을 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이다.

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통신망 운영

(1) 대북한 협상 경위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95.12.15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KEDO-북한간 통신의정서 체결： 96.7.11

경수로사업 통신지원에 관한 KEDO-한국통신간 협정 체결： 97.5

경수로사업 통신중계에 관한 KT - KDD간 합의양해각서 체결： 97.6

KEDO-북한간 통신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97.7.2

KT -금호 국제통신소간 통신회선 운영 세부협의서 체결： 97.7.31

한국-북한(경수로사업부지)간 통신망 개통： 97.8.4

경수로 통신시스템 개선을 위한 디지털 회선 구축：2001.5

(2) 통신의정서 협상

KEDO-북한간의 1995년 12월에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의거하여

통신의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 뉴욕 KEDO사무국에서 199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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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시작되었다. 통신분야 협상을 위하여 KEDO사무국과 함께 한

국 측에서는 경수로 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통신지원을 담당할 한

국통신 및 사업을 총괄하는 경수로 기획단에서 참석하였으며, 북측에서

는 체신부 담당국장이 참석하여 수개월에 걸친 협상에 들어갔다. 회의가

시작되어 북측에서 제시한 통신의정서(안)을 검토한 바 부지인근에 국제

통신소를 설치하여 필요한 통신서비스를 보장하고 KEDO 자체통신망은

부지 내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와 워키토키만 허용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사업부지와 한

국간을 독자적인 직접통신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설득으로서

① 95년 12월 체결된 공급협정 제9조5항에 독자통신망의 확보를 보장

해야 한다.

② 많은 우리국민이 현지에 체류하는데 따른 안전확보 차원에서 북한

통신망을 경유하지 않는 독자망 확보가 필요하다.

③ UNDP등 타 국제기구도 이미 북한 내에서 독자통신망 운영중이다.

④ 북한통신망 경유시 인도양 60도 위성의 중계기 여유용량 부족으로

소요되는 통신망의 원활한 확보가 불가능하다.

⑤ 통신요금이 과다 지출되고 다구간 접속에 따른 품질저하 및 고장발

생시 신속한 대처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통신서비스의

정의에서 화상회의를 T V방송이라고 고집하는 엉뚱한 주장으로 서

비스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북한 체신부

관계자와의 개별적인 설명/설득을 통해 수용될 수 있었다.

통행분야와 함께 진행된 협상은 4월 말까지 양측의 주장만이 되풀이되

어 큰 진척이 없었다. 5월에 접어들어 북한측은 우리측의 독자통신에 대

한 확고한 자세를 확인한 듯 일부 양보하여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되는 단

계시 독자통신망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독자통신망 운용개시 시기 조정 협의에 들어

갔으며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부지정지공사 착공 24개월 이후 로 합의하

기에 이르렀다. 북한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그들의 통신기술 수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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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 인하여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기대하기 힘들어 현지에 체

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인이 불투명해 질 수도 있으며, 공사

가 본격화되는 시점이후에는 대용량, 고품질, 고속의 통신서비스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항목으로 독자통신망 이 부

각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통신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포에서 평양까지 광통신을 신규로

건설하였으나 북한이 광통신의 도입 초기단계로서 운용과 유지보수 기

법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단일루트로서 단순한

고장 발생시에도 부지와 한국간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24개월 이후부터 독자통신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합의한 것은 그 이전단계에는 소규모의 통신으로도 업무추진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향후에 체결될 통신 양해각서

에 북한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비상통신수단의 별도확보를 추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협상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국제 간 또는 통신사업자 상호간에 협상 시는 간단한 대화 몇 마디

로 이해될 수 있는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문건이나 데이터들을 일일

이 제시해야 신뢰하고, 서로의 기술수준 차이로 인하여 용어의 해석이나

의미 전달이 원만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이를 해소하고 이해시키

느라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서로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단어 하나의 의미해석이 다름으로 인하여

협상은 장시간을끌게 되었고 수많은우여곡절을 거쳐 협상시작 3개월 여

만인 7월 11일에 양측대표의 서명으로 완결되었다.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

의한 주요 내용은 ① 통신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일반원칙, ② 우편서비

스에 관한 사항, ③ 독자통신수단 설치 이전에 이용할 북한통신수단의 사

용에 관한 사항, ④ 부지 내에 설치, 이용될 유선 독자통신 및 부지와 한

국간 직접 연결될 독자위성통신망에 관한 독자적인 통신수단, ⑤ 허가 및

조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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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신분야 양해각서 협상

경수로사업을 착수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비롯한 각 분야별

실천계획 성격의 양해각서가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97년 4월(북한 함경남도 마전), 97년 5월(북한 묘향산 향산호텔),

97년 6월(미국 뉴욕 KEDO사무국) 등 3차에 걸친 협상이 이루어져 97

년 7월 2일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관한 KEDO와 북한정

부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사업실행 차원의 양해각서에서는 사업

부지와 한국간을 연결하는 국제통신회선 개설절차, 통신 두절시를 대비

하는 예비통신설비의 부지 내 비치문제, 통신요금, 북한의 국제자동전화

서비스 제공시기, 부지 내 구내통신수단의 설치 등이 주요한 문제로 협

의가 이루어졌다. 남북간을 연결하는 국제통신회선의 개설문제는 북측이

남북간 통신협정이 없다는 논리로 가장 가까운 거리이며 경제적인 판문

점루트를 배제하고 또한 우리가 쏘아 올린 무궁화위성에 의한 직접통신

망도 통신의정서에서 24개월 이후에 가능하도록 협의됨에 따라 초기단

계의 모든 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의 개설절차는

① KEDO가 경수로사업 통신지원업무를 담당할 통신회사(KT )를 선택

하고 그 회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에 통보하고,

② 담당 통신회사(KT )는 제3국 중계회사(일본 KDD)를 선정하여 중계

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북한으로 통보하면

③ 북한통신기관은 KT , KDD와협력하여통신망을개설하도록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유래가 없는 통신망 개설 절차이지만 한반도만이 갖

는 특수성에서기인하는 것으로이해되어야 했다.협상시작부터 종료 순

간까지 양측이 가장 심도 있고 격렬하게 논의하였던 문제는 예비통신설

비의 현장비치 문제였다. 우리측에서는 통신두절과 불의의 사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통신설비(인말셋 KT MINI- M 서비스, 노트북

컴퓨터크기)를양측이공동관리할수있는장소에비치하고북측관리의

입회아래 사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북측은 장비의 특수성을 감

안(불법통신 우려)하여 장비보관을 북측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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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기하였다. 본 문제는 공사 착수 시 해당장비가 현지로 반입되어

현재까지 GUEST HOUSE에 보관되어 있으나 통신 두절시 원활한 이용

및 정기점검 등이 아직까지 원만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협상의 어려움이 있었고(합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KEDO

측의 인사들마저도 양해각서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함) 통신

망 고장발생 시 즉시 이용은 어렵지만 많은 수의 우리국민이 북한 지역

내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비상통신수단이 확보

되어야만 했었다. 북한측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통신 요

금중 국제 전용회선의 경우 북측이 아직까지 국제전용회선을 운용해 본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새로이 요금제도를 설정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KEDO입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함에 따라 요금부담이 큰 관계로,

한국수준(1회선 당 4,100$/월)으로 저렴하게 설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나머지 국제자동전화, 시외전용회선 등은 북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

는 형태로 합의를 보았다.

북한이 제공하는 국제자동전화서비스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보다

는 남북 간에 자동전화 형태의 통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

보한다는데 의미를 두었으나 북측도 이의 부담스러움으로 서비스의 제

공시기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개설시기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조건에서 부지정지공사 착수 후 14개월 또는 부지 정지작업이

끝났을 때 중 선도래 시점에... 라고 합의하였으나 경수로사업의 진척 정

도에 대한 양측간의 해석차이로 구체적인 서비스의 개설을 추진하지 못

하였으며 현재는 독자통신망의 건설시기 도래로 이의 추진에 전력하고

있다.

부지 내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구내통신은 유선전화, 워키토키, 북한측

금호 국제통신소와 한국전력 통신실간을 연결하는 통신망 및 위성T V

수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타 분야는 별다른 문제없

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위성 T V수신설비는 누설전파 세기 측정

을 위한 측정점 선정(북측은 설비로부터 10m 지점, 남측은 부지 경계점

을 주장)문제로 장시간 논의가 있었다.

95



(4 ) 통신망 운영을 위한 협의서 체결

통신분야 의정서와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

용회선의 청약서가 북측으로 송부되고 한국의 통신 기술진(KT )은 당해

회선의 개통작업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금호 국제 통

신소 측과 운용중인 통신회선이 2시간 이상 고장발생시 해당시간의 요금

감면, 북측에서 한국의 통신사업자로 청구되는 요금의 납부방법, 향후 추

가적인 중계국 선정업무 처리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갖고 협의서

를 작성하여 한국의 통신사업자 담당부장과 북한 금호 국제통신소장 간

에 서명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최초로 한국의 통신사업자 공식 명칭의

일부인 영문자 KOREA를 사용할 수 있었다.

(5 ) 분석 및 평가

분단이후 최초로 북한과의 상업용 전화가 개설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

며, KEDO라는 국제적인 기구를 통하여 사업추진 및 통신망이 개설되었

지만 북한과 한국간에 민간인들이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남북

통신교류의 시금석으로 평가 될 것이며, 통신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번의 협상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향후 통신

분야는 남북경협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정부 및 국내 경협사업자와의 협

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일관된 체계의 남북간 회선 개설업무 추진이 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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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통신망 운영 현황 및 구성도

(가) 통신망 구성도

<그림 1-4-3> 한국 KEDO통신망 구성도

(나) S ITE내 통신구성도

<그림 1-4- 4> 경수로내 통신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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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현황

북한은자동전화가미개설된지역이기때문에북한으로부터전용회선을

임차하여사용하는방식으로통신망을운용중이며, 경수로사업지역과남

한 전역간 전화서비스를 위한 공중 통신용 4회선과 건설사업 참여 회사의

업무용 4회선(한국전력 3회선,합동시공단 1회선)이개설되어있다.한국에

서 SIT E로 전화를 걸때에는 001＋850＋SIT E 구내번호(XXXX) 순으로

다이얼링하면 되고 SIT E에서 한국으로 발신할 때에는, 공중통신용은 9

＋82＋KT카드번호＋한국내전화번호 이고전용통신인경우에는별도로

회사별 이용방법 을적용하고 있다.그리고 SIT E발신의공중통신은반드

시 KT카드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통화가 가능하며 이는 통신보안과 이용

자요금수납의편리를도모하기위하여시행되고있다.회선임차비용으로

북한구간, 일본구간, 한국구간의 3구간에 대한 전용회선 요금이 지불되고

있으나 이용요금은 한국과 일본간 국제자동전화 요금기준으로 30% 할인

된 통화료를 적용하고 있다.

(라) 향후 발전계획

통신의정서 제6조 제3항에서 KEDO측은 부지 내에 독자적인 위성통

신망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4- 8> 통신의정서

<통신의정서 제6조 제3항>

경수로사업을 위한 부지준비의 공식적인 부지착공 행사로 부터 24개월 후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고유한 수단과 형식의 위성통신과 이동전화를

설치, 이용, 운영할 수 있으며 협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부지 인도증 발급 후

실질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동안 KEDO는 신속

하고 원만한 경수로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협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KEDO와 북

한간에 체결될 인도일정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되는 건설공정에 기초하여 경수로

사업의 이행을 촉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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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성통신망의 의미로서 ① 부지와 한국간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현재와 같이 북한과 제3국의 통신망을 경유하지 않고 통신위성을 경유하

여 남북간에 직접적인 통신망으로 구성할 수 있고 ② 본 공사 착수 시

부지 내 대규모 인원 체류 및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통신수요

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며 ③ 현재와 같은 국제통신이 아닌 국내통

신 개념으로서 전화, FAX의 단순한 서비스 이용에서 인터넷, 영상 등 부

가적인 다양한 서비스의 저렴한 이용으로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통

신 문화 공유가 가능하며 ④ 경수로사업과 같은 대규모이며 첨단기술 집

약산업의 산업비밀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한국통신에서 계획중인 독자

위성통신망은 국적 위성인 무궁화 2호 또는 무궁화 3호 통신위성을 이용

하여 부지 내에 중형규모(수백회선)의 위성통신용 지구국을 건설하여,

현지에 체류하는 있는 우리국민과 가족간의 자유로운 통화를 보장함은

물론 KEDO를 비롯한 시공업체의 업무용 통신회선의 원활한 통신소통

을 기함에 있다.

통신의정서에 규정된 독자통신망의 건설시기는 1997년 8월을 부지준

비공사 착공시점으로 산정하면 1999년 8월이 24개월이 되나 전반적인 경

수로 건설공사의 지연으로 현재는 별도로 독자통신망 건설시기를 KEDO

와 북한간에협의 중이다. 또한 독자통신망 건설을 위해서는 북한으로부

터 위성통신용 주파수를 할당 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북한측의 협조

여부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다.

다. 항공 관제용 통신망

(1) 주요 추진경위

94.12월 북한의 국제 민간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구역 개방선언

95.11월 우리정부의 북한과 관제협정 추진키로 결정

96.10.10∼10.12(1차), 97.3.26∼2.38(2차), 97.10.7∼10.9(3차)에 걸

친 ICAO/남/북한간 관제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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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19 대구관제소 - 평양관제소간 육상(판문점)루트의 주회선 2

회선 개통

98. 2.17 대구관제소 - 아시아셋Ⅱ(위성) - 평양관제소간 예비 회

선 1회선 개통

(2) 통신분야 대북한 협상내역

1차와 2차에 걸친 협상에서 양측은 통신회선의 구성경로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여 합의에 실패하였다. 한국 측은 주회선은 판문점을 경유한

유선전화로, 예비회선은 인텔셋위성을 이용한 직접연결 방식을 요구하였

으나 북한측은 주회선은 아시아셋 위성을 이용한 VSAT방식, 예비회선

은 인텔셋 위성이용 제3국 경유방식을 주장하였다. 한국통신의 통신전문

가가 참여한 3차 협상에서 한국 측은 관제통신회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회선은 고품질(서울-판문점구간은 이미 대용량 광 통신망 구성완료

상태이었으며 북측구간도 소용량의 광통신 도입단계로 파악되어 판문점

루트의 입장 고수)을 유지할 수 있고 고장발생 시 즉시 대처 할 수 있으

며 회선 이용료 부담이 가장 적은 판문점 루트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

고, 예비회선은 북한측의 위성이용 계획을 수용하여 아시아셋을 활용하

되 평양관제소와 한국통신의 금산 위성지구국 간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

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판문점루트를 이용한 남북간 통신회선 구성 합의는 판문점이 분단 이

후 최초로 남북한 당국간 정치적 목적이 아닌 사업용 통신루트로 활용되

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를 주어 향후 남북 간 각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와 함께 통신교류의 주요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

며, 위성을 이용한 남북 간 직접통신망 구성은 향후 경수로사업과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용으로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남북 간 통신망 구성도 가

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소규모 통신회선의 구성과 운용이지만

관제통신망이 가져다 준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개항

에 따라 대구관제소에서 인천관제소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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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남북 간 관제통신망 구성도

<그림 1- 4- 5> 관제통신망 구성도

라. 금강산 관광 통신망 구성

(1) 개 요

98년 6월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의 방북을 통해 금강산 관광 사

업에 대하여 북측과 합의 및 국내 발표

98년 8월 현대와 북한간 금강산 관광사업용 통신은 제3국(일본) 경

유 국제자동전화방식으로 구성키로 협의

98년 11월 11일 통일부 금강산통신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1단계 사업) : 현대전자, 한국통신, 온세통신 3사 공동

98년 11.18일 관광선 최초 출항 및 관광지역과의 통신망 개통 장전

항 건설사업 업무용 : 2회선

- 관광선박과의 연결용 : 4회선(선박당 2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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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전화 6회선을 월구수용 형태로 관광지역으로 접속 운용중

99.5.18 금강산관광 통신망 2회선 증설(총 8회선)

(2) 통신망 구성도

<그림 1- 4- 6> 금강산관광 통신망 구성도

선박 장전항 : SR 무선장비로 연결

장전항 온정리 체신분소 : 1.2mm/ 12P 케이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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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선박내 통신설비 확보실태

선박별로 인말셋 위성전화 각1대 보유(선박운항용으로 주로이용)

무선공중전화 설치(금강호 3대, 봉래호 3대)

해상이동공중전화 설치(금강호 2대, 봉래호 2대, 풍악호 4대)

(나) 향후 계획

관광지구 현지에 호텔, 콘도 등의 위락시설 건설로 통신수요 확

대시 현지에 별도의 전자교환기 및 이동전화망 구축

관광지구와 평양간 대용량 광통신망(SDH ) 구축

2.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추진 전망

가. 예상 가능한 통신교류의 유형 분류

(1) 북한에서 수용 가능한 통신교류의 특징

북한은 현재 허용하고 있는 통신교류를 보면 북한 당국에 직접적 경제

적 이익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통신교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

신교류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분야와 연계해서 통신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

다. 북한이 남한의 기업에 통신사업의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북한의 일반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사업만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지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남한기업의 직접 주

도적인 참여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협상에

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인 문제나, 국제적이 여론의 호응이

가능한 사업은 경제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

나 북한당국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류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도 북한이 자기자본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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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고 운용하여 이익을 얻는 방안은 북한의 기술력, 자금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외국 기업이 기술과 장비 등을 투자하고 북한

은 토지, 건물, 공사 등 현물을 투자하는 합작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 진

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통일이전의 남북한 통신교류 사업 분류

통일이전에 남북간 통신교류가 가능한 사업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분류별로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형Ⅰ : 북한 경제교류의 통신지원

남북한 경제교류 사업의 통신지원 및 부대 사업으로 통신교류가 주관

이 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추진하면서 각 사안별로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망 구축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형Ⅱ : 남북한간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의 확대

비경제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 구축 운용 등의 지원을 통하여 통

신교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는 정치적인 교류,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추진할 수 있다

유형Ⅲ : 북한 내 특정지역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참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지역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남한의 통신 사

업자들이 참여하여 남북한 통신교류의 추진 및 통일이후를 대비한 통신

망의 건설을 위한 기초를 구축한다.

유형Ⅳ : 남북한간의 정보통신분야 기술 표준화 및 교육시행

장기적인 통신교류의 관점에서 북한의 통신 기술자들에게 한국에서

개발되고, 사용중인 통신관련 기술 및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행하며,

남북한간의 통신관련 제반 기술, 규격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통일

이전의 통신의 교류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이후 통신통합의 비용

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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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한 통신교류 활성화 방안

(1) 남북한 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대북한 통신교류 접근전략

북한당국은 남한당국의 통일정책(포용정책)을 흡수통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의심하고 있고, 통신교류가 북한 체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북한이 통신에 대한 통

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통신사업을 시행하고 남북한간의

통신을 연결 소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도 통신의 중

요성 및 역할을 인지하고「외국인 투자법」에서도 통신분야는 외국기업

의 단독 투자가 불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에서 통신교류

를 강하게 거절하는 것은 역으로 남한에서 통신교류의 실현을 강하게 추

진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남과 북이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 통신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접근전략과 단계적 접근방

법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대북 접근전략은 급격한 추진을 통하여

북한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되며, 통신분야만의 단독 추진보다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주체의 입장에

서도 빠른 효과를 기대하거나, 일회성의 성과를 추구해서는 곤란할 것이

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한 통신교류 접근 전략을 수립하기 위

한 단계를 정부의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기본계획」(통일부. 한국개

발연구원, 통일연구원, 1999)과 같이 3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정

책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1- 4- 9>와 같다.

통신 교류란 통신의 소통을 통하여 남북한 양쪽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협의의 교류와 관련된 장비의 교역, 교육훈련의 실시, 장비의 생산 등과

같이 관련된 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류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과

의 통신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남북한간의 전화의 소통

을 통한 정보교류를 추진하기보다는 통신장비의 생산에서 시작하여 통

신장비의 제공, 통신망의 연결 등의 단계를 거쳐서 정보를 교류하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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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의미의 통신교류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간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설정되는 특수한 관계이다. 즉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한반도의 통신소통은 국내통신

으로 소통되어야 하며, 교류협력단계에서는 이러한 최종 목표 염두에 두

고 통신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표 1- 4- 9> 교류협력 단계별 통신교류의 범위

단계

구분
협력단계 단계의 구분 가능사업내용

1단계
기반구축

단 계

북한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북한

으로 하여금 통신 교류에 나서

도록 하는 단계

공중망과는 분리된 남북한 간의

연결, 북한과의 신뢰성 구축

2단계
협력증진

단 계

북한과의 직접연결, 투자가 가능
해지고 남북한간에 자유로운 통

신의 소통이 가능한 단계

북한의 공중망과 연동을 추진하

며, 남북한간의 통신망 교류를
사업적으로 추진

3단계
공동사업

단 계

남북한간의 통신교류가 활성화

되고 남북한에서의 공동사업이

가능해지는 단계

남북한간의 통신망 연동 및 통

신사업의 공동 추진

대북한 통신사업의 수익성 분석

통일이전에 통신교류를 추진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대북한 통신사업의 추구를 위

해서는 현실적인 수익이나 최소한 향후의 이익 확보가 전재되어야 가능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남북한 통신망을 연결하고 운용하는

경우 이익의 확보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간의 통신비용은

국제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북한 국내구간의 접속

료, 제3국의 중계 접속료, 한국 내 접속료 등으로 되어있다. 전체 요금 중

한국의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고, 통신사업의 시설투자에 대

한 원칙 중 집중화에 의한 회선 사용 효율의 극대화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사유로 투자에 대비한 수익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남

북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교류하는 사업에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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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북한 내 통신사업에 진출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부인할 수가 없는

바, 정부차원의 지원책이나 향후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 통신사업권 배정

시 우대 등의 정책방향을 조기에 설정하여 관련되는 사업의 활성화를 독

려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북한시장 진출에 대한 낙관적

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 4- 10>와 같다.

<표 1- 4- 10> 북한지역의 통신시장 진출견해

기업의 진입에 관한 낙관적인 견해 기업의 진입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

- 북한은 장기적으로 남한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입
장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유인

- 남한에 의한 대규모 투자는 기업
으로 하여금 정부 보조에 대한 기

대를 가지게 함

- 따라서 각 기업은 북한에 진입하
려 할 것임(예：남한의 PCS사업
권 신청시 과열)

- 북한의 일반 환경이 가지는 열악성은 기업
이 시장을 선점하여도 당장은 큰 수익이 없

을 것으로 판단하게 함

- 남한 정부의 투자 계획도 재원 조달의 어려
움을 겪을 것이며, 특히 통신 분야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려움

- 기업은 시장을 선점하려 할 것이며 망 구축
은 지연될 것이며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려움

을 겪을 것임(예：북한 지역 진출을 위한 교
두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록슬리 그룹의 투자가 사업권 획득 후

지체되고 있음)

북한지역의 통신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은 대상사업이 결정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상 가능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사업유형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4- 11> 남북한 통신교류에 대한 수익성

사업

유형
주관기관 사업내용 수익성 자금조달방안 기 타

Ⅰ

기업체 경협교류지원
부분적인

수익성

주관사업자와 통신

사업자의 공동 투자

통신사업자 통신 사업전개
부분적인

수익성
통신사업자가 주도

미래

지향적

Ⅱ 정부 비경제적 교류 없음 정부 등의 지원

Ⅲ 통신사업자
북한지역의

직접 투자

기대하기

곤란
정부, 통신사업자

미래

지향적

Ⅳ 정부, 통신사업자 기술교육 없음 정부, 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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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통신교류 확대 방안

가. 정부차원의 대책 및 방안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정보통신 부문의 남북

한 통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 노력에 있어서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증진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정부는 대북 경협을 정치논리

에 연결시킴으로써 남북한간 경제 교류 및 협력의 확대와 활성화를 가로

막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을 정

치적인 측면에 치중하였고, 경제나 사회문화적 측면의 접근방식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통일 논의의 대부분은 그 당위

성만을 역설할 뿐 정치적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적 통합 과정의 어려움

을 간과하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도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정치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

동서독의 분단시기 동안 정치 군사현안과 경제 및 기타분야를 연계시

키지 않음으로써 양측간의 의사소통이나 상호거래가 단절되게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동서독은 꾸준히 상호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의존을

심화 시켜나감으로써 민족 간의 동질성을 회복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그 동안 정치군사 현안과 경제 및 기타 분야를 연계시킴으로써

의사소통이 막히고 상호의존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오

히려 상호 적대감과 이질감만 심화 시켜왔다. 또한 남북한은 같은 민족

이라는 동족의식보다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적대의식을 심화시켜

왔다. 더군다나 남북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이 해체된 상황에

서도 남북한간에는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상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적 선택도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냉전의 굴레를 떨쳐

버리지 못하면 남북한간의 상호접근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남북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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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간 통신교류

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정치적인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 남북한 통신교류

는 어디까지나 통일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통신측면에서만 고찰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일부인 것이다. 지난번 북한 영공개방에

따른 남북한간의 항공관제협상이 북한의 동해안 간첩침투사건으로 연기

된 사실(동아일보, 1996.11.18일자)은 통신통합과 교류가 사회·정치적

사건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교류에 앞서 정치적·군사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효율적인 남북한 통신교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즉 남북한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통신부문의 교류이다. 이 때에 효율적인 남

북한 통신교류의 추진 주체가 민간 기업에 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협력이

결국 정부차원 내지는 정치적 협력을 촉매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장기적

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배려는 민간

기업의 투자 및 교역 증대 유인책이 될 것이므로 아마도 남북한 교역활

성화를 크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도 예상하여 북한지역 정보통신 관련 비상계획 프로그램을 준비하

는 것도 정책대안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안정확보에 필요한 긴

급 통신망의 구성, 긴급 통신행정체제의 구축, 남한의 정보통신 관련 전

문인력·자본·기술의 신속한 투입 등 실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신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위원회의 설치

이미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고 또 이들을 수행

하기 위한 각종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통신부문의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적인 협정과 공동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나, 남북

한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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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위원회 중 교류·협력 분과위원회 산하에 통신교류협력을 위한

「통신교류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통신교류협력위

원회」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원활한 교류와 함께 제기되는 제

반문제를 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따라

서 남북한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본

다. 또 동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행정 또는 기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동 공동위원회는 통신교류의 추진과정에서 등장하는 제 과제(예로 통

신서비스의 대상선정, 통신시설·장비에 관한 협정, 통신망간 상호접촉

및 확대, 요금결정 등)들에 대하여 결정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통신통

합에 대비한 법, 제도 및 정책의 조정까지를 담당할 수 있다. 또 한때 국

내에서 논의되었거나 통신장비 제조부문에서 있었던 합작은 물론 남북

한간 기술교류도 동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다. 한 예로 남한

의 자본·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이 결합하는 합작회사도 가능한 대안

으로서 양 지역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상호 파급효과에 의한 생산성

증대를 기할 수도 있다.

(3 ) 법·제도 정비(통신협정의 체결)

(가) 동·서독 통신교류의 시사점

독일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분단에도 불구하고 통신교류가 계속된 것

으로 전하여지나 실제로는 거의 중단된 적도 있으며 재개되기에 이르기

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시 말하여 1970년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양 지역간 통신소 등이 실현되었는데 남북한의 경우에 비할 때 비록 다

소의 신축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단계별로 통신확대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12월의 동서독간 기본조약은 통신협력

을 촉진시키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 그 부속문서

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양 지역은 25차례의

회담을 가진 후 1976년 3월 우편 및 장거리 통신분야에 있어서 양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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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1개의 기본협정과 3개의 행정협정, 그리

고 각종 서신교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행정협정의 내용은 우편, 전

신전화 및 요금 청산이다. 우편 및 장거리 통신협정은 총 8개의 장과 22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동서독 통신교류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를

가진 일종의 기본협정으로서 앞으로 남북한간 교류의 전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접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대상과 법적 기초를 명백히 하고 있다. 우선 대상은 동서독간

우편과 장거리통신, 우편과 전신·전화의 통과, 다자간 협정을 필요로 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주파수 조정 등이다. 또 장거리 통신은 장거리 전

보, 전화, 텔렉스, 해상무선(해상무선 전화와 전보),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교환을 위한 중계 및 임대송전을 위한 중계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여 좁은 의미에서의 통신뿐만 아니라 우편 및 방송 등이 다 포함되

고 있다. 사실 이들을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더구

나 정보화의 확산이나 기술발전 등을 고려할 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정

보·통신은 그 범위가 한층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남북한의 경우 시작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을 확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

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다음 법적 기초에 있어서 동 협정은 통상적인 국제관행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협정이나 부속행정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만국

우편연맹(UPU)의 규정과, 만국우편연맹, 만국서신협정, 국제우편 소포협

정, 국제 장거리통신협정 및 관련 시행령과 기타 의정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여건에 따라서는 예로 양독 간 장거리 통신의

시설 역시 가능한 한 전보와 장거리 통신을 위한 국제 자문위원회의 추

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지 이와 같이 국제적인 규정이나 관행

이 없는 경우 양측 당국간 합의에 의존한다는 점이 추가되어 있다.

둘째, 동 협정은 우편 및 장거리 통신의 통과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

다. 즉 양독의 영역을 거쳐 제 3국이 목적지인 우편 및 장거리 통신이 보

장되며 또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설비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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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다. 이러한 규정은 물론 동·서독 및 베를린간의 통신과 아울러서

독일의 국제적 위치 등이 고려된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나 남북

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여 남북한에 있어서도

통신교류가 단순히 양 지역에서만 국한될 수 없으며 인적 이동은 물론

자본·기술·상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거래의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중요한 의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

제화나 세계화 또는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같은 국제거래의 발전에 대

비하여 통신교류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을 보더라도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동 지역

을 중심으로 남북한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들간 통신중계가 원활하게 소

통되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동 협정은 주파수 이용의 조절에 관한 협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예상되는 장애를

제거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국간 조정·협력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면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통신교류의 본질을 생각할

때 기본전제라는 점에서 당초부터 명확하게 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사실 이러한 규정을 위배한다면 통신교류의 의미가

상실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동 협정은 요금의 청산, 책임과 요금반환에 관하여 상세히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원활한 통신소통과 분쟁소지의 제거에 취지

를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남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급급한 나머지

책임귀속이나 요금결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

다. 요금은 일정기간 이후 청산하는 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총체적

으로 CCIT T의 추진을 비롯한 국제계약의 규정에 따르되 그 자세한 세

칙은 우편 및 장거리 통신 당국간 합의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우

편물의 분실, 파손 및 횡령이나 통신장애와 같은 비정상 상태가 발생할

때 동 당국이 책임을 지며 요금반환을 비롯하여 적절한 배상이 수반된다

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강이나 준법정신이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동 76년의 협정은 그 후 양독 정부간 관련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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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조인을 거친 후 이들을 총괄하는 통신협정이 1983년에 체결되었다.

(나) 통신협정의 체결

통신교류협정은 독일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남북한 통신망

의 연결과 상호 서비스제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을 구

축하는데 취지가 있다. 예로 통신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의 종

류와 범위,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확장, 장거리통신의 통과, 주파

수 조정, 통신요금의 부과와 정산방식, 남북한 주민들의 주소 및 전화번

호 확인 및 통신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통신교류를 추진하는데 따르는 법적 근거는 가능한 한

국제조약이나 관행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제화·정보화에 대

비하여 양 지역을 매개로 하는 장거리 통신이나 통신교류의 대상 등도

미래지향적으로 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에 있어서도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양측 당국간 신축적

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동 협정에 있어서 중요한 규정 중의 하나는 통신요금의 부과 및 정산

방식에 관한 결정이다. 독일의 경우 상세하게 명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는데 남북한에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국내통신 또는 국제통신의

어느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껏 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 거래로 간주하여 왔으며 또 국민정서로 미루어 국내통신으로 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남북한 통신이 시외통신으

로 간주된다면 부수적으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

게 하기 위하여 지역번호의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이 자체가 통

신통합의 일부라는 점에서 북한의 저항을 예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초기에는 국제통신으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시외통신으로 발전시

키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한정시키는 방식과 같은 점진적인 접근

을 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요금부과 및 정산방식과 관련하여 남북한 통신량의 격차나

상이한 요금체계로 인하여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즉 요금수준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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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상호 통신교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기

술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4) 직접 경제교류의 확대에 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통일은 민족사의 정상화와 민족의 경제적 복리증진 등을 가능케 하여

민족장래의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제반 여건 및 수용능력을 성숙,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특히 남북한이 서로 직접 접촉할 기회를 가급적 많이 갖는 것이 북한

의 개혁·개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는 남북

한의 대외개방 폭 확대와 함께 남북한 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도록

대북정책 추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의 기업들

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여 북한 내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

을 때 대북접촉을 통한 변화유도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인

도적 차원의 대북경제지원도 우리재원이 주축일 경우 국제기구를 통하

지 않고 가급적 우리가 직접 북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교류를 통하여 북한이 자본주의적 생리를 체득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혜적인 대북한 경제지원 발상은 경계해야 할 대

상이며 남북한의 경제교류에서 상호실리의 추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

바, 민간부문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남북간의 정치·경제적 환경조성이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사업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남북한 교류 협력 시 사업자의 유인 문제

정보통신 산업은 기술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빠르며 첨단 기술이 복합

적으로 결합되어서 관련 산업으로서의 파급 효과도 크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대기업

주도에 의한 육성 정책 수립과 더불어 기술 발전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

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네트워크 건설 촉진을 위

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기술 개발 또는 시장 개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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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여 기술개발이나 시장 개척에 대한 투

자는 소홀히 하는 반면에 이윤은 나누어 가지려는 기업은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도 배척해야 한다. 또 이런 모방 기업은 혁신 기업(innovative

firm )의 기술 개발이나 시장의 유인을 감퇴시키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함

으로써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모방 기업을 용인한다면 북한과의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노력은

약화될 것이며,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지연되는 것이 필연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방 기업을 용인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특허 제도이다. 즉, 기술 개발

이나 시장 개척에 성공한 기업에게 해당 기술이나 개척한 시장의 독점이

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특허제도는 사전적으로 도

입한다면 국내적으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등 그 효과가 극

대화될 수 있다. 부수적인 효과는 외국 사업자에 대한 배척 효과이다. 외

국 사업자가 북한 지역에 진출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북한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은 미미하며, 예상되는 통신수요도 이윤을 발생시키기에는 부

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 사업자가 북한지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유인

은 남한과의 연계라고 볼 수 있다. 즉, 남한 업체나 정부의 북한 진출시

외국 사업자는 시장을 선점하여 경쟁하는 남한의 사업자들로부터 이윤

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의 사업자 수가 남한의 규제를 통하

여 제한되어 있다면 외국사업자는 북한 진출 시 잠재적 이윤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외국사업체의 북한 진출은 위에서 언급한 특허제도로 상당부분 약화

시킬 수 있지만 외국사업체가 북한의 일정 서비스나 지역에서 독점사업

권을 통일 전에 획득한다면 특허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경우는 선점

에 해당되며, 남한의 사업체가 차후에 진입할 경우에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사업체가 경쟁적으로 북한에 진출한다

면 시장을 선점한 외국사업체의 입장에서 또는 합작 대상으로서의 외국

사업체는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남한사업체가

북한 지역의 일정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독점사업권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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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독점사업권을 부

여할 경우 우려되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연 독점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정보

통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독점의 폐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협정이나 사업권 등의 보장은 통일 전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남

북한간에 협의에 의해서 외국사업체에 주지시킴은 물론 협정서 등에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통일 이전에 투자보장 협정 및

WT O 양허안 등에 있어서도 반영하여야 할 것을 사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적으로 양해가 이루어질 경우 사후적 비용과

충격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민간차원의 대책 및 방안

(1)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에 있어서 국내사업자간 관계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

신사업자, 별정 통신사업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통신기기 제조업체와 정

보통신관련 공사업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내 통신업자들이 남북

한간의 정보통신 교류 협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들 사업자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에 대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의 통신사업자들이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정보통신 부문과 관

련된 조사연구 및 컨설팅, 2) 통신기기 및 장비의 교역, 3) 통신기기 제조

를 위한 남북한 합작투자 및 기술교류, 4) 북한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의

참여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정보통신 부문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조사업무는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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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에 각 통신사업자들이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스킬을 활용하여 수

집 분석할 것이다. 관련 사업자들끼리의 북한 통신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회와 같은 연구실무 공동체를 만들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

도록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위험부담이 있는 대북사업 진출에 따

른 업계의 공동대응 방안 모색과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낭비적인 중복

투자를 사전 조율을 통하여 예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짙은준공공부문의 KT와연구기관인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산원 (N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 RI)와 같은 think tank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연구협의체

같은 모임을 통하여 제한적인 북한통신에 관한 정보의 조각그림 맞추기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일 후에도 동 모임의 유

효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신기기 및 장비의 교역에 있어서 일부 S/ W를 제외하고는 남

한이 기술에 있어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바, 교역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

으로는 전화기와 팩시밀리기와 같은 단말기, 광케이블, T DX계열의 전전

자 교환기, 디지털 이동통신교환기 등이 있다. 북한은 1947년부터 통신기

기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50년대 이전에 통신기계 제작소를

설립한 이후 50년대 후반 통신기자재 공장, 건전지 공장 등을 건설하여

58년에는 교환기 200대, 전화기 900대, 유선방송기 400대 등을 생산하였

다. 61년에는 체코의 도움을 받아 평양전선공장을 완공하여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고무 절연선, 에나멜 동선 등을 생산하였으며 남포 통신기계

공장 등도 건설하였다. 이어 평양 통신기계공장, 박천 통신기계공장 등을

설립하는 등 통신기자재 생산에 노력하였지만 생산되는 통신기자재의

질이 남한의 그것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한다.

북한은 특히 전자, 반도체 등의 기술분야가 낙후되어 있다.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배출은 평양공과대학의 통신기술학부, 희천체신대학의 유선

통신학부·무선통신학부·전자공학부, 김책공과대학, 함흥경공업대학,

그리고 각 지역의 전자자동화대학 등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체신성

산하의 약전연구소가 있으며, 1984년 이후에는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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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신설하는 등 기술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아직은 전화국간의

접속 케이블에 사용할 수 있는 저용량의 PCM개발의 수준에 머물고 있

다. 기기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재원 확보와 기술도입이 관건이 된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도 기본통신협상 타결을 통하여

통신장비 및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중국 통신장

비 시장에 선진 외국의 각양각색의 통신시스템 장비 및 단말기들이 도입

되어 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남한과 북한의 통신 장비 시장

에 외국의 기기 제조업체들이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적극적인 대

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남북한의 통신부문 교류·협력의 내용에서 통신기기 제조를 위

한 기술교류 및 직접투자 그리고 합작회사 설립 등의 중요성은 세계 각

국의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통신 기기산업에의 진출과 더불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북한의 통신 현대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기자재가 소요될 것

인 바, 현재 북한의 기자재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태부족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기기 제조 기술을 향상시

키기 위한 기술협력과 더불어 직접투자를 통한 기기 제조업에의 진출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 통신시장에 진출한 국내 통신 사업자들간의

출혈성 소모적 경쟁이 있어온 점을 미루어 보아, 국내 통신 사업자들간

의 사전 조율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대 북한 진출

에 있어서 사업자간 역할구도의 설정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통신망 시설의 확장과 현대화 사업에 주도적 사업자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지만, 주도적 사업자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대북한 통신 협력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조달, 방대한 소

요인력 등을 생각하면 관련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구과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가입전화시설의

대량 공급을 실시하고, 더불어 기존 북한지역 내에 존재하는 교환기의

디지털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환시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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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의 교환기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주도적 사업자(DBP T elekom )가 자체 인력과 기술로

는 동독지역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계획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통신사업자들을 통신시장의 경쟁 구도 범위 내에

서 동독지역의 통신기반 구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DBP T elekom이라

는 주도적 사업자는 T urn Key Program 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

하여 독일의 통신기기업체들을 디지털 오버레어 통신망 건설 작업에 참

여시켰다. 여기서는 민간기업이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어 한 지역의 시내

통신망을 완전히 가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구축하여, 통신망 구축계획에

서부터 통신회선·전송 및 교환설비·배관 및 선로공사·전원 공급공사

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상업을 수행하여 완성된 상태로 체신국에 양도

하는 방식이다. 또한 독일은 통일 이후 Siemens AG, 필립스 통신주식회

사, Robert Bosch회사 등이 동독지역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면 각 통신

사업자들이 자사의 능력에 맞게 일을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것

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2) 투자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자유경제무역지대 고려

(가) 자유경제무역지대 고려

북한은 날로 가중되는 경제곤란으로 인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고 또 중국의 경제특구가 성공을 거둠에 따라 이 모형을 답습할 것을

재고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험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서 그 부작용

을 극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 같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나진·선봉지역의 621㎢를 중국식의 경제특구인 자유경제무역지대

로 설정한다는 대안이었다.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경제특구로서 투

자기업에 대해 타지역 보다 우월한 특혜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

운 경영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어 투자의 안전성이 높은 지역으로 우선적

인 투자대상지역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

한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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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통신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적절한 투자지역을 선정해

야 한다. 여기에는 투자우대지역, 진출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원자재 수급

방향 및 판로개척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현재 북한

에는 투자대상지역으로 볼 때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기타지역으로 구분된

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경제특구로 투자기업에 대해 타지역 보다 우월

한 특혜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영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어

투자의 안전성이 높은 지역으로 우선적인 투자대상지역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 사례：나진·선봉 지역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국제통신은 평양에 있는 위성통신 지

구국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 방향으로는 평양-청진-나진-블

라디보스톡 사이를 마이크로 통신으로 지역 간 통신을 하고 있으나 부족

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평양-청진-나진과 나진-선

봉-원정-중국 훈춘 사이에 광섬유케이블이 연결되어 지역 간 통신망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황금의 삼각주, 나진-

선봉 (1995.5)과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10)에 의

하면 북한은 다음과 같은 3단계 통신분야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1993∼1995)

북한은 1단계에서 나진시 남산동 일대에 디지털 자동전화교환기(DGT )

4만회선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설하고, 이 지역의 국제통신을 위하여 현재

이용되는 평양-나진-블라디보스토크간 통신망 용량의 현대화와 나진-훈

춘간 근거리 통신중계망을 정비할 계획이다. 나진통신센터의 규모는 건설

부지 25,000㎡, 건축면적 1만 1,000㎡, 교환능력 4만회선, 총투자액 4,090만

3,000달러이다.

(2단계：1996∼2000)

2단계에서는 나진에 디지털자동전화교환기 14만 7,800회선 규모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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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통신지구국을 설치하고, 지대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선봉, 웅상, 후

창 등에 통신분국을 설치함으로써 이동통신, 무선호출통신, 위성통신과

CAT V의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4개의 위성통신분국 각각의 건물면적은

4,800㎡이며, 이를 위한 총투자 예상액은 1억 4,766만 달러이다.

(3단계：2000∼2010)

3단계에서는 자동통신분국의 건설과 나진-훈춘, 나진-포시에트간 광

섬유케이블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통신교환능력을 5만 회선으로 확대하

여 전화보급률을 인구 100명당 50대 수준으로 올린다. 위성통신기지국과

광섬유케이블 설비를 확충하여 종합적 ISDN망을 구축한다.

한편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또 다른 자료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에 관하여 (1992.4)에 의하면 1단계에서 국제통신 회선수 120

회선, 전화자동교환능력 5만회선, 텔렉스 자동교환능력 1천 회선을, 2단

계에서는 국제통신회선수 480회선, 전화자동교환능력 10만회선, 텔렉스

자동교환능력 5천회선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나타나 있는 투자장려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첨단기술 및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부문

② 국제시장에서 수요와 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생산부문

③ 현존 하부구조의 재건, 현대화 및 신설부문

④ 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문

⑤ 현존 공장, 기업소들이 설비와 기술을 제조하는 대상

⑥ 생산과 사회에 기여하는 제3산업 관련부문

통신부문은 이러한 북한의 투자장려사업 중의 하나로서, 북한은 위와

같은 투자장려대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자유경제 무역

지대 안에서, 무관세(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6조)혜택을 포함하여 동 부

문 투자가에게 유리한 입지조건의 토지임대 및 임대료 할인 혜택을 부여

(동법 제38조)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금융기관에서 경영활동자금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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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부(동법 제39조)해 준다. 특히 총투자액이 6천만 북한원 이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소

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 간은

50%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이윤의 재투자 시 경영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 사회간접자본부문은 소득세를 전부 반환해 준다.

(3 )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현재 북한 지역에는 근대적 통신수단 중에서 가장 초보적이면서 기본

적인 통신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우편망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이며 오늘날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통신 수단인 유선 전화

시설마저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단시간에 가장 광범위한

파급력을 자랑하는 방송 역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기술 수준도 저급하

다. 이렇게 미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결여되

어 있다. 그것은 위에서 든 통신 수단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

업이 극도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술력, 인력 등 제반 요소의 수준이 저급

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 정보통신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

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의 기존 정보통신 인력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

절히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의 정보통신 관련 행정 및 기술 인력을

일정기간 교육 후 북한 지역에 신속히 투입하여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

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

한지역 정보통신 인력에 대한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기존의 정보통신 관련 인력은 적절한 기준에 의해 분

류하여 퇴직케 한다든지 재교육 후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재교육을 통한 활용은 북한지역 주민들의 실업문제

해결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따

라서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더하여 남한의 선진적 정보통신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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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엄청난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통일 후 북

한지역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의 일환으로 남한의 기술 전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교류 확대는 통일 후 예

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표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에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화

된 자료는 코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호환이 되지 않

고 있다. 컴퓨터 자판과 문자를 통일하는 것이 교육 분야에서 먼저 선결

되어야 할 과제이고, 북한의 자모 순서와 사전순서가 우리와 다른 상황

에서 컴퓨터 보급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남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컴퓨터

와 소프트웨어들이 북한에서 많이 보급된다면 표준화 합의에 쉽게 도달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보급이

확대된다면 북한 일반 대중의 교육은 저절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나아

가 민간 주도로 북한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은 통일 이전

에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4 ) 상호 비교우위에 대한 이해와 투자 대상 선택

남북한의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농림어업 및 광업부분이 전

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

업의 비중은 남한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전체 경제

에서 점하는 비중은 남한에 비해 다소 낮게 기록되고 있으며, 최근 경공

업 제일주의의 영향으로 경공업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이

에 반해 중공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제조업종 자체에서 산업구

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공업과 중공업은 전체경제의

비중 면에서 북한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남북한의 산업구조에서 상호보완 관계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통신제품과 부품공업은 북한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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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컴

퓨터와 반도체, 통신기기, 그리고 일부 부품으로 북한은 이를 수출산업으

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이 UNIDO에 용

역을 주어 발간된 제안서( 북한의 전자산업을 위한 외국기업에 대한 제

안서 )에 컬러T V, 수치제어 정밀기, 통신기기 등의 외국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중요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다. 전자통신제품의 경우 대기업과 하

청업체인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 가능하므로 남한전용 전자통신공단을

설립하여 부품생산과 완성품 조립생산을 할 경우 수직분업에 의한 이점

을 살릴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에 있어 남한반입 시 시장교란의 우려가 높으며, 대서방 진출상

에도 품질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장애가 예상되므로 중국 및 러시아 극동

시장 개발과 이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국간 구

상무역을 활용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구조상의 이점을 살릴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이 분야의 대북한 투자 시에는 단순조립 위주의 제품

을 중심으로 SKD CKD 완전생산의 단계적인 투자가 바람직할 것

이다. 또한 통신기술협정 등의 체결을 통한 방식 및 규격의 통일화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통신교류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현재 남북한간의 통신 소통은 민간의 경제협력, 관광교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발생되는 교류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이 없는 상

태에서 통신망의 연결 및 소통은 통신망을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구축

하도록 한다. 통신망의 구성 및 운용에 경제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서 비효율적인 통신망의 구축은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간의 통신교류에 관한 통신망 구성 원칙을 제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통일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관련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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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남북한 통신 소통을 위한 통신망구축협의

회」(가칭)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를 통하여 망의 구축방법과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남북한간의 통신망 구

축은 이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구축한 망을 통하여 연결,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통신망 소통을 위해서는 통일부가 주무부서가 되고, 정보

통신부 등의 담당 부서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

나 남북한간의 통신 교류를 위해서는 몇 가지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 제8조는 남북한간의 통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

며,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와 이적 표

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를 넘어선 통신매체를 통한 북한주민과의 대화나 통

신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처벌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

1항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는 금

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에는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

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통신

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따라서 남북교류나 대북투자를 위한 남북한

간의 통신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불확

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의 증가로 인하여 남북한간 통신수요가 대폭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통신분야 교류 협력에 대한 민감성 때

문에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신교류가 남북한간 경

제분야 교류 협력의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직접적

경제이익이 있는 분야에 한해서만 통신교류를 허용하고 있는 바, 통신교

류의 실현성을 고려할 때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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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와 연계해서 통신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 될 것이

다.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남한기업의 북한진

출은 특정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남북한간 직접적 통신교류는 북

한내 특정지역과 남한지역을 연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사업내용은 북한 내 특정지역과 남한과의 직간접적 통신교류를 확대

하는 것으로써, 초기에는 북한주민의 통신사용은 제한될 것이나 후기에

는 북한주민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지역과 남

한과의 연결도 기존인 간접연결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점

진적으로 해당지역과 남한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통일이전 통신교류 사업 중 중요한 분야가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통신

교류 활성화일 것이다. 이미 남북한간은 항공관제를 위한 정보교환 차원

의 통신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기상자료 공유를 위한 통신망의

연결을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 통신교류는 여러 분

야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런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통신소통은 남북한

간의 통신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 사업분야에

서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서로 다른 루트로 연결한다면 통신소통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 이에 통신의 소통은 각 분야에서 추진하되 망의

구축은 정부나 통신사업자에게 위임하거나 기 구성된 통신망을 이용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경제적 분야의 통신교류사업도 북한의 경제난을 고려할 때,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사업의 실천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

로, 북한에 실질적 경제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

다. 북한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통신교류를

실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이산가족 화상대화 등 적은 비용으로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본 사업의 목표는 남북한

간 비경제적 분야의 통신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한간 이질성 극복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북한사회의 남한과의 통신교류에 대한 거

부감을 완화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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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가. 바람직한 협력사업 추진 형태

국민의 정부는 남북한간의 교통·통신망의 연결을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통

신교류를 추진할 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째, 바세나르 협약에 의해서 전략물자의 반출이 금지된 것이다. 대공

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인 COCOM이 1994년 해체된 후 1996년 4월 탄생한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은 COCOM에 대체하여 전략물

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새롭게 모색된 제도로서, 공산권 붕괴 이후 이

라크, 리비아, 쿠바, 북한과 같이 보편적인 국제질서를 부인하고 세계평

화를 위협하는 난폭한 국가들(Rough Countries )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콤 시절에는 별다

른 전략물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가입은 하지 않은 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하여 왔었으나, 바

세나르 협정에서는 정식으로 참가하여 여타 30여 국과 함께 서명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알카텔사가 중국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E - 10B교환기

가 북한에서 국제교환기로 사용 중에 있고, 일본이 조-일 수교회담을 진

행하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전후보상금을 통신장비 등의 현물로 지

급하려는 경향을 감안하면, 북한지역에 첨단 통신장비의 반출 금지 효과

가 얼마나 될지 의심된다. 또한 바세나르 협정의 주요 목표가 전략물자

의 국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므로, 통신장비를 북

한에 설치하더라도 그 사용 용도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도 98년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서

대북투자에 대한 제한 범위를 설정하여 투자가 금지된 물품을 지정하였

으므로 이를 엄격히 적용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기술격차가 많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남한

지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CDMA를 이용한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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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실현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첨단화된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음성위주의 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술의 격차를 비교할 수

조차 없다. 이에 남북한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설비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

될 것이며, 운용요원의 교육에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남한의 통신장비 관련 기업체나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시장

의 범위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 사업자

들이 남북한간의 통신망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당국의 통신교류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자체

적인 통신망의 현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편으로

는 주민들의 통신사용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간의 정보교류 활성화에 따른 정권의 위기를 피하기 위

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통신망 교류에 대해서는 많은 거

부감을 갖고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통신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당국에 일정한 투자를 통하

여 거부감을 희석하고, 통신에 대한 편리성을 느끼게 하는 등, 북한 내부

에서 통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

내부의 통신을 활성화시키고, 남북 간의 통신교류로 이어지도록 추진하

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간의 통신망 교류에 대한 경제성 부족이 남북 간의 통신

교류를 막고있는 내부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의 통신사업은

완전히 민영화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통신교류는 경제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통신 사업자들에

게 남북한간의 통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 보상은 사업손실에 따른 손실액 지원과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사업권 배정 시 우대하는 방

법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대북포용정책」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남북

한간의 해빙 기운이 여러 경협의 성사, 금강산관광 등의 형태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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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남북한간의 정보통신의 교류는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도 남한의 사업자들에게 통신

사업에 대하여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는 수용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통신 사업자들도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선점

효과를 고려하여 남북한 통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통신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남북한간의 정보통신부문의 교류를 추

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개방과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통신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자

칫 체제유지의 목적을 위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협

력의 방법 및 시기선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전기통신시설은 일반국민보다는 행정이나 군사조직 운영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군사 및 행정조직 측

면이 아닌 일반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의 방향이 정해

져야 한다.

셋째,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전기통신부문 통합에 대비하여 그때의 일

시적인 큰 부담을 순차적으로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독

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이 된 후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통일 이전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남한과 미국의 '대북지원정책'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예상한다

면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북한정부의 남한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는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기업은 정보통신부문에서 교

류협력 추진방향을 북한지역에의 단계별 진출전략을 수립·시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29



1단계(기반구축단계) 추진형태

기반구축단계의 남북한 통신교류·협력 추진은 국민의 정부 가 추진

하고 있는 정경분리 원칙하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정책과 맥을 같이 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단계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의 질적 확대를 통한 공동사업 가능성이

증대되는 단계로, 남한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

일 것이다. 정부의 통신분야 대북정책은 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 통신교

류의 접촉점을 우선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북한이 원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외화난, 식량난, 에너지난 등 3대 경제

난으로 인하여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남북한 교역에 관련된 기업들간의 통신을 위한 회선부터 연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진행중인 통신교류 및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통신사업이 '문화의 유입' , '사상의 유입'

과 같은 면보다는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이익이 있다는 인식을 심

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통신사업이 경쟁체제로 접어들어서 통신

사업자들이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남북한 교역을 위한 무역 전용회선은 준 공공기업을 통하여 추진

하되, 민간기업의 경협 사안 별 부대사업으로서의 통신교류는 적극적으

로 추진하도록 한다. 나진·선봉지대 등 특정지역의 통신망 현대화사업

및 통신설비 생산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기 정부의 통신분야 대북정책은 남북한의 두 지

점간(point - to- point )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접촉점을 확대한다는 전략

하에 추진하되, 북한 내 특정지역과의 통신회선 연결범위는 전용회선 수

준을 넘어선 지역 교환망 접속의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통신망의

연결 및 통신소통은 정부주도보다는 민간기업의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

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간의 과다 경쟁을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

하도록 한다. 통신 사업자들은 대북한 사업에서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보

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인식을 갖고 임하되, 남한 기업의

독자적인 진출보다는 외국 기업과 공동 진출을 추진하거나 북한과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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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기의 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남한의 장비가 북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 및 운용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1단계

에서의 추진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4- 12> 1단계에서의 통신교류 추진내역

추진범위 추 진 내 용 추진주체

교역전용통신
남북한간의 교역을 위한 전용회선 구축, 북한에 진출
한 남한기업의 연결

정 부

통신망 개선사업 북한지역에 대한 일부지역 통신망 현대화 사업 참가 통신사업자

통신기술교육 북한의 기술자들에게 통신관련 기술교육 및 장비 제공 통신사업자

2단계(협력증진단계) 추진형태

단순교류협력단계의 통신교류·협력 추진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가정 하에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기간을 상정할 수

있다. 2단계는 전체적으로 북한지역에 시장사회주의가 도입되고, 남북한

간 공동생산이 본격화되는 등 경제교류 협력이 고도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교류·협력 활성화기에는 남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전용회

선이 안정화된다는 설정 하에 통신이용자 집단을 남북교류 관련기업에

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 단체로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 같

이 남북한간 전용회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경우, 공중통신망 접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공중통신망 접속은 우선적으로 기존

의 서울-평양간 통신회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용회선 형태의

전화만 운용되고 있는 것을 팩시밀리, 텔렉스 등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의 남북한간 통신방식은 기존에 가설된

남북한 양측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숫자의 접속점을

통하여 통신을 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내의 접속점

까지 회선용량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광케이블의 포설, 마이크로웨이브

망의 구축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평양과 같은 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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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교환기를 자동교환기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 통신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증대될 경우에는 여러 지점 상호간을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전송로를 구

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교류단계의 제1단계 후반부에는 남북한간 통신을 제도화하

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 바, 남북한간에 통신망을 연결하고 통신서

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통신협정이 체결되어

야 한다. 남북한간 통신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체신부 당국자들

과 통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한간 통신위원회 (가칭)와 같은 남

북한 공동기구의 형성이 필요하다. 통신위원회에서는 남북한간의 통신회

선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교환부터 시작하여 통신서

비스의 종류 및 범위,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 통신요금

의 부과 및 정산방식, 남북한 주민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등 남북한

간 통신협정에 명시될 사항을 논의한다. 남북한간 통신요금의 부과 및

정산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간 통신을 국내통신으로 간

주할 것인지 또는 국제통신으로 간주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국제

통신으로 간주한다면 남북한간의 통신요금의 정산방식으로서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약정된 정산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발신 측에서 상대방에

게 지불하는 정상요금·협정분배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통신으로

간주한다면, 원칙적으로 남북한간의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지역번호를 통합 및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2단

계에서 가능한 통신교류 추진내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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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 13> 2단계에서의 통신교류 추진내역

추진범위 추진내용 추진주체

교역망의 공중망

접속 추진

남북한 교역전용망을 북한의 공중망과 접속을

추진
정 부

지역적인 통신사업

참여
북한 일부지역에서의 통신사업 직접참여 통신사업자

남북한 통신망 연결
무궁화 위성, 광케이블을 이용한 남북한 연결
전송망 구축

통신사업자

3단계(공동사업단계) 추진형태

3단계에는 전면적인 통신사업의 전개를 추진하여 남북한간의 공동발

전을 도모하고 통일의 정신적 기반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3단계는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요소(노동력, 자본, 기술)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

는 남한의 대북 통신현대화 지원이 보다 체계적·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남북한간 통신협정의 체결에 따라 통신망이 연결되고 통신이 가능하

게 되며, 남북통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인 바,

늘어나는 통신수요에 대비하여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신망의 확충과 개

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확

대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북한의 통신회선 설비 부족에 있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 자체의 통신설비 부족도 문제이지만, 1차적으로는 남한의

통신망과 접속되는 판문점부터 북한지역의 관문국인 평양까지의 구간이

남북통신 소통에 있어 병목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는 판문점-평양 구간의 통신회선 용량을 증대시켜 늘어나는 통신수요에

대처하되,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의 관문국을 판문점에 가까운 개성에

설치하여 평양을 경유하지 않고도 북한지역의 여타 지역과 연결되도록

통신선로를 구성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을 이용한 방송 등 다른 매체의 진출도 지원하도록 한다. 3단

계에는 북한주민들의 통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입자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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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1, 2단계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통

신의 편리함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수요

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쉽게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표 1- 4- 14> 3단계에서의 통신교류 추진내역

추진범위 추 진 내 용 추진주체

통신망 개선사업
통일에 대비한 통신망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통신망
접속의 고도화를 추진

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 제공 북한 주민들에게 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준비 통신사업자

나. 추진대상 사업 발굴

(1) 경제교류에 따르는 통신지원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통신분야 지원 확대

1998년 현대그룹이 북한과 협상을 통하여 금강산 지역에서의 관광 사

업을 실시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역간의 통신소요가 많이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기존의 금강산관광 지원용 통신망(8회선)은 제3국

을 경유함으로써 통화 품질이 떨어지며 요금은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온정리 지역에 육상 건축물이 완공되고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으로 전환되면 현재의 통신회선으로는 그 발생 트래픽을 처리할 수 없

다. 또한 현재는 북측의 발신이 대부분이지만 온정리에 호텔이 준공된

후에는 남한측 발신도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송망과 교환

망을 확장하여야 한다. 현재는 5회선만 관광들이 이용할 수 있으나, 향후

온정리지역 자체에 통신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현지에 전화교환국 과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

한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① 남북한간 직통 전송로 설치를 추진

134



제4장 분야별 과학기술공동체 추진전략

② 온정리에 교환국사 설치

③ 강원도 고성-온정리 구간을 연결하는 전송로 신설

④ 서울-판문점-평양-원산-온정리간의 전송로 신설 및 증설

⑤ 무궁화 위성으로 Back Up망 구축

⑥ 관광 지역에 공중전화 설치

남한전용공단에 대한 통신지원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본격화하면서 남포(대우는 기진출, 현대그룹은

제안), 신의주(현대그룹의 제안에 대하여 북한의 대응제안)에 남한전용

공단의 설치가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이 완성되면 남한기업의 진출이 활

발하게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현지법인-남한 본사간의

통신, 데이터 교환 등의 트래픽이 발생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통신망 구

축이 필요하다. 공단예정지역에 교환국(통신센터)을 건설하여 남한 기업

전용으로 운용하며 교환기능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북한의 통신망과

는 독립된 관문국을 통하여 연결하거나, 남한지역과 전송로의 직접 연결

을 추진하고, 남한의 번호계획에 의거하여 지역번호, 국번호 배정하여 시

외통신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간 교역전용 통신망 구축 및 운용

북한과의 임가공 교역이 활성화되고 남한기업의 진출이 증가되며, 교

역관련 업무처리가 전산망의 활용위주로 변환되어 있으므로, 남북 간의

교역전용 데이터망에 대한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

여 남북한 공동으로 「남북한 전자상거래지원기구」를 설립하고 통신사

업자와 공동으로 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남한의 무역

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과 북한의 무역총괄기구사

이의 무역 및 상거래를 위한 전용망을 구축하면 남한의 본사와 공장, 북

한의 공장 및 남북한의 관련 기관 등을 수용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전

용 통신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는

남북한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통일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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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정보교류 사업지원

기상정보 통신망 구축

남북한이 기상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북한은 남한의 선진화된 기상예측 기술을 습

득할 수 있고, 남한은 북한지역의 자료를 정확히 입수하여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남북한은 현재 중국을 통하여 한반도 기상

상태를 파악하는 등 비효율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한은 북한지

역에 대하여 그리고 북한은 남한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기상정보 입수가

어려운 현실이다. 남북한간 기상정보 공유를 위한 통신망 연결은 세계기

상기구(WMO)와 연계하여 남북한 기상관련 기관의 전용통신망을 추진

하는 방향을 택하며, 음성보다는 데이터 통신을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음성통신은 관리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또 현재 한국-중국-일본이

구축중인 기상전용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동북아 기상전용 네트워크」

를 구축하도록 추진한다. 「동북아 기상전용 네트워크」는 WMO에서

권고하고 있는 T CP/ IP기반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북한이 인터넷에 대

하여 거부감을 보일 경우 북한 「과학기술중앙통보사」의 네트워크와

접속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영상 만남 추진

현재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주로 중국 등을 통한 제3국에서 실현되

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에서 상봉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이산가족 1세대들이 고령자들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하기에는 경제적이나 건강상으로 무리가 따

를 수 있다. 이에 대안으로 남북한간의 적십자 등과 함께 이산가족의 영

상을 통한 상봉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

가족의 영상 상봉은 생사 및 안부확인이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

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업이 성사되기 위하여는 남북

한간의 이산가족 현황에 대한 자료의 Data Base를 구축하고 상호간에

제공하여야 하며, 상호확인을 위한 「남북한 이산가족생사확인 및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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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위한 공동위원회」등의 기구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의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이후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협약 체결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상 만남을 위하여 남북한 일정장소에 영상통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산가족들이 생사확인 및 만남이 이루어지면 판

문점 등에 만남의 장소를 지정하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영상

만남이 활성화되면 전국적으로 「영상만남센터」를 확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영상만남을 위한 통신망은 위성을 이용한 전송망을 구축하여 운용

하면서 점차 광 전송로를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 북한 통신망 현대화 참여

북한의 통신망 현황은 남한의 60년대 상황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북한

은 통신망의 현대화를 추진중이나 남한 사업자의 진출은 배제하면서 제3

국 사업자들에게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북

한지역에 제3국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북한 통신망 건설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경우 통일이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

적인 통신망 구축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제3국 사업자의 참여는 북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등으로 투자가 미미하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에 의하면,

통신분야에 외국인의 단독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북한

내에서 통신개방은 경제특구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외화수입

등의 유인책이 있다면 관광지 및 대도시 등도 개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 통신망 현대화사업 진출은 기본적으로 남한이 기술

과 자본을 제공하고 북한이 부동산 등 현물을 제공하는 합작형태가 될

것이다.

통신현대화에 대한 투자대상지역은 초기에는 개방 특구 및 관광 특구

등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평양 등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특정지역 통신망 현대화사업의 목표는 통일이 실현될 경우를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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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통신망 연결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과 북한의 낙후

된 통신망을 남한의 선진기술로 현대화하여 줌으로써 북한주민 및 경제

주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라. 대북한 기술 및 교육훈련 지원방안

(1) 통신관련 기술 및 장비 제공방안

대북한 통신장비 지원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를 저해하는 요소들 중 하나가 북한당국의 통신

관련 기술수준의 낙후와 이에 따른 장비의 후진성에 있다. 이를 위하여

남한에서 개발된 장비를 북한에 공급하게 되면, 이들 장비를 이용하여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가 추진되고 자연스럽게 남북한간의 통신망 표준

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통신장비의 지원은 북한이 통신교류를 거부하

더라도 경제교류, 경제지원의 입장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통신기기

및 장비의 교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남한이 기술에 있어서 비교

적 우위에 있는바, 교역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전화기와 팩시밀

리기와 같은 단말기, 광케이블, T DX류의 전전자 교환기, 디지털 이동통

신교환기 등이 있다. 앞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47년부터 통

신기자재 공장을 설립하고 자체적인 생산노력을 하고있지만, 그 품질은

남한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북한에 통신관련 장비를 제공하는 방법은 남한의 유휴장비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법과 신규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남한의 정보통신시설을 디

지틀화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체되는 반전자교

환기, 아날로그 전송장비 등의 유휴장비가 발생한다. 또한 남한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발신전용 이동전화(CT 2)는 앞으로도 장기간 사용이 가

능한 장비들이지만 남한의 시장 상황으로 일찍 사용이 중단되게 되었다.

이러한 장비들을 북한에 운반비와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남북한 경제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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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구해 볼 수 있다. 현재 남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장비의 제공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겠으나 관련 첨단기술의 유출 및 소요재

원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는 상용화용보다

는 교육용 등으로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남한이 통신장비를 북한에 제공하게 되면 북한의 통신 기술자들에게

장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제반 기술을 당연히 교육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남북한 통신 기술자들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발생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기 및 통신설비의 무상제공을 위해서는 절

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기기나 설비를 북한에

판매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

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

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포괄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조,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 4조 제 1항). 그러나 무상으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 3조 제 3호). 따라서 오히려 더 현

실성 있는 대북 투자 전략인 통신설비의 무상제공의 경우 절차가 더 복

잡하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북한에서의 통신장비 생산

현재 남북한의 경제교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

한의 부품을 북한에서 조립 생산하는 임가공 사업이다. 북한에서의 임가

공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 운송비와 함께 같은 언어와 문화습관 등으로

매력적인 산업지역이라 할 수 있다. 통신관련 장비도 북한에서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현제 생산은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

에서 우리나라도 기본통신협상 타결을 통하여 통신장비 및 서비스 시장

이 개방되었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통신장비 시장에 선진 외국의 각양각색의 통신시스템

장비 및 단말기들이 도입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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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의 통신 장비 시장에 외국의 기기 제조업체들이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통신관련 장비 중 첨단기술이 포함된 장비는 북한에서 생산하기에 어

려움이 예상되나, 단순 장비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장비를 제외하면 가

능할 것이다. 또 북한에서 생산된 장비의 일부분을 북한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면 북한의 통신현대화를 위한 다른 형태의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2) 교육훈련 제공 및 시행 전략

북한 통신기술자 교육훈련 실시

북한의 기술자들에게 남한의 기술을 전수하여 북한지역의 통신망 현

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남한의 장비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통신기술이 북한지역에

서도 표준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기술자들이 북

한의 기술진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중국 등 제3국

의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통신사업자들은 중국 연변의「연변과학기술대학」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북한에「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을 건설하

는 등 북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교육기관에 단기 통신

강좌를 개설하고 남한의 교수가 파견되어 남한의 장비를 활용하여 북한

의 기술자들에게 통신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거부감을

희석 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기술자와 같이 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북한 내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북한에서 강의를 진행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남한의 강사들에게 교육을 수강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되면 IT U, IEEE 등의 통신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추후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연수생들을 남한의 통

신사업자 연수기관으로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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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시사점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수 차례의 남북 이산가족

의 교환방문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

나, 남북 교류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아직

도 무수히 많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보 채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북

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열악한 인프

라로 인해 남한측의 투자 유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대북 진출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아직까지 북한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 교류를 촉진시키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은 대북 진출

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테러 지원국으로의 첨단 기자재의 반입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협약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남북 정

보통신 교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 정보통신 교류는 타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통일을 앞당

기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독일의 사례에서 보

듯이 정보통신 교류는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분단 국가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통일 후 두 체제가

빠르게 상호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

다. 정보통신 시설과 기술수준에서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통일을 맞

이하게 될 경우 엄청난 혼란을 겪을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의 정보통신 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마치 대북

투자가 대세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대북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남북관계 정립에 오히려 마이

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북한과 교

류함과 동시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북한에 대한

핑크빛 환상만을 가지고 대북 사업에 성급히 임함으로써 국내 기업들도

많은 시행착오와 고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당혹스러움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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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인 성과에 목표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본다.

남북 교류에 임하는데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의 구축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교류의 목적이 단기적인 이윤 창출이

아닌 남과 북 공동의 이익실현과 통일 인프라 구축이라고 볼 때 일시적

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남북 공동체의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

래 모든 대북 사업이 단계적,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

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남북 정보통신 교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성 없는 즉흥적인 접촉은 오히려 북한에게 거부감과 불

안감을 주어 그간의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남북

정보통신 교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사업은 주로 대기업과 같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 정보통신 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정부의 역

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즉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인재

활용에 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부 주도로 일원

화된대북협력창구를개설하여대북진출기업에대한보호와지원을아

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

내 법제의 개선·보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남북 정보통신 교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의 개선 및 해지를 촉구함으로서

북한의 열악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완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정보통신 분

야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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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소프트웨어분야 추진전략

1.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한 교류 협력 현황

가.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 북한 소프트웨어의 수입, 남한 소프트웨어의 수출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3월 정부는 삼성전자가 72만 7천 달러를 들여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에 의

뢰해 문서요약, 리눅스용 소프트웨어, 휴대폰용 게임 및 응용, 휴대폰용

중국어 문자 인식,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 승인했다. 양

측은 현재 중국 북경 소재 '삼성조선컴퓨터SW공동개발센터 '에서 작업

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 작업은 전적으로 북한 측 인력이 맡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필요한 자금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하나비즈가 금강산국제그룹, 아사히네트워크, 그리

고 북측의 조선컴퓨터센터(KCC)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공동으로 올

하반기 중에 북한 신의주에 남북 합작 소프트웨어 단지를 건설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하나비즈는 이에 앞서 남측 기업들이 대북 투자 창구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신의주 인접 지역인 중국 단둥에 남북교역센터를 설립

하였으며 이곳에는 북측 교육생 30명과 개발인력 10명의 입주하고 있다.

이들은 김일성종합대와 김책공업종합대 등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이

선발되어 왔다. 출신대학과 기관별로 교육생들을 살펴보면 김일성대 출

신이 6명, 김책공업종합대 출신이 6명, 평성이과대 출신이 5명, 컴퓨터기

술대학 출신 5명, 평양정보센터 출신 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대와 30

대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한 뒤 각자 소속기관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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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도씩은 컴퓨터교육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쌓아온 베테

랑들로 알려져 있다. 교육생들은 금강산복사기술유한회사를 개조한 하나

센터 교육센터(5백평 규모) 건너편에 자리잡은 기숙사에서 4개월 동안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기숙사에 설치된 10개의 방을 4인 1실로 이용하

게 된다. 교육생들과는 별도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들은 평양정보센터에

서 근무해온 박사 출신들로 구성됐다. 30∼40대가 대부분인 이들은 교육

생들과는 달리 단동역에서 자동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후이여우화원

빌딩 17층에 자리잡은 하나센터 개발센터에서 3년 동안 머물며 일할 예

정이다. 이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아사히네트워크는 이미 단둥에

파견된 조선컴퓨터센터 기술진 10여명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남북한 합작 소프트웨어 단지 건설을 위해 중국 단둥에

구축된 광케이블망을 신의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북측의 민경련과 협

의하고 있다. 엘칸토의 자회사 엘사이버는 최근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인터넷 3D콘텐츠 임가공 사업을 위한 1차 합의서를 교환하고, 엘칸토가

인터넷SW 기술과 자본을, 북한 광명성총회사가 SW개발 인력을 각각

제공해 공동으로 인터넷 3D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에 따라 엘사이버는 우선 연내에 평양에 기술연구소를 설립

하고, 이를 통해 3D콘텐츠 임가공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

정이다.

나. 북한 소프트웨어의 수입

한편 북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수입하는 사

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의학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허브메디

닷컴은 북한과 일본의 합작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중국 베이징 소재

아사히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의 조선컴퓨터쎈터가 개발한 체질 분류 및

진단 체계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금빛말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른 북한의 전자 지문인식 기술

을 우리 전통 의학자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접목시켜 개발한 사상체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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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시스템이다. 또한 2000년 7월에는 하나로통신이 평양에서 민족경제협

력연합회 산하 삼천리총회사와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 1998년과 1999

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인공 지능 바둑게임 은바둑 소프트웨어 최

신 버전에 대한 인터넷 온라인 판권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 남한 소프트웨어의 수출

남한의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국내 소프

트웨어 업체들에 의해 투자차원에서 북한으로 소프트웨어를 무상 공급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체인 하우리는 북

한의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인 조선컴퓨터쎈터에 자사 백신인 바이로봇

과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밖에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큰사람컴퓨터, 나모인

터렉티브, 한글과컴퓨터 등도 대북 사업팀을 발족시키거나 SW 기증 및

교육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2. 남북 소프트웨어 산업 협력의 전망 및 문제점

가. 남북 소프트웨어 협력의 전망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현황을 <표 1- 4- 15>와 같이 분석해 보면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망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산업은 전반적인 수준이 비

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비해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북한

당국의 육성의지와 프로그람종합연구실, 평양정보쎈터, 조선콤퓨터센터

등의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 협력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북한의

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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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따라서,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은 정치경제

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며,

사업 형태 및 사업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전망은 다음과 같다.

<표 1-4- 15> 북한의 정보 통신 산업 현황

기본 인프라 추진주요기관 특 징

통신서비스 - 매우 취약 - 체신성 - 남한의 70년대 수준

소프트웨어
- 상당한 기술력 보유
- 인적 자원 풍부

- 프로그람종합연구소
- 평양정보쎈터
- 조선콤퓨터쎈터 등

- 북한당국의 대대적인
지원

- 숙련된 인력 풍부

하드웨어
- 전반적인 수준은
비교적 낮은편임

- 전자공업성
- 평양컴퓨터공장 등

- 군사용 기술은 상당
히 높은 수준임

- 숙련된 인력 풍부

인터넷 - 매우 취약
- 김일성 대학을 비롯
한 주요 대학 및

연구소

-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급

- 주요 인터넷 서버가
제3국에 위치

자료：공영일, 정보통신부문의 남북 교류 협력 발전 전망 , 통일경제, 2001.1

<표 1-4- 16> 남북 정보통신 사업 교류 전망

교류 협력 전망 사업형태 사업지역

소프트

웨어

·북한 당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

성 노력과 남한의 자본, 기술이 합
쳐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이 유망

공동 개발, 위탁

합영 합작 기업

설립

중국, 일본 등
제3국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

자료：공영일, 정보통신부문의 남북 교류 협력 발전 전망 , 통일경제, 2001.1

소프트웨어 사업은 북한 당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노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게임 및 애니메이션의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가가치가 큰 만큼 이 부문의 남북한 공동개발사업 유인이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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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교류 협력 초기에는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 북한의 소

프트웨어 개발 기관과 공동 개발, 위탁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되, 향후 김

일성종합대학, 김책공과대학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합영 합작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향후 소프트웨어 사업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는 자판 표준

안 도출, 용어 통일 등을 통해 남북한 단일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남북 소프트웨어분야 협력의 문제점

남북한의 소프트웨어분야 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기술하면 우선

북한의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남한의 적

극적인 지원 하에 양측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숙한다 해도 북한 내부에서의 수요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남한측에서 발주하는 것을 수주하여 처리하는 임가공 형태도 일정수준

이상의 수요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

출 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현

재로서는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장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한 공산권 수출을 금지하는 바세나

르(Wassenaar ) 협약과 미국 상무성 수출 제약 규정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의 소프트웨어 산업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

할 사항으로는 공동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판 배열의 표준

으로부터 통신 표준까지 고려할 사항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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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협력 방안

가. 남북 소프트웨어 산업 협력의 구체적 방안 제시

(1) 남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참조 모델, 인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IT 산업의 역량이 성숙한다 해도 북

한 내부에서의 수요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남한측에서 발주하는 것

을 수주하여 처리하는 임가공 형태도 일정수준 이상의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북의 IT 산업은 수출 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조할 만한 모델로 우리는 최근 IT 강국으로의 입지를 강

하게 구축하고 있는 인도를 들 수 있다. 인도는 최근 전세계 IT 업계에

강하게 불고 있는 불황의 여파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 인도의 여러 환경적 요소는 북한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서 인도의 IT 환경 요소와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요소를 비교,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1인당 국민소득은 515달러밖에 되지 않는 경제 후진국이다. 10

억의 인구중 구매력있는 계층은 3천만명 정도에지나지 않는다고한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S/ W 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S/ W 수출입 관세철폐, S/ W특화지역 육성 등 적극적인 S/ W 산업육성정

책을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50%정도씩성장해 왔으며수출액은 97년

에 17.5억달러, 98년 26.5억 달러수준이었으며 99년 4월부터 2000년 3월

까지의 수출은 40억 달러로서 지난해 동기대비 40% 증가하였고 이는 인

도 전체 수출의 10.5%에 이르는데, 이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가장 큰 요인으로는 첫째 값싼 인건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지 인도 엔지니어의 인건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실

력은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에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로는 인도 IT

산업의 대다수의 사업모델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는 것인데, 직접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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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진행한 각각의 작업들을 연결시

켜주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12시간의 시차를 가진 인도는 미국 기업들

이 작업을 진행하다가 조각조각 떼내어 건네준 작업을 메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인도 IT 산업 생산량 60%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

는데 이로 인해 인도의 IT 산업은 상당히 대외 의존적이라는 특성을 가

진다. 셋째로는 대외 마케팅 능력을 들 수 있다. 이점에 있어서 인도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점과 우수 인력들의 상당수가 미국의 학계,

산업계에 분포한다는 점이 상당한 이점을 차지한다. 또한 인도는 미국

소프트산업협회가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등급 SEI- CMM의 최고 단

계인 레벨 5를 획득한 전세계 기업 23개 중 15개가 인도의 방갈로르에

몰려 있다.

이와 같이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을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는데 여

러 제반 여건에 있어서 북한과 상이하다고 볼 수 도 있으나 기본적인 부

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남한의 기

술력과 마케팅 능력 등을 기반으로 북한의 IT 역량을 발전시킨다면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2) 남북 소프트웨어 협력과 첨단 기술, CB D 와 UML

현재 IT 분야에는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그러한 것

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CBD와 UML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주목 받

는 이유로는 소프트웨어의 거대화, 복잡도의 증가, 생산성의 증대와 IT

산업의 성숙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남북 IT경협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우선 CBD는 컴포넌트 기반 개발방법론을 지칭하는 것

으로써, 컴포넌트라는 것은 개별 특성을 가진 소프트웨어 모듈을 말하는

데, 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존의 방법대로 전체를 모두 개발하

는 것이 아닌 사전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모듈을 조립해서 전체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컴포넌트의 개발자와 사용자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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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질 수 있고, 때문에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를 사고 팔 수 있는 컴포넌

트 마켓이 존재한다. 이러한 컴포넌트의 특성과 실제 기업이나 시장 요

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북한의 특징을 고려하면 남한에서 시장의 요구

사항에 따라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이를 북한에서 제작하여 다시 남한에

서 이것을 판매하는 임가공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로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시

스템 구현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델링 언어로서 객체 관련 표준화기

구인 OMG에서 1997년 11월 객체모델링 기술(OMT ; Object Modeling

T echnique), OOSE 방법론 등을 연합하여 만든 통합 모델링 언어로 객

체 지향적 분석·설계 방법론의 표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구 분

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등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발자 간의

의사 소통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모델링에 대한 표현력이 강하고

비교적 모순이 적은 논리적인 표기법(nation )을 가진 언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개발자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며 생략되거나 불일치되는

모델링 구조에 대한 지적도 용이하고, 개발하려는 시스템 규모에 상관없

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UML이 본 논의에서 중요한 이유는 앞서 컴포넌

트를 통한 남북 IT 경협 방안에 있어서 남북간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상

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UML은 국제 표준으

로 지정된 것으로서 IT 분야에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간의 공통 언어인데 이는 남북간의 IT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

에서 야기될 혼란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책적 시사점

컴퓨터 보급의 확산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는 기존 국경과 시간의 제

약을 뛰어넘게 함으로써 세계화, 개방화의 파고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

다. 이러한 정보화의 엄청난 영향력은 남북 간의 협력에 있어서도 핵심

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남북 간의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중장기

적으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으로써 전자 및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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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지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선적으로 주

목받고 있다.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정보산업의 핵심적 자리매

김과 함께 강력한 정보산업 육성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남북의 정보산업

협력은 필수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

한의 정보통신 관련 구체적 방안의 미비, 기술도입 난관, 체제의 특이성

등으로 진행은 순조롭지만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남북협력과 북

한경제의 활성화 등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북한

의 적극적 육성 의지와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긍정적

인 분야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인 협력, 발

전 방안을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모색해야 한다.

제５절 표준분야 추진전략

1. 필요성 및 배경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

북간에는 다양한 경제교류와 협력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교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여기

에는 반세기 이상의 단절 뒤에 찾아온 화해라는 민족사적인 의의와 더불

어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공존공영의 경제개발을 추

구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남북의 협력

은 하지만 단지 민족 내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보다 여기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갈 보다 큰 지역협력의 틀에서 바라볼 때 미래를 향한 바람직

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 3성,

몽고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경제개발의 잠재

력을 보유한 지역의 개발에 한반도가 소임을 담당할 수 있는 준비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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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북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5)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개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하부구조 구축에서부터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부구조라 함은 통신, 금융, 도로, 항만 등 가시적인 사회간접자본

과 더불어 기술적 측면의 인프라도 포함한다. 국가표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공적인 경제개발과 교류의 기술적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인 인

프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KEDO 등 개발사업

의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국제 수준의 측정표준 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

한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협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무역의 기술적 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

이 전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표

준의 국제적 인정이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 거래

의 대상이 되는 산업생산품에 적용되는 교정과 시험 절차를 투명하고 간

결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흐름을 보다 신속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다.

오랜 단절로 인하여 남북은 사회, 문화적 체제에서 상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름은 앞으로의 각종 교류와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먼저 슬기롭게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남북 국가표준협력에

서도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민족사적

인 당위성과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인식 하에서 국가표준 분야에

서 남북이 협력해야 할 것들은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실현의 방안 모색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위

한 노력을 인내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남북 표준협력 사전조사연구 (I), 200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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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내용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협력은 남북간 당사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

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산업생산 설비

를 갖출 남한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국제 수준의 측정표준 서비스를 제공

하여 북한에서의 생산품이 남북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이 국가표

준에 대한 상호인정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표준의 선진화와 국제인정을

획득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제화 성취에 기여하는 데에 궁극적인 협

력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국가표준 분야에서 남

북이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며, 여

기에는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나 KEDO의 경

수로 및 나진·선봉지구 등을 고려하여 지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표준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에 측정표준센터를 남북이 공

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협력과 국제협력 활동이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남과 북의 국가표준이 함께 국제적인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가. 국가표준기관간 협력

한국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과 북한의

경우 과학원 산하의 조선중앙품질및계량과학연구소(Central In stitute for

Quality and Metrology : CIQM )가 각각 남북을 대표하는 국가표준기관

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평양(CIQM )과 대전(KRISS )에 위치하

고 있는 두 기관은 하지만 남북의 국가표준 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즉 북한의 경우 CIQM이 측정표준을 비

롯한 품질관리 및 성문표준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KRISS

는 국가표준 분야에서도 가장 과학기술적 기반이 되는 측정과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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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중심 기능으로 한다. 하지만 성문표준 (산업규격)이나 품질인증

활동이 과학기술적인 측정표준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이 남

북의 국가표준 분야 협력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표준

분야에서 두 기관의 기술적 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

시 말하면, 북한의 CIQM은 약 100개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수준에서도 질량, 소재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2차 표준기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KRISS의 경우 현재 약 170개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여 산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요구되는 국가표준 보급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 산하 전문분야별 9개

자문위원회의 정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그 기술적 능력에 대한 국

제적 인정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두 기관의 특성과 수준의 차이를 감안할 때 두 기관간의 협력

은 북한의 CIQM에 대한 KRISS의 지원형태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통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경제개발의 표준서비스 기반 구축에 요구되

는 협력활동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1) 국가표준의 상호비교

국가측정표준은 기관간 및 국제적 비교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소급성

(traceability )를 확보하게 된다. 보유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이 국제적으

로 수용될 수 있는 불확도를 유지할 때 자국에서 보급되어 산업생산 활

동에 적용되는 측정과 시험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국가측정표준의 비교활동을 통하여 측정표준의 남북간 상호인정

체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문표준 (규격) 및 품질체계

등 국가표준 전반에 대한 남북의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이는 곧 남북의

경제교류 활동으로 생산 유통될 각종 산업생산품이 남북은 물론 국제적

으로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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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표준의 공동개발

북한의 국가표준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으

로는 공동개발이라는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는 국가표준 분야에서 남측의 지원에 의한 형태의 남북협력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 표준에 대한 인적 및 정보교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은 여러 면에서 이질성을 보이고 있으

며 특히 과학기술에 관한 용어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나고 있다. 인적교류와 정보교류는 상대의 현재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고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할

가장 일차적인 관건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기술적 수준과 여건을 고려

할 때 KRISS 전문가에 의한 북한의 측정인력교육도 기관간 협력 활동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KRISS의 경우 1983년부터 연례 행사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표준제도 워크샵을 통하여 이미 개도국 측정전문가

들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이 분야의 경험을 충분히 축

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표준 유지에 어려움을 당하여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가표

준기관에 의뢰하여 국가측정표준을 교정 받는 형식으로 국가표준의 소

급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측정표준에 대한

교정서비스 활동도 남북 국가표준기관간 협력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

을 것이다.

나. 측정표준센터 설립 협력

북한이 조선중앙품질및계량과학연구소(CIQM )라는 국가표준기관을 유

지하고있으나그보유기술력과장비를감안할때북한에진출할것으로

예상되는 수 백 개의 남한 산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요구되는 국제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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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측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국가

표준 능력을 일정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우선 고

려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 나진선봉지구, KEDO의 경수로가 건설되고 있는 신포

지구 등에서 정밀측정표준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다.

CIQM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 의하여 북한의 국가표준 능력 향상을 기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국가표준 이 상호인정을 확립하고 또한 국가표준

체계 또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남북 국가표준 기관의

통합은 현 단계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또한 그 방식에 대해

서도 여러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앞선 완충단계의

역할을 하면서 북한에서의 산업생산활동과 KEDO에 의한 경수로의 안

전성 확보 등을 위해 측정표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정표준센터

(Metrology Center )를 적절한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

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과 운영을 위한 방안 수립과 재

원의 확보 등을 위해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남

측의 인적, 물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며 기타 외국의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타진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

(1) 측정표준센터의 기능

아직은 미진한 단계에 있으나 개성공단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단

에서의 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측정표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지

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차츰 고정밀 제조 단계로 진전될

북한지역에서의 생산활동과 생산품의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측정표준 서비스의 기반이 필히 요구된다. 하

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국가표준 능력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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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표준센터의 설립이다. 뿐만 아니라 측정표준센터는 KEDO에 의해 건

설 중인 경수로가 가동될 단계에 이르러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정밀제어장비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북한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북

한의 측정표준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

고 KEDO는 현재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어 측정표준센터의 설립은 이에

대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표준센터는 북한 지역에서 활

동할 측정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

울러 동북아 지역의 경제개발에 대비한 지역개발의 측정표준 기반 확립

의 전진기지로서 국제협력의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

은 측정표준센터가 담당해야 할 기능을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4- 17> 측정표준센터의 기능

구 분 비 율 비 고

교정 및 시험서비스 60 %

연구개발 기능 배제
교육훈련 20 %

기술자문 10 %

국제기술교류 10 %

측정표준센터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KRISS가 국제수준의 측정표준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

며, 또한 북한의 CIQM도 부분적이기는 하나 특정 분야의 능력은 국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는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2) 측정표준센터의 입지

이상과 같은 기능을 가질 측정표준센터를 북한 지역 내 다수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가능한 국제수준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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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인 표준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유한 표준센터는 하나로 하며 필요시

에는 한국에서나 기타 국가에서와 같이 소수 분야별 교정이나 시험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측정표준센터의 입지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성공단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후보지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이 개방지구

로 추진하다 보류되고 있는 나진선봉 지구의 경우도 장기적 관점에서 고

려할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지리적으로 개성지역보다는 KEDO에

대한 지원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러시아 극동과 두만강유

역 개발사업(T RADP : T 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 및 동

북아지역 경제개발에 요구될 측정표준의 하부구조 제공이라는 보다 장

기적 관점에서는 개성지역보다 국익 창출에 유리한 입지로 볼 수도 있

다. 표준센터의 입지는 남북 국가표준기관 협력의 단계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의 산업분야 협력의 단계적 발전 추이를 고려하면서 또한

주변국의 여건 변화 등을 거시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부분이다.

(3 ) 측정표준 센터의 투자규모

기본적으로 북한 지역 내 산업생산 현장에서 요구될 정밀측정장비의

교정과 표준기준물에 의한 시험 서비스를 주기능으로 하며, 교육훈련 등

의 기능을 아울러 수행할 측정표준센터의 설립 단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투자규모는 전년도 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표 1- 4- 18> 측정표준센터 투자규모

단 계 금 액 비 고

조사, 설립단계 250억(5년간) 건설비, 장비도입비 포함

운영단계 10∼30억/연 상주인원에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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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및 국제활동 공동참여

국가표준은한나라안에서의가치만으로는그존재의당위성을인정받

을수없다.그것은각종제품과용역의국제교류가없이는국가의경제적

발전을 유지, 강화할 수없는 오늘의 국제경제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한국가에서의 생산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시대가 아닌 이상 한 나

라의국가표준은반드시 국제표준에대한일정범위의소급성을유지하여

야 한다. 따라서 국가표준은 어느 과학기술 분야에서보다도 경쟁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조화와 일치를 제일의 존재가치로 삼는다. 국가측정

표준의 국제적일치 체계를 확립은오늘날 측정표준 분야의국제적 제1의

현안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도량형위원회(CIPM)의 주도로 1999년 10월에

는 Global MRA가 채택되었고, 2001년 10월 현재 미터협약 회원 47개국

국가표준기관 대표와 2개 국제기구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MRA를 실현

하는 기술적 방안으로서는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Key comparisons :

KC)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약 300여 개 분야에서 선정되어 있는 KC 활

동은지역별로수행되며그결과에대한엄밀한검토를거쳐각참여국표

준기관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연계한 값으로 산출하여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있도록공개하게된다.여기에서능력을인정받지못할경우그표준기

관으로부터 국가표준을 보급 받는 산업체의 생산품은 그 어느 것도 국제

적으로 교류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산업생산 활동이 국제적

으로 인정받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따라서 북한이 국가표준 분야에서 지역 및 국제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및태평양지역에서는 APMP(Asia-Pacific Metrology Programme)

라는측정표준 분야의 지역협력기구가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KRISS를 포함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22개 국가표준기관이 정회원

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미터협약 회원국이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

고 있으며 APMP에는 극히 최근인 2001년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남

북 국가표준기관이 APMP라는 지역협력의틀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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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 CIQM과 KRISS가

함께 APMP라는지역협력기구 회원으로 활동에참여할 경우회원기관으

로서의 기관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틀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활용하여북한의국제활동참여를도울수있는가하는문제가계

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3. 추진방안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협력은 남북간 당사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

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산업생산 설비

를 갖출 남한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국제 수준의 측정표준 서비스를 제공

하여 북한에서의 생산품이 남북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이 국가표

준에 대한 상호인정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표준의 선진화와 국제인정을

획득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제화 성취에 기여하는 데에 궁극적인 협

력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국가표준 분야에서 남

북이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지속되는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과 다양한 분야

에서의 효율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 남북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대북 식량차관 등 남북 당

국간 합의에 의한 사업들은 진척이 느린 가운데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

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차원의 대북 비즈니스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북한의 경제난과 더불어 대

외 교역에 필요한 북한의 각종 제도와 기반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한국 민간기업의 대

북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기술 (IT )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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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표준 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 성사의 관건은 북한의 긍정적 의지

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 여기에는 정부부처도 동의하는 상황이다. 사업의

성사를 위해 조급한 시도는 금물이며 이번 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방안을

활용하여 끈기 있게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즉 지역협력기구와 국제

기구 활동에 공동참여를 통하여 상호 접촉과 교류의 폭을 확대해 가면서

표준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북한측이 깊이 인식하고 그 인식의 바탕에서

북한의 CIQM이 KRISS와의 협력에 스스로 나아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안으로 판단된다. 부대조건을 수반하는 북한의 왜

곡된 대남 협력 정책을 국가표준 분야 협력사업에서는 근원적으로 배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측정표준센터 설립에 적지 않은 규모의 투

자가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대조건까지 수용하면서 표준협

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 이는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

의 진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북한의 자

발적 협력의사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

석된다. 이는 정보기술 (IT )과 같은 북한의 강점분야 및 경제난 해소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선별적으로 협력을 수용하고 있는 북한

의 태도로 보아 비가시적인 국가표준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측이 단시일 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

한다.

그러면서도 APMP와 BIPM라는 지역기구와 국제지구를 통하여 현재

확보된 남북 표준기관간 직간접 교신 경로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외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과학기

술분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의 합의를 기대하는 것이 현재로서 적절한

사업추진 방안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측의 협력 의향서를 확보

하여 정부 재원에 의하여 예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이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남북의 표준기관을 서로 오가는 인적교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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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광복절이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 창립기념 행사에 북한 대표를 초청하는 방안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연례 실시되는 국가표준제도 워크샵에 북한 CIQM의 전문가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양 기관간 사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에 관계 부처의 적극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한 향후 남북 국가표준 협력의 추진 방안

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7> 남북 국가표준 협력 추진방안

4. 남북 국가표준 협력 관련 북한의 동향

경제난 극복에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북한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야

에서 선별적으로 남북 협력에 임하고 있는 북한의 자세는 단시일에 파격

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표준 분야의 남북협력 실현을 위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직간접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협

력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북한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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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EDO협상 과정에서의 북한의 요구

현재 북한의 신포지구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KEDO에 의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경수로의 운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

밀측정장비의 교정을 위한 설비를 함께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경수로의 건설 후에도 이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측정 및 교정 시설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함과 아울러, 외부로부

터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음을 의미한다. KEDO에 중요

한 기여자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깊이 유의하여

향후 전개될 북한의 경수로 운전 인력양성 및 운전시설 투입 과정에서

측정표준 분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할 것이 요망된다.

나. 측정표준 센터 설립의 요구

유럽 국가들 중에서 북한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은 바로 독일이다. 최근 북한과 공식 수교한 독일은 수교 이전에도 상공

회의소를 비롯한 독일의 민간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여 오래 전부터 북

한과의 경제교류를 도모하여 왔다. 한국과 북한에 동시에 진출하고 있는

독일의 기업체를 통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국가표준기관으로부터 독

일 측에 대하여 측정표준센터(Metrology Center )의 북한 내 설치를 위해

독일 혹은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

로 국가적 의무에 해당하고 직접적이며 단기적인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측정표준 분야에 직접적 이해가 없는 외국의 민간기업이 북한을 위

해 투자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는 남북이 정부 차원에서 합의하여 협

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대상이다. 물론,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이어

서 재원 확보에 관련국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 등을 치밀하게 강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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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협력기구 가입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측정표준 협력기구인 APMP에 가입한

것이 채 1년에 되지 않은 상태이나 미터협약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전혀

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것에 비하면 국가표준 분야의 국제활동에 대한 북

한의 자세가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표준과학연구원과 관련 정부부처는 이러한 지역협력 활동에 남북의 국

가표준기관이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국가표준 분

야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남북한 국가표준 협력의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정책적 시사점

이와 같은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 협력이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어 순조

롭게 진행된다면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경제교류와 협력

활동에 과학기술적 신뢰의 바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

대할 수 있는 단기적, 장기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4- 19> 남북 국가표준 협력의 기대효과6)

서해안 공단 등 북한 진출 민간기업의 생산 제품에 측정의 국제적 소급성 지원

북한의 생산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통한 경제개발 지원

남북표준 통일의 교두보 확보

표준센터 기능확대를 통한 극동지역 경제개발 및 과학기술 교류의 활성화

북한의 국가표준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서 보유하고 있는 표

준기의 정확도는 우리의 2차 교정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측정표준의 확립 분야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약 100개 분야에 머

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게서,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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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 있고 확보된 표준기와 측정장비에 대한 국제적 인정도 결여된 상태

이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이는 국가표준 분야 연구개발에 투

자를 기대할 수 없는 북한의 오랜 경제난과 이로 인한 국제표준활동의

결여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랜 분단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체제

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표준에서도 남북은 이질적 형태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가 대부분 그러하듯 정부가 국가표준 활동을 관리

하는 통제형 체제로서 국가측정표준기관인 조선중앙품질 및 계량과학연

구소가 국가표준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측정표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산업표준(규격)과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은 국

가기관인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를 중심으로 각부처

에 분산되어 주관하고 있다. 산업표준의 경우에도 남북이 일치하는 부문

은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표준에 대한 국제적 인정은

최대의 과제이므로 북한 국가표준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국

가표준의 국제적 인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한의 어떠한 산업생산품도

세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북한경제 활

성화와 직접 관련된다.

이와 같이 표준기, 정확도, 확립분야의 낙후라는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그나마 국제적 인정 확보 미비라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북한

의 국가표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 것이 북한의 국가표준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표준이라는 하부구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KEDO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경제교류 등 각종 대북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처방으로는 막

대한 시간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협력이

시급히 필요한 것은 이런 현실적 문제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북한의 국가표준기관인 조선중앙품질및계량과학연

구소의 국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당장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분야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북한의

대남협력정책이 조만간에 급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

로 인내력을 가지고 국가표준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접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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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사업의 구체화 등 내부적으로 꾸준한 준비가 요청된다.

여기에는 국가표준 기관과 정부가 인식을 함께 하고 남북이 함께 동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에 필요한 재정적, 정책적, 행정적 지원

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제６절 기계분야 추진전략

1. 필요성 및 배경

1980년대 말 남북한의 물자교류가 허용되면서 시작된 남북한간의 교

류협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그 정점을 이루었다. 그

동안의 남북교류는 주로 물자의 교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90년

대 초에 비하면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다. 10여 년이 지난 시점

에서 지난 기간의 교역현황을 돌이켜 보면 초창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면이 있기는 하다. 교역의 분야가 아직 섬유류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머무르고 있으며, 단순가공형, 위탁가공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북한물자의 남한으로의 반입이라는 일방형 교역으로 극심한 불균

형을 이루고 있으며, 아직 초보적인 투자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역규모나 성장속도가 미진하나마 3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비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남북한간의 체

육·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일 팀 구성에 대한 논의

도 계속되고 있다. 각종 문화행사도 거행된 바 있다. 과학기술교류에 있

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농업과학분야에서는 인공씨감자, 슈퍼 옥수

수 등 이미 실질적인 협력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등 제 3국을 매

개로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는 국제학회 등이 속속 개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가 냉각되기 시작하였고 남북관계도 다소 주춤하는 기색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그동안에도 계속 경색되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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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되어 왔다. 최근의 추세가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다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리고 아직 전반적으로는 남북화해와 교류의 확대라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

리는 계속되는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간의 교류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

은 아니었다. 이제 과학기술계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

분업과 협업의 이익, 그리고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 등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분야도 이제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한 부분

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서도 남

북협력문제가 주요한 의제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한다.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남북한간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양자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와 상호보완효과가 매우 높은 분

야이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전략적으로 자체개발력의 확보에 중점을 두

어 온 결과로 기초연구개발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남한의 제품개발,

응용화 기술과 결합하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

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현장에서의 애로기술 및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술을 확보수단으로서 남한이 필요하며, 남한은 우수한 기초연구 협력

자로서 북한을 파트너로 상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분

야는 남북한간에 주요 부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분야이고 남북교류 활

성화의 선도적 분야가 될 수 있다. 남한은 그동안 개도국으로서 선진기

술 추격전략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

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은 단순한 통일을 위한

원조나 교류차원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감정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우리와 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파트너

로서 북한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전략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아

야 한다.

167



기계분야는 모든 산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자본재를 만드는 분야로서

국가 산업발전전략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며, 군수산업과 직결된 산업으

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다. 북한에

서도 중공업육성과 군사·경제 병진전략을 경제발전의 기조로 삼아오면

서 기계산업을 전략적으로 중점 육성해 왔다. 남한에서도 산업화 초기부

터 중공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기계산업육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또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산업 중의 하나로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술혁신의 성격 상 신생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계

산업은 범용제품의 대량생산형이기보다는 소규모 다품종의 주문생산방

식의 제품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점, 주문생산방

식이라는 점 등 기계산업의 특성은 남북한간 기술협력의 우선대상으로

자리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산업은 모든 기술혁신의 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혁신의 실현체로서 기계관련 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다른 산업기술의 발전을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반기술 중의 하

나이다. 모든 산업의 생산재로서 생산성의 향상이나, 품질의 개선을 위해

서는 기계기술의 발전이 관건이 된다. 또한 기계분야는 환경, 교통, 의료,

농업생산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기계분야에 대한 양자간

공통의 기반이 없이는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 교류에 장애로 작용하게 된

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기계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북한에서는 4대 최우선육성산업인 전력, 석탄, 철도,

철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들 산업생산활동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설비를 개발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계산업의 특성상

남북한간에 과학기술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2. 추진방안

기계분야는 북한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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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 전

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최근 전자, 통신, 생명 분야 등 신생첨단산업 분야

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산업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결국 기

계기술의 협력이 없이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협력

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계분야에 있어

서 양자간 공통분모를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기계산업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지만 장기간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폭넓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더구나 기계산업은 수요자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며 각

기계에 따라 기술과 기능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

기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 내 직접투자를 통한 기

계완제품생산과 수출보다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시키고, 기술협력 및 인

력교류를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공통기반을 갖추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적으로는 남북한간에 산업 내 분업이 일부 분야에

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일부 금형이나 주물분야에

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투자진출이 검토되고 있다. 베어링 등

일부 범용부품, 공작기계, 농업용 기계, 광산건설기계, 철도차량 등의 일

부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부 범용부품 등을 북한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적으로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나

공작기계, 농업용 기계, 건설광산용 기계, 전기기관차 등과 관련한 기술

은 북한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분야의 남북한

기술협력은 추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산업재배치 차원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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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희천공작기계공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모란봉공작기계공

장 등 대규모 기계공장을 현대화하고, 남한의 기계산업과 결합시키는 노

력이 요구된다.

남북한간 자동차산업의 발전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남한의 생산

능력이 막대하여 단기적으로는 남북한간에 자동차산업의 경제협력의 여

지는 그리 크지 않다. 특히 북한의 자동차산업이 낙후되어 있는데다가

자동차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동차생산은 북한지역 내에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생산

을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부품은 전반적으로 제조원가 가운데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가 사업기간이 짧고 소요

자금이 적게들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투자협력이 어느 정도 활발해지는

단계에 적기조달방식이 아닌 부품 가운데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

서 단순 집약적인 부품 즉, 전장품, 요소부품(와셔류, 리베트 등), 단순 프

레스가공부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

으로는 설비의 북한 내 이전 등을 통한 트럭 등 상용완성차 조립단계에

서 출발하여 부품국산화 단계를 거쳐 승용차 조립생산단계를 거치는 경

협전략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상당수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기자재의 상당부분

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수준 역시 떨어지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남한은 건조능력이 세계적이며 기술 역시 상당

히 축적되어 있지만 입지부족, 임금상승, 환경오염에 따른 기업활동의 애

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남한이 기자재와 기술을 공급하고 북

한이 노동력과 입지를 제공하는 형태의 남북 간 협력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 분야에서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노동집약적이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공장건설기간도 1년 내외로 짧은 선박해체부

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박해체부문은 선박이 많이

몰리며, 고철을 소비하는 철강산업과 선박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조선

산업이 동시에 발달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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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에 비해 북한지역이 지

리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저렴한 인

력을 활용하여 해체된 선박부품을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고철을 해외로

부터 수입하고 있는 남한도 상당한 경제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북한측도 유휴노동력의 활용,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건조기술의 습

득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선주들이 북한

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후선박을 해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박수리 및 개조부문은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룰 경우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선박해체부문에서의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선산업 중에서 높은 기술과 자본

이 요구되는 건조분야의 경우 북한의 기술수준이 떨어져 남북 조선소간

협력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조선산업에 필수적

인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인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북한지역을 활용하여

건조는 남한에서 수리와 해체는 북한에서 진행시키는 분업방안이 바람

직할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양 정부간의 공식적인 협력협정이나 교류에 대한

합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본격적인 교류를 위한 민간 차

원에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과 앞날을 대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일 것이

다. 현재로서는 남북한 상호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류협력에 대

한 필요성과 가능분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상호교류를

확대하면서 상호이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에

서 기계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인 인적, 학술적 교류를 증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시행되는 각종 국제학술대회에 북한인

사들이 초청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국제학술대회에 남한측 연구원

들의적극적인참여와 접촉이 필요하다.예를들어중국연변에 있는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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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대학에서 매년 실시하는 YUST Symposium on the Industrial

T echnology에는 북한의 과학기술자들도 다수 초청되고 있어, 이러한 심

포지엄에의 정기적 참석 등을 통한 북한 인사와의 접촉과 정보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남북한간의 기계분야 기술인력의 교류와 접촉을 확

대시키는 방안으로서 현재의 한·러, 한·중 과학기술인력교류사업 등에

북한과학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족 또는

조총련계 동포과학자들이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들이

관련되는 정보를 확보하여 배포해주는 시스템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조총련 산하의 과학기술협회를적극 활용하여 서방선진기술

의 도입창구로활용하고 있으며, 이 기구가남북한간의 인력교류및 정보

교환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또한 UNESCO, UNIDO,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 시행하는 순수

학술적인 면에서의 교류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저명한 과학기

술자 초청 학술발표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양자간의 현황과 기술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의 하나는 양자의 학술관련

저널 등을 교환하는 방법일 것이다. 북한의 기계분야 관련 저널 등은 북

한의 기술수준과 관심분야 등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할 것

이다. 이러한 자료가 양국 간에 직접적으로 교환되는데 문제가 있을 경

우 중국이나 일본 등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양국 간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공동연구의 추진방법은 제 3국을 매개로 하는 방법과 아니면 북한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계분야에서

남북한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제 1그룹은 북한의 소위 4대 주력산업(전력, 석탄, 금속,

철도)과 직결되는 기술분야로서 발전기, 터빈, 보일러 등 발전과 관련된

기계기술 등과 채탄기, 굴진기 등 광산관련 기계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

분야는 북한으로서도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남한에서

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양자간의 협력방안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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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다음 그룹으로는 식량, 에너지 등

북한에서 현재 시급해 하는 분야의 기술들을 들 수 있다. 각종 농기계,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들에서 양자간에 많은 공동연구과제들이 추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3그룹으로는 북한이 확보하고 있다고 여겨

지는 기술분야로서 남한에 유용한 기술분야들을 들 수 있다. 일반기계의

설계기술, 수학적 모델링, NC기계의 소프트웨어부분 등은 북한에서 상

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남한의 기계제작,

생산기술과 연계되어질 경우 양자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좋은

공동연구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다음 그룹으로 공장

의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기술들을 들 수 있다. 제조공정의 자동화와 관

련된 기술이나 제어이론, 유공압장비 등은 북한에서도 공동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분야는 남북한간에 많은 관심이 집중

되는 분야이고, 공동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은 분야

이다. 그러나 기계분야는 민간의 산업육성에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방부문에도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많은 분야이

기도 하다. 위에서 논의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조심

스럽게 검토되고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바세르나르체

제의 규정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과의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 초기에 가시적인 성

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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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목표

2000년 6월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남북한간의 다른 분야와 함께 과

학기술분야의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당국이 개방의 움

직임을 보이고 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에서 과학기술분야

의 협력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한간의 과

학기술협력이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되며, 이는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이다.

<그림 1- 5- 1>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단계별 목표

여기에서 단기적 협력은 현재의 시점은 물론 앞으로 2년 내에 추진할

수 있고 추진할 당위성이 있는 협력사업을 의미하며, 중기적 협력은 앞

으로 3∼5년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협력사업을 의미하며, 장기적 협

력은 앞으로 6년 이후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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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간에 따른 단계적 구분

은 임의적인 것이며 각각의 협력사업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간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의

구분은 협력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른 협력의 주안점을 도출

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성공가능성을 크게 제고하고 부

족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

기술협력의 단계적 구분은 협력의 목표, 협력방향, 추진전략, 구체적 협

력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기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인 관

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과제는 남

북한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 협력이 가능하고 남북한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

이다. 즉,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을 심층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

한 과학기술계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쌍방의 과학

기술 수준 및 과학기술체제에 관한 이해를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남한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

기술경쟁력 보완하며, 북한은 실생활에 밀접한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침

체된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은 북한의 국가혁신체

제, 즉 과학기술 하부구조(공공연구기관, 대학, 산업연구기관)의 현대화

를 도모하고, 보완성 및 미래지향성의 관점에서 남한의 국가혁신체제의

세련화를 가져오며, 양자간의 협력활성화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통합

을 효율적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 과학기

술체제의 구조개선의 문제로서 양측의 국가혁신체제의 장단점을 인지하

고 구조를 개선함으로서 북한의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현대화하고 통일

을 대비한 화학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과학기술

공동체 의 구축 및운용을 목표로 하여야할 것이다. 이를위한 구체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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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제로는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상호간 연구소 분원, 벤처창업센터, 기술이전센터 등의 설립을 추

진하고, 남북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남북한 과학기술자의 참가를 허용함

으로써,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

회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 과학기술공동

체 는 통일이 완성되었을 시 통일한국의 통합국가혁신체제 (integrated

national innovation sy stem )의 구축 및 운용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제２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방향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그동안 단절되어 왔던 서로 다른 국가혁신체

제 및 구성요소들간의 협력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국가혁신체제

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합리적인 원칙 내지 방향이

없으면 과학기술협력에서의 소기의 효과를 달성화기 어려울 것이며, 과

학기술협력의 궁극적인 목표인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의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및 통합에 있어서 과도

하게 경제논리에 따라 단순한 내부적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협력의 효

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과학기술협력 그 자체를 단절

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과학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단순한 내부적 효율성 증대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여러 측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문헌연구 및 실증연구를 바탕

으로 이 글에서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신뢰성,

형평성, 보완성, 미래지향성, 효율성 등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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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성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반세기 이상 단절되어 온 남북한 국가혁신체

제간의 협력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체제에 대해 충분

한 지식이 없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 국가혁신체제 및 구성요소들간의 신뢰를 창출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뢰성의 원칙은 남북한 협력

의 초기단계에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활동 및 기술혁신활동

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적 학습활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과학기술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데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뢰성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과학기술협력이 추진될 때 남

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통일한국의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뢰성은 비단 남북한의 국

가혁신체제 및 구성요소들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되는 협력사업들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성을 의미하기도 한

다.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에는 다양한 사업 및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사업들 중 협력의 성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업들

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신뢰성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협력사업은 거대한 사업으로 추

진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부터 상호간의 신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

규모이지만 효과가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북한 과학기술자들의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

한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들은 체제와 이념을 넘어 공통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를 매우 빠르게 구축할 수 있

을 것이며, 이 같은 신뢰관계는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은 남한과 북한의 국가혁신체제 및 구성요소들간의 신뢰가 충분히 구축

되어 있지 않지만 과학기술협력이 진행되면서 상호간에 신뢰는 점점 구

축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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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성

이미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남북한의 두 국가혁신체제가 과학기

술협력에 있어서 너무 가시적인 성과, 즉 후술할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외부성(externality )으로 인해 협력사업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소규모의 시스템이 아닌 서로 이질적인 거대한 국가혁

신체제간의 협력이기 때문에 외부성이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외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형평성 또는 공

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형평성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을

포괄한다.

첫째, 기회균등의 문제로서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전술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국가혁신체제 및 구성요소들이 과학기술협력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과학기

술수준의 차이나 시장원리에 익숙하지 않은 과학기술활동으로 인하여

어느 협력 당사자들이 과학기술협력사업에서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세

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활동에도 효율성에 입각

한 경쟁의 원리는 북한의 기술혁신주체들에게는 익숙지 않을 것이다. 이

에 따라, 형평성의 입장에서 과학기술협력 사업에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구성주체들 및 과학기술자에게는 남한지역의 혁신주체들 보다 동등한

혹은 가능한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협력활동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아무

리 많은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사업들이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선택의 자

유가 제한되어 있다면 부정적인 외부성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북한의

연구개발주체들은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에 익숙하여 과학기술

활동 및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들은 연구개발능력의 열위로 인해 스스로 참가를 꺼리기도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은 과학기술체제와 과학기술정책의 현황, 참

여가능한 협력 프로그램 등에 관한 안내자료 등을 발간하여 남북한의 연

구개발주체들이 과학기술협력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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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형평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북한지역 혁신주체들의 비

협조와 반발로써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며 장

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순조롭고 진정한 통합이 어렵게 될 것

이다.

3. 보완성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협력 당사자가 되는 남북한 국가혁신체제와

구성요소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이상적

이다. 보완성에 입각한 과학기술협력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먼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의 국가혁신체제의 장단점

을 파악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즘과 같

이 급변하는 기술·경제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국가혁신

체제라도 모든 기술분야 혹은 어느 핵심기술의 모든 혁신주기에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상대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남북

한의 과학기술체제에도 해당된다. 북한의 과학기술체제가 아무리 효율성

이 낮다 해도 정밀한 감사를 통해 장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점을 파악하여 남한의 부족한 분야 및 측면을 보강한다면 더욱 완성된

국가혁신체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보완성의 두 번째의 측면은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선

구적 역할과 시장기능간의 효과적인 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주도적으로 개입

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정부의 과도한 직접개입은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기능을 도입시켜 정부주도적 과학기술협력의 실패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협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제도적

으로 만들어져, 이 기구에 의해 시장기능에 맡길 부분과 정부가 개입할

부분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기능에 맡길 부분은 남북한의 혁신주

179



체들의 연구시장(research market )의 개념 하에 혁신주체들의 독자적인

판단과 전략을 통해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

부가 개입하여 활성화할 과학기술협력의 분야에도 남북한의 혁신주체들

로 하여금 협력사업에의 진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쟁의 원리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미래지향성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의 통일한국의 미래발전

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협력의 미래지향성은 과학기

술협력이 단순히 현상적인 협력관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는 남한과 북한의 과학기술체제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바탕으

로 통일이 완성될 경우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의 순조로운 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남북한간의 합리적인 과학기술협력은 과학기술통

합의 비용 및 부작용을 극소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남북과학기술공동체

의 구축 및 더 나아가 통일한국의 통합국가혁신체제(integrated national

innovation sy stem )의 구축을 가져올 것이다. 이 점에서 남북한 과학기

술협력의 연장선상에 과학기술통합이 존재하는 것이며, 좀더 강력히 표

현하면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은 과학기술통합과 분리되어 추진되어

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지향성의 원칙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하면 국가혁신

체제의 목표가 기존의 경제성 위주의 목표에서, 환경친화성, 사회친화성,

국제적 친화성과 같은 새로운 목표함수를 포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는 과학기술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학

기술정책의 목표를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맞추고 있었다. 그 결과 과학기

술활동에 있어서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여 지역 간, 국가 간 갈등을 야기

시켜 왔다.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는 기존 시스템의 관행 및 자원 부족 등

의 이유로 새로운 목표함수의 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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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에서는 이 같은 포괄적이고 삶의 질을 지향하는 정책목표들이

구체적인 협력과제에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과학기술통합은 남북한 국가혁신체제에 전례

없는 큰 자극으로서 통합시스템 및 내부 구성요소들의 전면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이런 미래지향적인 목표들

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효율성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효율성은 과학기술협력에 따른 문제점

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활동, 개발된 연구개발 결과 및 기술의

광범위한 확산을 통해 남한과 북한 국가혁신체제 및 구성요소들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이와 같은 효

율성에 대한 지향은 특히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내부적 효율성으로서 과학기술 협력과정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남한

과 북한의 혁신주체들이 과학기술협력으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연

구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내부

적 효율성만을 중요시한다면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시장기능에만

맡겨두어도 될 것이다. 남북한 국가혁신체제의 제반 구성요소들이 스스

로의 판단 및 전략과 경쟁의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혁신주체들과 그렇

지 못한 주체들간의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과학

기술시스템 내부의 과학기술 잠재력 및 수준의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약한 북한지역의 혁신주체들의 과학기술 협력사업에 활발한

참여를 저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배분적 효율성은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

력에 있어서 인적, 물적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는가의 문제이

다.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과학기술능력 및 수준이 취약하

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자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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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혁신

체제의 구성요소들이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열위에 있는 체제의 구성요

소들에게 과학기술자원을 이전·배분하여야 양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고 전체적인 과학기술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제３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정

치적,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 1단계는 신뢰구축단계

이며, 제 2단계는 협력증진단계이며, 제 3단계는 동화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단계별 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협력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

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기전략에 따른 협력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추진

되어 중기전략의 과제들과 장기전략의 과제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

이나 이들 단계별 전략 및 각 전략에 따른 과제들은 서로 긴밀한 상호연

관성을 가진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추진단계는 <그림 1- 5- 2>와 같

다. 이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의 불확실성은 점점

감소하면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 수와 이에 따른 예산의 투입은 점점 증

가함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의 단계가 지남

에 따라 협력의 성과도 증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에서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민간위주의 추진

전략에서 정부·민간합동의 추진전략으로 변환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

인 협력과제부터 추진하되 무게중심이과도하게 남북협력에 실려 장기적

인 국가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

은 단계별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기술협력

의 단기적인 추진전략은 신뢰구축전략 으로서, 주요 과제로는 남북한

혁신주체들상호간학습, 남북한간 과학기술자상호교류,남북과학기술장

관회의 등을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분야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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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 쌍방에 이익

이 되며, 적은 투자로 성공률이 높은 분야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협력의 중기적 추진전략은 협력증진전략 으로서 단기

적 협력전략 및 구체적 사업의 추진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협력의 내실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남북한 연구개

발 하부구조의 개선과 시장지향적 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한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 비교적 대규모 투자가 소요된다. 그러므

로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주변국

가와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 5- 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단계

협력사업의 수/예산

협력환경의 불확실성

0 1 2 3 4 5 6 7 8 9

신뢰구축단계

- 남북한간 학습

- 남북한 과학기술자간
상호 이해증진

- 남북과학기술장관회의
협력증진단계

-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
- 구체적 협력과제도출

- 시장지향적 R&D협력

동화단계

- 미래첨단기술분야협력
- 남북과학기술공동체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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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추진전략은 남북과학기술공동체 구축전략으

로서 그동안의 단기, 중기 전략 및 협력사업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

일을 대비하여 남북과학기술공동체의 구축과 통일한국의 통합국가혁신

체제의 구축 및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1세기 지

식기반시대와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 갈 첨단기술, 예를 들어, 정보통신,

나노기술, MEMS (Micro- Electronic Mechanical Sy stem ), 신소재, 생명

공학 분야 등에서 남북한간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모두 자체 국가혁신체제의 강

화를 도모하여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면 과학기술분야의 통일의 부작용

을 최소화하고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통일한국의 국가혁신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체제로 구축·운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４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과제

1. 협력과제의 개관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유형은 인적교류, 물적교류, 공동연구

사업, 제도적 교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같은 유형에 따라 다양

한 협력 사업 및 과제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들은 전술한 단계적 전략에

따라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이에 따

라, <표 1- 5- 1>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주요과제들을 협력의 유형과

기간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과제들은 매우 다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은 그동안의 문헌분석, 실

증분석, 동서독 협력의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대표적인 과제들

로서,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남북한의 상황

과 수요에 맞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력의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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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협력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평가

를 바탕으로 성과가 좋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연하게 추

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한 협력과제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협력의

초기에는 인적교류부터 시작하여 물적교류, 기술분야별 공동연구를 활성

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교류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의 통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이 글에서 제시하는 과학

기술협력전략이 단계적 전략으로서 단기적으로 신뢰구축을 달성하고, 중

기적으로는 협력을 증진시켜,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의 효율적인 과학기

술통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과제들의 전체적인 수를 살펴보면 단기적

과제들이 많으며, 중장기로 갈수록 과제들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협력의 초기단계에는 남북한 혁신주체들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다양

한 협력과제들을 추진하여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협력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기보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성공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표

1- 5- 1>에 제시하고 있는 협력과제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제들을 나타

내 주면, 초기단계에 시작된 과제들도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야 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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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 1> 남북과학기술 주요협력과제

구 분 단기적 협력과제 중기적 협력과제 장기적 협력과제

1) 인적교류

·남북한 과학기술

수준 공동조사

·한반도 청소년 과학

캠프 사업

·북한의 우수대학생

초청 교육훈련

·남북 신진과학기술

자 교류사업

·북한 신진 과학기술

자를 위한 연구진

흥상 사업

·남북한 과학기술자

상호 교류 사업

·남북한 공동학술

대회 개최사업

·남북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사업

·북한 우수과학기술

자 국내활용

·북한 과학기술인력

의 국내 연구사업에

참여허용

2) 물적교류

·대북한 과학기술

정보 제공사업

·북한의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 사업

·남한 벤처기업의

대북한 진출활성화

·북한 과학기술자의

북한내 창업지원

·남북 생산기술 협력

사업

·남북 첨단연구장비

공동활용

·북한 과학기술자의

국내 벤처 창업지원

3) 공동연구

사업(기술

분야별)

·남북한 과학기술

용어 비교 사전

출판 사업

·남북한 과학기술 및

산업표준화 사업

·황해 대륙붕 및 환경

오염 실태 조사

·첨단과학기술분야별

협력사업실시

4) 제도적

교류

·과학기술장관회의의

개최

·개성지역의 기술

이전 모범사업 실시

·과학기술 관련부처

의 연락사무소 설치

·지방자치단체간 대

북한 과학기술 협력

사업 추진

·북한내 기술지원

센터의 설립·운영

·남북한 공공연구

기관 분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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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적 협력과제

(1) 남북한 과학기술수준 공동조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은 남북한 과학기술체제와 기술수준에 관

해 서로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남북한 과

학기술 수준에 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과제 중의 하나이다. 즉, 남북한 기술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과학기술수준의 공동조사를 통해서 과학기술체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

석하고, 남북한간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같은 상

호보완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과학기술수준의 공동조사가

필수적이며, 현 시점에서는 과학기술 공동조사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

술협력의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가칭) 남북한 과학기술 공동조사단 을 구성하고, 여기에는

남북한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同數로 구성되어, 남한과 북한의 연구

기관, 대학, 산업계를 방문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체적인 과제의

도출하고, 과학기술수준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조사가 객관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단의 구성원으로서 남북한 산·학·연의

전문가 집단에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소련, 동구권 등의 전문가들을 포

함시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가칭) 한반도 청소년 과학캠프 의 개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으로 (가칭) 한반도

청소년 과학캠프 의 개최를 들 수 있다. 즉 한반도 과학캠프를 개최를 통

하여 남북한 청소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상호간의 우애를 증진하며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청소년 과학캠프 의 시행장소로는 우선적으로 비

무장지대나 판문점 부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 꿈나무들의 민족적 동질성의 인식 및 국가발전에 있어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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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중요성과 조상이 물려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캠프을 거두게 되면 이를 바

탕으로 북한지역 및 남한 지역에서 정례적으로 번갈아 개최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과학캠프를 구분하여 실

시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 북한 우수대학생의 초청 및 교육훈련

북한의 우수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서울대, KAIST , 포항공대 등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먼저, 상호학점인정제도 등을 통하여 대학의 정규과정에 단기적

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실무적 교육훈련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단기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남북한간의 교육수준의 동질화를

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남북한의 교육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남북한 대학들간

자매결연을 활성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간 학생교환 및 연구협력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 남북한 신진 과학기술자 단기교류사업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과학기술자들이

서로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목적을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서 신진과학기술자의 상호교류사업

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의 신진과학기술자들

의 단기간의 교차방문 및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시찰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교차방문은 상대방 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초청하

여 양측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

은 남북한 신진과학기술자 교류사업은 남북한 신진과학기술자들 간의

이해의 폭을 증대하고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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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같은 동포에 대한 동포애를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진과학기술자 교류사업의 예로서 독일을 들 수가 있는데, 독

일의 경우 동서독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이후 서독으로부터 4,900개

방문단의 77,000명이 동독을 방문하였으며, 동독으로부터는 127개 방문

단의 3,760명이 서독을 방문하였다. 통일 직전의 이 같은 동서독간의 신

진 과학기술자들의 단기교류는 쌍방간의 이해의 폭이 상당히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서독 과학기술통합

을 효율적으로 진행시켰다.

(5 ) 북한 신진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가칭) 연구진흥상 추진

북한의 신진과학기술자들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연구진흥

상 제도를 마련하여, 공학, 이학, 농수산, 의약학 등의 각각의 분야에서

연간 10명씩 신진과학자들을 선발하여 연구진흥상을 시상하고, 이 상을

수상하는 북한의 신진과학자들은 남한에서의 방문연구의 기회를 우선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남북한 상호간의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6 ) 대북한 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은 국제과학기술계로부터 장기간 단절되어 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 세부분야별 국내외 과학기술 문헌 및 정보를 북한측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

으로는 북한지역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구축분야에 협력하며, 북한의 과

학기술자들에게 전자저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북한과학기

술자들이 국제과학기술계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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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북한의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사업

현재 북한지역의 과학기술 하부구조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국내

의 관련 연구기관, 재단들을 통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프라 개선사업의 형태로는 전문서적의 제공,

복사기 및 복사 용지의 제공, PC의 제공과 같은 간단한 사업으로부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구 기자재의 무상공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와 같은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사업의 주요 대상으로는 북한의 주요 과학

원, 대학 등을 들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남북한간의 특정 기관들간의 연

계 형태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 (가칭) 과학기술장관회의 의 개최

그동안 남북한간 일련의 장관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분야별 후속조치로 남북한의 과학기술자, 학자들의 상호방문

들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장관회의 - 일명 과학기술

장관회의 - 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장관회의는 정례적으로(예

를 들어, 3개월마다 개최) 서울과 평양, 평성과 대덕을 번갈아 가며 개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하여 (가칭) 남북한 과학

기술협력협정 을 체결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

여 남북한간의 과학기술 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고히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9 ) 개성지역의 기술이전 모범사업의 실시

현재 북한당국이 개성지역에 시범공단 내지 경제특구 등을 추진 중인

바 이 지역의 북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이전, 교육훈련, 정보제

공을 담당할 수 있는 (가칭) 개성기술이전센터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개성지역에는 북한의 생필품을 생산하는 많은 공장 및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개성지역에 대한 기술이전은 북한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술이전사업에 있어서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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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들과 북한기업들간의 자매결연의 형식을 통해 기술이전센터의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기술력의 효율적 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협력사업은 북한지역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한 우리기업의 기술력

의 추가적인 향상에도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0) 북한 과학기술자의 북한 내 창업의 지원

북한의 과학기술은 과학원들에 집중되어 있고, 산업구조도 연합기업소

및 대형공장과 같이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창업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과학원들과 연합기업소들의 창업에 관

심 있는 연구요원들로 하여금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

여, 이들로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북

한지역의 창업의 활성화는 북한지역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들로 하여금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한다는 장점 외에도, 통일 이후 북

한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변환시킨다는 중요한 의

미가 있다.

3. 중기적 협력과제

(1) 남북한 과학기술자 상호교류 사업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중기적 협력과제로 남북한의 보완성을 바탕으

로 한 남북한의 과학기술자를 산업계, 대학, 공공연구기관에 상호교환 유

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담당

하여, 단기연수(1개월 이내), 중기연수(3개월 이내), 장기연수(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형태로 지원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에는 우리 과

학기술자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기술지도, 세미나, 자발적인 공동연구과

제의 도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의 우리

측 연구기관, 대학, 기업에서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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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공동학술대회의 개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중기적 과제의 하나로서, 남북한 공동학술대회

의 개최를 들 수 있다. 남북한 과학기술자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우선

적으로 제 3국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는 남한과 북한에서 정례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학술대회는 주요 과학기술분야 및 과학기술정책 등을 포괄하는 포

괄적 종합학술대회로 개최할 수도 있으며, 각 분야별 개별적인 학술대회

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3 ) 남북한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추진

그동안의 여러 교류협력사업을 바탕으로 남북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작하여 21세기의 첨단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 비용부담은 제 1차 프로

젝트의 경우 북한의 자금난을 고려하여 우리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

고, 후속과제에 있어서 북한의 대응자금 부담을 점차적으로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같은 남북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 남한 출연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소 당 3∼5개의 협력과제를

개발·추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연구협회(DFG)는 동독의 과학기술자들이 서독

의 과학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비교적 우선

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과제의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독일연구협회(DFG)는 동서독 과학기술자들에게 모두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독일연구협회(DFG)는 이 과정을 통하여 통일 직전

약 3년에 걸쳐 180여 개의 과제에 2천만 마르크(120억 원) 이상의 연구비

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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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남북한 생산기술 협력사업의 실시

북한은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생산기술 부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남한의 생산기술의 효율적 이전사

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생산공장에

남한의 생산기술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기술지도 및 훈련을 담당하고, 필

요한 경우 북한지역에 (가칭) 생산기술이전센터 의 설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북한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북한의 기업 및 과학

기술자들에게 생산기술의 이전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북한

의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또한 우리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여건이 성숙되면 남한의 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북한지역의 생산기술

자들의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남북한간 과학기술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같은 제도적 장

치 중 중요한 것은 남한의 서울과 북한의 평양 혹은 남한의 대덕과 북한

의 평성에 과학기술 관련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

북한 과학기술 관련부처 즉 남한 과학기술부의 연락사무소와 북한의 과

학기술계획처의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서울에 각각 설치하여, 남북한 과

학기술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양측에 방문하는 과학기술자들의

과학기술협력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6 ) 지방자치단체들의 대 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에 관심을많이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력을 후원하여 중앙정부의 부담을 경감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산업구조 상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쌍

방의 지자체들간의 자매결연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양측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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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고 북한의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자체들간의 연계사업은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과학

기술통합의 효익을 증대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7 ) 황해의 대륙붕 및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황해의 대륙붕, 해양생물, 환경오염의 문제는 월경적인 관심사인 만큼,

남한, 북한, 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황

해의 해양생물, 대륙붕, 자원, 환경 등에 관한 공동조사에 남북한간의 긴

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교류, 공동학술대회 등으

로 확대·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4. 장기적 협력과제

(1) 북한 과학기술자의 유치 및 국내산업 활용

북한 우수기술 보유자에게도 골드카드제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인력부

족을 겪고있는 산업분야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의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북한의 우수한 기술인력의 활용

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동 사업의 취지

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산업계

에 대북한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허용

이 협력과제는 북한 과학기술자들이 남한의 과학기술자들과 공동연구

의 형태로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국내 연구지원프로그램

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각 재단별로 (가칭) 남북한 공동연

구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게 하여 각 사업당 연간 30여 개의 프로젝트

를 할당하여 남북한 과학기술자들이 공동연구 사업계획서를 작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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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사업의 성과가 높을 경우에 지원의 범위

및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Volkswagen재단이 1989

년 3월부터 통일직전까지 동서독 연구기관들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였

는데, 80여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1천만 마르크(60억 원)의 예산이 지

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 북한지역 내 (가칭) 기술지원센터 의 설립·운영

이 협력사업은 북한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 기술혁신 관련 자문 및

정보제공, 모범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현재 우

리 중기청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형태의 (가칭) 기술

지원센터 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이 기술지원센터는 우선적으로 북

한의 대표적 산업지역인 평양, 개성, 흥남, 청진에 소규모로 설립하고, 사

업의 성과가 크면 이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

북한의 산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 기술지원센터들을 우리 남한의 중

소기업기술지원센터 와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

진 남북한의 지방자치단체들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지역혁신체제(RIS)들간의 생산적 협력이 추진되게 할 필요가 있다.

(4 ) 남북한 공공연구기관 분원(소)의 설치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남한과 북한의 국가혁신체제, 더

나아가 통일한국의 국가혁신체제는 분권화된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권화의 시작으로 남북한 공공연구기관의 분원(소)을 상대지

역에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의 공공연구기관은 대단히 집

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장기적 협력과제의 중요

성이 더욱 크다.

분원(소)의 설치는 남북한의 특화된 기술 및 산업을 바탕으로 관련 추

진되어야 할 것이며, 각 분원(소)의 규모는 4∼5명의 기간요원이 상주하

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시작하여, 북한측의 수요의 추이를 보아가며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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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연구를 수행할수 있는 작은 규모의연구소 형태로 운영될필요가

있다.연구소 분원(소)의 기능은, 처음에는 해당분야의남한 및서방의 기

술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고, 남북한의 기술수요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시

작하여,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기술개발과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Fraunhofer

Gesellschaft와 Max - Planck - Gesellschaft를 중심으로 통일 직전 개별 연

구자들간의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며, 동독 지역에 신규 연구소의 설립 및

확장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들 수 있다.

(5 ) 첨단과학기술 분야별 공동연구 실시

장기적 협력은 앞에서의 단기, 중기의 경제,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여야 하지만, 그 동안의 남북한 과학기

술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첨단공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제를

도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

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환경기술 분야의 협력은 남한 및 북한의 국

가혁신체제의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은 미래핵심기술분야의 중장기적 협력과 더불어 통일을 대비

하여 통일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용을 위하여 공공

연구부문, 대학부문, 산업계 등 각 부문별 효율적 통합방안을 연구·준비

하여야 할 것이다.

5. 남북과학기술공동체 구축

과학기술분야는 정치적 영향력의 개입이 적은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

울러 북한당국은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국가경제의 현대화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의 전망을 밝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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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남북한간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은 우리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남한, 북한,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세

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희망적인

목표는 21세기의 모습을 직시함으로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

은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과학기술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

며, 이 같은 속성을 가진 과학기술능력을 확보하는 나라가 21세기의 선

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과학기술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세

계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상호보완성, 형평성, 미래지향성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학기술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할 필

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 점에서 과학기술협력은 그동안의 경제협력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협력영역으로 그 중요성을 충분히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목표, 방향, 전략, 구체

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체적인 과제

에 있어서는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추진내용 및 추진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은 남한과 북

한, 나아가 통일한국의 과학기술력 증대를 통한 국가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먼저, 남한과 북한의 정책결정자들, 과학기술 혁신주체

들이 국가발전 및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

하여야만 남북한간 과학기술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문제는 이제 과학기술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남북한 과학

기술협력에 관하여 학계, 공공연구계, 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기적으로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남북

과학기술공동체 의 구축 및 운용을 지향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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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가혁신체제의 구축 및 운용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글에서 강조하는 남북과학기술공동체 는 통일한국의 효과적인 통합

국가혁신체제의 구축 및 운용에 핵심적인 개념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속성상 회임 기간이 길고 그 성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기

술정책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이 점에서 남북한 과학

기술협력도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성과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 과학기술협력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협력의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과학기술능력

의 제고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지향하여야할것이다.이를시스템적으로파악하면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통일한국의 경쟁력 있는 통합국가혁신체제 (integrated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 및 운용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

에 남북과학기술공동체 의 구축 및 운용은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198



제 2부

"21세기 동북아와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활성화 " 북경 워크삽



제1장 워크샵 추진 개요

제 １장 워크샵 추진 개요

워크샵 일정

1. 개최일시：12월 7일(금) ∼ 8일(토)

2. 개최장소：북경 샹그릴라 호텔

3. 발표주제 및 일시

12월 7일(금)

⊙ 개회식(사회：홍성범) 09：30∼10：00

개회사：강광남(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격려사：황철홍(재일조선인과협 회장)

축 사：강경산(중국조선족과협 고문/중국공정원 원사)

세션 1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와 재일동포의 역할

- 그동안의 경험과 향후 활성화 방안 -

(좌장：정성철) 10：00∼12：00

제1주제발표：신재균(재일조선인과협 고문, 전조선대학교 학장)

10：00∼10：45

화학분야에서 북과의 공동연구사업 경험과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

을 위하여

제2주제발표：양영부(유니코테코 사장) 10：45∼11：30

기존 남북경제교류·과학기술교류의 장벽을 넘어서：공화국의 원

천기술과 한국, 일본의 자본이 결합한 형태인 조인트벤처 유니코텍

(주)의 설립경험과 앞으로의 비전

토론 11：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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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와 재중동포의 역할 ( 1 )

- 그동안의 경험과 향후 활성화 방안 -

(좌장：황철홍) 14：00∼16：00

제1주제발표：김록송 교수(중국과학원 교수,

중국조선족과협 북경 비서장) 14：30∼14：45

남북의 과학기술협력과 중국

제2주제발표：배호 박사(중국전자공업발전계획연구원)

14：45∼15：30

IT분야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와 재중동포의 역할

토 론 15：30∼16：00

세션 3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와 재중동포의 역할 ( 2 )

- 그동안의 경험과 향후 활성화 방안 -

(좌장：배호) 16：10∼18：10

제1주제발표：윤종주 교수(전 중국조선족과협회장, 연변의학원)

16：10∼16：55

조선 생명공학의 연구동향과 발전 전망

제2주제발표：임 명 교수(길림대 한국학연구소)

16：55∼17：40

조선에서의 과학기술발전상황 및 남북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교

류협력활성화 방안

토 론 17：40∼18：10

202



제1장 워크샵 추진 개요

12월 8일(토)

세션 4
한국 -조선 -일본 -중국을 연계한 남북한

과학기술교류방안

(좌장：윤종주) 09：00∼12：30

제1주제발표：정성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09：00∼09：45

한국-조선-일본-중국을 연계한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제2주제발표：황철홍(재일조선인과협 회장) 09：45∼10：30

조선과의 공동연구 경험과 과학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토 론 10：30∼11：10

세션 5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Round Tab l e

(좌장：강광남) 11：10∼12：30

발표자 및 참석자 전원이 참여

워크샵 참석자 명단

국 적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중 국

姜 景 山

尹 宗 柱

金 綠 松

裵 浩

任 明

중국공정원 원사, 중국조선족과협 고문
연변대학의학원 교수, 중국조선족과협 전임회장
중국과학원 교수, 중국조선족과협 북경비서장
중국전자공업발전계획연구원 고급공정사

길림대 교수, 한국학연구소장

일 본

黃 喆 洪

申 在 均

梁 泳 富

재일조선인과협 회장(조총련)
재일조선인과협 고문, 전임회장(조총련)
유니코테코 사장(조총련)

한 국

姜 光 男

鄭 聖 哲

洪 性 範

任 德 淳

李 春 根

李 光 錫

吳 根 培

元 炳 出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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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와 재일동포의 역할

- 그동안의 경험과 향후 활성화 방안 -

제１절 화학분야에서 북과의 공동연구 사업경험과

우리 화힉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신재균(申在均)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황철홍 회장이

강연하기 때문에 저는 자기의 전공인 화학과 화학공업 분야에 국한해서

지금까지의 북과의 공동연구 사업 경험과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

해로서 우리 화학공업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학분야에서 북과의 공동연구 사업 경험

1959년 6월에 재 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산하 단체로서 결성되기 전에도 화학분야에서는1952년에 창립된 북의

과학원과 재일동포 과학자들과의 개별적 련계는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땅을 빼앗기고 192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온

경상북도 출신의 빈농의 자제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쓴맛을 체험한 부모

님과 가족들은 저의 교육 문제에 이만저만 아닌 힘을 기울였으며 그 덕

택으로 저는 일본의 구제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가 있었습니다. 1956년경 제가 東北大學대학원에서 유기합성화학의 연구

사업에 전념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처음으로 공화국을 방문한 일본사람

(東京都都議會議員)을 통하여 당시 과학원 부원장이었던 東北大學 理學

部 化學科의 선배인 최삼열 선생님으로부터 본궁화학 공장에서 생산하

게 될 몇 가지의 염료와 감광성 색소에 관한 문헌의 의뢰편지가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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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와 재일동포의 역할

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조사하여 그 복사 사진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그 편지가 도달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북과의 관계를 가지게된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오늘의 과학기술협회의

전신인 재일본 조선인 자연과학기술자 협회가 있었으며 주로 東京과 關

西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東都大學 化學硏究所에서 고분자화학의 연구사업에 종사하

고있었던 렴성근 박사는 합성섬유 비날론 공업에 밤낮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리승기 선생님과 련략하여 그 지원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

다. 이것이 1960년 8월 30일에 창립될 화학의 종합적 연구기지인 과학원

함흥분원과의 본격적인 련계의 시작이었습니다.

1959년 6월에 과학기술협회가 결성되어 그 해 8월에 제1차 과협강습회

가 신축된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각지에서

80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모여 공화국에로 귀국이 실현될 후의 활동에

대하여 밤을 새우면서 열기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렴성근

박사는 귀국을 선언하여 그 준비로서 1년간 조선대학교에서 비날론 합성

의 기초실험을 진행하고 일체의 집세간을 정리하여 실험기구와 문헌으

로 바꾸고 귀국하여 함흥분원에서 연구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의 헌

신적인 노력이 얼마나 크게 북의 비날론 공업의 창설에 공헌했는지 헤아

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 大阪大學 출신이며 유기반응론 전공인 최석권 박사, 東京大學출

신이며 촉매화학전공인 지동현 박사, 東京工業大學 출신이며 화학공학전

공인 부풍작 박사, 大阪大學 출신이며 천연물화학 전공인 최달영 박사들

이 귀국하여 화학 분야의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협

이 결성된 직후에 재일본 동포 과학자들을 공화국과학원 겸임연구사로

임명하여 연구과제를 제기하는 제도가 발족하였으며 북에로의 왕래가

실현되고 1972년 12월에 과학원창립20주년을 축하하여 처음으로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대표단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과의 련계는 점차적으로 깊어 나갔습니다.

저는 1958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유기화학의 강의와 실험을 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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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에 졸업론문연구의 학생들과 몇 가지의 연구보고를 묶었으나 이

것이 함흥분원에서 편집출판하고있는《화학과 화학공업》지에 실험결과

로서 게재되었습니다. 70년대에는 분원의 유기화학연구소부터의 제기로

논벼의 도열병과 립고병의 방역농약인《키타진》과 《타치가렌》의 합

성연구를 조선대학교의 신현섭 박사와 진행하여 그 결과도 잡지에 발표

되었습니다.

북과의 화학 분야의 공동연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북과의 화학 분야의 공동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것은 탄소하나화학, 정밀유기합성화학, 고분자화학 및 희

토류원소화학 등의 부문입니다. 이 4가지 부문의 공동연구 사업의 개략

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가. 탄소하나화학

북에서 아직 원유를 산출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주로 카바이드공업에

의거하여 화학공업을 운영하고있으나 여러 가지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원유 밖의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가스화하여 일산화탄소를 얻어 이

와 수소를 반응시켜 메타놀을 비롯하여 올레핀과 방향족탄화수소 등 유

기합성공업의 중간체를 마련하려는 탄소하나화학은 석유화학공업이 후

의 화학공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되어 있으며 북에서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과협의 화학전문위원회의 장병태 박사와

홍방부 박사들은 1984년경부터 함흥분원의 메타놀연구소(현재의 석유화

학연구소)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촉매화학연구소와 련계하여 공동연구사

업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촉매로서 주로 제오라이트를 써서 일산화탄소와

수소부터 또는 메타놀부터 올레핀과 방향족탄화수소를 얻기 위한 실험

이 활발히 진행되어 그 결과를 묶은 많은 론문들이《화학과 화학공업》

지에 북의 연구자들과의 공동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공동연구 사업 과정을 통하여 재일의 공동 연구자들은 가스크로마

토그라피를 비롯하여 수많은 측정기계와 실험 기자재들 그리고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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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의 탄소하나화학과 촉매화학에 관한 문헌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나. 정밀유기합성화학

정밀유기합성화학 부문의 공동연구 사업의 계기로 된 것은 제가 1984

년에 함흥분원유기화학 연구소의 요청에 의하여 염색하기 힘든 비날론

섬유의 염색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금속착염 염료의 합성 연구를 시작하

게 되는 것 이였습니다. 그 해 9월에 수집한 연구자료들을 가지고 함흥

분원을 방문하여 학술교류가 마친 후에 과수원에 들러 싼 렴성근 박사의

저택을 방문하여 가족일동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의 상봉이었습니다. 공동연구 사업에 리장호 박사와 홍남기 박사

들이 참가하게 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연구

사업의 주되는 제목과 대상의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충제와 살초제 및 비날론용 염료의 합성연구

함흥분원 유기화학 연구소

뉴키놀론계 항균제와 디히드로피리딘계 혈압강하제의 합성연구

함흥합성제약 연구소

펩티드성 의약품의 합성연구

평양의약학 연구소

각종 기능성 색소의 합성연구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유기화학 강좌와 평양 염료공장

페로몬의 합성연구와 새로 개발된 광학분할제를 사용한 라세미체의

광학분할

평성리과대학 화학부 유기화학 강좌 등

이와 관련하여 1993년에 북에서 정밀유기화학학회가 창립되어 회장으

로 평성리과대학의 한덕섭 선생님이 선출되였습니다. 이 기간 저는 공동

연구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각 국의 최신의 정밀

유기화학분야의 연구성과와 연구제목에 관한 문헌자료들을 실린 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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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잡지《정밀화학 -조국과의 공동연구사업보고서-》(제1호∼제11호)

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였으며 이것은 북의 연구자들의 귀중한 정보원으

로서 호평이었습니다.

10여년간의 공동연구사업의 성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함흥합성 제약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뉴키놀론항균제인《노르플록사신》과《십로플록

사신》및 혈압강하제인《니카르디핀》의 공업적 제조법을 확립할 수 있

었던 것입니다. 특히 베타락탐계항생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고있는 북의

실정에서 뉴키놀론 항균제와 고혈압치료 약의 공업적 제조법의 확립은

의약문제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연구성

과들은 저와 북의 공동연구자들의 련명으로 학술잡지《조선약학》과

《과학원통보》등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다. 고분자화학

고분자화학의 분야에서는 비날론공업의 정상적조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문제가 련다라 제기되였습니다. 카바이드부터 비날론섬유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최적화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화학공

학적 과제 해결과 비날론 섬유의 개질과 질 제고를 위한 대책들이 요구

되였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하여 렴성근 박사가 귀국한 후 일본에 남은

과협의 주현돈 박사를 비롯한 고분자화학부문의 연구자들이 헌신적으로

달라붙어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함흥분원의 고분자화학연구소와의 교류와 련계를 깊이면

서 북의 연구자들과 1,000페이지를 넘는 방대한《첨단고분자재료》라는

귀중한 학술서적을 집필하여 이 서적은1993년에 북의 과학기술출판사에

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시아노초산에스테르

계 순간접착제의 제조법을 조사하여 중간시험 공장용 설비를 보내고 함

흥분원내에 중간시험공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8



제2장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와 재일동포의 역할

라. 희토류원소화학

오늘날 주목되는 것이 희토류원소들입니다. 희토류원소들의 응용분야

는 날마다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개발과 함께 비약적

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렌즈, 브라운관 등에 쓰이는 광학유리, 천연색

텔레비전에 필요한 형광체, 자성재료, 전자재료, 기체수감재료, 화학공업

및 석유정제용 촉매 그리고 커다란 주목을 받고있는 초전도재료 등 참으

로 다종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첨단기술을 낳게 하는

《신비로운 금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토류원소들은 그 이름과는 달

리 지각 속에 뜻밖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물의 표본실》라고 불리 우는 조선반도에 모나즈석과 같은 주요한

광석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북은 희토류 금속을

개발 리용하는 데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에 주목하여

과협의 화학 및 금속분야의 연구자들은 1980년대부터 희유금속연구회를

조직하여 희토류원소들의 조선반도에서의 분포상태, 기술문헌과 자료들

을 조사연구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1988년에《희토류원소자원과

제련기술에 관한 기초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북의 희토류원소 개발을 위하여1988년에 재일동포기업

인《국제트레딩회사》와 북의 상사인《룡악산무역총회사》가 합변하여

《국제화학합변회사》를 창립하고 북에서 채굴한 희토류원소를 포함하

는 광석을 제련함으로써 형광체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원소를 년간 1,000

톤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여 1990년4월에 공장을 흥남에 준공시켜 조업

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공장의 운영과 제품의 질제고를 위하여 과협의

화학과 금속분야의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상이 최

근 10여년간에 화학 분야에서 재일동포 연구자들이 북과의 공동연구사

업과 기술지원사업의 주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1987년 3월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과학기술과 개발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대표단의 단장으로서 참가하여

《조국의번영을위한재일조선인과학자들의역할》(T he role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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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 s in Japan for prosperity of motherland)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

였습니다. 그 요점은 첫째로, 가능한 한 조국에서 절실히 요구되어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시킬 것 둘째로, 일본

에서 공개되고 시판되어 있는 과학기술문헌, 자료, 실험기재 등을 조국에

보낼것 셋째로, 일본에서 계속하여 유능한동포 과학기술 인재를육성할

것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민족교육 체계와 조선대학교에서

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넷째로,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

국의 과학자들과의 친선유호와 학술교류를 한층 깊일 것, 마지막으로 조

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쓴다는 것과

이에 대한 세계 과학자들의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화학분야의 공동연구사업은 대체로 여기에 표명된 방향에서 진행 되

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협의 과학자들이 수행한 북과의 공동연구

사업과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력사적 및 경제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분석과 총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일본교포운동사

의 견지에서도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사업경험을 통하여 느끼게 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과협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가 분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립화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화국의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동연구사업과 기술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의 연구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연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

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서 애로와 난관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문헌, 자

료 등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실험기재와 시약 및 설비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이 화학분야

에서 필수적인 분석용 측정기계와 분리정제장치들의 불비로 말미암아

연구사업과정에서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에서 공동연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일방향적인 지원봉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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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문품 공급적인 심부름형 경향들이 나타났으며 솔직히 말해서

가끔 씁쓰레한 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힘을 합쳐 공동연구사어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재일동포과학자, 기술자들의 자랑이며 실로 귀중한 사업

경험이었습니다.

2. 우리 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여기서는 주로 북의 화학공업의 현실과 직면하고있는 문제점들을 해

결하고 남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우리 화학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

인가에 대하여 카바이드공업과 비날론공업, 석유화학공업과 원유개발,

정밀유기화학공업, 희토류원소공업과 광물자원의 조사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 카바이드공업과 비날론공업

주지하는바와 같이 북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아직 원유와

코크스탄을 산출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들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것은 북의 에네르기 사정, 제철공업, 화학

공업 및 기타의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북에서

는 일관해서 자기나라의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습니다. 화학공업에서는 북에 풍부한 무연탄과 석회석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카바이드에 기초한 비날론의 제조와 무연탄가스

화에 의한 암모니아의 제조 등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에서는 이 무연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비날론공업을 주체로

하는 유기화학공업과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무기화학공업을 보강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에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이 오늘날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카바이드 생산에서 막대한 전

기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전력사정의 긴장이 지속되는 북의 실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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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이드공업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카바이

드공업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

엇보다도 전기를 적게 쓰는 카바이드제조법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문제

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의 조업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이외의 석탄을

비롯한 탄소원의 가스화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일탄화수소와 수소 또는

메타놀에 의거하여 올레핀, 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원료중간체를 해결하고

합성섬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의 유기화학공업제품을 생산하는 탄

소하나화학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북의 연구자들과 과협의 화

학분야의 과학자들이 공동연구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이드공업이후의 21세기의 화학공업으로 기대되는 탄소하나화학도

아직 경제적 타산과 기술적 면에서 미해결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북과

남 그리고 해외의 연구자들이 더욱 이 부분의 연구사업을 심화발전시켜

지금까지의 실적 위에 탄소하나화학의 경제적 타산에 맞고 기업화를 가

능케 하는 연구사업과 기술개발사업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달성해줄 것

을 기대합니다.

나. 석유화학공업과 원유개발

북의 화학공업을 보다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석유화학공업

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탄소하나

화학의 경제성이 확립하지 않고 기업화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무엇

보다도 현재의 실정보다 적극적으로 원유를 도입하여 카바이드공업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화학공업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 요구됩니다. 원유

의 정제와 분해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수소, 올리핀 및 방향족탄화수소

등의 합성중간체를 거쳐 뇨소비료와 폴리에틸렌, 스티롤 등의 합성수지

및 폴리프로필렌계와 폴리에스테르계의 합성섬유 그리고 부타디엔계 합

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현정세 속에서 북의 실정에

맞는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도라고 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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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 북에는 400만 톤의 원유가공설비가 있으며 소규모의 석유

화학공장도 조업하고있었다고 하는데 원유의 도입이 1995년에는 100만

톤 정도로 감소되며 휘발유사정도 극단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

에서는 석유화학공업의 규모가 에틸렌생산에서 500만톤을 넘었다고 합

니다. 북에서는 비날론 10만톤만이 정상적으로 생산된다면 입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마경석 선생님이 1970년대 남에서 석유화학공업을 창설한 경험에서

《에틸렌 30만 톤 규모가 경제규모 였는데 남의 시장이 작아서 10만 톤

규모로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북에서 에틸렌생산

에서 10만 톤 정도규모의 석유화학공장이 있으며 그에 요구되는 원유가

정상적으로 보장된다면 비날론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

르계 합성섬유와 부타디엔계 합성고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고 휘발유과 뇨소비료 생산을 위한 수소문제도 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생산정형, 남과 일본의 석유화학공업의 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북의 실정에 맞는 최소한도의 석유화학 공업 기지를 보충확

대 또는 창설하여 그 운전을 정상화하고 북의 화학공업을 활성화, 다각

화하는 방도를 북남과 해외의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찾아야 할 시

기가 왔다고 느끼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후반에 큰 이야깃거리로 된 북, 서

해에서의 원유개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말 남의 신문, 주

간지들과 일본의 신문들이《석유매장량 400억바렐》, 《외국자본, 기술

유치 총력》 등 북의 원유개발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북의

원유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보도는 없었

습니다. 과연 북, 서해에 원유는 매장되어 있는가. 원유가 개발될 가능성

이 있는가. 오늘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의 원유개발사업에 관

여하고 北海道 대학 출신이며 현재 호주에서 원유개발 콘살탄트로서 활

약하고있는 해외동포 지질학자인 최동룡 박사가 재일동포 과학자들과

담화했을 때와 남의 주간지《시사저널》지에서 지난 기간의 지질학적,

지리물리학적 분석과 시굴 결과는《이 지역에 탄화수소가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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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실히 립증하고 있습니다.》《모든 지표들은 서해추적분지에

서 상업적 유전이 발견되어 생산된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고 하여 북에서의 유전개발이 소문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실지로 원유가 발굴되기 위해서는 더

욱 상세한 조사사업이 요구될 것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북에서 석유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유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와 발굴에는 막대한 자금과 로력이 요구되나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금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 정밀유기화학공업

우리 화학공업의 발전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밀화학공업 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밀화학공업 제품(fine chemicals )은《자본, 설비

투자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적인 고도기술에 의하여 만들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형의 상품적 성격을 띠고있는 화학공업제품》

이라고 정식화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례로서 의약, 농약, 염료, 암료,

도료, 세척제, 향료, 화장품, 사진감광재 및 촉매 등을 들 수 있는바 최근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되어 있는 빛, 전기 및 자기 등

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능성 재료도 포함됩니다. 이 부문의 북과의 공

동연구사업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북은 물론 재일

동포들 속에서도 상당한 력량이 잠재하고있다고 봅니다. 이미 남에서 축

적된 강력한 이 부문의 력량을 합친다면 앞으로 이 부문의 우리 화항공

업에서 커다란 발전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북의 정밀화학공업에서 애로점은 합성원료와 중간체의 조

달에 제한성이 있어서 여기에 많은 로력과 시간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

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

라 례컨대 남에서 마련되는 석유화학공업 중간체를 리용하여 최소한의

공정으로 보다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재료를 비롯한 정밀화

학공업제품을 개발생산하고 국내수요 뿐만 아니라 무역산업의 발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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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희토류원소 공업과 광물자원 조사사업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희토류원소는 발광제료, 자성재료, 수소흡장합

금 및 촉매 등 기능성재료의 구성성분으로서 근년에 특히 주목되어 있습

니다. 이 희토류원소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으며 1998년도 세계의 희토류원소 생산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6만톤이

며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희토류원소 생산에 착수한

북의 생산량에 대한 통계는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북의 국제

화학합변회사에서 제련된 희토류원소들은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되

었으나 최근의 일본에 있어서의 희토류원소 시장은 압도적으로 중국제

품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으며 북의 제품이 일본시장에 등장한 통계는 없

습니다. 이것은 북의 희토류원소 생산에서 산, 알카리의 부족과 긴장되어

있는 전력사정의 영양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의 희토류원

소 생산 공장에 산, 알카리와 전력의 공급을 보장하고 생산을 정상화한

데 이어 최신제련기술로 장비함으로써 그 생산규모를 확대하여 국제적

희토류원소 시장에 등장시키는 것은 북과 재일동포 기업가, 연구자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남과 재중동포 관계자들의 지원

이 기대갈 수 있다면 앞으로의 발전이 참으로 밝을 것입니다.

여기서 북의 광물자원개발과 조사사업에 대하여 한마디 이야기하겠습

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일제는 우리나라의 광물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시정 하에 광물자원에 대한 상세한 조사사업을 진행하였습

니다. 해방 후 북과 남은 제각기 조선총독부의 광물자원조사결과를 답습

하였습니다. 북은 일본자본이 개발한 광산들에 의거하여 공업을 유지하

고 왔으나 그 후 그를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남은 여본 자본이

개발한 텅그스텐(월프람)광산은 물론 무연탄광산도 활용하여왔습니다.

그런데 북의 광산자원과 그에 의거한 공업의 실정에 대해서는 일조(日

朝貿易會)가 계통적으로 간행하고있는 출판물들이 참고로 되며《朝鮮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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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主義人民共和國資源·産業槪況》(日朝貿易會·1987年 4月刊)이 좋은

참고자료로 될 것입니다. 그 북의 지하자원평가는《광물자원의 특징은

종류가 다종다양하고 매장량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의 광물자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조사 자료들은 아직 일본에 많이

남몰래 온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들을 입수하여 상세히 분

석검토하고 북의 광물자원을 재조사하는 사업은 우리 화학공업과 제철

공업을 비롯한 금속공업을 발전시키고 위하여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것

입니다.

이상에서 앞으로 우리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

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고 이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기탄이 없는

의견을 바라면서 이를 밀고 나가기 위하여 재일본 조선인과학기술협회

가 류의해야 할 점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일동포들 속에서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더욱 많이 목적의식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야흐로 재일동포들 속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새 세기의 주력으로 3, 4세들이 등장하고있습니다. 많은 3, 4세 동포들이

정보기술(IT )과 생물공학(BT ) 및 초미세기술(NT ) 등 과학기술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조선대학교리공학부에 진학시키며 졸업한 후 일본대학대

학원에 진학하도록 지도하고있습니다. 해마다 몇 명의 조선대학교 졸업

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였으나 아직 량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불충

분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3, 4세 젊은 동포 과학자, 기술자들이 계속 민

족성을 고수하도록 이끌어 가면서 그들의 립장과 역할에 대하여 보다 적

극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에 영주하고있다는 립

지 조건에서 북과 남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적 정

보를 입수하고 동향을 알 수 있으며 북남 및 일본이란 3방향에로의 왕복

채널을 가질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과협이 그들

을 인입하고 우리 과학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발동하는 사업을 원

만히 수행하는데 부족점이 많습니다.

또한 1, 2세 동포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난시기 북의 과학기술발전을위

하여 힘껏 노력해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이 결코 과대평가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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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과의 공동연구사업이나 기술지원사업은 극히

좁은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특히 가장 절박하였던 중공업부문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북과 남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힘을 합쳐 공동연구사

업이나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가지가지의 애로와 난관이 제기될 것

이고 우여곡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갈 때의 원칙은

2000년 6월 15일 채택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에 철두철미 의거하여야 한

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남교류와 재외동포들과의 합영사업들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서 서로 리익을 도모하면서 발전시켜나가는 원칙을 지키

는 것입니다. 동포애와 인도적인 립장에서 긴급하게 제기되는 지원과 경

제교류 및 과학기술이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순전히 실무적으

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저의 두서 없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제２절 기존의남북경제교류·과학기술교류의장벽을넘어서：

- 공화국의 원천기술과 한국, 일본의 자본이 결합된 형태인
조인트 벤처 유니코텍㈜의 설립 경험과 앞으로의 비전 -

유니코텍 주식회사 량영부

1. 유니코텍이란

유니코텍은 작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북남관계가 진척되는 속

에서 2000년 7월 4일에　한국의 (주) IMRI와 일본의 총련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CGS가 합작 설립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획개

발 및 유통, 컴퓨터 주변 기기 개발／수출입, 모니터 수출입 판매, 인터넷

방송 제작 및 CONT ENT S AGENCY 등의 분야에 걸쳐 사업을 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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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주) IMRI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PC용 모니터 전문제조업체로서 공화국의 평양에 모니

터 양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발포수지 공장도 세운 남북경제협력사업

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대북한 투자 벤처기업입니다. CGS는 공화국의 소

프트웨어 개발집단과 기술제휴관계를 맺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

매 해온 10년의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총련계의 소프트웨어회사

입니다. 특히 공화국의 다국어 언어처리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공동개발

한 '스라스라 시리즈 '등은 일본에서 소프트뱅크. T존 등 대형 PC유통점

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 설립 배경

지난해 ６월의 평양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의 성사를 통하여 통일에 지

장으로 되여 오던 북남간의 오해와 불신이 크게 가셔진 속에서 CGS 와

IMRI는 남북한 및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인재들의 소

프트웨어를 발굴, 그 가치와 기술수준을 국내 외에 널리 알리고 연구 개

발 단계에 있으며 가능성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궁극

적으로는 한민족의 번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동북아

디지털 기술의 다리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코텍 (UNIKOTECH)의 의미

UNIKOT ECH은 UNIFICAT ION OF KOREAN T ECHNOLOGIES의

이니셜 합성어로서 우리 민족의 기술과 역량을 세계 디지털 문화창조의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UNIKOT ECH은

디지털 차원에서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한

의 정치,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고 기술을 통한 민족 정신의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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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간의 공화국기술집단과의 사업경험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CGS는 총련 산하의 소프트웨어회사로써

1990년 12월 14일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CGS는 일본의

민족금융기관인 조선신용조합들의 온라인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조신공동계산센터의 개발부서가 독립하여 세워진 회사로써 스미토모은

행, 이와테은행, 오키나와은행들의 온라인시스템구축을 위해 NEC와 기

본계약서를 맺어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사업들과 각종 다양한 금융관계

의 개발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80년대에 공화국의 조선

무역은행과 철도공업성들과 인적, 기술적 교류가 있었으며 수 차례에 걸

쳐 공화국을 방문하였습니다. 91년에 들어서면서 공화국에서 일본에서 9

월말부터 10월초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전자계산기부문 전시회들과 일본

의 회사, 기관들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이 분야의 발전추세를 료해하기

위해 조선콤퓨터센터의 기술대표단이 일본에 오게 됨으로써 인적, 기술

적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였습니다.

공화국에서 온 이 대표단은 1990년 10월에 세워진 조선콤퓨터센터의

기술대표단이었으며 총련산하 전자계산기 리용기관들과 재일동표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람개발 회사들에 대한 참관과 실무토의사업을 통하여

앞으로 기술교류와 경제합작사업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최대

한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협력

형태로서 총련계 소프트웨어회사인 CGS와 조선컴퓨터센터와의 합작으

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일치를 보고 본격적인 기술, 인적교류

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써 이때 공화국에서는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컴퓨터기술발전에 달

라붙어야 하며 특히 프로그람기술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CGS측에서도 공화국의 조선컴퓨터센터

를 방문하여 크고 작은 프로그램의 공동연구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낮

은 수준으로부터라도 서로 인적, 기술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아

가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 밑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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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서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1994년에는 뜻밖에도 공화국의 조선컴퓨터센터가 화재로 인하여 거의

모든 과학기술서적과 자료, 컴퓨터들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정성껏 조선컴퓨터센터를 복구하기 위하여 자금 면에서나 자료 면에서

나 방조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조선컴퓨터센터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재일본조선인과학자기술협회 대표단의 한성원으로 공화국을 방문하여

500만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묶어 세운 전민족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발표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6명의 기술자들을 일본에 초

청하여 3개월간 연습시킴으로써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에서의 컴퓨터 리

용과 그 기술을 배워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의 인적, 기술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로 상

품을 개발, 판매하는 경제적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서로 공

감하여 일본시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마음먹

어 일본어 WINDOWS상에서 동작하는 조선어입력시스템개발과 금융기

관에서 이용하는 결산속보작성시스템 급여계산시스템, 인사급여시스템

등 다종다양한 소프트웨어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막상 상품화

하기 위한 개발을 시작해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과학기술자들은 다가 우수한 인재였으나 공동으로 프

로그램을 개발 완성하는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데다가 그를 담당수행 할

프로젝트책임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개발하면 다 끝이라는 기술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완성하면 반드시 오류(버그)가 나오

며 그것을 즉시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품화란 개념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매우 희박하여 적지 않는 애로와 난관이 있었습니

다. 이 것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된 조선어입력시스템은 재일동포사회에서 그때까지 주로

쓰이던 MS - DOS로부터 WINDOWS로 넘어감에 따라 할 수 없이 개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었으며 많은 재일동포와 기업에서 요구하

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 동포들뿐만 아니라 광범한 일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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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도 유통, 판매해달라는 요구에 보답하기 위해 SOFT BANK와 교

섭을 하여 팩키지로써 전국에 유통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알기로

는 공화국의 기술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첫 팩키지상품입니다. 오

늘은 조선컴퓨터센터를 비롯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과

학원, 교육성 프로그람교육연구센터 등과의 인적, 기술적 교류들을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화국의 기술자들과 함께 사업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

인이 무엇인가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저 자신이 그래도 일본에서 나서 자

랐지만 어릴 때부터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으며 우리나라에 대하

여 이해를 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총련이란 훌륭한 해외동포조직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조직적으로 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과학기술을 발

전시키는 것을 응당한 도리로 여겨 저의 회사에서도 년간 예산을 잡아

필요한 과학기술 서적들을 꾸준히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

로 신뢰를 하고 반드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담당

책임자들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호신뢰주의가 기본이며 상대방에 대하여 이해

를 하자면 성실히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성실히 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공화국의 기술자나 기관과 사업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초기에 많

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과학기술자들이 어

려워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야말로 인내성 있게 필요한 서적과 자

료, 설비들을 보내주는 일부터라도 끊임없이 하겠다는 진실성에 기초한

성실성이란 뜻입니다. 하다가 도중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사람, 자신의 그

무슨 영예나 연구를 위해서 공화국과 사업을 벌린다면 이제까지와 마찬

가지로 전진을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큰 안목을 가지고 북과 남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다리의 역할을 맡아

나서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는 게 저의 생

각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정상적으로 공화국에 이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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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몇 번의 호상왕래로서는 보장될 수 없으며 상호신뢰주의에 기

초한 호혜의 원칙에서 과학기술교류와 경제교류를 통한 새로운 다양한

산업적 련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4. 한국 IMRI 유완영 회장과의 만남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반전인 99년 5월에 저는 뜻밖에도 IMRI의 유완

영 회장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유완영 회장님이 남

북경제협력의 선두자로서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매우 훌륭한 경영자임을

잘 몰랐으며 만날수록 그 인격과 통이 큰데 대하여 매혹되고 말았습니

다. IMRI와 CGS는 공화국의 수려한 산하를 남한의 동포들에게 보여줌

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공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을 남한 시장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반을 구축,

창출하기 위하여 CGS와 서로 계약을 맺어 첫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북남 사이의 정치적 배경으로 하여 실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완영 회장은 자주 일본에 오실 때

마다 저와 만났으며 무한경쟁에 들어간 세계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가

서로 힘을 합쳐 세계에로 나갈 길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뜨겁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특히 분단이래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조

선반도는 여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21세기가 그야말로 과학기술

의 시대로 되는 것만큼 남북의 과학기술이 균형성 있게 발전해야 함을

서로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도 북과 남, 해외를 하나로 이은 남북경제협

력사업, 과학기술교류사업을 벌려 나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또한

IMRI의 유완영 회장도 1년 동안에 13번씩이나 공화국을 방문하여 중소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에 모니터공장을 세웠으므로 그 누구보다도

공화국의 사정을 리해하고 있었으며 어려움도 알고 계셨다는데 서로 손

잡고 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총련계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이 서로 같은 경영 리념을 공유하고 합작

회사를 내온다는 것 자체가 처음 되는 일이었으며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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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일이 였던 것입니다. 합작회사인 유니코텍의 창립기념식은 일

본 도쿄의 코라쿠엔 호텔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T V방송에서

도 크게 소개되었으며 오늘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는 일본의 NHK방송에서도 21세기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나라의 기업

소개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유완영 회장님의 IMRI가 소개되었습니다. 일

년의 거의 3분의 2를 해외출장으로 나가시는 유완영 회장님은 장애자의

몸으로서 갖은 고생 끝에 540$을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 와 오늘

의 IMRI를 만들어 내였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 조선민족의 우월성

을 느낄 수가 있으며 아직 나이가 30대인 이런 젊으시면서도 패기와 정

열에 넘쳐 미래를 위하여 사업하시는 그 자세와 립장, 비전에 나도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함께 손잡고 나가고 싶었으며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알

아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진다면 그만큼 통일의 날은 가까울

질 것이란 기대에서입니다. 설립한지 4년 만에 IMRI는 놀라운 발전속도

로 매출을 크게 늘였으며 11/ 14에는 한국의 코스닥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하였으며 우리 유니코텍도 3년 후에 일본의 NASDAQ JAPAN 등에 상

장할 계획입니다.

남북 IT협력사업의 성공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남북 IT교류가 힘을 얻

을 수 있으며 향후 큰 발전이 예견되는 IT분야의 공식적인 남북 대화창

구 마련을 위해서도 남북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제3국간 협의체도 구성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５. 유니코텍이 지향하는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와 재일동포의

역할

21세기는 그야말로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균형적인 과학기술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과

학기술교류를 보다 활성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리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가 필요하며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 있는 재일본 조선인과학자협회나 재일동포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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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직은 정치적 배경으로 인하여 북과 남의 과학기

술자가 자유로이 만나거나 오고 가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북남간의 교류

가 활발하고 알맹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일본 조선인과학자협회

가 공화국의 모든 과학기술기관과 기술자들을 대신하여 한국의 과학기

술자와 기관들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현

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일본 조선인과학기술협회 컴퓨터전문위원회 리상춘 위원장이 서울

에서 열린 통일IT포럼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한국-조선-일본을 련

계한 3국 IT교류방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위에서 제가 언급한 다리역할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유기적으로 결합

된 IT산업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교류 과정에서 사회제도적인 차이로 생

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3국이 연계함으로써 풀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으며 총련 산하 동포들의 공화국과의 사업 경험이 남북

IT교류 촉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교류도 동

반하여 추진 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현재 재일동포도 있고 한국에서 와 있는 사람, 일본사

람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화국의 기술자들을 일본에도 초청을 할

것이며 북과 남, 재일동포와 일본사람까지도 망라하여 서로 경제교류와

과학기술교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마당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는 한

국의 기업에서 못하는 일이며 오직 공화국의 해외단체인 총련 산하의 도

움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민간차원에서 평양에 정보기

술연구센터(Information T echnology Center )를 공화국의 기업과 공동으

로 건설하고 있으며 중국/북경에도 공화국의 과학원 수학연구소와 제휴

하여 장기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사는 일본 땅에서도

일본기업을 망라시켜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공화국에 이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자그만한 일이라도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작한 일에 대하여서는 큰 성과를 너무 기대하

지 말고 꾸준히 착실히 경제교류와 과학기술 교류가 심화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남북한의 과학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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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북경에서 가지고 있는 ２１세기 동북아와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이 더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큰 계기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래일 평양에 들어가기 때문

에 오늘만 워크샵에 참가합니다. 량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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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경험과 향후 활성화 방안 -

제１절 남북의 과학기술협력과 중국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김록송

1. 6.15 공동선언 의 깊은 의의

고구려, 백제와 신라 삼국시대에 만약 고구려로서 통일을 이루었더라

면 지금의 동북아는 이렇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에 강대한 Korea가 중국

과 대등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일본보다는 훨씬 강대한 나라였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구소련은 패전국인 일본을 둘로 나누지 않고

우리 땅을 38선으로 나눈 지 56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되었다. 우리 보통

국민은 냉전의 희생품으로 리산과 분단의 기나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일제의 침략시 부모처자를 고향에 두고 푸른 두만강을 건너 백두의 밀림

에서 일본 놈과 피흘리면서 싸운 의병장과 항일투사들은 우리민족의 영

웅이시다.

남북이 분단된 오늘 조국의 통일을 위해 자기의 안부를 무릅쓰고 나서

서 평화통일에 공헌하는 사람 역시 우리민족의 영웅이 될 것이다. 이북

에 있건 이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상관없이 모두 떨쳐나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를 위해 함께 분투하자. 남북정상의 작년 6.15

공동선언 은 수많은 동포의 눈물을 자아 내였다. 우리 모두 일 떠나서 이

공동선언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자. 물론 공동선언의 실시에는 미국, 일

본,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나라의 태도 여하가 중요한데 특히 미국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영향이 너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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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해야한다.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 정부간 공동선언의 실시로서 이북의 전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

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북의 전력문제는 수자원의 관계시설 노후화, 교통

도로의 현대화 급절, 철도 시설장비의 정비 등 일련의 기초시설의 건설

이 앞서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전력문제, 경의선 복구, 공업단지의 건

설 등 일련의 이북의 경제문제가 북남정부간의 합작에서 점차 풀리기 바

란다. 그러나 이 수두룩한 문제가 정부사이에 풀리기 전에 과학기술면에

서 협력을 시작하자.

2. 조선국가과학원

과학기술면에서 협력을 하자면 이북의 국가과학원을 료해해야 한다.

1998년에 원래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과 국가과학기술위원

회를 합병하여 지금의 국가과학원이 되였는데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 과학원이다. 이는 내각의 한 개 성이다. 8개의 분원(생물학분원

등)과 120여개의 연구소와 한 개 대학(평양리과대학)이 있는데 종업원은

약 10만명이다. 과학원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의 과학기술관

리로서 과학기술정책의 제정과 실시, 연구경비와 장비시설의 보증, 대외

로 외국의 상응되는 국가기관과의 교류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연구

의 실시기관으로 각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데 전 조선의 최고의 연구기

관이다. 이전에 각성에서 관리하던 연구소도 모두 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국 대학의 연구성과의 평가와 학자의 진급도 국가 과학원에서

맡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것은 각성지간의 연구프로젝트의 혼란을

피하며 인재의 평가를 더 공정하게 하는데 있다.

과학연구는 자연과학과 기술공학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말하는데

기초연구라 해도 응용성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국방과학기술

은 별도로 다른 부서가 있으므로 과학원에서는 민용기술을 위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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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근 5년의 연구중점 령역은 전자학, 열학, 생물학, 정보과학, 화학

과 신재료이다. 지금의 과학원 원장은 리광호 교수(박사)이고 부원장은

강동근 교수 외 몇 명이다. 조선의 준박사, 박사는 외국의 석사, 박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특히 박사일 경우 이는 정부에서 직접 수여할 수

있는 영예로서 한 학자가 나라에 대한 공헌에 나라의 승인이다.

과학원의 행정지도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긴 마을동(이전에는 련못

동이라 했음)에 자리를 잡아서 평양에서 호텔에 들어서도 일보기 편리하

다. 연구소들의 지리적 분포는 80년대 말에 평양에서 약 40킬로 떨어진

평성 시에 과학단지를 만들어 기계공학연구소, 자동화연구소 등 대부분

의 리공학연구소가 집중되었고 리과대학도 그 곳에 있다. 그러나 생물학

분원의 유전학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는 그냥 평양에 남아 있다. 지방에

는 함흥분원이 제일 큰바 화학화공이 위주인바 고 리승기 박사가 창설한

비날료 섬유공업이 그 곳에 있다. 연구인원 중 60세 좌우의 사람들 중

50- 60년대에 구 소련과 동 유럽에 류학한 사람들이 많아 지식의 바탕이

좋으며, 그 세대의 사람들은 류학했건 안 했건 막론하고 로어에 아주 능

숙하다. 30- 40세대의 사람들의 외국어는 이미 영어가 위주인데 영어로

책은 보지만 언어환경상 문제로 조선의 학자들과 영어로서 학술교류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러나 어느 연구소를 막론하고 중어를 잘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는데 중어를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에서 대

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사람들이고, 이외에 중어를 한다는 사람으로 대표

단의 번역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나라에서 중국에 파견하여 중어

를 배운 사람들인데 이들의 중어 수준은 높지 못 하며 어떤 사람의 중어

는 중국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다.

3. 조선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

1985년부터 연락하기 시작하여 1986년에 조선과학원에서 저와 저의

부인을 친척방문 사증으로 조선에 2주간 초청하여 첫 주일은 평양에서

공식적인 대표단의 신분으로 생물학용 초고속원심기의 공동연구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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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과 협상하고 두 번째 주일은 친척방문으로 친척집에서 체류하고

자강도의 어머니도 가 보았다. 쌍방이 이 과제를 중조 두 과학원에 제기

하여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의 노력으로 1987년도에는 중조

두 과학원사이의 원급 공동연구과제로 비준 받았다. 1988년에 조선과학

원 기계공학연구소의 부소장을 단장, 연구팀장과 통역 1명으로 모두 3명

의 대표단이 저의 연구팀에 2주일 체류했다. 제가 평양에 간 적이 있어

저와의 교류에는 통역이 필요없건만 통역 한사람이 따라 왔으며 두 사람

은 저에게서 기술이전을 받느라 밤낮 고생하나 이 통역은 날마다 어디에

놀려 가자고 신경만 썼다. 초고속원심기를 위주로 설명드리고 고속모터

등 조선에 없는 부속품과 재료는 제가 기증하였다. 또 조선의 정황에 맞

게 설계방안을 갗이 내고 팀장이 설계를 마치고 도라 갔으며 어느 기한

까지 실험장치를 만들게 약속하였다.

1989년에는 제가 조수 1명과 함께 기계공학연구소에 가서 2주간 있었

다. 조선측의 팀은 8명으로 저의 팀보다 인원이 더 많았다. 북경에서 약

속한대로 일은 잘 되였고 지하실험실도 있었으며 조선의 수요에 맞는

8000rpm의 탁상용 원심기도 개발 중으로 일이 잘 되고 있었다.

1990년도에는 저와 저의 연구팀의 생물화학가 1명과 함께 다시 기계공

학연구소에 갔다. 가보니 원래 부소장은 다른 데로 전근했고 근 1년간 공

동연구는 아무런 진전도 없으며 나라에 하나뿐인 베니시린 축출기가 고

장나서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2주일의 체류기간 평양에서

전국과학대회를 한다고 팀장은 회의만 다녀서 저와는 단 한번 만났는데

1시간도 안 되었다. 국제공동연구는 완수 안하고도 팀장은 훈장을 탔다.

조선과학원측에서는 조중합작 중에서 원심기 항목이 제일 잘 되어서 더

연기하려던 것인데 저의 보고를 받고 크게 놀랐다. 조선은 외화의 곤난

으로 원심기 장비는 아주 곤난하지만 저와의 합작이 중단되면서 조선국

산이 나오지 못하니 원심기의 장비는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다. 후에도

여러번 공동연구를 추진하려 했으나 투자만 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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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면에서 우리 협력하자

력사적으로 이북에서는 재일동포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평양산원같

은 큰 병원도 재일동포가 돈을 내서 꾸린 것이라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하면서 대북 민간변경무역에서 중국의 조선족은 경제적 조력자에서 개

혁개방의 선도자로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돈을 투자한 재일동포도 보

따리 장사를 하는 조선족도 과학기술면에서는 돕지 못 했다. 중국과 이

남이 국교가 된지도 10년이 되는 오늘 중국과 이남 이북 다 과학기술 교

류가 된다. 본인도 조선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와 또 한국기계연구원과

공식적인 공동연구가 있었다. 우리는 남북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기다리

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남북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안되는 지금 우리는 먼

저 중국에서 시작하자.

5. 남북간 교류협력이 제도화전에 먼저 중국에서 시작하자

남북간 화해를 위해 우리 중국 조선족동포사회의 조선족과학자들은

반듯이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해야 한다.

1) 남북의 과학기술면의 공동연구의 목적

남북간에 서로 관심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서로의 과학기술

적 문제를 풀고 나아가 지식기반사회에서 강조되는 지식의 교류와 공

유 를 통하여 상호 리익을 얻는 것이다.

2 ) 연구령역

의·식·주, 교통, 환경(생태, 기상, 지진), 농업과 의학, 과학설비, 에너

지 등 비군사적 령역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3 ) 연구방법

조선족과학자와 남북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파견한 연구원이 공동

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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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족 과학자

우리말 잘하는 조선족은 우리를 하나라고 여기는 감정적 기초이다. 특

히 조선족 과학자들 중에 연구 수준이 국제 학술계의 레벨이거나 정상급

에 달하는 교수들이 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정부의 다른 중앙부서의 연

구소와 여러 대학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미국, 서독, 불란서와 일본 등지

에서 공동연구를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남과 이북 과학원 혹은 대학

에서 학술회의거나 공동연구를 한 경력이 있다. 이들은 동서방과 남북을

잘 료해한다. 이들은 남북을 돕자고, 특히 북을 돕자고 애쓴다.

중국정부의 현행 정책은 남북화해를 추진하므로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

족은 정치상에 아무런 근심 없이 마음놓고 추진할 수 있다.

(2) 공동연구의 장소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이 대학은 서울과 평양에서

인정하며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대학이다. 또 이 대학은 연변의 수부 연

길에 있으므로 이 곳은 우리말을 사용하는 고장이다. 연구시설이 기본상

갖추어 있으며 캠퍼스는 공동연구할 장소로서 이미 50여명의 남한과학

자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물질적으로 남한의 연구원이 장기체류할 수 있

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이북과 린접하여서 이북에서부터 다수의 인원 파

견이 가능하며 연변과 이북간에 친척래왕도 많으므로 감정상에도 밀접

하다. 중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물가가 싸고 대학 내 거주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연구가 쉽다.

(3 ) 연구책임자

연구과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채택한다. 선택된 과제에서의 모두

가 학술상의 종사자이므로 남북과학자와 중국조선족 과학자들 사이에서

협상하여 팀장을 내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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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대 효과

이북은 당장에 수요되는 교통, 전력 및 의식주 산업육성에 직접적 도

움을 얻을 수 있다. 이남은 과학기술 령역에서 이북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며, 연구경험의 축적과 지식공유의 리익을 얻는다. 특히 우수한 조선

족과학자의 연구성과를 짧은 시기에 공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과

조선족이 공동연구 경우 이남이 단독으로 연구수행하기보다는 리익이

크다. 중국은 연구성과에서 산업화되는 부분을 중국 시장에 도입하게 되

므로 고기술의 산업화와 국제화에서 경제적 리익이 크다.

6. 한국이 해야 할 일

비 군사면의 에너지와 생명공학을 먼저 시작한다. 한국에서 연변과기

대에 에너지학과와 생명공학학과를 설치한다. 에너지학과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미 추진중인데 생명공학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혹은 기타

기관, 회사에서 추진하기 바란다. 연변과기대에 두 학과를 두고 교학을

하면서 과학연구를 하는데 연구 과제는 중국과 한반도의 실정과 맞는 과

제를 선택한다. 이에 필요한 연구설비, 연구경비와 운영경비(교수의 인건

비 등)를 한국에서 해결하기 바란다. 연변과기대의 이 연구 기지에 남북

의 학자들이 와서 연구하면서 남북간의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우수한 조선족 과학자들은 이미 60∼65세의 로인이 되었다. 이 사람들

이 더 늙기 전에 빨리 시작하자. 젊은 세대는 그들의 민족감정을 더 양성

해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또 그들은

아직 민족의 일에 신경쓸 나이가 아니다. 저는 북경지역을 담당한 중국

조선족과학자협회의 부 비서장으로서 이 협회산하의 북경의 유능한 과

학자들을 동원하여 남북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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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와 재중 동포의 역할

중국전자공업발전계획연구원 배 호

듣기는 소식에 의하면 근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IT산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 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중국에서 그 실

정을 깊이 파악 하기는 아주 애로점이 있지만 본인의 분석에는 일본에서

오래 살고있는 재일 동포의 역할이라고 느낀다. 여기에서 알게 된다는

것은 인재와 기술교류가 기술추진과 산업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경제발전 추세를 살펴보고 있을 때 국가 간에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면서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있는 오늘 날

이것이 세계경제의 기본 모델이다. 금년 11월 11일 중국도 이미 WT O에

가입하였으니 멀지 않는 앞날에 중국시장도 세계시장의 일부분으로 될

것이다. WT O 체제 하에서는 국가와 국가사이에 국경개념이 점차 희박

해 지면서 국제화와 동시에 국계를 초월한 지역경제권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유럽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중국 광동성이 홍콩 마카오와

중국화남 경제권을 형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90년대에 발해 경제권 환동

해 경제권 환황해 경제권 등 론의가 나오게 된 것은 중국 한국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 등 나라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과시한 필연

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권이라는 것은 우선 지리적인 인접성

으로 인해 나라간의 경제협력이 자연적이고 순조롭게 강화되어 나타나

는 현상으로서 각자의 비교우위를 최대로 발휘하여 효율적인 국제분업

을 통해 보완성을 유지하여 공동으로 창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상대

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의 이익이 기동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이유로 경제상황이 불황정황이 벌여 준다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오

히려 더욱 박절하여진다.

중국의 현황을 본다면 국토가 너무 넓고 내륙 수송 거리가 너무 길어

수송비용이 경제적으로 되지 못하여 때로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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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간의 생산분업이 인접해있는 외국간의 생산분업보다 효율적

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황해에 인접한 상동성의 중국기업들은 청해 신

강, 사천, 귀주, 운남, 호남 등, 성의 기업과 거래하기 보다 가까운 한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거래하면 비용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

한국의 지리위치를 보면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 일본을 제외하면 지리적

으로 중국이 가장 가깝고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가장 풍부한 나라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 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듣기에는

중국에게 불리한 의론 같지만 기실은 무역이나 투자가 서로간의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한국 국내시장과 동일하

게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7년에 한국이 IMF로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3년간의 노력으로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어 금년 8월 달에 IMF로 받은 구제차관을 전부 상

환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근본적으로 다른 잠재력

을 가지고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비록 최근 세계경제 특히는 미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한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전체에 비하면 경

계발전단계가 상당히 앞서있고 기술면으로 보아도 제조기술격차는 상당

한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인당 GNP의 격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 하는

반도에 집약되고 축적 되여 있는 교육문화 수준, 제조기술, 연구개발능

력, 선도적인 산업시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상사한 지역에 비교

해 앞서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면 제품 주기이론에서 제기된

것처럼 서로 간의 생산분업이 각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그만

큼 더 많아진다. 중한 과학기술 및 학자들이 수차의 학술교류에서 언급

한 중국경제와 한국경제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

은 효율적인 생산 분업의 기회가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나라들 사이보

다 더 많다는 견해로 된다.

홍콩, 대만, 일본 기업체들에 비해 중국으로의 진출이 아주 늦은 한국

기업체들은 수교이후 대중국 투자의 공세를 시작하였다. 비록 중국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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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외국 자본 중에서 한국업체들의 투자비중은 높지 안치만 한국기업

들의 투자분야와 지역이 집중 되였고 광고역할 때문에 중국경내에서의

한국 업체의 인지도는 투자 실적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장기 호황을 빚어내든 미국경제가 침체에 들어

가고 일본경제는 10년 이상의 불황상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아시아 경제위기 가운데서 큰 타격을 받았든 국가들은 한국을 제외

하고 아직도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동안 큰 문제가 없었던

대만과 싱가폴도 최근에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한국은 국민의 희

생적인 노력으로 불황공경에서 벗어났지만 최근에는 또다시 경제불안의

정조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달은 형태로 전 세계가 부러워

하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90년도 초의 제1차

중국 붐을 초월할 정도로 중국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한국에

기술수준이 높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진출

하려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체의 인재를 보

유하여 중국과의 무역과 비즈니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 중국과 비즈니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인재를 애타게 찾고 있다. 이는 오직 재중 동포들만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다. 량국간의 과학기술교류와 량국을 도와 줄 수 있

는 인재육성 및 교류 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재중 동포

들이다. 특히는 지금까지 중한경제교류, 과학기술교류, 인재교류 등 면에

서 한국의 동포들을 위하여 회생적인 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해온 재중

동포들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과의 과학기술

교류 면에서도 중국과 재중 동포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중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간의 우의는 유구한 역사적 인연을 가지고 있다. 직

접 교류가 일어나기 전에 재중 동포의 노력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간 과

학기술교류의 촉진에 추진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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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조선 생명공학의 연구 동향과 발전 전망

연변대학의학원 윤종주

20세기 50년대 DNA 2 중나선 구조의 발견은 현대 생물학으로 하여금

분자 생물학의 새시대에 들어서게 하였다. 21 세기는 생명과학의 세기라

고 세계의 학자들은 인정하고있다. 나는 중국생명공학의 발전추세와 전

망에 관하여 소개하고 논술한 적이 있다.[ 1 - 4 ] 그리고《조선의학의 연구특

징과 발전동향》을 소개하면서 유전공학에 의해 추진되는 조선 현대의

학 연구 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5 ]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선 생명공학

의 연구동향과 발전전망에 관하여 소개해보려고 한다. 조선과의 학술교

류의 어려움과 관련 재료 수집에서의 어려움으로 하여 이 논술에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동포학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바

란다.

1. 조선 정부의 생명공학에 대한 중시와 그 발전을 위한 지시

70 년대 후반기 분자 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탄생된 유전자공학

을 대표로 하는 생명공학은 인류가 부닥친 식량, 건강, 환경 및 에너지원

등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찬란한 전경을 열어 놓았다. 일찍

조선정부와 국가의 지도자께서는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을 발전시키어 인민경제에 널리 리용 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20세기 90년대에 조선정부와 국가의 지

도자들은 생명공학 연구사업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삶

고 추진시켜왔다.

《생물학》잡지 편집부에서는 1992년 신년 론설[6 ]에서 생물공학 부문

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 미생물공학을 비롯한 현

대 생물학의 발전에 큰 힘을 넣으며 그 성과를 농업과 축산업, 의학과 식

료공업에 널리 받아 들여 생산성이 높은 농작물과 집짐승의 새 품종을

236



제3장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와 재중동포의 역할

만들어 내며 질 좋은 여러 가지 의약품과 식료품을 생산하는데 적극 기

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포 융합기술에 기초한 단일항체

생산분야와 유전자도입에 의한 형질전환 동물들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며 집짐승에서 배자이식기술을 더욱 과학화하여 그 효율

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바 후자는 복제동물 연구를 가속화하려는

조선정부의 립장을 밝혔다.《생물학》잡지 2000년 신년 론설[7 ]
에서는

클론동물 만들기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새

로운 집짐승 우량품종들을 육종, 도입해야 함을 제기하였는바 이것은 세

계 생명공학 연구 최전선에서 이룩한 복제양 돌리 의 탄생에 대한 조선

생명공학계의 반응을 보여준 것이라고 인정되면서 조선에서의 클론동물

연구를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과학자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표

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분자 생물학 새기술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생명공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선정부와 국가 지도자의 지시에 호

응하여 1987년 리정구 교수의 저작《유전자공학의 원리와 방법》이 과

학, 백과사전출판사(평양)에 의해 출판되였고 외국의 생명과학과 연구진

전을 통보하는《생물학》,《의학》잡지가 중앙과학기술 통보사에 의해

출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두고 있는 외국 유전자공학

의 연구성과들이 보도 되였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과 각 대학들에서 이룩한 유전자 공학에 관한 기초연구 성과들이 보도

되였다. 제한 엔도누클레아제 BamH1 의 분리, 정제에 관한 연구[8 ]를 비

롯하여 제한-수식효소 유전자의 클론화[9 ] , 대장균에서 새로운 제한효소

의 탐색[ 10 ] 등 연구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바 이는 유전공학에서의

기초적인 연구이기 때문이다. 제한 효소는 DNA의 일정한 부분을 인식

하고 절단하는 핵산 분해효소 인데 이때 자체 DNA를 안정하게 보존하

기 위하여 모든 세포는 수식효소를 가지고 있다. 즉 제한 효소와 함께 그

작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수단으로서 수식 관련효소들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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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때문에 제한 엔도누클레아제와 제한-수식효소에 관한 연구

는 유전자공학에서의 기본적인 기초연구 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학자들은 대장균에서 2종의 제한효소 생성균(E . coli 430, E .

coli 433)을 탐색하고 이 균들에서 생성되는 제한효소를 Eco 430 I, Eco

433 I로 명명하였다. Eco 430 I는 Bam H1과 같은 누클레오티드 배렬을

인식하는 동위 효소인데 Bam H1 보다 활성이 약 3∼7배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고초균에서 대장균 파쥐 T 5 프로모터 단편의 클론화에 대한연구
[ 1 1]
는 당시 조선 과학원에서 진행한 대장균 E . coli T 5- DNA의 분리 정제

로부터 재조합 플라스미드의 형질전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유전자

공학을 위해 진행한 기초적 연구성과였다. 대장균-고초균 왕복 플라스미

드 PEB- 100을 만들기 위한 연구[1 2 ]와 집토끼 망상적혈구의 10sRNA에

상보적인 DNA의 효소적 생합성에 관한 연구[ 13 ,14 ]는 당시 유전자 공학의

개발과 관련된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였다.

집토끼 망상적혈구로부터 글로빈 mRNA를 분리 정제하고 전기 영동

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크기가 10s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건립

했다. 그리고 집토끼 망상적혈구 10s mRNA에 상보적인 DNA가 효소적

으로 합성되며 이때 효소의 포화농도는 7.5 U/ mRNA μg이고 합성된

cDNA의 S1 누클레아제에 대한 저항성은 3%였으며 cDNA가 합성 직후

mRNA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사립체데핵산(mtDNA )의 디데옥시염기 배렬 결정을 위한 1차배렬 겹

쳐 읽기 클론모임 제조에 관한 연구[1 5 ] (1991)는 mtDNA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 진화적 및 게놈구성상의 특성들을 밝히기 위한 핵산 1

차 구조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였다. Exo III과 S1 누클레아제를 이용

한 한 방향성 사슬 소화방법은 임의의 염기길이에서 차이나는 클론모임

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며 또 실험에서 얻어진 mtDNA의 1차배렬

겹쳐 읽기 클론모임은 그 길이에서 50∼200 누클레오티드 정도에서 차이

가 날뿐만 아니라 손쉽게 많은 량의 외오리 DNA 복사품을 얻을 수 있음

으로 디데옥시법에 의한 염기 배렬 결정에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비동위원소성 DNA 탐침을 이용하여 클론을 분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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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16 ]
도 진행되고 있는 바 사람 양막 유래의 cDNA는 사람 ß-인터페

론 유전자의 전길이 탐침과 잡종화되며 토끼망상적혈구 유래의 cDNA는

토끼 ß-글로빈 cDNA의 전길이 탐침과 잡종화됨을 밝혔다.

3. 의약분야에서의 생명공학 연구

가. 조선사람의 혈통에 관한 연구

사립체 DNA혹은 면역글로블린의 미세한 질적 조성이 인종마다에서

일정하게 구별되며 이들의 출현빈도가 종족-지역적 특성을 일정하게 나

타내고 있기에 mtDNA나 면역글로블린 유전자와 같은 유전정보 담체들

의 비교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항체 혈액형으로서 Gm 유전자들의 분포

가 조선사람, 중국사람, 일본사람사이에 어떻게 틀리는가를 조사한 결과

조선사람의 고유한 유전자형의 조성에서 이웃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판명 되였다.[ 17 ]

나. 간염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대장균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HCV) 속질항원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연구[ 18 ]는 C형간염진단시약제조에 필요한 HCV속질항원을대장균에서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였다. RT - 2중 PCR 법에 의한 HCV속질-유전자

단편의 제조에 대한 연구[1 9 ]도 C형 간염진단을 위한 연구로서 자체로 설

계한 프라이머들을 이용하여 RT - 2중PCR법에 의해 360bp 크기의 HCV

속질유전자 단편을 얻었다. 그리고 B형 간염의 치료목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HBV)의 중화능력과 방어능력을 가지는 항체를 유도하는 Pre

S2＋S 단백을효모에서 재조합 DNA기술에 의하여 발현시키기 위한 연구
[2 0 ]도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효모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겉질 항원

Pre S2＋S 령역을발현시킬수있는재조합플라스미드 pYAM61을만들

었으며 이플라스미드로 효모 INVSC2를 형질 전환시킨 재조합 효모IB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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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고 HBsAg를 발현시켰다.

다. 사람 감마인터페론 생산을 위한 유전공학 연구

사람 감마인터페론 생산을 위해 대장균에서 재조합 사람 감마인터페

론을 발현시키기 위한 연구[2 1]
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고발현 운반체

pBT - Ifr2를 만들었다. 그리고 분자량이 약 17KD정도인 감마인터페론

발현산물을 얻었다. 최근에는 또 사람 감마인터페론α1d성숙 유전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
[2 2 ]
도 진행되고 있다.

라. 사람 성장 호르몬 생산을 위한 유전자 공학 연구

사람 성장 호르몬(hGH) 유전자를 높은 효률로 발현시키는 숙주-운반

체계가 개발 되였으며 온도유발숙주-운반체계도 6his - hGH 유전자를 클

론화함으로써 온도 유발에 의하여 hGH 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하였다.[2 3 ] 그리고 유전자공학 방법으로 대장균에서 합성된 재조합 hGH

의 분리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99%의 순도로 사람의 성장 호르몬을

정제 하였다.[2 4 ]

마. 사람 태반 프롤락틴 유전자의 클론화와 발현에 관한 연구

PCR법을 리용하여 사람Prolactin (젖분비 촉진호르몬)유전자가 비교적

높은 효률로 발현되는 재조합 플라스미드 pBV - hPL를 만들어 냈는데

E .coli DH5α에서 hPL유전자의 발현량은 균체 단백질의 12.9%에 달하

였다. 그리고 재조합 플라스미드 pBV- hPL는 E .coli DH5α에서 매우 안

정하게 유지 전달되었다.[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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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표식 효소에 관한 생명공학 연구

유전공학 본신의 연구를 위한 제한 효소의 탐색에 관한 연구는 이미

우에서 서술하였기에 여기서는 중복하지 않고 표식 효소와 임상응용을

위한 부분적 효소에 관한 연구만을 취급하기로 한다. 최근 유전자 공학

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표식 효소로 널리 리용되는 ß-락탐아제 유전

자를 클론화하고 발현시켰다. 먼저 ß-락탐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재조합

플라스미드 PEC45를 만들고 대장균에서 발현시켰다.[2 6 ]

4. 농업과학 분야에서의 생명공학 연구

조선정부에서는 국가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 과학연구와

농업 생산에 중시를 돌리고 있다.

가. 벼 육종 방면에서의 분자 생물학 연구

육종의 출발 재료를 얻을 목적으로 갈에서 분리한 DNA를 논벼에 처

리하여 형질전환을 시키기 위한 연구[2 7 ]를 진행하였다. 초형변이체, 아지

변이체. 숙기변이체에 관해 벼의 키, 이삭길이, 아지수, 숙기 일수, 이삭

목 굵기, 이삭당 알 수 등 지표를 관찰해본 결과 초형변이체는 이삭목이

굵으며 받을 잎이 넓고 잎 줄 수가 많아졌다. 이삭당 알 수도 많고, 벼알

모양은 길죽한 형태로서 크기도 증대하였다. 아지 변이체는 아지 수가

특별히 많아졌고 받을 잎이 넓어진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숙기 변이

체는 대조보다 숙기가 약 20일정도 빨라졌다. 실험결과는 갈DNA로 논

벼를 처리하여 얻은 초형변이체에는 염견딜성, 받을 잎의 넓이, 받을 잎

의 잎 줄수, 이삭목의 굵기 등 갈의 일부 형질들이 전달되었음을 보여주

었다. 그 외에 벼 종자를 통한 외래 DNA도입에 관한 연구도 진행 되였

는바 일정한 조건에서 자색벼 DNA로 벼 종자를 처리하여 수염과 줄기

속이 자색인 개체를 얻을 수 있었다. DNA도입의 특성으로 보아 자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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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유전자가 수용체 게놈에 도입 되였거나 활성화 되였음을 알수 있었

다.[2 8 ]

논벼성세포 고온 갑작변이를 일으켜 논벼 육종 실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서 다양한 변이를 높은 빈도로 계속 유발시키는 약세형의 변

이체를 발견하였다.[2 9 ] 이 약세형의 갑작변이 유발체는 출발 품종들에 비

하여 키가1/ 3정도 더 작아지고 이삭길이, 알 크기, 여문률, 천알 질량, 포

기당 이삭질량 등이 모두 작아진 약세형의 특징을 나타냈다. 약세형의

갑작변이 유발체의 출현빈도는 약 0.01∼0.50정도였고 약세형의 갑작변

이 유발체는 생육을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1∼3개 유전자들에서의

린성호모화 변이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나. 살충단백질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연구

T i플라즈미드에서 유래한 이원운반 체계를 리용하여 세균의 살충단백

질유전자를 쌍자엽식물인 담배에 넣어 발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되였다. 세균의 살충단백질유전자를 식물의 광합성 프로모터와 련결하여

능률 높은 독단백 유전자 이원 운반체를 만들기 위한 공정을 건립했다.

이리하여 시험관내DNA내재조합 기술로 살충단백질 유전자 재조합체 풀

라즈미드 pSC100을 조립하였다.[3 0 ]

5. 약물 개발분야에서의 생명공학 연구

분자 생물학의 발전에 따라 생화학 약물과 전통적인 한약(동약)개발

연구에서도 생명공학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가. 사람 γ-인터페론 생산을 위한 생명공학 연구

γ-인터페론은 Τ-림화구에서 산생되는 고활성, 다공능 유도 단백질

로서 20세기 7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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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 바이러스 감염, B형간염과 C형간염 등 치료에 널리 쓰이는 생

화학 약물이다.

조선의 학자들은 대장균에서 재조합 사람 감마인터페론을 산생하는

고발현 운반체 pBT - IFΥ2를 만들고 그를 발현시켰다. 감마인터페론 발

현산물은 SDS - PAAG 전기영동법에 의해 분자량이 약 17KD 정도의 단

백질임을 확인했다.[2 1]

나. 전통 약물 개발에서의 생명공학 연구

로화기 전에 작용하는 동약 항로화제의 탐색에 관한 연구[3 1]에 의하면

나이에 따르는 세포 유전장치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의 여러 고리들 중에

서 DNA손상과 수복기능의 저하가 주도적 고리이며 DNA 수복능은 수

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로 DNA 수복능, 리조솜

막안정성, 사립체 호흡조절률을 높이는 동약합제들이 초파리 수명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DNA 수복능을 20%이상 높여 주는 동약들로

만든 합제 1호가 초파리 수명을 제일 많이 연장시킴을 알게 되였다.

조선산 오미자의 항갑작변이 작용에 대한 실험적 연구[3 2 ]에 의하면 오

미자는 찌클로포스파미드와 방사선으로 유도한 염색체 갑작변이를

54.8%, 50.34%로 뚜렷하게 낮춘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오미자는

갑작변이 방어 효과에서 염색체 구조변이형에 대한 선택성은 없었으며

항산화 작용이 있음을 알게 되였다.

6. 한국, 일본, 조선과 중국 생명공학 연구자들 사이의 과학기

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의

1)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생명공학 연구분야의 과제를

갖고 공통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본

다. 역사적 원인으로 하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후 기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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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동안 남북 과학기술자들 사이의 학술교류는 거이 없다 싶이

되었었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건설에 유

리한 형세를 마련해 주었다. 남북정상공동선언 제4조에는 남과 북

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 문

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

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 라고 선언했다. 물론 반세기 동

안 대립상태에 처해 있던 남북관계가 일조일석에 개선되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남북 예술, 체육분야의 교류와 합작은 벌써 시작되였

고 과학계에서도 력사학, 지질학, 컴퓨터분야에서의 학자들 사이의

합작연구는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명공학을 포함하

는 생물학 분야의 합작연구도 예외가 되여서는 안되겠다고 나는 생

각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정상공동선언을 받들어 한반도를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

전된 선진강국으로 건설하려면 과학기술방면의 공통연구부터 시작

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농업, 식품공업, 의학, 약학,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우리 생명공학 연구자들이 합작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된다.

2) 한국, 조선, 중국, 일본 등 동북 아세아권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심포지엄(Symposium )을 정기적으로 열고 학술교류를 진행하는 가

운데서 본 지역의 경제진흥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발전을 한층

더 높은 단계에로 추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3) 21세기 지식경제시대의 특징의 하나는 정보화 시대라는데 있다. 남

북정상공동선언에서 제기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

적으로 발전 시키려면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연과학 각

분야의 학술지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힘쓰며 조건을 창조하여 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진흥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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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 분단 반세기 동안에 한국, 조선, 중국의 조선족 사이의 문자와

학술용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생겨 학술교류에 불편함을 느낄 때

가 많다. 나라의 통일을 앞두고 문자와 학술용어의 통일 문제도 점

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5) 외국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 과학기술 통보잡지를

꾸리는 부문에서는 외국에 사는 각 분야의 저명한 동포학자들의 힘

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령 그들을 편집 위원회에

참가시켜 그 나라에서 출판되는 학술논문의 번역은 그 나라의 사정

을 잘 아는 학자들이 직접 번역한다면 그 내용이 더욱 확실하고 잡

지의 질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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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朝鮮에서의 科學技術發展 狀況 및

南北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協力 活性化 方案

길림대 한국학연구소 임 명

1. 들어가는 말

1987年 8月∼1988年 8月, 2000年 3月∼2001年 3月까지 筆者는 두 번

朝鮮 金日成綜合大學 經濟學部에서 招聘敎授의 身分으로 硏究活動을 벌

여온 經歷이 있다. 朝鮮에서 만 2年間 硏究, 交流, 生活하는 동안 筆者는

朝鮮에서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軍事, 歷史 등 分野에 대하여 朝鮮을

다녀와 보지 못한 韓半島 專門家, 學者 분들에 비하여 많은 感性的 認識

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科學技術 分野에 대하여 筆者가 주로

朝鮮 金日成綜合大學, 金亨稷師範大學, 朝鮮社會科學院, 朝鮮科學院, 元

山農業大學, 沙里院農業大學 등 大學, 科學院의 學者, 專門家분들과 많이

接觸하였던 原因으로 말미암아 朝鮮에서의 科學技術發展狀況 및 그 問

題點들에 대하여서도 感性的 認識으로부터 理性的 認識에 이르기까지

筆者 나름대로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筆者는 朝鮮도 하루 빨리 科

學技術 分野를 비롯한 모든 分野에서 改革, 開放을 推進하여 經濟의 글

로벌시대의 要求에 발맞춰 같은 民族인 韓國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交

流, 協力을 進行하기만 한다면 希望이 보이는 나라로 변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 두번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筆者는 그 날이 머지 않아

반드시 오리라 確信한다. 그것은 지난해 南北韓 頂上會談 때 發表된

《6.15.共同聲明》에서 明示됐듯이 두 나라사이에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 協力을 進行하는 것은 두 나라 政府 指導者들을 비롯한 두 나라 國

民들의 所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筆者는 아래에 먼저 朝鮮에서의 科學

技術 發展 狀況을 살펴 본 후 筆者 나름대로 南北間 두 나라의 科學技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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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展 特性에 비추어 두 나라사이의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 및 協力

活性化 方案에 대하여 論議하려 한다.

2. 朝鮮에서의 科學硏究機關들의 發展

科學硏究機關들은 科學硏究 發展의 組織的 保障이다. 1945年 8月 15日

光復後 朝鮮에서도 科學技術의 重要性을 深刻히 認識하고 科學硏究 機

關들을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하였는데 現在까지 총 몇 개의 科學硏究機

關들이 있다는 統計數字는 朝鮮에서 發表하지 않은 原因으로 말미암아

얻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構成으로 놓고 보면 政務院 所屬의 科學院

들, 大學들 및 企業體들이 設置한 작은 規模의 硏究所들, 이 세 시스템으

로 이루어 지고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筆者는 分明히 알고 있다.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朝鮮에서의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最高指導機關

과 決定機關으로서 普通 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4名을 設置한다. 그 밑

에 直屬機構들로서 行政組織局, 綜合局, 科學技術發展計劃局, 重工業科學

技術指導局, 輕工業科學技術指導局, 農林水産業科學技術指導局, 輸送業

科學技術指導局, 電子自動化科學技術指導局, 熱動力科學技術指導局, 技

術革命小組指導局, 發明小組指導局, 檢閱局, 科學技術情報局, 科學技術交

流局, 對外科學技術交流局, 科學技術發明評價局 등 部署들이 設置되어

있다.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主要 任務는 나라의 科學技術 分野의 發展

計劃을 設定하고 傘下의 科學硏究機關들을 動員하여 나라경제건설에 決

定的인 도움이 되는 重大한 硏究프로젝트들을 選定하며 科學技術成果들

을 評定하거나 科學技術 分野의 交流를 進行하는것이다.

朝鮮의 科學技術 硏究機關들로는 주로 科學院, 社會科學院, 輕工業科

學院, 農業科學院, 敎育科學院, 醫學科學院, 森林科學硏究院, 建設科學硏

究院 등 이 있다. 硏究院 傘下에는 또한 硏究所, 實驗室, 試驗工場 등이

設置되어 있다.

朝鮮科學院은 1952年 12月 1日 設立되었는데 朝鮮自然科學 分野의 最

高 科學硏究機關이다. 이 硏究院은 設立當時 自然科學, 技術科學, 社會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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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등 여러 科學 分野를 包含하였는데 나중에 社會科學, 醫學, 農學 分野

는 科學院으로부터 分離되어 社會科學院, 醫學科學院, 農業科學院을 새

로 設立하게 되었다. 科學院의 主要 課題는 朝鮮勞動黨의 科學技術政策

에 따라 科學 分野에서 主體를 徹底히 세운 다음 基礎科學硏究와 應用科

學硏究를 有機的으로 잘 結合하여 나라의 科學硏究事業과 技術의 發展

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硏究院은 또한 自然科學 分野의 硏究

人員들을 養性하는 重要한 場所로서 外國硏究機關들과의 物的 및 人的

交流도 進行한다. 硏究院 傘下에는 數學과 物理, 生物學, 地理와 地學, 原

子核, 有色金屬, 機械工業, 燃料 등 십여 개 硏究所가 設置되어 있는가 하

면 綜合工場, 天文氣象聽 등 附設機關들도 設置되어 있다. 科學院本部는

平壤에 자리잡고 있고 咸興에 分院이 설치되어 있는데 咸興에 高分子化

學, 有機化學, 無機化學 등 硏究所들이 排定되어 있다.

社會科學院은 朝鮮社會科學 分野의 最高硏究機關으로서 1964年 2月

科學院으로부터 分離되어 獨自的으로 社會科學院을 設置하였다. 社會科

學院의 主要任務는 朝鮮勞動黨의 方針과 政策을 널리 宣傳하고 朝鮮 社

會主義革命과 建設에서 取得한 成果들과 經驗敎訓들을 理論化 體系化하

는 것인데 民族文化遺産들을 이어받거나 發展시키며 全國性的인 科學討

論會를 開催거나 外國硏究機關들과의 交流도 進行하기도 한다. 예를 들

면 朝鮮社會科學院 經濟硏究所는 筆者가 所屬되어 있는 中國 吉林大學

東北亞硏究院과 1990年 以來 여러 분야의 交流를 進行하여 왔으며 이 硏

究院은 또한 現在 中國社會科學院, 亞細亞 太平洋硏究所와도 交流를 活

潑히 進行하고 있다. 現在 科學院傘下에는 歷史, 法學, 哲學, 經濟學, 文

學, 考古學과 民俗學, 言語學 등 硏究所들이 設置되어 있다.

農業科學院은 朝鮮農業 分野에서의 最高硏究機關으로서 1963年 8月

朝鮮科學院으로부터 分離되어 나왔다. 科學院本部는 平壤에 設置되어 있

고 元山, 海州, 京城, 惠山 등 地方에 分院을 設置하고 있는데 內部에 育

種, 土壤, 作物栽培, 獸醫, 蠶業, 植物保護, 飼料, 畜産, 農機械, 菜蔬, 農業

化學 등 십여개 硏究所들과 農業, 牧畜業, 畜産業 ,果樹業 등 십여개 試驗

農場들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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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科學硏究院은 朝鮮敎育科學 分野의 最高硏究機關으로서 1963年

12月 27日 朝鮮內閣決議 제88番에 의하여 成立되었다. 硏究院內에는 敎

育과 心理 學, 一般敎育, 技術敎育, 講義用品과 實驗器具 등 硏究所들이

設置되어 있는데 敎育과 心理學硏究所의 任務는 마레주의의 基本원리에

따라 敎育과 心理學에 대한 硏究를 깊이 있게 進行하여 社會主義 革命과

建設을 위하여 奉仕하는 것이고; 一般敎育硏究所의 임무는 社會主義敎育

理論이 提示한 敎育方針에 따라 學校敎育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問題

들을 解決하는 것이며; 技術敎育硏究所의 임무는 주로 社會主義建設中

必要한 技術敎育 등 여러 가지 問題들을 硏究하는 것이다.

醫學科學院은 朝鮮醫學科學 分野에서의 最高科學硏究機關으로서 1958

년 6월 16일 內殼決定 제66번에 根據하여 原 科學院內 醫學과 藥學 두

硏究部門을 分離시켜 獨立的인 科學硏究機關으로 만들어 醫學科學院으

로 命名하였다. 院內에는 衛生, 輸血과 血液 産業醫學, 藥學, 醫學, 臨床

學, 溫泉水療法, 精神科 神經病學 등 硏究所들이 設置되어 있는가 하면

附屬病院과 草藥試驗場도 있다.

山林科學硏究院은 朝鮮에서 山林保護와 經濟的利用의 科學硏究機關으

로서 1964년 5월 당시 農業省直屬인 山林硏究所와 林業硏究所가 合倂되

어 創立된것이다. 院內에는 經濟林學, 山林經營學, 山林保護學 등 硏究所

들이 있는가 하면 惠山, 咸興, 海州 등지에는 試驗場도 꾸려놓고 있다.

建設科學硏究所는 1961년 成立되었는데 硏究院內에는 建築建設硏究

所, 施工機械化硏究所, 數理工學硏究所, 建築資財硏究所, 建設經濟標準硏

究所, 建設機械硏究所, 地震硏究所, 地學硏究所, 定量硏究所, 生産試驗所,

中間試驗工場, 등 硏究所들이 設置되어 있다.

朝鮮에서의 科學技術硏究는 이상의 硏究機關들에서만 進行하는 것이

아니라 大學들에서도 活潑히 進行하고 있다. 즉 朝鮮의 大學들은 韓國과

마찬가지로 知識을 傳播하고 人才를 培養하는 基地일뿐 아니라 科學技

術을 硏究 開發하는 重要한 基地이다. 따라서 現在 朝鮮의 大學들은 科

學技術硏究의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데 그 主要 大學들로는 金日

成綜合大學, 金策工業大學, 國際關係大學, 金亨稷師範大學, 平壤外國語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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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平壤人民經濟大學, 元山農業大學, 平壤建築大學, 平壤輸送大學, 平壤

音樂舞踊大學, 平壤體育大學, 平壤喜劇映畵大學, 平壤醫科大學, 平壤理工

大學 등이다. 現在 朝鮮에는 백여개의 大學과 5백여개의 中等專門學校가

있다고 한다.

金日成綜合大學은 朝鮮의 最高學部이면서도 唯一한 綜合大學으로서

韓國의 서울대학에 該當하다. 平壤市 대성구역 모란봉에 位置하여 있는

데 1946년 10월 1일 金日成主席의 提議에 의하여 금수산 기념 궁전과 머

지 않는 現在이 位置에 朝鮮에서의 이 첫 大學을 設置하였다고 한다. 또

한 金日成主席의 建校當時 特殊한 役割을 紀念하여 當時의 北朝鮮臨時

人民委員會가 이 學校의 이름을 《金日成綜合大學》이라고 지었다 한다.

建校初期 이 大學은 工學, 農學, 醫學, 理工學, 文學, 鐵道工學, 法學 7개

學科를 設置하였었는데 1948년 工學, 農學, 醫學 이 세 개 學科는 綜合大

學으로 分離되어 각각 工業大學, 農業大學, 醫科大學을 設立하였다. 現在

이 大學은 文理科를 包含한 12개학부(韓國의 大學에 該當함), 40여개 學

科가 設置되어 있는데 社會科學학부로서는 歷史學, 哲學, 經濟學, 法學,

朝鮮言語文學, 外國言語文學 등 6개 學科(5년제)가 있고 自然科學學部로

서는 數學, 物理學, 生物學, 地理學, 化學, 地學 등 6개 學科(6년제)가 있

다. 大學에는 또한 大學院, 博士院科 歷史, 經濟, 哲學, 등 10개 硏究所가

設置돼 있는데 學生總數는 만여명, 敎職員數는 6,500여명에 달한다. 따라

서 이 大學은 朝鮮 大學 敎育과 科學硏究의 中樞的 役割을 할뿐 아니라

나라의 政指導幹部들을 養成하는 基地로도 役割한다. 綜合大學에는 또

한 外國 留學生들과 實習生, 專門家들도 일부 와 있다.

金策工業大學은 朝鮮에서 가장 有名한 工科大學으로서 1948년 9월 1

일 金日成綜合大學으로부터 分離되어 나올 當時는 平壤工業大學이라고

불렀다가 1953년부터 金日成 主席의 親密한 戰友였던 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內閣 副首相이였던 金策의 이름을 따서 金策工業大學라고

불렀다. 大學의 敷地面積은 20만평방메터이고 學生 數는 만여명에 달하

며 敎職員은 2,000여명에 달한다. 學校에는 모두 地質學, 機械製造, 核電

子工學, 등 몇십 개 학과들이 있는데 현재 朝鮮의 單科大學中 規模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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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크고 學科가 가장 많은 大學으로서 技術人才를 養成하는 重要한 基地

이다.

國際關係大學은 外事 일군들을 專門養成하는 學校로서 1960년 9월 1

일 平壤에서 創建되었다. 이 大學의 入試者에 대한 要求 條件은 아주 높

은데 學校內에는 國際關係學, 貿易經濟學, 노어, 中語, 英語, 아랍어, 佛語

등 學科들이 있다.

金亨稷師範大學은 朝鮮에서 가장 有名한 師範大學으로서 原名은 平壤

第一師範大學이라 하다가 1975년 3월 23일부터 金日成 主席의 父親- -金

亨稷의 이름을 따서 金亨稷師範大學이라 불렀다. 學校에는 만여 명의 敎

職員과 學生들이 있는데 주로 중 高等學校 敎員養成에 集中한다.

平壤外國語大學은 朝鮮에서 가장 有名한 外國語大學으로서 1964년 4

월 1일 創立되었는데 그의 前身은 1948년 設立된 外事 일군들을 專門養

成하는 平壤外國語學院이다. 學校內에는 주로 中語, 노어, 英語, 佛語, 아

랍어, 日語, 베토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나틴어, 獨逸語 등 言語文學

學科들이 設置되어 있는데 朝鮮에서 外國語人才를 養成하는 가장 重要

한 場所이다.

平壤人民經濟大學은 經濟 分野의 行政幹部(韓國의 公務員에 該當함)

를 養成하는 學校로서 1946년 7월 11일 건교 초기에는 內閣幹部學校라고

부르다가 1954년 政治學院과 合倂하면서 人民經濟大學이라고 불렀다. 이

學校는 주로 國民經濟 각 分野 中 가장 급히 需要되는 行政幹部들을 養

成하는 곳인데 基本班, 再敎育班, 特設班으로 나뉘여져 있다. 入試條件으

로서는 基本班에는 市, 君 行政委員會副部長級 以上의 幹部들이 該當되

고 再敎育班에는 市, 君 行政委員會部長級 以上의 幹部들이 該當되며, 特

設班에는 特殊事情의 幹部들이 該當된다. 學院들이 入學할 때는 入試 考

試를 치를 必要가 없고 學制는 4년인데 주로 國家建設學, 人民經濟計劃

學, 統計學, 工業經濟學, 農業經濟學, 財政金融學, 簿記學 등 學科들이 設

置되어 있다.

元山農業大學은 朝鮮에서 有名한 農業大學으로서 1948년 10월 金日成

綜合大學 農學學部로부터 分離되어 나와 成立된 大學이다. 大學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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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農學, 園藝學, 畜産學, 經濟植物學, 土地建設과 保護學 등 學科들이 있

는가 하면 附屬實驗農場, 果樹園, 實驗室, 蠶室 등도 있다.

平壤建築大學은 建築 分野의 人才를 專門養成하는 大學으로서 1953년

9월 創立되어 現在 3,000여명의 學生을 所有하고 있다. 大學에는 주로 建

築學, 建築과 都市經營學, 上下水道學, 技術測量學, 建築材料學, 園林學,

등 10여개의 學科들이 設置되어 있다.

平壤輸送大學은 輸送 分野의 專門人才들을 養成하는 大學으로서 1959

년 9월 1일에 設立되어 현재 3,000여명의 學生들이 이 學校에서 공부하

고 있다. 大學에는 鐵道機械學, 鐵道運營學, 橋梁學, 道路와 鐵道建築學

등 學科들이 設置되어 있다.

平壤音樂舞踊大學은 音樂舞踊 分野의 專門人才를 養成하는 大學으로

서 1949년 3월 1일 創立當時는 國立音樂學校라고 부르다가 1959년 4월 2

일 平壤音樂舞踊大學이라고 改名하였다. 이 大學에는 民族聲樂學, 民族

管絃樂學, 音樂指揮學, 作曲學 등 學科들이 設置되어 있는가 하면 管絃樂

團도 있다.

平壤體育大學은 體育 分野의 專門人才를 養成하는 大學으로서 1958년

9월 1일 平壤師範大學 體育學科와 新義州師範大學 體育學科가 合倂하여

設立된 大學인데 學制는 5년이다.

平壤喜劇映畵大學은 1959년 1월 19일 內殼 決議 제19번에 의하여 設立

된 朝鮮에서 唯一한 演劇 映畵 分野의 대학으로서 學校內에는 배우학,

喜劇映畵理論學, 映畵撮影學 등 學科들이 設置되어 있다.

平壤醫科大學은 醫學 分野의 專門人才를 養成하는 大學으로서 1948년

9월 28일 金日成綜合大學 醫學學部로부터 分離되어 나와 設立된 大學이

다. 大學內에는 醫學, 東醫學, 衛生學, 口腔學, 藥學, 臨床學 등 學科들이

設置되어 있는가 하면 附屬病院, 博士院, 엑스광선 實驗室 등도 갖추고

있다.

平壤理科大學은 理工界의 專門 일군들을 養成하는 大學으로서 1967년

創立되어 現在 科學院에 歸屬되어 있다. 大學에는 核物理學, 化學, 電子

工學, 數學 등 學科들이 設置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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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에는 聯合企業所들에도 硏究所들이 設置되어 있는데 施設들도 많

이갖추어져있다.硏究프로젝트들은모두工場의生産中나타나는技術

的인 問題들을 解決하는 것인데 작은 規模의 發明들도 많이 해내고 있다.

3. 朝鮮에서의 科學技術 發展 特性 및 그 問題點들

朝鮮에서의 科學技術 發展 特性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나라 科學硏

究 分野에서 이름난 有名한 科學者들을 알아보면 그들은 전부 光復前 서

울대학이나 日本에서 留學하고 平壤에 모인 人士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그들이 오늘 朝鮮에서의 科學技術의 매개 분야에서 中樞的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날론 發明家인 이승기 박사, 國語學에서 가

장 有名한 유열 박사, 김영황 박사, 經濟學에서 元老인 김승준 박사, 전영

호 박사, 전용식 박사, 그들은 모두 解放前 外國에서 留學하고 光復後 朝

鮮에모인有名한 科學者들이다.물론 이들 중일부 人士들은 이데올로기

의 葛藤으로 肅淸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살아 남은 그들이 現在까지도

朝鮮의 科學技術 각 分野에서 키잡이 役割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50年代以來 朝鮮에서도 구 蘇聯이나 中國 그리고 동유럽, 꾸바 등 나

라들에 留學生들을 많이 派遣하였다. 따라서 過去 구 社會主義圈 나라들

에서 留學하고 돌아온 그들이 오늘날 朝鮮에서의 科學技術을 發展시키

는데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또 해방 후 자체 나라에서 배양한

인재들도 무시할 수 없는 일꾼들이다. 이들이 오늘 朝鮮에서의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隊伍를 形成한다.

朝鮮에서의 科學技術發展特性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

經濟事情과 密接히 關聯되어 科學技術 發展 水準이 아주 낮은 상태에 처

하여 있다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理論硏究 分野는 나라의 科學技術政

策과 關聯되어 거의 重要視되지 않는 狀態에 처하여 있는데 사실 朝鮮의

科學者들도 合理的인 制度밑에서 先進的인 實驗施設들을 가지고 硏究를

推進하여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硏究 實績을 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예를 들면 朝鮮 金日成綜合大學 數學學部의 조주경 교수는 國際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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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아주 有名한 博士, 敎授로서 그의 적지 않은 理論들은 世界的으

로도 인정하고 있다. 應用科學 硏究도 이 나라 對外情勢와 分斷된 現實

과 關聯되어 몇 개 分野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社會科學 分

野의 硏究實績을 살펴보아도 政治, 經濟, 哲學 등 學科들은 이 나라의 指

導思想인 主體思想과 密接히 聯關되어 韓國과는 完全히 不同한 內容들

을 抽象的으로 다루는가 하면 外國語, 朝鮮語文(韓國의 國語에 해당) 등

政治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學科들의 硏究實態를 살펴보아도 韓國에 비

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朝鮮에서의 科學技術發展 中 存在하는 問題點들을 살펴보면

(1) 매개 分野의 技術發展이 平衡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朝鮮은 현재 半島 南北이 分斷되어 있는 事情과 關聯하여 또 美國을

비롯한 西方國家들이 지난 몇십년래 朝鮮에 대하여 軍事的制裁와 經濟

的封鎖를 敢行한 事情과 關聯하여 軍事工業, 軍需産業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尖端産業에 대하여 高度로 重要視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分野에 자금, 人力, 施設 및 科學硏究를 비롯하여 優先的으로 保藏하여

준다. 한편 工業에 대한 投資도 重工業이 絶對 多數를 차지하고 消費品

工業은 아주 적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朝鮮에서 重工業을 優先

的으로 發展시키고 農業과 輕工業을 동시에 發展시키는 經濟發展戰略을

장기간 採擇한 事情과 關聯된다. 따라서 朝鮮에서는 高等學校卒業生들

중 해마다 軍需産業 分野에서 먼저 優先 順位로 採用하는데 그 다음에야

民用産業에 順序가 돌아온다. 現在 널리 알다시피 朝鮮에서는 몇 십년래

軍事工業을 重要視하고 軍費支出을 大幅 强化한 결과 軍事技術이 世界

的으로도 相當히 發達한 水準에 달하고 있다. 反面 民用工業部門의 技術

은 長期間 落後한 상태에 처하여 있어 매개분야의 技術發展이 平衡을 잡

지 못하고 있는 것이 朝鮮의 現在 實情이다. 이는 또한 朝鮮의 國民經濟

發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事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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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朝鮮에서의 科學硏究 自體도 많은 問題點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基礎科學과 應用科學의 關係를 잘 處理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理論上 이 두 가지 科學의 辨證 統一 關係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

나 事實上 實踐에 옮길 때에는 理論硏究가 應用硏究에 비하여 아주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韓國과 事情이 비슷한데 아마 韓國이나

朝鮮은 모두 小國이라는 次元에서 나라 경제사정과 많이 關聯된다고 생

각한다. 하물며 朝鮮이나 韓國이나 모두 60年代 以來 經濟를 하루 빨리

發展시키는게 急先務였던 事情과 關聯하여 朝鮮에서도 中國이나 美國처

럼 基礎科學을 많이 重要視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본다. 따라서 朝鮮

에서는 새로운 重大한 理論的인 成果는, 즉 世界的으로 認定하는 成果는

두말할 것도 없고 自國內에서라도 내놓을 만한 成果가 많지 못한 것이

그 實相이다.

(3) 朝鮮의 科學硏究 效率性을 살펴보면 아주 낮은 實情인데 어떤 硏

究所들은 몇 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實績없이 보내는가 하면 또 막상 硏

究實績들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學術界에서 다 잘 알고 있는

技術的 方案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前提하에서 角度를 좀 바꾸

어 약간 뜯어고쳐 만들어냈을 따름이다. 물론 이것은 朝鮮의 硏究施設의

落後에도 原因이 있겠지만 그 主要原因은 이 나라의 管理 體制에 있다고

본다. 筆者도 알다 싶이 韓國의 한 科學者가 아주 重要한 硏究實績을 따

내면 그는 名譽上, 經濟上 얼마나 많은 報償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朝鮮의 事情은 完全히 相反된다. 朝鮮政府에서

는 말로는 科學을 重要視하고 科學者들에게 待遇를 잘해 준다고 하지만

事實은 그렇지 못하다. 筆者는 이번 朝鮮에서의 生活을 통하여 朝鮮에서

의 敎授, 科學者들의 일하는 業務量이 行政人員들의 業務量에 비하여 훨

씬 많은데 비하여 그들에 대한 待遇는 조금도 높지 않다는 것을 實感하

였다. 또 具體的인 事務를 볼 때도 교수, 高級 硏究員이 處長, 科長의 눈

치를 보고 學部長, 硏究所所長이 勞動黨責任 秘書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어처구니없는 事實들도 많이 보게 되었다. 심지어 敎授, 科長들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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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나 硏究院 車를 利用할 때 敎授는 科長의 눈치, 科長은 또 運轉技士

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韓國분들로는 전혀 理解가 안가는 現實들을 많이

구경하였다. 이러한 體制하에서 科學者들의 일 욕구가 나오기 막무가내

다. 또 筆者가 알기로는 朝鮮의 科學者들의 硏究時間도 制限되어있는 것

이 問題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한 朝鮮 中央의 文件들이나 金日成, 金

正日의 勞作들을 理解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외워야 하기 때문

이다. 아마 이것이 그 주된 原因이라고 생각한다.

4. 南北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協力 活性化 方案

이상 筆者는 앞에서 朝鮮에서의 科學技術 發展 狀況을 資料의 不足으

로 仔細히 紹介하지는 못하였지만 筆者 나름대로 大體的인 輪郭은 알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間 科學硏究 分野에서의 交流 및 協力을

推進시키려면 또한 朝鮮에서의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기타 實態, 즉 예를

들면 朝鮮에서의 科學硏究人員 數, 硏究費用 調達 狀況, 具體的인 硏究實

績件 數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實情이다. 問題는 이것이 바로 筆者와

같은 朝鮮問題硏究人員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다. 朝鮮自體가

提示한 資料들은 워낙 많지도 않지만 또 그 信憑性도 문제가 되지 않는

가 생각한다. 한편 韓國이나 日本, 美國 등 資本主義 나라들에서 밝힌 資

料들도 100%로 正確하다고 確信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筆

者는 朝鮮에서의 科學技術 分野를 비롯한 모든 分野의 實狀自體는 그 나

라 個別的인 人士 自體만이 알고 있는 것이 現實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朝鮮에 대한 正確한 實狀 把握은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본 論文의 發表에 거의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筆者의 主張이다. 그것은 현 時點에서 朝鮮이 現在 所有하고

있는 硏究人員 數나 硏究費용의 多少가 南北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

流와 協力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朝鮮에서의 科學硏究 發

展 狀況, 및 그 問題點들에 대해서는 筆者가 長期間 朝鮮問題를 다루면

서 위에서 敍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가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基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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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南北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도

충분한 실정이다. 하물며 본 논문에서는 南北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

流 協力에 관한 原則的인 問題만 논의하기 때문에 더욱 可能하다고 認定

한다.(韓國에서의 科學技術發展狀況은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모두 專門

家이시기 때문에 言及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筆者는 아래에 南北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協力 活性化 方案을 筆者 나름대로 提議하려

한다.

1) 南北韓은 두 나라 사이의 科學技術 分野의 交流와 協力을 推進시키

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두 나라 政府의 役割이 가장 重要

하다고 생각한다.

南北韓은 90年代 이래 經濟 및 其他 分野에서 交流와 協力을 進行하여

많은 成果들도 따낸 同時에 일부 問題點들도 露出시켰다. 그 問題點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그 어느 하나도 政府의 役割과 갈라놓을 수 없는 것

이 없다. 따라서 筆者는 朝鮮의 현 社會制度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南北

韓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進行할 때는 政府의 役割을 반

드시 强化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북한 두 나라 정부

는 반드시 중장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交流協力에 관한 戰略을 採擇하

여 經濟의 글로벌 시대에 適應하여야 하며 둘째, 南北韓 두 나라 政府는

반드시 가급적이면 시급히 長期的인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 協力에

관한 모델을 採擇하여 그의 安定性과 健全한 發展을 確保하여야 하며 셋

째, 南北韓 두 나라 政府는 가급적이면 시급히 對應하는 科學技術 分野

에서의 交流 協力推進機構를 設立하여 相互間의 交流와 協力을 範圍가

더 넓고 층차가 더 높으며 規模가 더 크고 經濟的 效果性이 더 좋은 方

向으로 發展시켜야 하며 넷째, 南北韓 두 나라 政府는 반드시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 協力중 經驗과 問題들을 제때에 總和하고 聯合하여 그

問題点들을 解決하여야 하며, 다섯째, 南北韓 두 나라 政府는 반드시 두

나라사이의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推進시키기 위하여 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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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技術交流協定과 같은 法律과 制度를 制定하여 그의 便利를 提供하여

야 한다.

2) 南北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 協力은 무엇보다도 먼저 自然科

學 分野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한다.

주지하다시피 韓半島에는 몇 천년 동안 한 民族이 같은 文化圈내에서

生活하여 왔다. 그러나 半島가 分斷되면서 南北韓 住民들은 모두 不同한

이데올로기 하에서 完全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다. 이는 社會科學에 直

接 反映되는데 筆者가 제3자의 立場에서 現在 南北間 社會科學 分野에서

의 交流를 생각하여 보면 도무지 不可能 할 것 같다. 왜냐하면 南北間에

는 政治學, 經濟學, 哲學, 法學 등 여러 분야에서 完全히 다른 立場, 見解

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自體民族言語, 自體民族의 歷史를 보

는 見解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時點에서 南北間

社會科學 分野에서의 交流協力을 進行한다는 것은 感情상할 일밖에 되

지 않을 것은 뻔하다.

3) 現在 南北韓 事情을 모두 勘案하여 南北韓 사이에는 科學技術 交流

와 協力의 次元에서 먼저 機械製造業, 鐵鋼工業 등 重工業과 農業

등 朝鮮에서 自信있는 分野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

가 생각한다.

물론 韓國에서는 農業이나 重工業 같은 産業은 이미, 落後된 産業이라

興味를 가질 리가 없다. 그러나 朝鮮으로 놓고 말하면 현재 이 나라의 經

濟事情과 關聯하여 이 分野의 科學技術이 相對的으로 發展한 만큼 韓國

側에서먼저朝鮮과 이러한分野의交流와協力을推進시키는것이바람직

하지않는가생각한다.따라서이分野에서의交流와協力은두나라相互

간에 모두 이로울 뿐 아니라 두 나라사이에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推進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土臺가 되지 않을 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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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産業, 등 尖端産業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은 韓國側에서 資金과

일부 技術을 提供하고 朝鮮側에서 土地를 提供하여 두 나라 科學者

들이 協力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현재 朝鮮으로 놓고 말하면 IT産業 등 尖端産業은 庶民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科學者, 技術者들도 이 分野에 대한 硏究, 開發이 아주 不足한 狀

況이다. 따라서 두 나라사이에 이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進行하려면

처음에는 韓國에서 먼저 많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본

다. 그리하여 먼저 朝鮮의 科學者, 技術者들로 하여금 IT산업 등 첨단산

업에 익숙해지게 한 다음, 즉 두 나라사이의 尖端産業 分野에서의 交流

와 協力이 한동안 이루어 진 다음 그 후부터 嚴格한 相互主義의 原則하

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5) 두 나라사이에 都市建設, 및 建築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도 아주

바람직할 것 같다. 서울시의 建設狀況을 平壤과 비교하여 볼 때 서

울시는 人口가 많은 事情과 關聯하여 雄壯하고 華麗하며 建物들도

높고 낮은 것이 거의 規則的이 못되는 印象을 준다. 反對로 平壤市

는 서울에 비하여 人口가 200여만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都市規模

는 아주 작으나 計劃經濟의 影響울 많이 받아 規則的으로 아주 잘

꾸며져 있는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두 도시는 모두 長短點을 가지

고 있는 바 두 나라 建築技術, 및 都市建設水準이 비슷한바 이 分野

에서 相互協力하기만 하면 아주 좋은 效果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또 두 나라 사이에는 長期的인 次元에서 純粹한 理論硏究도 相互 協力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5. 南北間 科學技術交流 協力에 있어서의 中國 同胞들의 役割

筆者는 1992年부터 韓國을 다녀오면서 또 多年間 韓國의 政治經濟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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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를 다루면서 60年代以來 韓國이 政府의 直接的인 干涉 밑에서 大企業

을 爲主로한 經濟가 急成長을 할 수 있었던 그 주된 原因이 바로 先進國

들에 대한 制度的 模倣에 앞서 技術的 模倣을 選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을 實感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것이 限度에 달하여 韓國으로서

는 나름대로 스스로 科學技術을 開發하지 않으면 안 되는 實情이다. 또

經濟글로벌 時代 무엇이나 모두 1등 製品을 生産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그렇다면 科學技術 分野에서도 交流 協力

을 推進시키는 것이 아주 重要한데 물론 先進國들과의 交流 協力이 가장

重要하겠지만 朝鮮이라는 한 나라 한민족들끼리 推進시켜나가는것도 매

우 意味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在 朝鮮의 科學者, 技術者들이 韓國의 科學技術

發展實態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가까운 몇 년래 南北間 交流가 어느 정도 活潑히 進行될수 있겠

는지 하는 것도 미지수다. 따라서 여기서 中國 同胞들의 役割이 아주 重

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筆者와 같은 職長에서 일하는 中國 同胞들의

役割이 아주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普通 朝鮮과 韓國

두 나라 科學硏究 일군들을 모두 만날 機會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상 중간 입장에서 두 나라의 科學技術 發展狀況을 弘報 또는 紹介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筆者는 南北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 協力을 위하여 中國 同胞들이 中間役割을 하는 國際學術쎄미나를

開催한다던지, 相互間 科學硏究 成果들을(政治的 性格을 띠지 않은)中國

同胞들을 통하여 相互 交換하게 한다든지, 또 韓國- -朝鮮- -中國 科學者

技術者들이 參席한 共同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

다고 認定한다.

한편 현 시기 南北韓 科學者 技術者들이 完全히 다른 세상에서 生活하

고 또 不同한 目的을 가지고 職長에서 일하고 있는 現實을 勘案하여 中

國 同胞들이 中間에서 두 나라 科學者, 技術者들에게 서로 相對方을 알

게 하는 것도 아주 重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래야 相互間의 不信任,

誤解, 또 葛藤같은 것들을 解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間 交流 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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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期 中國 同胞들의 役割은 아주 重要한데 이는 마침 고부사이에 끼여있

는 아들의 役割과 比喩하여도 過言이 아닌 것 같다.

6. 結束語

90年代 初盤부터 南北은 民間 次元에서 貿易 및 投資 등 經濟 分野의

여러 면에서 交流 協力을 進行하다가 2000年 6月 南北頂上會談이 있은

후 두 나라사이의 接觸 往來는 더 많아진 것이 現實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南北間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交流協力은 미미한 實情인데 이는 두

나라사이의 往來가 아직도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事

實을 充分히 說明한다. 이러한 實情에서 南北韓 두 나라는 모두 무엇보

다도 먼저 相對方의 科學技術 分野에서의 發展狀況을 基本的으로 把握

한 基礎上 두 나라사이의 交流 協力을 推進시킬수 있는 通路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重要하다. 여기서 中國 同胞들의 役割이 아주 重要한데 특히

始初에 中國 同胞들이 어떻게 中間役割을 하는가가 그 成果與否를 결정

된다고 認定한다.

한편 南北韓 科學者 技術者들은 지난 50餘年間 不動한 體制에서 生活

하여왔기 때문에 始作初期 相互 不適應은 當然하다. 따라서 問題는 이러

한 것들을 어떻게 解決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雙方의 강한

忍耐心, 넓은 아량. 또 積極的인 態度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筆者는 南

北韓 두 나라 科學者 技術者들은 모두 한 나라, 한 民族인 것만큼 반드시

이러한 問題들을 完璧하게 잘 解決해 나가리라 確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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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한국-조선-일본-중국을 연계한 남북한
과학기술교류방안

제１절 한국 ·조선 ·중국 ·일본을 연계한 동북아

과학기술 협력제 구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철

1. 필요성

동북아는 지리적으로 서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서구 제국과의 역

사·문화적 교류가 적었고 따라서 이 지역 국가들은 매우 독특한

고유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근세에 들어 서구와의 정치·경제·문화적 교류가 시작되

면서 큰 정치·경제적 변혁과 함께 지역 국가 간에는 반세기에 가

까운 단절의 기간을 겪어야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의 세계 경제 대국 부상, 한국의 산업

화와 함께 중국의 시장 경제화로 동북아는 새로운 경제, 문화 중심

으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WT O 가입으로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동북아 국가 간에는 FT A (자유무역협정)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등 지역협력이 한 차원 높은 방향으

로 발전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협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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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 국가간의 과학기술 보완을 통한 지역국가의 기술경쟁

력 제고

- 환경문제, 자연재해, 전염성 질환 등 공통의 문제 해결

- 기초과학 분야의 공동연구, 장비 공동활용, 정보교류 등을 통한 기

초과학 발전기여 등 상호 호혜적 협력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됨

- 최근에는 EU가 European Research Area 사업 등 경제 통합에

이어 과학기술 통합을 추구하는 등 과학기술 지역화가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추진이 필요함

- 또한, 동북아 FT A 체결 등의 사전 단계로서 과학기술 협력이 매

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간에는 몇 가지 극복하여

야 할 문제가 있음

-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공통 이해

의 부족

- 경제 발전단계가 상이하여 협력수요와 관심 분야가 상이

- 동북아 각 국의 서구 지향적 과학기술 협력 성향 등

- 과거 역사에서 오는 갈등의 극복

그러나 동북아 국가의 과학기술 협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극복될 수 있을 것임

2. 동북아 국가의 과학 기술력과 협력 잠재력

가. 기술력

동북아 국가의 기술력은 세계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강

하고 성장 잠재력도 무한함. 여기서 한국, 중국, 일본의 기술력을

통합하여 지역의 기술력을 추정해 보기로 함(조선의 경우,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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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제외하였음)

- 과학기술 투자(1999, 백만 달러, 1995 ppp 기준)

·한국 17,497

·중국 33,760

·일본 90,004

계 141,261 (OECD 국가 총 투자의 28%,

EU R&D 투자규모 : OECD의 29%)

- 과학기술 인력(1998, 천명)

·한국 130

·중국 822

·일본 614

계 1,566 (미국의 1.5배, EU, 미국을 능가)

- 국제 학술지 발표 논문(1998)

·한국 9,507

·중국 16,618

·일본 67,028

계 93,151 (독일의 1.5배, 미국의 1/ 3 정도)

- 산업재산권 (1997, 출원)

·한국 175,791

·중국 111,511

·일본 430,022

계 717,324 (세계 전체의 16%, 미국의 약 3배)

나. 협력 여건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서 과학 기술자들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꼽고 있음

- 지리적 인접성

- 역사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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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경제적 요인

- 전문성

- 연구시설/장비

한·중·일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역사적으로 동질성이 있으

며, 지리적 인접성으로 자연재해, 환경 등 공공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보유

하고 있어 협력 파트너로서 요건을 매우 잘 갖추고 있음

3.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현황

가. 공동연구

한국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 일본과 중

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국임

- 1997년의 경우 일본의 한국 제1의 공동연구 대상국이었으며, 중국

도 제3의 협력 대상국으로서 일·중과의 공동연구가 전체의 30%

를 상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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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 85∼ 97 국제 공동연구 사업 상대 국가별 현황

(단위：백만원, 건)

연도

상대국
85-90 91 92 93 94 95 96 97 합계

비율

(%)

일 본
연구비 5,417 390 1,295 865 799 1,568 824 1,430 12,588 24.20

건 수 117 10 23 15 16 21 16 26 244 26.90

러시아
연구비 78 2,220 1,757 1,800 739 1,109 688 680 9,071 17.44

건 수 1 18 22 23 13 15 11 11 114 12.57

미 국
연구비 3,953 595 652 342 379 1,295 761 955 8,932 17.17

건 수 81 11 7 7 8 15 13 20 162 17.86

독 일
연구비 3,175 395 598 730 408 518 200 687 6,706 12.90

건 수 54 7 7 9 5 6 4 8 100 11.03

프랑스
연구비 1,845 315 241 40 140 94 93 145 2,913 5.60

건 수 41 6 4 1 3 2 2 3 62 6.84

중 국
연구비 - - 135 60 266 598 335 847 2,268 4.36

건 수 - - 1 2 6 8 5 14 36 3.97

영 국
연구비 927 144 140 190 110 98 80 335 2,024 3.89

건 수 16 3 3 4 3 2 2 7 40 4.41

캐나다
연구비 340 - - - 110 310 196 220 1,176 2.26

건 수 6 - - - 2 4 3 4 19 2.09

대 만
연구비 301 - - - - - - - 301 0.58

건 수 10 - - - - - - - 10 1.10

기 타
연구비 803 63 205 410 554 1,286 1,041 1,672 6,034 11.6

건 수 29 2 5 10 13 17 14 30 120 13.23

계
연구비 16,839 4,122 5,023 4,437 3,500 6,876 4,218 6,998 52,013 100.00

건 수 355 57 72 71 69 90 70 123 907 100.00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ST EPI)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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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일본과는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중국과는 신소재,

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활발함.

<표 2- 4-2> 95∼ 97 국제 공동연구 사업 국가별·기술분야별 현황

(단위：백만원, 건)

연도

기술분야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기타 합계

정보산업

기술

연구비 487 379 869 126 30 - 30 - 409 2,330

과제수 9 4 11 2 1 - 1 - 5 33

메카트로

닉스기술

연구비 769 457 211 276 294 301 100 111 425 2,944

과제수 15 9 4 4 3 3 2 2 6 48

신소재

기술

연구비 898 691 675 395 201 - 65 121 719 3,765

과제수 14 12 11 7 3 - 1 3 14 65

생명공학

기술

연구비 315 383 134 250 40 250 278 100 724 2,474

과제수 4 10 2 3 2 5 6 2 13 47

정밀화학

공정기술

연구비 476 247 140 181 60 70 - - 40 1,214

과제수 7 2 2 2 1 1 - - 1 16

신에너지

기술

연구비 205 285 290 199 368 105 - - 795 2.247

과제수 3 4 4 3 4 2 - - 11 31

항공우주

해양기술

연구비 573 197 - 70 - - - - 380 1.220

과제수 9 2 - 1 - - - - 3 15

의료환경

주택

연구비 55 168 30 250 245 - 40 - 457 1,245

과제수 1 2 1 4 3 - 1 - 7 19

원천요소

기술

연구비 - - 128 60 - - - - 188

과제수 - - 2 1 - - - - 3

기타

공공기술

연구비 44 204 - - 167 - - - 50 465

과제수 1 3 - - 1 - - - 1 6

합 계
연구비 3,822 3,011 2,477 1,807 1,405 726 513 332 3,999 18,092

과제수 63 48 37 27 18 11 11 7 61 283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ST EPI)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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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교류

인력교류의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본은 미국과 함께 과학기술자

교류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특히 산업기술 인력교류가 매우 빈번

한 국가임.

중국과의 인력교류는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차

원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다만 중국 유학생의 경우 과학기술계 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이 다

수를 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공히 장기 유학의 경우 미국 선호도

가 압도적임

- 한·중·일이 재미 외국인 유학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다. 기초과학 협력

한·일, 한·중 기초과학 협력을 과학 기술자간 논문 공저 현황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ISI(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 )에 의하면 1988- 94년 동안 일본의 대외 공저 논문의

5.4%가 중국과의 협력 결과이며, 2.9%가 한국 과학 기술자와의 공

동 저작이었음. 중국의 대외 공저 논문 중, 일본과의 공저가 15.1%,

한국과의 공저는 1%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한국의 대외 공저

논문 구조를 보면, 일본과의 공저가 전체의 20.1%, 중국과의 공저

가 전체의 2.6%로 나타났음

- 한·중·일 3국 공히 미국 및 서구 선진국과의 공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아시아 혹은 개도국과의 공저는 미미하였음

-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을 제외하면 한·중·일 3국은 기초과학에 있

어서도 협력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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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3> 국제공저 논문의 국별 구조, 1988- 94

Aust Taiw Chin Jap Kor Sing Mal Phil Viet Thai Indon HK

Australia .. 0.8 4.6 3.1 0.8 13.5 16.9 8.1 2.9 10.8 18.3 8.2

T aiwan 0.2 .. 1.2 1.3 0.7 2.5 0.6 1.1 0.0 0.5 0.8 3.8

China 3.0 3.2 .. 5.4 2.6 5.3 1.7 4.8 0.0 1.4 1.1 18.6

Japan 5.7 9.5 15.1 .. 20.1 7.8 11.7 19.8 12.4 18.7 23.4 3.1

Korea 0.2 0.8 1.0 2.9 .. 0.5 0.8 2.5 0.4 0.6 0.7 0.4

Singapore 1.2 0.9 0.7 0.4 0.2 .. 5.0 0.8 0.0 1.1 0.8 2.2

Malaysia 0.9 0.1 0.1 0.3 0.2 2.9 .. 1.0 0.0 0.9 0.9 1.3

Philippines 0.4 0.2 0.4 0.5 0.5 0.5 1.0 .. 3.3 1.6 1.7 0.3

Vietnam 0.0 0.0 0.0 0.1 0.0 0.0 0.0 0.8 .. 1.0 0.1 0.2

Thailand 1.1 0.2 0.2 1.0 0.2 1.2 1.8 3.2 8.3 .. 1.3 0.4

Indonesia 0.9 0.1 0.1 0.6 0.1 0.4 0.8 1.6 0.4 0.6 .. 0.3

Hong Kong 1.1 2.1 3.9 0.2 0.2 3.4 3.4 0.7 2.5 0.6 1.0 ..

US 46.7 73.1 47.2 62.0 64.2 30.6 23.5 41.2 20.7 37.0 29.9 30.1

Canada 10.4 3.8 9.8 7.1 3.6 8.4 5.0 4.0 3.3 6.0 3.9 8.9

England 22.8 3.5 9.1 8.5 2.9 21.0 23.2 6.0 10.8 14.9 8.6 21.0

France 5.5 1.7 6.6 6.5 3.7 2.0 4.4 4.4 34.9 4.4 7.7 1.1

자료：ISI

라. 평 가

한·중·일간 협력은 최근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본을

축으로 하는 다소 일방적 협력 형태임

- 일본은 기술공급, 한·중은 기술획득

- 따라서 한·중·일 협력을 상호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함

한·중·일 간에 양자간 협력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역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다자간 협력은 아직도 부진함

- 환경, 재해, 질병 등 지역 공통 문제

- 과학 지식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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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지역 국가의 대외 과학기술협력은 아직도 서구 지향성이 강하며 협

력에 있어서 구심체가 없음

무엇보다도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공통이해가 부족하며, 특히 戰前

世代 이후 한·중·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戰後世代의 경우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히려 협력 관계가 앞으로 약해질

가능성도 있음

- 젊은 과학기술자 간의 교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함

4. 향후 협력 방안

가. 협력 방안

공공부문 협력 방안

-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역국가에 상호 개방하여 경

쟁에 의한 공동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 지역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공동 연구사업의 수립, 추진

·환경, 보건, 재난방지, 해양, 기상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

·EU Framework Program과 유사한 사업으로 확대, 발전

- 과학기술 정보교류 체제의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체

제 구축

- 인력교류 활성화

·과학기술 인력, 특히 신진 과학기술자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

력 기반 구축

- 과학기술 관련 국제 규범 설정 과정에서 공동 보조

·IPR, 표준, 기술거래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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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협력 방안

- 민간부문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3국 과학기술자의 출입

국, 현지 연구 등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법제도의 점진적 완화

- 한·중·일 산업기술 박람회 등의 정기적 개최

- 한·중·일 대학간 학생 교류를 통한 신진 과학기술자 간의 협력

망 구축 등

나. 추진 방안

한민족의 역할

- 한민족은 유일하게 한·중·일 3국에 걸쳐 과학기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 한민족 과학기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 우선 조선을 포함하는 한·중·일

에 산재하여 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자간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

어야 할 것임

한국의 역할

- 한국은 한민족 과학기술자 간의 협력을 위한 제반 사업의 수립,

추진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사업 , 과학기술

국제화 기반 구축사업 , 인력교류사업 , Brain Pool 사업 등을

이러한 목적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재일본, 재중국 과학기술자의 역할

- 조선 과학기술자와 협력을 위한 역할 : 매개/촉매 역할

- 일본, 중국 과학 기술계와의 협력을 위한 역할

- 이를 위해서는 현지 과학 기술계에서 주목받는 업적의 창출이 중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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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과학기술 협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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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조선과의 공동연구 경험과 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회장 황철홍

6.15선언이 발표된 후 1년 반이 지나갔다. 공동선언 이전에는 주로 비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 등이 6.15이후에

는 공개적이고 자주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폭 넓게 진행

되고 있다.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로동자, 농민 심지어

는 어린이들까지 서로 방문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게 되였으나 유감하게

도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교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는 21세기 과학기술시대를 맞이하면서 남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참으로 긴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당면 제기되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여러 차원에서의 학술교

류가 필요 할 것이다. 즉 정부의 하양식(top- down ) 접근방식과 민간의

상향식(bottom - up ) 접근 방식이 잘 배합 되여야 할 것이다. 상향식 접근

방식에서는 장관급 회담에서 론의가 되어 합의 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화국의 견지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될 것이다. 하향

식접근방식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자주 접촉하고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함으로써 신뢰성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을 마련하게 될 것이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향식접근방식과 상향식 접근방식과 함께 횡

향식(side- up) 접근방식 도 배합할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횡향식 접

근 방식 이란 해외에 사는 교포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의미한다.

해외교포들은 외국에 살고 있기는 하나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

지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남북간의 분렬 력사를 고려할 때 오

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재일조선과협에서는 지난 기간 공화국과의 과학기술교류를 왕성히 진

행해 왔으며 적지 않는 경험과 귀중한 방법론도 다소나마 축척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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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관계도 맺고 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남북간의 과학기술교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교포 과학자, 기술자들을 총동원한 전 민족적인

사업으로 되여 나갈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여 직선적인 교류가 아

니라 립체적인 교류로 되여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1. 공화국과의 공동연구

1959년 6월에 재일조선인과학기술협회가 결성된 후 42년의 세월이 지

나갔다. 이 기간 재일조선인과학기술협회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

해왔다.

① 일본에서의 과학기술활동

② 공화국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여기서 첫번째 문제는 오늘 주제와 다르기 때문에 두번째 측면에 대해

서만 언급한다.

가. 상반기

재일조선인의 근원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식민지로 말미암아 나

라를 빼앗긴 후과로 발생한 것이다. 재일동포는 과거의 생활체험을 통하

여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뼈사무치게 느끼고 있다. 또한 일

본에서 고학을 하면서 대학, 대학원에서 배우고 있을 때 수많은 과학자

들이 공화국으로부터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으며 연구자로 된 후에도 연

구보조비를 받으면서 연구활동을 벌려 왔다. 우리의 선배들이 공화국과

과학기술교류를 시작한 근저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① 귀국운동(1960년대)

공화국의 경제건설에 기여하려는 재일 동포들의 정열은 귀국운동의

실현을 계기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사업은 커다란 흐름으로

되였다. 적지 않는 동포생산기업가와 기능자들은 공화국의 경제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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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경영하던 공장설비들을 가지고 귀국하

였다. 례컨데 가구공장, 구두공장, 프라스틱 공장, 방직공장, 프레스공장

등이 있었다. 일본 나고야에서 귀국한 7형제가 경영하는 가구공장은 오

늘 2만 9천평의 부지에 500여명의 기능공을 포함한 750명의 종업원을 가

진 공화국에서 으뜸가는 종합적인 가구공장인 룡성목재가공공장 으로

발전하고 있다.

② 기술집단과 개별적인 귀국(1965년 1971년)

과협회원을 중심으로 공화국의 건설에 요구되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

하여 몇 가지 부문에서 기술집단이 조직되여 귀국하였다. 그 속에는 필

림집단, 전자집단, 내화물집단, 가축집단, 경질합금집단 등이 포함되여

있다.

한편 비날론 공작 건설에 호응한 과학자를 비롯하여 150여명의 과학

자, 기술자들이 귀국하였다. 그 중에는 5명의 리학 박사, 5명의 공학 박사

및 1명의 농학 박사 등 계 11명의 일본의 박사학위취득자가 포함되고 있

었다. 귀국한 후 과학기술활동에서 크게 공헌한 대표적인 과학자, 기술자

들은 다음과 같다.

렴성근 박사(비날론, 모비론 생산에서 공헌)

박창기 박사(분자생물학 발전에서 공헌)

신용길 박사(육종학 발전에서 공헌)

최영달 박사(의약품 개발에서 공헌)

지득현(촉매화학 발전에서 공헌)

김상옥 박사(전자재료 개발에서 공헌)

최석권 박사(유기합성화학 발전에서 공헌)

강영호 박사(지질탐사 사업에서 공헌)

부풍작 박사(고분자화학 발전에서 공헌)

정병훈 박사(반도체공학 발전에서 공헌)

림태주 박사(야금기술에서 혁신)

리룡암 박사(채탄법에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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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태 박사(제철법에서 혁신)

임행기 박사(전기기구생산에서 혁신)

들이 계시며 귀국 후 자라난 과학자, 귀국자들도 많이 있다.

③ 경제지원(1960년대 이후)

공장기증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방조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부분품 기증

농업, 가축업, 림업 등에 과학기술적인 방조

무역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방조

④ 공화국의 과학기술대표단에 대한 방조

일본에 온 대표단 사업을 방조하기 위한 기울조사, 기술면담, 기술자의

연수 등을 방조

나. 하반기(1980년대 이후)

하반기는 상반기와는 다른 형태의 활동이 진행 되였으며 주로 합영사

업과 공동연구사업에 집중 되였다.

① 합영사업

1985년에 합영법이 발포된 이래 합영사업이 추진되여 수많은 합영회사

가 출현하였다. 그 속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관여한 대상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생산설비와 관련하여 이룩된 성과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① 주물생신의 현대화

② 제강공정에서의 탄류, 전극의 개선

③ 절단공정에서의 제어

④ 회로류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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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형엔진의 제조

⑥ 쌍둥이 소의 수정란의 이식기술

⑦ 수경재배 기술

⑧ 순천 세멘트 공장설비 조사와 공화국 기술자들을 대신하는 립회

검사

⑨ 황해제철소의 자동화

⑩ 은률광산 베르트콤베아 건설

⑪ 건전지공장설비 도입

⑫ 련속주조 설비 도입

⑬ 막대기강 압연 설비의 도입

⑭ 광산설비의 도입과 기술 조사

⑮ 순천 비날론 련합기업소 전기로 도입과 기술지원 등

② 공동연구

지난 시기의 과협사업을 종합하여 과협이 해야 할 일의 중심적인 과제

가 경제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연구사업의 발전에 있으며 그를 위

하여 공화국의 여러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 부문별로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한 과협 회원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공화국측의 연구자는 로장청을 배합하여 수많이 망라되었다.

약 20년간에 진행된 부문별 공동연구사업의 주제와 대상기관 및 주된

연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탄소하나화학(과학원 함흥분원 메타놀연구소)

정밀유기화학(과학원 유기화학연구소, 의학과학원 합성제약연구소,

약학연구소, 리과대학 화학부, 평양의학대학 약학부, 김일성종합대

학 화학부)

산화물고온초천도재료(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김책공업종합대

학, 물리 공학부, 과학원 물리학연구소)

- 이트리움계, 비스머스계, 탈리움계 발크재료의 물성연구와 림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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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밀도 향상)

- 이트리움계, 비스머스계, 탈리움계 박막재료의 물성연구와 림계전

류밀도 향상

- 이트리움계재료의 복합가공법에 의한 선재화

수소에네르기 리용(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촉매연구소, 과학원

물리학연구소, 4.25연구소)

- 수소저장합금의 개발 연구

- 수소저장합금을 리용한 에네르기체계

- 니켈-수소 2차 전지의 개발

- 동력용 니켈-수소전지의 개발과 전기자동차의 시험제작(전동기

및 제어장치 포함)

반도체(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김책공업종합대학 집접회로연구

소, 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 다공질규소반도체의 빛발광과 전기발광 소자의 개발

- 10월 29일 조선중앙통신 최근 조선에서 전자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공성규소 적외선 수감소자의 제작공정을 새로 확립

하였다.

로보트(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콤퓨터과학대학,

김책공업 종합 대학 로보트연구소)

- 砧降左 稽左鬪稅 尻 降

- 政尻持至端域(FMS ) 尻

- 巷昔錘鋼託(走管稽左鬪朝)稅 尻 降

식물생리(과학원 발효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 한덕수경

공업대학)

- 식물의 광합성과 로화에 대한 연구

- 새로운 미생물 육종, 분리 및 기초분석에 관한 연구

- 식료부문(핵산계 조미료, 이노신산계 조미료, 단맛감, 어린이 식료

품생산에서의 비루스증식인자, 축산용 항생소, 섬유소 분해, 장내

젖산균 증식물 생산 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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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학과학원 의학생물연구소)

- B莫娃唇牌据引 B莫娃唇 牌端遭 衝稅 尻 貢 持至- B형 간염 항

원과 B형 간염 항체진단액의 연구 및 생산

- 유전자공학 및 세포공학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예방약과 진단액

의 연구 개발

레이자(과학원 레이자연구소)

- 몇 가지 기체 레이자의 발진과 물성

생물다양성 보호와 농업생태 환경 개선(과학원 생물분원 자연보호

센터)

- 뽀쁘라 새품종의 도입과 리용

- 오수정화 겸 식품으로의 리용이 가능한 남새 새품종의 도입 및

리용

자연보호(과학원 자연보호센터)

- 우리나라의 희귀동식물, 특산동식물에 대한 연구와 습지대조사

- 자연환경보존과 자원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연구

컴퓨터교육(평양정보센터, 조선콤퓨터센터, 과학원 수학연구소, 리

과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

- 인터넷트의 정보보호

- 인트라넷트구축에서 SQL사바의 리용

- 말티미디어 기술 개발

- 음성 신호 처리

- CCD를 리용한 화상식별

유전자(과학원 유전자 및 세포공학 연구분원)

- 비루스 저항성과 감자육성

- 무비루스 감자 증식개발

산림조성(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 중앙산림설계기술연구소,

과학원 자연보호센터)

- 양묘장 조성에서 기술방조

- 농가주변 산(사또야마)록화의 모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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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 중소하천 개수 계획 작성 및 새로 건설하는 중소형 발전소들에 의

한 생태 환경의 변화의 예측과 방지기술

- 수력 타빈의 합리적인 형식과 구조 해결

화학연구를 위한 콤퓨터지원체계(리과대학 화학생물학연구원)

- 스펙트르에 의한 화합물구조결정체계, 시료분석체계를 비롯한 해

석, 검색, 추산 설계의 완성 및 화학실험모데화 체계, 합성얼계, 지

식구축 및 리용 체계의 연구

- 개발된 분체계들을 종합 합성하여 전일적인 화학연구를 위한 컴

퓨터 지원체계 확립

연소촉매의 개발(김일성종합대학 촉매연구소)

- 일산화탄소, 아민류, 메르캅탄류 등 유해 가스들을 상온에서 연소

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하는 연소촉매의 개발

- 내연기관과 보이라들에서의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촉매 및 그

의 설치기술

제올라이트 및 활성탄 재료의 고오 활용에 대한 연구(과학원 함흥

분원 메타놀연구소)

- 활성탄에 산화-환원 금속을 담지시켜 상온, 상압에서 각종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

- 활성탄 표면 처리에 의한 관기능의 변화와 촉매제조기술

- 제올라이트에 기초한 살균섬유 개발기술

- 몇 가지 제올라이트의 제조와 그의 변태에 의한 성능개선기술

기능성고분자재료의 개발과 응용(과학원 함흥분원 비날론연구소)

- PVA초산섬유소와 기타 수지를 재료로 하는 중공섬유 투석막,모

쥴의 제조기술

- 실리콘, PVA계 삼투기화막의 개발기술

- PVC, PVA를 모체로 하는 킬러트수지의 개발기술

- 페수 중의 유가금속의 분리 및 리용기술

천연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그 리용(과학원 함흥분원 유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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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키틴질로부터 뇌혈전약을 비롯한 의약품 개발기술

- 천연계면 활성체로부터 살균성 세척제 개발기술

굴뚝풍력발전(리과대학 기계공학부)

고분자화학(과학원 함흥분원 비날론연구소, 2.8비날론연구소)

- 비날론과 비날론 고강력사 생산의 기술적혁신

- 염화비닐수지 콤파운드 생산기지 조성

- 소금분리막에 대한 연구

- 순간 고강도접착제 개발

생물농학(과학원 식물생리학연구소)

- 트리아꼰타놀의 합성 및 도입

기타 수학, 물리, 자동제어, 토목, 건축, 전자 등 여러 부문에서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순수 학술적인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도입사업도 많이 진행하였다.

(례컨데)

- 복합미생물비료 생산 및 적용기술

- 찬잠사육 및 제사기술

- 고려인삼재배 및 가공기술

- 스테비아의 가공기술

- 집짐승(소, 돼지)을 늘이기 위한 기술

- 새 품종의 단감재배기술

- 새 품종의 사과재배기술

- 내한성이 강한 조숙성 귤의 재배기술

- 초경질재료의 화학증착기술

- 김 양식 및 가공기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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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 사업의 경험과 교훈

가. 공동연구 대상의 파악과 선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공화국과의 공동연구를 다종다양하게

진행 해왔으며 이 사실은 각지의 연구기관에서 큰 관심사가 되여 있다.

최신정보에 고갈되고 있으며 하물며 어려운 연구환경 속에서 일하는 연

구자들에게 있어서 재일조선과협과의 련계를 깊인다는 것은 연구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보거나 과학원의 담당 부서를 찾아 요구하기

도 한다. 이런 속에서 공동연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연구실 책임자의 자세와 립장이다. 책임자가 과학연구에 대한 정열

에 불타고 과학기술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과학기술에 성실하게 대

할 때에는 연구실전체가 그러한 기풍으로 차 넘치게 된다. 어느 나라, 어

느 연구실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조급하게 성과만을 바라거나

과학연구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려는 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젊은 연구자들의 자질과 품성이 중요한 요소로 된다. 고령의 연

구자들은 영어를 배우지 못했고 주로 로어를 배웠기 때문에 최신 과학기

술정보에 둔한 경향이 있으나 젊은 사람들은 영어도 알고 일본어도 안

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수년에 한번씩 연

구테마를 바꾸면서 항상 세계 최선단의 연구를 하려는 경향도 일부 있

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상을 선정할 때 공동연

구사업이 오래 지속되고 좋은 결과를 낳게 한다.

나. 우리측 성원의 선정

재일조선과협은 국가가 아니라 작은 단체에 불과함으로 회원들의 전

문분야가 제한되고 있고 일본전국에 흩어져 있다. 또한 일본의 연구기관

에 속하고 있으면 자유롭게 공동연구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 여기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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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점은 도꾜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존재이다. 유치원으로부

터 초급학교, 중극학교, 고급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민족교육체계가 있으

며 조선대학교에서는 대학원에 해당하는 연구원제도도 있다. 따라서 조

선대학교 교원들이 중심이 되여 일본 각지의 회원들로 연구집단을 조직

하고 있다.

우리 측에 주목할 때 자질이 높고 책임성이 강하며 성실하고 인내성이

있어야 한다. 공화국에 가서 잘난 채 하려고나 연고자와 관계를 맺으려

고만 하는 경향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무엇이 차례지기를 바라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처음에는 잘난 채 하더라도 2년만 있으면 이제 따라가지

못하기 마련이다.

다. 연구 테마의 선택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연구테마의 선택이다. 연구테마를 선정함

에 있어서 연구조건을 사전 료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례컨데 He가 없

는 조건에서 합금계 초전도 재료에 대한 실험연구는 어려운 일이다. 연

구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면 더 좋을 것 없으나 불충분 하다하여

연구 못한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조건에서 또한 가까운 장

래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테마를 찾아야 하며 한쪽이 전문이라

하여 조건이 성숙 못한 채 억지로 정하려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응용에 대한 관점이다. 당장 실생활에 직결되는 것만을 연

구과제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힘에 적응한 과제를 찾아 한 걸음

씩 전진시켜야 할 것이다.

라. 서로의 존중과 리해

공동연구를 하려면 서로가 존중하면서 같은 립장에 서야 한다. 어느

쪽이 가르치고 어느 쪽이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나갈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공동연

287



구를 시작할 때의 목적을 뚜렷이 해놓아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론이 똑

같이 않으며 연구환경이 다른 조건에서 서로가 리해할 문제가 중요하다.

3. 과학기술교류의 활성화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사는 전 민족 사이에서 과학기술 교류를 진행

하는 것은 당면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일조선과협은 지난 시기 공화국과의 공동연구사업, 기술지원사업

등을 오래 동안 진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 연구기관들과 행정

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축적하였다. 또한 미국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도 일부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 속에는 중국과도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 시기 남측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회원들이

비공개로 연구성과의 교환 및 상기업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동

선언 발표이후로부터는 접촉과 교류가 적극화 되여 왔다.

남북, 일본, 중국간에서 과학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

람들의 지혜를 모아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하며 할 수 있는 일로부터 단

계별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과학기술교류에 있어서는 정보기

술분야가 앞서고 있으며 여러 경험을 창조하고 있다. 이 경험을 여러 분

야에 방법이 서게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분야는 공화

국에서 특별한 관심사로 되고 있는 분야이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정

보기술산업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일반성을 띨 수 없으며 특수

한 례로 리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남북간의 과학기술교류 및

경제교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우결함을 명백히 할

문제가 중요하다.

2) 학회의 조직과 운영

북과 남이 서로 공통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는 분야, 북에서만 혹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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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연구할 수 있는 특수한 분야(례컨데 동식물 등)에 초첨을 맞

추어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다.

- 계획안 작성

북과 남이 서로 공통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조사

연구할 문제가 선결이다. 이에 대하여 4가지 초안을 제기한다. 4자가 초

안을 내지 못하면 초안이 나온 단위의 안건에 대한 토의를 거쳐 4자에

알린다. 명칭에 대해서도 고려 할 것이다.

- 내용 작성

- 장 소

장소는 북 혹은 남에서 조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과도적으로 일

본이나 중국에서 조직할 수도 있다. 례컨데 재일조선과협에서 해마다 조

직하고 있는 학술보고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 사무국의 조직

제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조직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일원적인창구로되여련계를취해나가는가?

3) 단계별 공동연구의 진행

통일적인 과제를 설정하여 각각 연구를 해나가며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군데에 모여 토의한다.

- 남북간의 직접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하면 가장 좋을 것이고

- 현시점에서 어려우면 국제 프로젝트란 형태로 조직

- 제3국에 연구실을 설치

- 공화국의 연구자를 동원하고 연구조건을 보장

- 공화국에서 만든 시료의 분석(고급기자재 리용)을 그 외 장소에서

실시

- 재일조선과협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선에서 이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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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학술대회나 공동연구의 실현은 일조일석에 이룩되지 않

을 것이다. 서로의 립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과학기술교류를 활성

화하는 데서 기본원칙을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원칙은

바로 6.15공동선언 그 자체일 것이다. 공동선언의 정신을 리행하는 일이

라면 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모두의 지혜

를 모아 방법 있게 구상하면 하나하나 착실히 전진되어 나갈 것이다.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모임이 바로 통일을 지향한 한 걸음으로, 과학기

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 걸음으로 되기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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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워크샵의 내용 및 종합결론

워크샵은 매우 우호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허심

탄회하게 한민족의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하였다. 5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워크샵의 내용은 크게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재중

재일 동포의 역할, 한국, 조선, 일본, 중국을 연계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

류 방안 및 전체 토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민족 과학자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매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여러 이슈들이 동

시다발적으로 토의되기도 하였지만 이들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재중, 재일동포의 과거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경험

-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실정

- 과학기술 협력 원칙

- 과학기술 협력 분야

- 과학기술 협력 방법

- 과학기술 협력 추진체 구성 및 운영 방안

- 종합결론

1.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경험

중국 조선족 과학자와 재일본 총련계 과학자들이 북한과 과학기술 협

력을 해온 것은 무엇보다도 식민지 시대로부터 연유되는 민족적 동질감,

의무감 등이 주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황을 돌아볼 때 과학

기술계에서 한민족간의 교류가 적었다는데 모두들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민족의 번영 및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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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 과학기술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북한과는 전통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

지해왔었다. 그러나 7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등소평이 개방화 정책을 추

진한 이래 북한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90

년대 들어와서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 이제는 중국에서조차도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국보다도

구소련이 북한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 면도 있었지만 초기 북한의 IT

산업은 중국이 지원한 부분이 매우 많다. 그러나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

류 및 내왕이 끊어진 이유는 중국이 자본주의로 변화였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이전에는 연변에서 북한 교과서를 썼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만든

조선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 교류는 중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

라 실제 관련된 과학기술자들이 만나야 하는 일이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는 예전만큼 쉽게 오지는 못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겠다고 하더라도

잘 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에서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학

술회의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참가한다. 이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

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조선적 과학자들은 대

체적으로 북한 과학자들과 개별적인 연계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총련계 동포들과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시대적으로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즉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상반기에는 귀국 운동

(1960년대), 기술집단과 개별적인 귀국(1965∼1971) 등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 지원은 196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는 하

반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꾸준히 합영사업과 공동연구 사업

을 추진한 것이 특색이다. 사실 북한의 정보기술 발전은 상당 부분 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일본에서 간 사람, 한국에서 월북한 사람

들이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북한과 중국내 조선족 과학자들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잘 되지 않는 이

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과학기술자들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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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낙후된 인프라, 과학기술 수준 등으로 인하여 북한과의 협력을 꺼

려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선진국들과는 매우 열심히 하려고 한다. 둘

째,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협정 등 각종 장치가 있긴 하지만 북한에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자원이 부족하므로 항상 중국 쪽에 지원을 요

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과학기술협력의 성과를 인

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과거에는 중국이 일본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북한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물론 현재도 사회주의 혈맹 관계

라는 측면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과학기술만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일

본에 있는 동포들이 북한의 과학기술을 더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꾸준히 북한의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

과학자들도 많다.

북한의 조선과학원내 대외협력 부서는 국제협조국이며 중국과학원에

서는 국제합작국에서 담당한다. 중국과학원과 조선과학원과의 전체 교류

규모는 계획상으로는 많이 잡혀 있다.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질 않아 북한에게는 오직 중국밖에 없다. 중국과학원 부원장이

2000년에 북한을 방문하고 2001년에는 조선과학원 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의 조선과학원과 중국과학원 사이에 인력교류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현재는 북한의 형편이 나빠지니까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북

한과 공동연구를 하려해도 북한측에서는 연구비, 혹은 기타 생활경비를

달라고 하지, 공동연구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자

와 같이 동행하는 관리원 때문에 연구가 잘 진척이 되지 않는다. 양국간

협정에 따라서 몇 명이 몇 개월 동안 인력을 교류하기로 되어 있는 인력

교류 협정이 있다. 그러나 중국 과학자들이 조선에 가기 싫어하고 조선

사람들이 오더라도 맡기를 싫어한다. 중국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

인들의 일도 바쁜데 북한 과학자들은 영어도 되질 않아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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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실정

북한의 과학기술 실정은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북한의 과

학기술은 여러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 낙후된 인프라 측면, 사회주

의적인 체계 및 의식구조 등이다. 이런 것들은 경제사정의 악화, 당 및

군 우위의 정치 구조, 세계로부터의 고립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낙후된 인프라

북한의 과학기술 기자재는 매우 부족하다. 일례를 들어, 조선과학원 대

표단이 연변과기대학원을 방문했었을 때 그 대표단이 실험 기자재를 요

청했다. 요청 이유는 그 기자재를 가져가면 승진 등 유리하다는 것이었

다. 이에 따라 조선족 과학자가 연변과기대학원내에 부탁을 간곡히 하여

승낙을 받고 짐을 부쳐준다 하자 대표단은 직접 가져갔다. 그런데 가져

갔어도 시약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는 일본의 총련계 동포

과학자가 해결해 주었다. 실험기자재만이 아니고 과학기술 정보 서적도

문제다. 김일성 종합대학 및 인민대학습당 등에도 별로 자료가 없다.

북한의 과학기술 인프라는 사실 정책 측면에서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사회경제 전반 그리고 과학기술에 관한 통계가

전무한 형편이다. 그리고 통계를 구하더라도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유리

하게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북

한의 입장에서는 통계가 없다고 해서 실제 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

지는 않는다. 즉 그 정도로 과학기술 활동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나. 과학기술자 집단 및 의식구조

북한이 세계 과학기술계로부터 고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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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프트에서 북한에 로컬코드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 예컨데 IT 등을 알아듣지 못한

다. 이런 점들은 북한이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자신만의 색깔을 너무 강

조하는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북한에 있어서도 전반적

인 의식들이 변화하고 있다. 평양은 깨끗한 인상을 주었지만 10년 사이

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평양시민들이 순박한 사

람들이라는 인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너무 고생을 하다보니 당이고 뭐고

없다는 식으로 속마음이 변하고 있다.

북한의 젊은이들의 생각, 교수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들은 남한에 관

해서 매우 많이 알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

재는 주현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저기 남쪽에서 김대중씨 내일 오는데

하며 몰래 얘기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에 상해를 방문했

을 때 상해 야경이 아름다우며 우리도 이제 중국을 많이 배울 것이다라

고 하였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지도층도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은 개방을 한 후로 많이 바뀌었고 북한도 이

를 실천하려고 하지만 조금은 상황이 다르다. 즉 중국은 홍콩에 인접한

심천 지역을 먼저 개방함으로써 그 실험 결과를 보고 이를 다른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었지만 북한은 지역이 좁아 한번 개방을 잘 못하면 망한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예전에 서울대나 동경대 등을 유학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월북했던 사람들이 과학 예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러나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의 과학기술

정책 및 사회주의 정책에 반대해서 많이 숙청되기도 하였다. 또한 50년

대이래 구소련 및 동구에 북한 사람들을 많이 유학 보냈었는데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소련의 붕괴 및 중국의 개방,

북한 경제의 악화 등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과학자들이 예전만큼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일본업체가 북한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의 예를 보면, 북한

의 기술자들은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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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버그 인식 수정 등 다른 마케팅적인 요소가 매우 필요한데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북한에서는 자기의 연구를 하기 위해

선 교수나 되야 살아갈 수 있으며 재중 재일 동포 과학자들에게 계속해

서 자료를 요구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타산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박사 박사 이런 사람들만 늘어난다. 연구

만 하고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자들

은 상용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학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잘 팔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중국이 개방화로 가는 과정에서 시장경

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시장 개념은 없다.

과학기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자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한의 과

학자들이 이론 연구에 치중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이론 연구조차도 독창적이거나 세계 수준에 근접한 것은 전무한 편으로

보인다. 즉 과학기술자들의 인센티브 시스템 및 의식이 돈과 직결되어

있어 연구 그 자체보다는 연구를 했다는 식의 실적을 과대 포장하거나

동일 연구 결과를 여러 형태로 다시 사용하는 식의 연구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기초 과학은 옛날 소련식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편으로 보인다.

3. 과학기술 협력 원칙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과학기술 협력도 일

정한 원칙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한민족이라는 대

전제 아래 신뢰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종류의 협력이더

라도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한다. 즉 쌍방이 갖고 있

는 인력, 기술 수준, 서로의 장단점 등을 잘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중

재일 동포, 남북한 모두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인력, 재원 등을

솔직히 얘기하고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남한의 과학기술자들은 금방 흥분

하고 결정을 바꾸는 경향이 많다. 이는 남한측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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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북한측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급히 결과를 보고자 하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

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 협력이 상호대등하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의 처지를 고려할 때, 상호대등하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IT 분야에서 북한

의 인력을 활용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주

장한다. 북한의 기초과학, 일본, 남한의 마케팅 등을 연결해서 북한에 필

요한 소프트웨어 사양들을 제대로 요구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따라 올

수도 있다. 또한 관련 분야의 동향 및 정보 등을 상대방 과학자에게 제공

하면 북한에서는 매우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일

본에서도 북한에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적어지고 있

다. 따라서 일본, 중국의 동포 과학자 및 남한의 과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것이 요구된

다. 북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50년 이상을 생활한 사람들이다.

80년대 말까지 동유럽, 중국 등의 원조를 받으며 살아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습관화되어 있다. 그들은 자본주

의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헤쳐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협력에서 주도권을 지겠다는 생각

을 갖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어려운 점은 실제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협력도 진행

되어야 한다.

남한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할 때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협

력을 추진하면 북한측에서는 매우 난감해 한다. 2001년에도 남한의 정치

권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다는 식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흡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

는 것으로 들린다. 실제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한반도의 정세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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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할 때 북한에 지원하는 비용은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의견

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간이 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으며 정

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4. 과학기술 협력분야

워크샵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여러 분야가 제시되었

다.유망한 분야는 북한이 어려운 분야, 필요로 하는 분야, 자존심을 내세

울 수 있는 분야 등이며 이 중에서도 남북한이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분야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에너지, 식량, IT 관련 분야 등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 분야라고 판단되었는데 그 중 워크샵에서는 다

음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 등이 제시되었다.

- 카바이드 제조에 관한 것으로 북한의 전기가 많지 않으니 전기가 적

게 드는 공정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 남한에서는 석유화학 공업이 공급 과잉 상태인데 북한의 석유화학

공업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니 이 또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 북한에는 모래가 풍부한데 일본에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남한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눈 높이를 맞추어 연탄 사용과 관련한

이슈들을 북한의 에너지 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다.

- 북한의 자연 재해 특히 산림 황폐화는 인적 재해인 측면이 많다. 이

분야에서도 남한의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 자신 있는 분야부터 예를 들어, 철강, 기계공업, 도시 건설,

건축 분야 등을 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 생각하는 사양산

업도 괜찮을 것이다.

- 북한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우수한 인재 및 저렴한 인건비가 상

당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보인다.

- 여러 분야가 비슷하지만 IT 분야의 경우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쓰는

용어가 서로 틀리다. 적어도 비교 사전 등은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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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 협력방법

과학기술 협력은 크게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의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

하다. 우선 교류협력이 공동연구보다는 더 현실적 가능성이 높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인다. 교류협력은 정보 및 인력 분

야의 교류협력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인력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주

요 방식이 공동 연구 및 논문 발표이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를 정기적으

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는 중국 등이 유망하지만 금강산에서

조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논문을 발표하면서 북한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오기에는 중국이 가장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에서

올 때는 재료를 구입하고 복사해 가지고 가는 것이 주요 방중 목적 중의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과학기술 자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중국 과학

원에 오는 북한 과학자들을 잘 활용하면 인력교류 및 정보교류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북한의 권력층은 과학자들을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오고가야 한다고 꾸

준히 설득하면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 한편 한국의 과학기술 자료를 북

한에 기증하는 것은 북한측에서 거부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의 동포 과학자들이 구입하여 주는 방법 또는 영문 자료 등을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정보 및 자료 교류는 용어가 서로 다른 점을 해

소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과의 공동연구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공동연구이외에도 그 전

단계로서 임가공식의 연구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 동포

과학자와 남한의 과학자, 북한의 과학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참여

연구원 형태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및 일본의 동포 과학자들

의 경험을 생각할 때 공동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동 연구의 대상 및 상대 책임자를 파악하고 선

정하는 일이다. 북한의 연구책임자의 자세와 그 처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젊은 연구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자질은 어느 정도인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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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어나 일어를 잘 하는지도 중요한 점검 항목이다. 연구 과제 수행 시

에는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조선족 과학자가 있으면 이를 통해

서 공동연구 과정을 점검할 수도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북한 쪽에 체류

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세계 조류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실정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이런 연구들

을 공동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연구 결과를 단기적으로 응용해야 한다

는 요구가 많은 만큼 이를 충족시키는 연구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북한에서 공동연구 과제의 선정 과정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경쟁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적어도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있어야 실제적

으로 원하는 공동연구가 부드럽게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본다

면 북한과의 공동 연구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에 내기보다는 북한

과학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 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

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자들의 관계를 넓히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과학기술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

다. 따라서 공동 연구시 그들은 자신들의 실험실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직접 실험실을 보고 무엇인가 하나 둘씩 가져다주게 되면은 결국

은 마음을 털어놓고 공동연구가 진척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과학자에

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소규모의 공동연구보다 동북아 지역의 공통 문제, 예를 들어 환

경 및 자연 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공동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럽지역에서 EU Framework와 같은 공동 연구

사업을 하듯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한민

족 과학자들이 공동연구하는 기회도 생길 것이다. 또한 이런 주제들은

UN 또는 UNESC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매우 자

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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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기술 협력 추진체계

동북아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잠재력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본

다면 한민족간의 과학기술 교류는 그 의의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과학기술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재일본 동

포 과학자들과 중국 동포 과학자들 사이에도 교류가 별로 없었음을 확인

하였다. 남한과 북한과의 직거래는 힘든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재중 및 재일 동포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

과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지역 내 협력 관계보다는 서구와의 협력 관계가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삼국간에는 환경 문제, 자연 재해 등 지

역국가내의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과학기술 차원에서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별로 없다. 또

한 전후 세대들은 언어,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서 과거 세대

보다 협력의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젊은 과학기술자들간의 교류가 절실

하다.

협력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민간인지 정부인지의 구분도 필요하며 해외 동포 과학자들과

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과학

기술 관련 국제규범 설정에 있어서 동북아 국가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스라엘 과학기술재단과 같이 민간

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실질적인

한민족간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실제적으로 재중, 재일 동포들과 함께 하는

연합체를 만들고 사무국 등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는 일이다. 특히 재일

동포 과학자들의 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한 협

력을 하기 전에 재중동포 과학자와 한국 과학자들과의 협력도 많이 있어

야 하겠다. 또한 일본 동포과학자와 국내 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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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데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 협력 협의회

등을 하나 만들고 국제 학술회의 등을 매년 개최한다면 북한의 과학자들

이 충분히 참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협력 추진의 다른 한 방법으로는 IT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길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서 동북아에 있는 한민족 관련 웹사이트

를 운영하여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용어 비교집 등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다

고 본다. 또한 남한에 조직되어 있는 북한 과학기술 연구회에 재중, 재일

동포 과학자들이 참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각종 사업을 발굴

함으로써 한민족의 젊은 과학자들이 참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진 과학자들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7. 종합결론

워크샵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매우 만족스러운 분위기

였다. 그 성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워크샵(비공

개)을 계기로 재중 조선족 과학자, 재일 조총련 과학자들과의 만남을 처

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는 남북한 과학기술교류협력에 있어서 주요 전

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실제 그 동안의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은 비정

치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측과의 만남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북측의 입장과 북측과의 만남을 언론에 홍보하고자 하는 남측의 입

장, 한국의 민족 의식 고취를 꺼려하는 중국의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어

우러져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번 비

공개 워크샵은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신뢰구축의 의미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의 과학기술은 국방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많은 어려

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실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재중 재일 동포 과학자에게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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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론 분야는 상대적으로 더 발전했다고 하지

만 이 마저도 국제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 식량, 컴

퓨터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및

시스템의 붕괴, 예를 들어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 저하 및 숙청 등에 따

라 제대로 된 연구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방 등 특정 분야는 재중

동포 및 재일 동포 과학자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장소 측면에서는 중국이, 협력 파트너

측면에서는 재일 조총련 과학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남북한 모두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역시 중국이 용이하다. 북

한의 과학기술 및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재중 동포 및 재일

동포가 모두 같지만 재일 동포 과학자들이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모든 열의를 다하고 있으며 현재도 북한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등 북한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재중동포들은 중국의 개

방 정책 및 중국의 소수민족 포용 정책에 따라 이미 그 열의가 상당 부

분 식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재일본 동포 과학자들과

의 접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하여 일본 및 중국에 있는 우리 동

포 과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돤다.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많은 장애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재

중 재일 동포 과학자들과의 접촉 및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과학기술 현

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과의 접촉은 비공식적 인적 네

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들과의 연계를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칭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 협회 등 실질적인 협력 추진

체를 구성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협력 방안, 분야, 방법 등 여러 의견이 있

었지만 실질적인 협력 추진체가 없음으로 해서 협력이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 특히 같은 동포 과학자들끼리의 연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간 협력이 미진했었다. 이런 관점에서 교류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하

며 이를 중심으로 정보 및 인력의 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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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비교용어집 발간 등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

질적인 협력 추진체를 만들고, 중국 등의 장소에 과학기술 관련 사무국

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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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북한방문기

1. 서 언

북한은 지난 50년간 철저한 공산주의로 폐쇄되어 있었으며 온 세계가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있는 지금도 오직 홀로 개방을 거부하고 수백만명

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만 들리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나

라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멀리 할수도 모른척 할수도 없으며 또한 그

속의 동포들은 한민족 한겨레임이 분명하고 또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에 세 번의 방북기회를 통하여 알게된 북한

의 농업 및 농약관련 기술 정보들을 단편적인 것이지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7)

2. 1차 방북 경험

1) 일 시：1998. 1. 22 ∼ 1998. 1. 26 (4박 5일)

2) 방북지역：나진, 선봉 지역

3) 방북동행자：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

유태영 (건국대 교수)

김경량 (강원대 교수)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4) 방북활동 내역

연변 과기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진경 박사의 주선으로 방북하

게 된 우리 일행은 중국 북경, 연길, 훈춘 그리고 마지막 원정리 해관을

7) 이 북한방문기는 한국생명공학원 정혁박사의 3차에 걸친 북한방문과정을 수록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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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나진, 선봉 개방지구로 들어가는 루트를 이용하여 입북하게 되었다.

연길에서 지프차 2대에 분승한 일행 7명(운전기사 2명 포함)은 22일 원

정리 해관에 저녁 해가 질 무렵 도착하여서 입북 수속을 밟게 되었다. 우

리 일행은 여권과 입북에 필요한 서류를 김 총장에게 넘겨주고 지프차

안에 앉아서 약 30분간 대기한 후 북측 군인 한 명이 지프차에 와서 차

량 내부와 트렁크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예상보다 간단히 입북절차를 마

칠 수 있었다.

원정리 해관 바로 옆에는 중국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터가 있

었는데 우리가 도착한 무렵에는 시장이 파하여 볼일을 마친 사람들이 모

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장이라고 해 보아야 그저 비 가림 정도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사방으로 빙 둘러친 테니스장 5∼6개 정도를 합친

정도의 노천시장으로서 한눈에 보아도 조잡하기 그지없는 시설이었다. 시

장에 모여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모두 하나같이

남루하였으며 등에 개나리 봇짐은 예외 없이 지고 있었다. 그리고 원정리

해관과 나진시 사이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어서인지 해가 져서 컴

컴한 시골 산길을 모두 하나같이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매우 애처로웠

다. 그나마 재수 좋은 사람들은 장터와 나진시를 오가는 트럭(덮개도 없

는) 뒤칸을 얻어 탄 사람들로서 엄동설한에 추위를 견디느라 서로 부둥켜

안고 트럭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고난해 보였다.

약 1시간 정도의 시골산길을 달려서 저녁 늦게 나진 호텔에 도착하여 방

을 배정 받고 투숙하였는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추웠다. 호텔

건물은 외관상 그럴싸하였으며 커피숍과 지하에는 노래방도 있어서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흥미 삼아 지하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의 여흥

을 즐기며 첫 방북의 긴장감을 풀 수 있었다. 노래방에서 손님을 접대하

는 아가씨들(복무원 동무라고 호칭)은 하나같이 미인이었고 사람을 대하

는 매너가 매우 세련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룻밤을 추위 속에 떨

면서 지샌 다음날 아침 우리 일행은 나진시 한복판에 있는 남산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규모는 나진호텔보다 작았으나 시설과 특히 난방은 더 잘

되어서 지내기에는 훨씬 더 편리하였다. 이 호텔은 특히 김일성이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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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북한방문기

초 나진을 방문하였을 때 투숙한 호텔로서 2층에 김일성이 투숙한 방은

일체 손님을 투숙시키지 않고 그저 기념으로 보존만 하고 있었다.

23일 아침식사 후 남산호텔 1층 회의실에서 우리측 일행 5명과 김현철

(나진, 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대외경제협력국 과장), 박병호(나진, 선봉

시 농업위원회 기사장), 그리고 박창호(나진, 선봉시 농업위원회 농산과

장)와 회담을 하며 우리측의 방문목적(농업분야 협력가능성 타진, 나진

두레마을 건설, 씨감자 분야 협력사업 등)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나진,

선봉지역에서의 농업과 관련한 광범위한 사항등을 토의하였다.

우선 나진, 선봉지역의 농촌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농장은

크게 3가지로 구분(종합농장, 협동농장, 단위농장)하며 나진시에는 5개의

협동농장이 있다고 하였다. 종합농장은 가장 큰 규모의 농장으로서 전국

적으로 14개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선봉지역에 있는 선봉군 종합농장이

며 농업위원회의 관리하에 운영된다고 하였다. 선봉종합농장의 경작지는

1,660정보이며 강냉이(650정보), 벼(100정보), 감자(250정보), 채소(450정

보), 과수 및 기타 잡곡(90정보) 등을 재배하고 있다. 총 1,100가구(인구

4,500명)가 살며 주민의 10%는 교원, 사무원, 공장근로자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나머지 90%는 농민이다.

농장내 작업반은 축산 작업반, 남새 작업반, 벼 작업반, 과수 작업반 등

작목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작업반별로 약 100여명 정도가 배치되고 이는

또 다시 15명 내외의 작업분 조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기후

는 여름이 27℃∼28℃, 겨울은 - 7℃∼- 8℃, 년 평균기온은 10℃이며 7월

중순경 약 10일 정도의 장마기가 있다. 강냉이와 감자를 주요 밭작물로

재배하고 있으며 좋은 품종의 옥수수 종자와 씨감자 부족으로 애로사항

이 많다고 하였다. 강냉이의 경우 정보 당 평균 수확량은 3.5ton 정도이

며 감자는 15ton 정도로서 국제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진

다. 농사를 짓기 위한 각종 농기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 워낙 오래된 것

들이라 가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트랙터의 경우 70∼80% 밖에

가동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농장마다 자체 탁아소와 소학교, 중등학교가 있으며 가구별로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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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딸린 주택이 공급되며 각 가구별로 개인 채소밭이 30평 정도 할당

되어 여기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전량 개인소유로 한다고 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개인소유 밭에서는 다들 매우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 공동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질 좋고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여 제 아

무리 사회, 공산주의 국가체제라 하더라도 인간의 본능적 이기심은 그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날(23일) 오후 4시부터 남산호텔 1층 회의실에서 우리측 일행 5

명과 박진실(김일성 대학 생물학 부장)과 강재흥(평양 지능무역회사 부

사장)이 참석하여 북한의 농업관련 교육, 연구분야에 대한 토의를 하였

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총장 밑에 제1부 총장, 사회과학부 총장, 자연과

학 부총장이 있고 그 밑에 학부장 그리고 또 그 밑에 강좌장이 있다고

한다. 3,000명의 교수진과 교직원 2,000명 그리고 10,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생물학부의 경우 12개 강좌장이 있고 동물, 식물 연구

실이 따로 있고 특히 생물공학연구소가 있어 그 안에 미생물공학연구실,

유전자공학연구실, 세포공학연구실, 효소공학연구실 등이 있다고 한다.

김일성 대학 내에 농과대학은 없으며 원산농과대학이 그 역할을 한다

고 하며 각 도에 하나씩의 농과대학이 있다. 김일성 대학에 입학할 수 있

는 학생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야 하며

남녀 비슷한 비율로 선발한다고 한다. 교수는 1주당 15시간 이상의 강의

및 실험실습 지도를 하며 이 외에도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

고 있다.

입북 사흘째인 24일에는 나진시 후창 협동농장을 방문하였으며 농장

지도자들과 2시간에 걸친 토의를 하였다. 경지면적 360정보의 후창 협동

농장은 350가구, 1,3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협동농장으로서 벼, 강냉이,

감자, 채소, 과수 등을 재배하여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등의 축산도 상

당한 규모로 하고 있다. 년 알곡으로 환산해 총 900ton 생산하여 400ton

은 자체소비, 나머지 500ton은 정부에서 수매하여 간다고 하며 정부 수

매가는 강냉이의 경우 kg당 50전이며 수매대금의 사용처는 공공유지비

로 30%, 개별농가 배분용으로 70%를 쓴다고 하였다. 후창 농장 역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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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 우량종자의 수급, 비료 확보, 농약 확보 등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하였으며 퇴비 생산도 실질적으로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24일에는 선봉시에 위치하고 있는 선봉종합 농장지역을 찦차로 둘러

보았는데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한 농장이라 그런지 관, 배수로, 농

로, 경지정리 등이 아주 잘된 모범적인 농장으로 보였다. 농장지역이 워

낙 넓어 찦차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와중에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우연히 군 검문초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안내하던 안내원이 우

리 신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여권 등 관계 서류를 나진에 있는 호텔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차안에 갇혀서 무려 3∼4시

간을 경과한 뒤에 가까스로 문제가 해결되어 풀려나는 우여곡절을 겪었

는데 이 과정에서 역시 북에도 군인들의 힘이 세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입북 마지막날인 25일 아침에 남산호텔 회의실에서 신문순(나진, 선봉

시 행정경제위원회 대외경제협력부장), 엄홍남(나진, 선봉시 행정경제위

원회 부위원장)과 우리 일행은 마지막 마무리 회의를 하였다. 회의의 주

된 내용은 나진, 선봉지역에 남, 북이 합작으로 시범농촌을 만들어 운영

해 보자는 것을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부락선정은 조만간 결정하여 3월

중에는 남측에서 가져온 종자 및 씨감자로 파종하도록 할 것이고 기타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그때그때 김진경 총장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북측에서 남측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으며 특히 종자, 비료, 농약 등의 문제를 남측에서 시급히 해결해 주도

록 요청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안내인들을 억지로 졸라서 나진 장터구경을 가게 되었

는데 장터 근방에 도착하여 보니 면적은 테니스장 4면 정도를 합쳐 놓은

정도의 면적에 옷차림이 남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

여서 무엇인가를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있었다. 장터라고 해야 비 가림

시설도 없는 맨땅에 좌판을 깔아 놓고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수준은 남

한에서 1950년대 말의 시골장터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하였다(동행한 건

국대 유태영 박산님 평). 강냉이 튀밥, 담배를 낱개로 파는 사람,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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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 눈깔사탕, 신발, 고무신, 조잡한 옷가지, 그리고 한켠에서는 오디오

세트까지 갖다 놓고 파는 사람이 있는 등 정말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지

고 있었다.

공식일정과는 별도로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가지 들

어보면 나진, 선봉지역 주변의 산야는 그야말로 빤들빤들할 정도로 나무

나 풀이 전혀 없는 민둥산이었고 이는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북

한실정을 감안할 때 주민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나 식물을 땔감으로 긁

어 써 버리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공해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나진 및

선봉항의 바닷물은 매우 깨끗하고 맑았으며 특히 밤하늘은 별이 쏟아져

내릴 정도로 맑고 깨끗하였다. 도로, 전선 등의 사회간접시설은 아마도

해방이후 단 한번도 제대로 보수나 수리한 흔적이 없을 정도로 낙후하였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군데군데 깊은 웅덩이가 파여져 자동차가 도저

히 제 속력을 내며 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간접시

설의 미비로 인해 비록 개방지구라고 하나 외국에서 제대로 된 투자나

기업체가 유치되기 어려운 상황을 보였고 그나마 들어온 기업조차도 하

나 둘씩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나진시에는 일체의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서 볼일을 보아야 하며 예외 없이 배낭(개나리 봇짐)을 하나씩 둘러

맨 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와 보였다. 우연한 기회에 여러 사람

들의 주민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는데 허수룩한 옷차림과는 달리 모두

하나같이 조리 있게 주관 있는 말들을 하였으며 현재 북한의 체재에 대

해 강력히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

서도 정신적으로는 당과 국가에 대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

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

내고 있는 듯 하여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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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방북 경험

1) 일 시：1999. 6. 4 ∼ 1999. 6. 26 (8박 9일)

2) 방북지역：평양 및 평양교외 지역

3) 방북동행자：김순권 (경북대 교수)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4) 방북활동 내역

1998년부터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의해 감자농업을 대대

적으로 혁신시키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남북

교류협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부 방침에

의거하여 그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인공씨감자 관련연구를 주도해

오던 당사자로서 북한농업과학원의 정식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방북 첫날인 6월 4일 오후 3시경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 가서 visa를

받았다. 대사관 옆 영사관실에 들어가니 김상호(민경련)씨와 리명철참사

(아태위원회)가 우리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특히 김상호씨는 이분

이 평소에 유명한 바로 그 감자박사 냐며 매우 반갑게 대하였고 생각하

던 것 보다 너무 젊다면서 장수식품인 감자를 연구하시는 분이 왜 이렇

게 비쩍 말라 약하게 보이느냐며 농담을 하였다. visa대금은 45$을 요구

하였으며 우리일행의 여권을 넘겨받아 불과 5분 여만에 수속을 마쳐주었

다. 비자 발급 후 차를 타고 고려항공 북경지점으로 이동하여 항공권을

발급 받았는데 Economy Class로 북경∼평양 왕복요금은 1인당 295$이

었다.

방북 이틀째인 5일 북경발 평양행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기 위해 고려

항공 항공표 발권대 앞에서 기다리던 중 같이 수속을 밟고 있는 전금철

(아태부위원장)과 권민(아태 참사, 전금철의 수행비서 역할)을 만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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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은 김순권 박사의 초기 방북 때부터 직접 평양에서 모든 안내를 맡

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 박사와는 매우 절친한 사이로 보였다. 아

마 전금철씨는 이때 북경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하고 평양으

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았다. 출국 수속 후 탑승 대기하는 대기실에

서 또 다시 전금철 일행과 만나서 약 20여분 동안 우리일행과 환담을 나

누었으며 특히 김순권 박사가 하고 있는 옥수수사업을 매우 칭찬하면서

김 박사의 자서전을 읽어보았는데 감명 깊었다고 하였다. 매우 건강이

좋아 보였으며(70 가까이 되었다고 함)매너가 아주 점잖고 세련된 풍모

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탑승대기 하던 중 엘칸토(주)의 북한내 임가공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 주권 이사를 만나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니 공항 건물 앞에 안내자가 미리 나와서 대기

하고 있다가 우리일행을 VIP통로로 안내하여 따로 입국수속을 밟게 하

였다. 북경 대사관에서 발행해준 입국 visa에 정혁 박사와 백성학 회장의

성함을 기록해 넣지 않은 바람에 입국 수속시 다소 문제가 되었으나 안

내원들이 해결하였다. 공항 영접실에 여러 사람이 마중 나와 있었으며

이광수 농과원 부원장, 리창훈 아태참사, 한 형제 옥수수 육종가, 리명복

(민경련), 김창순(민경련), 조현주(농과원 대외 담당직원) 등이 우리일행

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약 10여분간 환담 후 아래층 출구에서 3개의 화환

을 구입하여 2대의 벤츠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만수대 김일성 동상에 가

서 관람하였다.

호텔(고려호텔)투숙 후 잠깐 휴식 취한 뒤 3층 회의실에서 곧 바로 일

정 협의에 돌입하였는데 김순권 박사가 미리 보내 놓은 일정에서 다소

변동 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정혁 박사는 감자와 관련하여 김 순권 박사

와 별도로 일정이 조정되었다. 참석자는 우리측 3사람과 리광수 부원장,

리창원, 리명복, 김창순, 조현주, 한형제가 같이 토의 하였다. 백성학 회

장은 모자사업 관련한 제의와 가져간 자료를 주었으며 친인척(고모 등)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혁 박사는 진외 5촌 아저씨(부친의

외사촌형)인 여철기 박사(북한 컴퓨터연구소 소장)의 생사여부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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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리광수 농업과학원 부원장이 초청하는 환영 만찬을 호텔 양식당에서

가지게 되었는데 음식은 한식과 양식을 적당히 섞은 일급요리로서 매우

맛이 좋았고 서비스도 좋았다. 리광수 부원장은 예상외로 상당히 솔직담

백한 인물로서 해외 연구경험(아프리카 4년거주)과 많은 외국국가 방문

경험을 가진자로 보였으며 북한 농업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시

인하는 등(ex . 지금 우리 북조선의 해안 평야지대 감자농사는 문제 투성

이, 씨감자 공급체계가 전혀 없다는 등)배석한 북한의 다른 기관원들의

눈치를 보는 기색이 전혀 없이 발언을 하였다. 김정일이 올해 초부터 감

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을 지시하면서 농과원 부원장인 리광수도

만사 제껴놓고 요즈음은 감자에만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우리가

도착하는 이 날도 리광수는 양강도 대홍단 농장(감자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시범농장)에서 감자관련 사업을 진두지휘 하다가 비행기로 평양에

급히 내려왔다고 하였으며 내일(6월 6일)우리와 회의 후 또 다시 비행기

로 대홍단에 올라가 일 보다가 우리가 평양 떠나기 전날 다시 내려오겠

다고 하였다.

방북 3일째인 6일 만경대 고향집(김일성이 탄생한 초가집)을 방문하고

잠깐 설명을 들은 후 만경대에 올라 평양시내 둘러본 후 봉수교회로 이

동하여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보았다.

오후에는 농과원을 방문하였는데 농과원 대회의실에서 농과원 간부들

과 회담하였다. 농과원측 참석자는 리광수 부원장, 방인수(옥수수육종),

한형제(옥수수육종), 한성격(감자 조직배양), 김득무(농과원산하 농업생

물학연구소장), 리명복(민경련), 김창순(민경련), 조현주(농과원대외담당)

등이 배석하였다.

농과원은 50년 역사를 가진 북한 농업의 핵심 중추연구기관으로 각도

(4개)마다 농과원 분원이 있어서 열심히 농업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김순권 박사의 옥수수 project를 시큰둥하게 생각했으

나 올해 2년차 때부터 생각이 달라져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무엇

보다 농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였다. 특히 수원 19호는 300정보의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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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포장에 심어서 올해 이 대포장의 시험 결과가 성공적이기만 하면 엄

청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김정일이 북조선을 아시아의 감자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지사아래 현재 5- 6만 ha에(북부고산지대 3- 4만 ha, 남·서부평야지

2- 3만 ha)불과한 감자재배 면적을 장차 20만 ha에까지 확대시키고자 노

력하고 있으나 하루아침에는 어렵다는 것을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량씨감자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

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 박사가 개발한 인공씨감자 생산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리광수 부원장이 말했다. 자강, 양강도의 고산지대에

는 씨감자퇴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여 큰 문제없으나 특히 서해

안 평야지대는 씨감자 퇴화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현 상태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 방면에서 세계적 전문가

로 알려진 정 박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언급하

였다.

현재 북한 감자 농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은 감자 바이러스 Y이

며 그 다음으로 L, X, S 등이며 대홍단 등의 고지대 시범 농장에서는 ha

당 40ton 이상의 좋은 수확을 내는 곳도 많다고 하나 서남부 평야지에서

는 ha당 10ton 전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김일현 박사가 감

자 품종 육종가이며 좋은 품종 육종하여 영웅칭호를 수여 받았다고 하였

다.현재 17여개 품종을 북한이 자체 육종 개발하였으며 포테7호 등이 주

요품종이라고 하며 감자는 북조선에서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밀, 보

리와 재배시 경쟁이 되는 작물로서 서남부 평야지대에서 두벌농사(2모

작, 봄, 가을재배)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6월 7일 김순권 박사는 옥수수 관련 시험 포장으로 가고, 정 혁 박사는

농과원으로 다시 가서 감자관련 연구자 8명만을 따로 모아 놓고 슬라이

드 교육을 2시간에 걸쳐 실시한 후 30분간 질의 응답, 토론을 실시하였

다. 참석자는 한성격(60세 이상으로 보임), 김선영(여자, 59세), 정철 학

사, 김혜성(여자), 윤금화(여자), 김명석 학사, 림경필 전임박사원생, 김광

일 연구사 그리고 조현주, 리명복이 배석하였으며 한성격, 김선영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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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사람은 30세 전후의 젊은 연구원들이었다. 정 박사가 개발한 인

공씨감자 기술은 워낙 유명해서 북에서도 모두 알고 있으며 특히 1단계

배양에서 건강한 배양줄기 확보. 1, 2단계 배지조성. 2단계 배양돌입 하

기전 전처리과정, 균일한 씨감자형성, 휴면억제기술, 촉진기술 등에 관해

정 박사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 시원히

모두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꺼

번에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계속 왕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답을 해주었다.

오후에는 호텔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미림시험장을 방문하였는데 옥

수수, 밀 등은 매우 생육상태가 좋아 보였으며 특히 감자 시험포장에서

는 세계 각국에서 온 씨감자들을 심어 놓고 비교실험하고 있었으나 담당

자가 없어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하였다.

6월 8일 아침식사 때 김은각씨 만났는데 김씨는 통일교 일을 보아주고

있는 호주국적의 한국인으로서 평양교외에서 수경재배(1,000평)를 해주

고 있으며 토마토, 상치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통일교 산하의 월

드비전에서 지난봄 대상으로부터 12만개의 인공씨감자를 구입하여 북한

내 7, 8개 농장에 심어 놓았다고 하였으며 이제 정 박사가 직접 들어오게

되었으니 감자에 관한 한 창구 단일화해서 일하는 것이 향후 유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침식사 후 호텔 앞에서 평양기차 역전 앞까지 도로산책을 하였는데

약 20명의 처녀들로 구성된 고적대가 출근길의 시민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한 연주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 표정은 무뚝뚝하긴 하나 대체로 밝았

으며 영양상태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한편이었고 어

린이들은 간혹 얼굴에 마른버짐이 핀 어린이들이 자주 보여서 아직도 식

량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적어도 평양

시민들은 심하게 굶주리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으며 최악의

상태는 넘긴 것으로 보여졌다.

오전에 김일성 대학을 방문하여서 많은 것을 보았는데 본관 3층 좌측

은 김일성 사적관 우측은 김정일 사적관으로 되어 있었으며 김 일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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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사진자료로 모두 꾸며져 있었다.

오후에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관람하였는데 만경대 소년궁전은

초·중학생의 학과 후 과외활동을 위해 지은 건물로서 붓글씨, 바둑, 태

권도, 농구, 수영, 자수, 컴퓨터, 음악(기악) 등을 할 수 있으며 17：00∼

18：00까지 종합 공연을 관람하였다.

6월 9일 아침식당에서 남한에서 온 불교계 지선스님 일행과 만나서 인

사하였으며 식사 후 묘향산으로 출발하였다.(정혁 박사, 백성학 회장, 리

명복, 조현주) 김순권 박사, 김창순, 한형제는 은산 옥수수 밭에 들렀다가

점심때 묘향산 호텔에서 합류하였으며 묘향산 국제 친선 박물관을 관람

하였다. 묘향산 가는 길에 있는 산들은 헐벗어 있었으며 논에는 모내기

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묘향산 가까운 산림은 매

우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하였다. 점심식사 시간 중 식당 여종업원(4명)과

같이 노래도 부르며 여흥을 가졌는데 종업원들이 매우 세련되고 친절하

게 행동하였으며 진한 농담도 능수 능란하게 잘 받아넘기며 좋은 분위기

를 연출하였다.

6월 10일 농업과학원에서 감자관련 연구자들과 또 한번 회의를 하였는

데 배양관련 질문들을 하였으며 특히 계속 배양할수록 줄기세력이 약해

지는 문제점에 대해 정 박사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배양실을 둘러

보니 시설이 너무 빈약하여 한심한 지경이었으며 온도, 광주기, 광도 조

절설비가 전혀 없이 한 배양실에서 1, 2차 배양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었

다. 망실에는 경삽묘가 조금 심겨져 있었고 CIP에서 가져다준 진정종자

가 같이 심겨져 있었으나 열악한 기술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회의 후 봉화농장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콩과 같이 심어 놓은 감자포장

을 볼 수 있었다. 바이러스에 심하게 감염되어 있어서 한 포기 캐보니 메

추리알 만한 감자 3개만 달랑 맺혀 있어서 씨감자의 바이러스 감염 정도

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6월 11일 농과원을 재방문하여 이광수, 한성격, 한형제 등과 마무리 회

의를 하였다. 옥수수는 300ha의 대규모 포장에 심어져서 이것의 결과가

옥수수 project의 향후 운명에 크게 영향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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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이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감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이야

기하면서 남에서는 감자전용 비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 또 옥수

수와는 달리 감자는 외국 품종들도 북한 현지에서 매우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였다.감자는 기후, 토양, 적응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작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외국 품종이 들어와

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해 주었다.

4. 3차 방북 경험

1) 일 시：2001. 9. 25 ∼ 2001. 9. 29 (4박 5일)

2) 방북지역：평양, 묘향산

3) 방북동행자：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

이순복 (경남대 총장)

김승채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수길 (연변과기대 교수)

이충희 (정림건축 소장)

이형재 (정림건축 설계본부장)

4) 방북활동 내역

방북 첫날인 9월 25일 북경을 출발하여 이날 오후 평양에 도착, 고려호

텔에 여장을 풀었다. 잠시 휴식한 후 북한 교육성 부상 전극만이 초청한

공식 만찬이 있었으며 첫날부터 북한측이 평양과기대 건설사업에 매우

적극적이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방북 이틀째인 9월 26일

오전에 만경대 김일성 생가, 조국통일 3대 헌장탑, 평양과기대 건설 예정

부지, 주체 사상탑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옥류관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한 후 2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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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림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준비한 평양과기대 형상 설계 도면과 모형

도를 놓고 북측 관계자들에게 브리핑 후 상호 토론을 실시하였다. 전체

적인 설계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본관 모양과 주체사상

교육관의 위치 변경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북측에서 수정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식물 관련 전문가 협의를 위하여 김일성 대학 생물학부 원로

교수인 강원호 박사를 모셔와서 우리 둘은 방 한쪽 편에서 따로 대화를

나누었으나(물론 북측 감시원 1명이 대화를 청취하는 가운데서) 알고 보

니 강 박사의 전공은 효소 생화학이었으며 식물분야가 아니어서 그저 일

반적인 수준의 대화밖에는 나눌 수 가 없었다.

그리고 김일성 대학에 재직중인 식물 식물분류학자들은 모두 중국 길

림성에 출장 중 이어서 현재는 만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무

래도 다소 의도적으로 전문가들끼리 다면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듯한 느

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식물관련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만

나게 해달라고 북측 안내원에게 일정내내 틈나는 데로 요구하였으나 결

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녁 5시부터 평양교예단 관람, 저녁은 단고기

집에서 식사,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 고려호텔 앞 노래방에서 북측안내

원 2명과 우리측 일행 5명이 함께 여흥을 즐김, 맥주 몇 잔과 가벼운 대

구포 안주 그리고 노래 몇 곡 부르고 나서 약 300$ 가량 지불하는 엄청

난 바가지는(1명당 입장료를 30$씩 받음)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였다.

방북 3일째인 9월 27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묘향산 관람(국제친선 박

람관, 보현사 관람)을 한 후 5시에 평양으로 돌아와 인민소년 궁전 공연

관람 후 호텔로 돌아와 저녁식사, 건축팀은 식사 후 북측 실무자와 실무

협의 실시, 나머지 인원은 휴식하였다.

방북 4일째인 9월 28일 오전 내내 평양과기대 건설관련 마지막 실무회

의가 고려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북측에서 조기착공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피력하였다. 일정 내내 평양과기대 건설사업에 대한 북측의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의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건설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상당히 빨리 진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

322



부록 북한방문기

었다. 점심 식사 후 평양지하철 탑승, 모란봉 구경, 푸에블로호 구경, 김

책공대 기념 방문 후 호텔로 돌아와 우리측 이순복 경남대 총장이 주최

하는 고별 만찬을 고려호텔 냉면·불고기집에서 가졌다.

금번 방북의 주된 관심사였던 평양과기대 건설과 관련하여 북측에서

는 매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남측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요자금을

확보하여 조기착공, 조기에 캠퍼스를 완공하기 위해 서두르는 듯한 인상

을 강하게 받았다. 지난번 99년 6월에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평양시내에

군인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으며 대규모 행사준비를 위한 매스게임을 준

비하고 연습하는 광경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다. 평양주변의 평야지

논은 벼농사가 잘 되어 누렇게 익은 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적어도 평양 시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든지 하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 테러사건 여파 때문인지 고려호텔에 외국인 투

숙객의 숫자가 지난번과 비교해 현저히 줄어든 듯 하였으며 이 사건을

내부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받

았다.

방북하게 된 원래목적인 남·북한 식물사업과 표준식물 추출물 은행

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는 없었으나 이는 향후

평양과기대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관련 학사, 연구·일정을 준

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시간과 참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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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ITLE]

Formation of Inter-Korean Joint Entity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Its Basic Strategy

[Pr incipal Resear cher s ]

Sung-Bum Hong, Ph.D

Deok-Soon Yim, Ph.D

[ABSTRACT]

Since the inau guration of "p eople' s government," South Korean

governm ent has ad opted "sunshine p olicy " and "the principle of

sep aration economy from politics" forming a favorable mood for

inter-Korea reconciliation . The historic meeting betw een the leader of

the two Koreas dram atically changed the existing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the hard-line stance of the Bu sh Administration

tow ard the North is rapidly freezing the friendly m ood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 Under the new coop eration environment,

South Korean governm ent has strived to boost coop 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variou s relevant

plans and m easures. Now is the time for strengthening these efforts

and prep aring ourselves for future cooperation from a long-term

p erspective.

Thou gh S&T cooperation has a lot of p otential for mutu al benefits

as it is the least p olitical area, the p erform ance so far has not been

quite satisfactory. Many South Korean research institu tes and academic

325



associations have tried to host acad emic conferences in China inviting

North Korean counterp arts, but there has not been much progress du e

to the low interest on the N orth Korean side and Chinese p olicy of

"equ al distance diplom acy for tw o Koreas" and "no interference in

inter-Korean issu es." The lack of progress in inter-Korean S&T

coop er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North who has been constantly

p assive toward the S&T coop eration agend a raised by the South .

How ever, another imp ortant reason for the p oor cooperation

p erformance is the lack of strategic agenda. This means that the

agend a raised by the South so far has not considered the interest or

needs of the N orth . Areas where North Korea has clear needs seem to

have high p otential for successful cooperation, for example,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to solve the food shortage, pow er generation and

energy technology to secure stable energy supply, medical science, and

som e processing technologies where North Korea is having difficulties

in meeting qu ality standards.

It is urgent and, at the same time, very important to preserve S&T

p otential of the N orth and help its economic developm ent throu gh

inter-Korean S&T coop eration . This is becau se areas of "Inter-Korean

Economic Joint Entity " inclu ding m anufactu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telecommunication, transportation, energy and mining are

all based on the compon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in

the coming knowledge-based society, a nation' s comp etitiveness will

be determined by its competitiven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also evident that in the natural p ath of formation, developm ent and

completion of the "Inter-Korean Economic Joint Entity," the share of

the knowled ge-based indu stry will increase, driven by science and

technology. We need to consid er the ever increasing needs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 service indu stry . The evidence of this trend can be

found in the development of softw ares, the em ergence of R&D

supp ort service, the accelerating inform ation reform, and expanded u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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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ervice indu stry .

To pu sh forw ard the basic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Joint Entity " comp osed of strategies of d etour,

attracting, linkage, diffu sion, and d ep endency, science and technology

is an important implementation tool. S&T coop eration and exchanges

are not political or ideological, so that they can lead coop eration in

other areas. To achieve the ultim ate goal of integrating economies of

the two Koreas or forming "Inter-Korean Economic Joint Entity," it is

essential to build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the North . This is

why inter-Korean S&T coop eration is needed and should be pursu ed .

By forming a balanced regional innovation system betw een tw o

Koreas, inter-Korean S&T coop eration will bring such p ositive imp acts

as improving life qu ality of the North Koreans and reducing cost of

reunification .

To form "Inter-Korean S&T Joint Entity," it is necessary to plan and

present specific programs. As was witnessed in the German reunification,

two Koreas with different S&T system s and with different technology

levels are exp ected to go throu gh a p ainful S&T integration process

like in other areas as well. It is inevitable for them to bear significant

amounts of reunification cost and exp erience a trial-and-error p eriod .

Therefore, sp ecific S&T integration and close exchanges are essential

for substantial coop e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end .

After the successful inter-Korean summit talk, there has been active

prep 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by different group s of the two

countries. But this trend has been stalled du e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however, is that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from the p ast

still exists betw een the two Koreas acting as barriers to the practical

bilateral coop eration based on mutu al tru st. Given the situ 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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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 e the differences of tw o system s and move tow ard the

integration, a step-by-step implementation strategy should be pursu ed .

During the first phase, two Koreas should create the m ood of

"reconciliation and coop eration " throu gh constant coop eration in areas

where cooperation is realistically p ossible. The second phase can focu s

on forming "Inter-Korean Economic Joint Entity " by improving North

Korea' s ability to adapt to the market economy and overcoming

differences betw een tw o economic system s. Finally, the third phase is

the stage of "integration " when tw o Koreas reach integrity as one

entity in every p art of the society . Following this p ath, inter-Korean

S&T coop eration also requires a step-wise strategy; securing onen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betw een two Koreas for Phase 1, forming "S&T

Joint Entity " for Phase 2, and establishing Pan-Korean S&T Innovation

System for Phase 3. To implem ent this strategy, sp ecific action

programs by phase should be develop ed and implemen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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